




발 간 사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문화 조사연구』는 진관훈・강만익 박사가 제주학연구센터의 ‘2022

년 제주학 연구비 자유주제 공모’ 과제에 선정되어 한 해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물입니다.

제주도 화전은 고려 시대 중간구목장지대 설치와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합니다. 고려 충렬왕 2년, 제주에는 한라산을 둘러싸고 국영목장이 설치되어 넓은 목장

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민 증가로 식량 확보에 대한 부담이 늘어, 조선 세종 

때 목장을 농경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화전을 개간하기에 이르

렀는데, 화전을 개간하기 위해 중산간 지대 이주민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화전동이 형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1899년 봉세관 강봉헌이 화전세 징세 자료로 작성한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에 의하면, 

제주시 영평, 월평, 용강, 명덕(명도암), 교래, 교래경, 안좌, 오등, 어음, 어도에서 화전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내 옛 화전마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화전민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도 농경에 필요한 소와 말을 길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의 옛 화전마을별로 ‘방애(화입)’, 숯 굽기, 목축문화 등 화전민의 다양한 생

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제주 화전민과 화전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

루어져 제주민의 정체성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연구를 토대로 하

여 향후 제주도 화전민과 화전문화에 대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다크 투어리즘 등 정책

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구를 위해 애쓰신 연구책임자 진관훈 박사님과 공

동연구원인 강만익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연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지원사업을 책임진 우리 센터 고은솔 연구원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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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장 김 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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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 화전(火田)은 산간지대나 고원 지역을 불태운 뒤 밭으로 만들어 농사짓는 원시 

농경 방식의 하나이다. 미개간지나 휴경지를 새로 개간하여 경작할 때 불을 놓아 

풀이나 잡목을 태워 버리는 가장 오래된 개척형 농사방식이다. 화전 농사는 농업

의 시작이요, 농경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이

며 화전민의 피가 제주도민 핏줄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

○ 과거 화전 밭을 경작했던 화전민들의 주거, 생산도구, 문화 등을 통해 그들이 협

업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 화전지역에서 생긴 독특한 노동협동 체제, 제주지

역 특유의 농사와 목축 교체 생산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신라 시대 이후 나타났다고 추측되는 한국의 화전 농업이 제

주도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

는가, 그리고 그 원형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관한 조사와 이론적 고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이 연구는 제주도 화전이 제주지역, 제주도 주민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

며 어떠한 생산 요소였나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화전세, 농업

생산형태, 재생산체제, 생존을 위한 경제순환체계 등을 포함한 화전마을의 사회

경제 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 그리고 제주지역 화전이 제주 역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삶

의 요소였는가 하는 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화전 농업이 제주도

의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는

가, 그리고 그 원형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려 한

다. 이어 한반도의 다양한 화전 농업 이론과 존재를 고찰한 뒤, 제주도 화전 농업

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경작방법, 그 속에 살아왔던 화전민의 생활 풍속, 문화, 

민속 등을 되새겨 보겠다.

연구요약



ii

Ⅱ.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

○ 1987년 소농(素農) 오문복(吳文福) 선생은 “우리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인 셈

이요, 또 화전민의 피가 우리의 핏줄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고 봐도 망언이 아닐 

것이다. 화전이야말로 아무런 꺼릴 것도, 구애받을 일 없는 순박하고 무구한 착

하디착한 자연인 그대로의 삶이었다.”라고 하여 제주 농경문화의 뿌리가 화전이

며 모든 제주인은 다 화전민 후예라고 자부한다 주장했다.

○ 김상호 교수는(1979) 생태학적 농경문화 연구에서, 화전 농업의 원류로 근재형

(根裁型) 화경(火耕) 농업이 존재했다며 제주도의 ‘우녕 밭’을 그 근거로 들고 있

다. 제주도 우녕 밭이 화경 농업의 정원경작에 대비된다. 이는 여자 농경 활동과 

남자 어로작업 분업에 있어 동남아시아 경우와 비슷하다. 

○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제주도 화전의 가장 의미 있는 기원은 경목 교체 방식

과 아울러 고려 시대 목장설치라고 생각된다. 고려 시대 중간구목장지대 설치와 

중간구목장지대의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화전에 대한 역사적 설

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구목장지대 설치와 중간구목장지대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화전 기원의 실체를 찾을 수 있다.

○ 탐라에서 삼별초 군을 평정한 몽고는 충렬왕 2년 제주에 목장을 설치했다. 한라

산 허리를 돌며 국영목장이 설치됨으로써 목장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전역을 방목지로 경영하다 보니 도민 식량 확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고 이에 대

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선 세종 때 한라산목장과 구목장을 풀어 경작하게 하자

는 건의가 생겨났다. 넓은 지역 필요로 하는 방목 중심 경영은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식량 확보 차원에서 농경지화 했기 때문이다.

○ 이후 19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중산간 지대 목장전과 화전을 개간해 나갔다. 원

래 중산간 지대는 국마를 양성하는 목장으로 경작이 엄하게 금지되었으나 이 시

기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목장전과 화전 경작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19세기 

중반 이후 화전을 개간하러 중산간 지대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갔고 이에 따

라 화전동(火田洞)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 화전은 중산간 지대의 숲이나 나무를 불태워 경작하는 토지로 만약 매년 경작하

면 정규 전세 부과 대상이지만 부정기 경작을 할 때는, 경작할 때만 납세하는 수

기수세(隨起隨稅)의 대상이다. 이 세목이 바로 ‘목장세(牧場稅)’, ‘가경세(加耕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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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세(火田稅)’ 이다. 1894년 공마 제도가 폐지되면서 목장토 개간이 더욱 활

발하여지면서 제주도 전 중산간 지역에 띠를 두르듯이(이를 말발굽형이라고도 함) 

화전이 확대되어 갔다.

○ 일제강점기초에도 화전이 계속되었다. 당시 화전 면적은 1919년 2,004단보이었

으며, 이후 점차 감소해 1924년에는 1,413단보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가 

1926년 발간한 공식 자료를 통해 제주도 화전이 적어도 1924년까지는 행해졌

다고 할 수 있다. 

Ⅲ. 제주도 화전과 화전마을

○ 1899년 봉세관 강봉헌이 화전세 징세 자료로 작성한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 州

山場新起火田株』에 의하면, 영평(寧坪), 월평(越坪), 용강(龍崗), 명덕(明德, 명도

암), 교래(橋來), 교래경(橋來境), 안좌(安坐境, 가시리), 오등(吾等境), 어음(於音

境), 어도(於道境, 봉성리) 에서 화전세(火粟田) 징수하였다.

○ 1899년 봉세관 강봉헌이 공토(公土) 집세(執稅)를 위해 작성한 『대정군각공토조

사성책(大靜郡各公土調査成冊)』 보면, 상천(上川境), 광평(廣坪境), 광청(光淸境), 

서광청(西廣淸), 영남경(瀛南境)에서 목장세, 안성(安城), 덕수(德修), 도순(道順), 

강정(江汀)에서 사장(射場稅), 칠소폐장향교(七所廢場鄕校), 단산원향교(簞山員鄕

校), 범질원향교(犯叱員鄕校)에서 지세를 징수했다.

○ ‘제주 4·3’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원래 

마을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현재 폐허가 되어 버린 마을들이 제주 도내 곳곳에 

생겨났다. 바로 ‘잃어버린 마을’이다. 제주에서 ‘잃어버린 마을’이란 ‘제주 4·3’ 

때 심한 피해 마을 가운데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아 마을이 이전처럼 복원되지 못

해 황폐화하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그 이상 마을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잃어버린 마을’에는 지자체와 마을에서 건

립한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다. 간혹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없는 자연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흔적비’ 같은 표석을 세워 사라지는 역사적 기억을 각인시

키고 있다.

○ 2021년 ‘제주 4.3 연구소’의 추가진상 조사 결과, 2019년 현재까지 제주 도내

에서 총 134개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제주읍이 34개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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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다음 애월면(29개), 조천면(15개), 남원면(12개), 안덕면(12개), 한림면(11

개), 구좌면(8개), 중문면(7개) 순이다. 이밖에 대정면, 표선면 각각 2개, 성산면, 

서귀면 각각 1개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되었다.

Ⅳ. 제주도 화전 생활사

○ 공동목장에서 목야지 불 놓기를 ‘방애’라 한다. 제주에 오름과 산야가 많아 좋은 

경작지를 구하기 어렵고 우마 사육을 방목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위해

서는 어쩔 수 없이 목장에 화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애는 경작을 목적으로 

불 놓아 밭 일구거나 방목 목적으로 불 놓아 초지 개량하는 일을 말한다. 전자를 

화전, 후자를 방애 혹은 ‘들불 놓기’라 한다. 화전은 개별적이며 소규모로 불을 

놓아 밭을 일구는 경우를 말한다. 들불 놓기는 공동이며 대규모로 불을 놓아 초

지를 마련한다. 

○ 테우리는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 목동을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몽골어에서 유래

한 용어라고 한다. 이들은 전문 목축기술을 가지고 광활한 목장 초지대를 누비며 

우마를 방목하면서 제주도 전통 목축 목화를 만들어냈다. 테우리들은 관리하는 

가축 종류에 따라 소 돌보면 소 테우리, 말 돌보면 말 테우리라 부른다. 그들은 

자기 소유 우마 키우는 경우, 일정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 우마 키우는 경우, 마

을 공동목장에 고용되어 우마 키우는 경우로 구분된다. 

○ 제주도에서 오래전부터 숯 구워왔다. 일반 용도인 연료용에서부터 취사 난방용, 

건조, 탈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다. 한라산에서부터 해안마을까지 판매

용, 자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숯이 구워졌다. 일반적으로 보리. 조 수확 또는 촐 

베기가 끝나 숯을 만든다.

○ 화전민들은 단백질 섭취와 털가죽을 얻기 위해 틈틈이 사냥했다. 사냥꾼은 “사농

바치”, “산쟁이”, “산포수” 라고 부르기도 했다. 사농바치들은 산속 지리, 날씨 

변화, 산짐승의 서식지와 속성 등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보통 화전

민들은 혼자 사냥개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총이나 올가미, 덫, 창 등 도구 이

용해 사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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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활용방안 및 정책제언

○ 제주지역 화전과 화전민을 바탕으로 하는 제주 화전 문화의 발굴과 적용은 크게 

문화콘텐츠 발굴과 다크 투어리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콘텐츠 발굴은 역

사와 문화, 문화자원과 IT 기술,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등을 융합한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 

○ 제주 화전과 화전마을을 고유한 제주의 역사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다양한 방법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주 화전과 화전마을을 제주의 고유한 역사자원으로 삼아 

문화콘텐츠 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전마을 복원이나 화전(농경)체험관 설치, 화

전 문화 축제 등이 시급하다. 이를 통하여 화전 문화와 화전 농경을 체험할 수 

있다. 

○ 화전민들이 살던 농막 같은 주거 생활, 메밀 등 식생활, 테우리, 방애, 숯 굽기, 

사농바치, 약초 캐기 같은 부업활동 등을 체험함으로써 제주 화전과 화전 문화에 

대한 역사 인식을 넓힐 수 있다. 

○ 화전민 문화콘텐츠 제작은 화전 개척 방식과 농업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 목축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숯 굽기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약초 문화콘텐츠 자

료, 화전민 촌락과 가옥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 음식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 

복식문화 콘텐츠 자료 등을 발굴하여 콘텐츠화할 수 있다. 

○ 그리고 화전민 목축문화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다. 국마장과 화전 콘텐츠 자료, 

산마장과 화전 콘텐츠 자료, 상잣성과 화전 콘텐츠 자료, 밭갈쉐, 번쉐, 삯쉐 

콘텐츠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제주지역 화전 문화를 입체화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우선 화전민 생활사를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남아있

는 화전민 전설이나 민담, 경험 등을 토대로 당시 화전민 생활을 이야기로 펼

쳐내야 한다.

○ ‘제주도 화전 문화의 발굴과 활용’의 또 다른 영역은 다크 투어리즘이다. 제주지

역의 화전, 화전민, 화전마을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읽어버린 제주 화전마을’로 

복원하고 ‘제주 화전길’을 조성함으로써 제주 화전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근현대 제주역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올바로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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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화전(火田)은 산간지대나 고원 지역을 불태운 뒤 밭으로 만들어 농사짓는 원시 농경 방

식의 하나이다. 미개간지나 휴경지를 새로 개간하여 경작할 때 불을 놓아 풀이나 잡목을 

태워 버리는 가장 오래된 개척형 농사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전 농사는 농업의 

시작이요, 농경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이며 화전민의 

피가 제주도민 핏줄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

￭ 화전 농업의 기술실천 과정에는 고대 이동 농경 중심의 자연적응과 자연이용 지식이 숙

전지(熟田地) 농업기술과 다른 체계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영농지식은 오랜 세월 걸

쳐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했던 농민들 사이에서 경험적으로 축적되며 전승되었다. 화

전 농업에는 수렵이나 채집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이행한 초기 집단 인력노동 위주 농

업문화와 기술, 지식이 많이 남아있다.

￭ 이뿐 아니라 과거 화전 밭을 경작했던 화전민들의 주거, 생산도구, 문화 등을 통해 그들

이 협업하여 살아가는 공동체 모습, 화전지역에서 생긴 독특한 노동협동 체제, 제주지역 

특유의 농사와 목축의 교체 생산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 그

럼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지역 화전, 화전마을, 화전민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

심은 매우 낮은 편이다. 

￭ 특히 신라 시대 이후 나타났다고 추측되는 한국의 화전 농업이 제주도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는가, 그리고 그 원형이 어떤 형태

로 남아있는가에 관한 조사와 이론적 고찰이 안타깝게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Ⅰ.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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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제주도 화전이 제주지역, 제주도 주민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

니며 어떠한 생산 요소였나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화전세, 농업생산형

태, 재생산체제, 생존을 위한 경제순환체계 등을 포함한 화전마을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토대로 민란과 같은 조선 시대와 구한말, 일제 강점기로 연결되는 

제주도사(濟州島史)를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그리고 제주지역 화전이 제주 역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삶의 요소

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화전 농업이 제주도의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는가, 그리고 그 원형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다양한 화전 농업 이론

과 존재를 고찰한 뒤, 제주도 화전 농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경작방법, 그 속에 살아

왔던 화전민의 생활 풍속, 문화, 민속 등을 되새겨 보겠다. 이를 통해 화전, 화전민에 대

한 학계와 지역사회의 역사 인식을 가다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현재 화전이 있었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전민 생활이나 문화 등 여러 면을 다시 

부각하려고 화전마을 복원사업 펴고 있다. 화전민 생활상과 지역 문화 보존하는 한편 조

상의 지혜와 슬기, 여유와 애환, 조상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을 역사교육 자원으로 활용

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전마을 복원사업은 

산림문제 해결과 함께 그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이다. 

￭ 제주도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겨 화전민이 지녔던 생활 문화적 요소

를 화전마을 복원에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화전과 화전민을 고찰한 뒤 이를 활용하여 화전마을을 

복원한다면, 이 복원된 화전마을을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문화, 관광, 역사교육 등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조사 연구의 단계별 과정을 충실히 거쳐 제주 화전 문화콘텐츠 개발은 물론 

화전민의 생활체험, 잃어버린 화전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여 제주 화전에 대

한 ‘잃어버린 역사적 의미와 상징’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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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 이 연구는 제주도 화전, 화전 농업, 화전민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화전, 화전 농

업, 화전민에 관한 일반적 사실을 고찰한 뒤 그 역사적 변천 과정과 경작방법, 그 속에 

살아왔던 화전민의 생활 풍속, 문화, 민속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따라서 

경제사, 문화, 역사, 지리, 농업, 목축업, 산림 등 관련 인접 학문의 협업 연구가 필수적

이다. 그래서 우선 제주 근대경제사(화전사)와 제주역사(목축문화)를 연구한 공동연구진

이 조사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현지 어르신, 과거 화전 경험이 있는 현지 농민들의 구술 

등을 더해 이 연구의 생명력을 북돋웠다.

￭ 이를 위한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시간으로 

제주지역 화전이 생겨났다고 예측되는 신라 시대, 즉 제주도 초기 개척단계에서부터 제

주지역에서 화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추정되는‘제주 4.3’ 종반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역사시대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 내용으로 보면 제주도 화전과 한반도 전체 화전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한

국 전통 농경문화로서 화전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적응, 변모되었는가를 알아보고, 아울

러 조선 왕조와 일제의 제도적 탄압에 대한 저항과 적응 반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

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려 한다.

￭ 이와 함께 화전민의 생활상과 지역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한편 조상들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을 역사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다크 투어리즘 사업을 기

획하려 한다. 이를 온, 오프라인으로 화전민 복원에 활용하면, 효과적인 문화체험과 역

사교육이 될 수 있다.

￭ 내용 구성은 2장에서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화전 유래, 화전 농업, 화전민), 3장에

서 제주도 화전마을(화전과 화전마을, 화전세와 제주 민란, 잃어버린 화전마을), 4장에

서 제주도 화전 생활사(목축문화, 화전민의 생업, 화전민의 생활과 문화), 5장에서 활용

방안 및 정책제언(화전마을과 화전민의 삶에 대한 역사적 기억 찾기, 화전 문화콘텐츠 

발굴, 화전 문화체험 및 잃어버린 화전마을 탐방 프로그램 개발) 순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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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방법

￭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나라 화전에 관한 연구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제 강

점기 한반도 지배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작성된 조사보고서, 둘째, 1960년대 이후 강원

도 지역의 화전 정리사업에 관한 보고서, 셋째, 주로 한국화전, 화전 농업의 지리적 분

포와 화전민에 대한 역사적 고찰 논문들이다. 이외 일제 강점기 이후 제주도 관련 연구

에 부분적으로 제주 화전이 소개되고 있으며 제주도 민란연구 논문에 화전세 연구가 일

부 들어있다.

￭ 이러한 화전연구 중 김상호(1979) 연구에 제주도 화전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있고 오문

복(1987) 연구에 제주 화전민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가 남아있을 뿐, 제주지역 화전에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에서는 화전이 제주도에서 어떻게 적응, 변

모되었는가를 알아보고, 또 조선 왕조와 일제의 제도적 탄압에 대한 저항과 순응의 반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찾아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 

현장조사, 심층 면접(구술조사) 등을 실시했다.

￭ 먼저 제주지역 화전이 제주도, 제주도 사람들의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생산 요소였는가 하는 점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화전 농업이 제주

도의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농업기술 변천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며 변모해 왔는가, 그

리고 그 원형이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물론 관련 고서, 지도 등을 상세하게 문헌 조사했다.

￭ 이어 현장조사는 구한말 기록에 나타난 옛 화전마을과 ‘제주 4.3’으로 인해 ‘잃어버린 

화전마을’을 현지 조사하여 화전 흔적을 기록하고 지도에 표시하였다. 지금도 곳곳에 남

아있는 숯가마 터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전마을 탐방로 개설, 숯가마 복원 등에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다음으로 심층 면접(구술조사)을 통해, 화전 농사에 대한 직․간접 경험이나 기억 가지고 

있는 과거 화전마을 거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당시 화전 농사에 대한 기억을 채록하고 

범주화하여 정리한 다음, 이를 제주도 화전의 원형 발굴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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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화전의 유래

￭ 제주도 화전에 관한 처음의 조사연구는 1987년 소농(素農) 오문복(吳文福) 선생의 글이

다1). 한학자이며 제주학 기초자료 발굴의 선구자인 소농 선생의 연구에 의하면,

“태초에 신농씨(神農氏)2)가 쟁기(耒)와 보습을 만들었고, 후직(后稷)3)이가 농사를 시작

하였다고 한다. 이는 곧 쟁기와 보습을 사용한 농사는 벌써 소의 힘을 빌었다는 말이다. 

그 이전에는 어떠한 형태의 농사였을까? 아마도 화전농업(火田農業)이었을 것이다. 제주

도의 화전 농업은 왜정치하(倭政治下)가 되자 공토가 일본인에 의해 관리되면서 몰락하

였으나 무자년 난리(제주 4.3) 때까지 일반농가에서 부업으로 남아있었다. 

화전(火田) 명칭은 지방마다 다르다. 목안(현 제주시 관내) 지방에서는 ‘캐운밧’이라 하

고 정의(현 서귀포시 동부)에서는 ‘남친밧’, ‘불빗’, 대정(현 서귀포시 서부) 지방에서

는 ‘친밧’, ‘멀왓’이라 불렀다. 

화전이란 ‘곶’(藪)4)의 평지에다 불을 지른 다음 거기에 곡식을 씨 뿌려 짓는 농사이다. 

한라산 밀림에다 불을 지르면 불길이 한없이 번져 산야가 전부 타버릴 것 같지만 밀림 

속에는 매년 떨어져 쌓인 나뭇잎이 두껍게 쌓여 있어서 언제나 습기가 있으므로 멀리 

불이 번져 나가지 아니하고 또 나무들도 모두 낙엽수이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았다. 그

래서 마음 놓고 불을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밀림이 아닌 산야에는 해충을 죽

이고 부드러운 풀이 자라 우마가 뜯어먹기 편하게 하려 전부 방화하여 태웠었다.”

￭ 이처럼 소농 선생은 “화전 농사는 농업의 시발이요, 농경문화의 원초임을 짐작할 수 있

1) 오문복(1987), “화전민들의 생활과 경작형태”,『星主』 3호, 高氏宗門會總本部.

2)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삼황(三皇)의 하나, 사람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으며, 팔괘(八卦)를 겹쳐 육십사괘(六
十四卦)로 점을 보는 방법을 만들고, 오현금(五絃琴)을 만드는 등 농업, 의약, 음악, 점술, 경제의 시조로 알려
져 있다.

3) 후직(后稷)은 전설상 주나라 희씨 조상으로 신농과 함께 중국 농업 신으로 숭배되고 있다.

4) 한라산의 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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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축을 사용한 경전(耕田) 이전에는 따비로 밭을 일구었다”라고 주장한다. 쟁기(耒)

의 뜻도 원래는 소로 밭을 가는(牛耕) 쟁기가 아니라 손으로 밭을 가는 구부러진 나무

(手耕曲木)의 뜻이다. 그러니 신농씨의 가래와 쟁기를 만들기5) 이전에는 경작방법이 화

전이다. 그리고 농기구도 ‘뫼호미’6), 따비, 돌도끼, ‘낭갈래죽’7)들이었다.

￭ 이어 소농 선생은 돌도끼가 수렵에만 사용되었다고 추측하기 쉽지만 줄기가 굵은 강낭

콩 넝쿨을 돌도끼로 베어냈다. 지금도 들에서 연장이 없을 때 칡이나 다른 넝쿨을 돌로 

잘라 쓰는 풍습이 남아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계속하여 그는 “우리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인 셈이요, 또 화전민의 피가 우리의 핏줄 

한 가닥에 흐르고 있다고 봐도 망언이 아닐 것이다. 화전이야말로 아무런 꺼릴 것도, 구

애받을 일도 없는 순박하고 무구한 착하디착한 자연인 그대로의 삶이었다.” 라고 하여 

제주 농경문화의 뿌리가 화전이며 모든 제주인은 다 화전민의 후예라고 자부한다.

￭ 그 근거로, “세상이 문명하고 인지가 발달 됨에 따라 무위이화(無爲而化)8)하던 화전민

들도 점점 사라져갔고 그와 비례하여 ‘곶(藪)’ 속의 순풍도 변하여졌다. 씨 뿌려 얻어지

면 다행이오, 얻지 못하여도 누구를 원망하지를 않았고 원망할 이유도 없었다. 화전에 

씨 뿌릴 때는 꼭 얻어지기를 바라서 뿌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을에 곡식 한 알의 

수확이 없어도 걱정거리가 될 수 없었다. 무엇을 얻기를 바라서 하였다가 얻지 못하면 

근심거리가 되고 얻어지지 않기를 바라다가 얻어지면 또 근심거리가 됨을 화전농에서 

배울 수가 있다.”라며 제주 화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한편 김상호 교수는(1979) 생태학적 농경문화 연구에서, 화전 농업의 원류로 근재형(根

裁型) 화경(火耕) 농업이 존재했었다며 제주도의 ‘우녕 밭’9)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제

주도 우녕 밭이 화경 농업의 정원경작(garden cultivation)에 대비된다. 이는 여자 농경 

활동과 남자 어로작업 분업에 있어 동남아시아 경우와 비슷하다. 

￭ 계속하여 김상호 교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보는 탐라는 량(良)‧고(高)

‧부(夫) 세 씨족집단이 분거(分居) 하는 일‧이‧삼도(都, 徒)가 모여 이루어진 촌락이

라 근재형 화경 농업의 개척단위와 극히 유사해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토란(土卵)과 마

5) 가래와 쟁기를 만들기=작뢰사(作耒耜)

6) 뫼호미=미호미=메호미=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 나대=나타(なた, 鉈)

7) 거친 땅을 일구거나 쟁기와 따비 따위로 갈아엎은 흙을 떠올려 두둑과 고랑을 짓는 농사 도구

8)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교화한다. 인위적인 꾸밈이 없어야 백성들이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은
『노자(老子)』 57장에 나온다. 노자는 이 글에서 금지하는 일이 많으면 백성들이 가난해지고, 편리한 문명의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미해지며, 지혜와 기술이 향상될수록 도적이 많아진다고 말하면서, 인위의 폐해를 지적하며 자
연의 순리에 따르는 무위의 교화를 설명했다. ‘무위자화(無爲自化)’라고도 한다.

9) 제주도의 전통 텃밭, 우영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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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署)는 그간 주요 치포(治圃) 작물10)로 여겨져 왔는데, 이들이 근재형 화경 농업의 2대 

작물인 타로, 얌에 각각 대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이어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 38권 제주목 건치연혁조(建治沿革條)를 

인용하여 제주도 개척은 화전 농업을 축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한다11). 

제주에는 처음에 사람이 없었는데, 한라산 산록의 모흥(毛興)이라는 땅의 혈중(穴中)에

서 삼 신인(神人)이 나와 양을나(良乙那), 고을나(高乙那)라고 해서 거주가 시작되었다. 

삼 신인은 황벽지(荒僻地)서 수렵을 생업으로 삼아 피의육식(皮衣肉食)을 해왔는데, 하

루는 자주색 진흙으로 봉해진 나무 상자가 바다에서 떠다니다 동쪽 바닷가에 닿은 것을 

보고 가서 열어보니, 상자 안에 또 돌 상자가 있었으며, 붉은 띠와 자주색 옷을 입은 사

자(使者) 한 사람이 따라 나왔다. 

돌 상자를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세 사람과 망아지와 송아지(駒犢)들과 오곡(五穀)

의 종자가 나왔다. 사자가 “우리는 일본 국의 사신입니다. 우리 왕이 이 세 딸을 낳고

는, ‘서해(西海)의 중악(中嶽)에 신자(神子) 세 사람이 내려와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구나’ 하고는 저에게 분부하여 세 딸을 모시고 여기에 오도록 한 것입니다. 

마땅히 배필로 삼아 대업을 이루십시오.”라 말한 후 홀연히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이 나이 순서에 따라 세 여자를 나누어 아내로 삼고서, 샘이 달고 땅이 비옥한 

곳으로 가서, 화살을 쏘아 땅을 점치고는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第一都)라 하였고,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第二都)라 하였으며,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삼도(第三都)라 

하였다. 비로소 오곡을 파종하고 구독(駒犢)을 목축해 이에 족인(族人)과 생업이 나날이 

번성해 갔다. 

고을나 15대손인 고후삼 형제가 배를 만들어 타고서 강진(康津) 땅인 탐진(耽津)에 가

게 되었는데, 당시는 신라 시대라 고후삼 형제는 곧 신라왕과 만나게 되었고 이를 기뻐

한 왕은 그들에게 각각 성주‧왕자‧도내(都內)의 호칭을, 또 거주 읍 호를 처음 내박

(來泊)한 곳이 탐진임을 참작해 탐라(耽羅)라는 읍 호를 각각 사(賜)했다.

￭ 이에서 보면, 신라와의 관계가 시작될 무렵 제주도는 제주읍 등 일부 지역에서 농업 정

주가 이루어졌고, 이 지역을 고 씨라는 존장(尊長)이 통솔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삼분

되어 각각 동일 씨족에 의해 분거 하고 있었다. 주변 촌락에는 농경 양축지(養畜地)가 

분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토지이용 역시 경목교체방식(耕牧交替方式)12)이 진행되

10) 채소류와 화초류·담배·약초류

11) 김상호(1979), “한국 농경문화의 생태학적 연구”,『서울대 논문집』 제4집, p. 96.

12) 농경과 목축, 방목을 동시에 혹은 번갈아 가며 행하는 생산양식, 이는 제주지역 잣성(場城)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여름에는 중잣성 위로 우마를 올려 방목한 뒤 중잣성 아래 하잣성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겨울에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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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추측된다.

￭ 이뿐 아니라 당시 그런 농경을 이끈 생업단위가 정주 가구라 씨족 단위가 기능하였다. 

나아가 탐라같이 씨족 단위를 모은 촌락 단위를 기반으로 다시 기능하는 형식이었다고 

보아 진다. 이는 지연적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재형(根栽型) 화경 농업의 개척 거

주단위와 유연 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13). 그리고 이런 지연공동체에서 가족 중심 개척

단위가 분화되면서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져 개척형 화전 농업으로 진행되었다. 이처

럼 제주도 초기개척은 신라 시대는 물론 그 이전에도 화전 농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고려사고기(高麗史古記)』를 인용하여, 제주도 주민들의 농업 정주가 이루어지고 

촌락이 형성되고 난 뒤 촌락 주변에는 농경 목축지가 분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촌락 주변 농경 목축지가 어떻게 경영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경목교체방식이 이

루어져 왔기 때문에 당시 토지이용 역시 경목교체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짐작할 뿐이다. 

￭ 당시 농경을 이끈 생산단위는 정주 가구이면서 씨족 단위가 기능하고 있었다. 나아가 정

주지 주변의 윤경(輪耕) 화전 확대를 가져오는 형태에 앞서, 1차 적으로 이동에 의한 거

주 정착과 경지 개간을 이루는 화전경영 단계가 있었다. 후자를 씨족 단위 이상의 촌락 

단위가 이끌었다. 이는 지연적 공동체를 나타내고 있으며 근재형 화경 농업이 개척 거주

단위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지연공동체에서 가족 중심 개척단위가 분화되며 거주

지 주변에서 이루어진 형태가 제주도에 있었던 개척형 화전 농업이라고 짐작된다14). 

￭ 이후 제주도 화전 진행 과정 역시 한라산 목장지대에 대한 농경지화 정책으로 경목교체

방식이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목 교체 사례는 농경 진화단계에서 매우 흥미로

운 경우이다(久間健一(1946). 

￭ 다음으로 2019년 박정재‧진종헌은15) 물영아리오름16) 화구호 습지 깊이 4m까지 퇴적

하잣성으로 우마를 내린다. 토지이용의 방식으로만 보면 삼포식과 유사하지만, 농업에 있어 우마의 결합방식으로 
보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13) 김상호(1979), 전게 논문, p. 101. 

14) 제주도 마을은 씨족이나 혈족 단위가 아니라 ‘본향당’ 중심이라는 점도 이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

15) 박정재‧진종헌(2019), “제주 중산간 지역의 과거 경관 변화와 인간 그리고 오름의 환경사적 의미”,『대한지리학
회지』 제54권 제2호, pp. 153~163.

16) 물영아리는 해발 508m로 '수령산' '수령악'으로 불리며 '물의 수호신'이 산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 
산 정상 둘레 약 1km, 분화구 깊이 40여m, 2100~2800년 전에 퇴적된 습지 퇴적층의 깊이가 최대 10m에 
이르는 습지 오름이다. 또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식물은 82과 198속 등 304 분류군과 총 202종의 야생
동물과 으름난초·백운란·팔색조·삼광조·말똥가리 등 멸종위기종 6종이 서식하고 있다. 물영아리오름 습지는 우
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06년 국내 5번째로 람샤르 습지로 지정된 곳이
다(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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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확보해 2cm 간격으로 화분과 세립 탄편17)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탄편 유입량이 

115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1250∼1300년 정점을 보인 뒤 감소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려 말 중국 원나라가 제주에 주둔해 목마장을 조성하면서 중산간(해발 200∼

600m)에 불을 질러 나무를 없앤 대규모 화입(火入) 때문으로 파악된다.

￭ 이 분석결과 토대로 화전 농경으로 이미 조성된 초지가 목축에 적합했기 때문에 제주도

에서 우마 사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김상호(1979)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

다. 김상호는 화전 농경으로 조성된 초지를 몽골인이 목장으로 이용했다고 추정했다. 그

러나 원 점령 이전 이미 제주도에서는 목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원 점령 

이전부터 존재했던 초지는 일부 화전에 의해서 일수도 있지만 주로 목축 결과라고 생각

된다고 하였다.

￭ 당시 제주 농경민들은 화전 농경을 통해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 힘들었다고 보아 

진다. 상당수가 농경기술을 버리고 대신 어로나 수렵채집으로 생활을 영위했을 가능성

이 크다. 농경을 포기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산간 지대에 점점이 분포하고 있는 초지 

오름을 보면서 목축의 가능성을 발견했을 수 있다. 이후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가축 수

요가 증가하면서 오름뿐 아니라 중산간 전체에 방목 필요성이 강력하게 생겨났다. 이로 

인하여 인위적 대형 화입이 이어졌다고 이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다. 

￭ 1105년(고려 숙종 10년) 고려의 군현 체제로 편입되었다. 1153년(고려 의종 7년) 본격

적으로 현령관이 본토로부터 파견되면서 고려 정부는 제주도를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

다. 그렇게 해서 당시 늘어난 고려 조정의 조공 압박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화입이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 이 조사에 의하면, 1250년 이후 세립(細粒) 탄편 유입량이 최정점에 이르렀다. 이는 몽

골 군대가 제주도를 점령한 후 말 목장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화입 작업 결과로 판단

된다고 한다. 목장이 대규모로 조성되던 시기와 기후적으로 건조했던 시기와 맞물리면

서 당시 사람들의 화입에 따라 환경변화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보아 진다. 

￭ 그러나 탐라목장 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립 탄편 유입량이 뚜렷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습윤한 기후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목초지를 새로이 조성하기 

위해 많은 나무를 제거해야 했던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는 이미 조성된 초지를 유지해도 

목축활동을 영위하기에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후반기 세립 탄편 양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은 이 시기 광범위한 목초지 형태가 거의 

갖춰졌음을 의미한다. 이후 15세기 중반 즈음 10개 목장으로 구성된 한라산목장이 중

17) 불에 탄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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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 지역에 설치된다. 원 점령기에 넓은 목초지가 이미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대규모

로 화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외에 당시 습윤했던 기후도 산불을 억누르는 역할을 했

다고 보아 진다.

￭ 앞에서 언급한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제주도 화전의 가장 의미 있는 기원은 경목교

체방식과 아울러 고려 시대 목장설치라고 생각된다. 고려 시대 중간구목장지대(中間舊

牧場地帶) 설치와 중간구목장지대의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화전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구목장지대18) 설치와 중간구목장지대의 농경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제주도 화전의 기원의 실체를 찾을 수 있다.

￭ 탐라에서 삼별초군을 평정한 몽고는 충렬왕 2년 탑자적(塔刺赤)을 탐라 다루하치(達魯

花赤)에 임명하고 이곳에 목장을 설치하기 시작했다(『고려사』권 57, 志 11 地理 2 탐

라조). 당시 목장 설치장소는 수산평(水山坪)이었다(『동국여지승람』권 38, 濟州牧 古跡

條). 이렇게 시작한 목장설치는 몽고의 의도에 따라 확대되어, 고려 성종 24년 산 중턱

(山腰) 이하에 국영 10 소장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 탐라에서 삼별초 군을 평정한 몽고는 충렬왕 2년 제주에 목장을 설치(『동국여지승람(東

國輿地勝覽)』권 38, 濟州牧古跡條)했다. 한라산 산요부(山腰部)를 돌며 국영목장이 설

치됨으로써 목장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제주도 전역을 방목지로 경영하다 보니 도

민 식량 확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고 이에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 급기야 조선 세종 때 한라산목장과 구목장을 풀어 경작하도록 하자는 건의가 생겨났다. 

넓은 지역 필요로 하는 방목 중심 경영은 인구증가와 그로 인한 식량 확보 차원에서 농

경지화 했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9일 정해 5번째 기사에, 

兵曹據濟州敬差官李鳴謙啓本啓: "本州人多地窄, 若新舊牧場, 竝皆禁耕, 則居民生理可慮 

請漢挐山牧場及舊牧場, 聽民耕種, 互相陳荒, 移放馬匹, 則民生馬政, 兩得其宜” 從之

제주도 옛 목장에서 방목을 허락할 것을 병조에서 아뢰다. 병조에서 제주 경차관(敬差

官) 이명겸(李鳴謙)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주는 사람은 많고 땅은 좁습

니다. 만약 신구목장을 한꺼번에 다 경작을 금지한다면 주민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청하

옵건대, 한라산목장과 옛 목장을 백성에게 경종(耕種) 하도록 허가하고, 서로 교대하여 

묵혀서 마필을 방목하게 한다면 민생과 마정(馬政) 양쪽이 다 마땅하게 되겠습니다.” 하

니, 그대로 따랐다.

￭ 이와 관련하여 15세기, 조선 세종 때 대표적 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設)』에는 개간 및 

18) 토지이용 관계를 고려해서 산간(산요, 山腰)) 구(舊)화전 지대라고 함. 해안지대는 해안 농경 지대, 중간지대를 중
간 구목장 지대라고 함(김상호,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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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新田) 확대 관심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 이 농서에 황무지 개간이 다수 언급되고 

있어 당시 식량 확보와 농지 확대를 위한 개간에 대한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개간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7~8월 사이 땅을 갈아 엄초(掩草)하고, 다음 해 얼음이 풀리면 또 갈고 파종해야 하는

데 초경(初耕)은 깊게, 재경(再耕)은 얕게 해야 생(生)땅이 일어나지 않고 흙이 부드럽게 

익는다고 했다. 또 새로 개간한 땅의 토질을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황

무지를 논으로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황무지에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로

는 녹두와 참깨, 메밀(교맥, 蕎麥) 등이 있다.

￭ 이 농서에는 화경(火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존의 농지에 풀을 펼쳐놓고 그것을 태

워 거름으로 삼고 재배하는 방법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경우 

초목을 불로 태운 뒤, 갈이 작업하고 작물 재배를 권고하고 있다. 갈이 작업에서 한전

(旱田)을 첫 갈이 한 뒤 풀을 펼쳐 불에 태우고 다시 갈면 그 밭이 절로 좋아진다고 하

고 있다. 

￭ 또한 초목무밀처(草木茂密處)19)를 개간하여 수전으로 만들 때 ‘화이경지(火而耕之)’ 한

다고 했다. 만종조숙(晩種早熟)하는 저무이리조(暮粟)를 ‘토후구진지(土厚久陳地)’20) 택

해 파종할 때, 5월에 풀을 베어 마르면 불 태워 나온 재(灰) 위에 파종하라 하고 있다. 

￭ 이어 기장․콩․조․메밀 뒷그루로 양 맥을 파종할 때 그전 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긴 자루 

큰 낫으로 누렇게 되지 않은 풀을 베어 밭두둑에 쌓고 그전 작물을 수확한 뒤 풀을 펼

쳐 화경살종(火耕撒種)21) 하라고 하였다. 

￭ 메밀을 산림 비후지(肥厚地)에 화경 하여 씨를 뿌리면 수확이 통상의 배가 된다. 풀이나 

초목을 불에 태워 재를 만들어 이를 거름으로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초목분(草木

糞), 초목회(草木灰)을 시비하기도 하고, 풀(나무)을 불에 태워 만든 재를 거름으로 사용

하기도 한다. 산림이 비옥한 땅이라면 불 지르고 난 다음 씨를 뿌리면 수확이 통상의 배

가 된다. 불을 질러 초목을 재로 만든 다음 이를 거름으로 삼아 메밀을 재배하면 소출 

많다22). 개간지, 척박한 밭이 메밀 재배지로 적합하다.

￭ 다음으로 1653년 당시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鎭)이 펴낸 『탐라지(耽羅誌)』 풍속조(風俗

條)23)에는, 

19) 나무와 풀이 무성하고 빽빽한 곳

20) 땅이 두텁고 오래 묻은 곳

21) 불을 놓아 태우고 간 다음 종자를 뿌림.

22) 이 경우는 조파와 농종 이었음.

23) 당시 제주 목사 이원진이 전라도 제주목·정의현·대정현의 연혁·인문지리·행정 등을 수록하여 1653년 편찬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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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耽羅地瘠民貧 墾田必驅牛馬 以踏之 連耕二三年 穀穗不實 不得己又墾新田 功倍穫

小 所以民多困難

탐라는 땅이 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개간하는 데 반드시 우마를 구하여 전토(田土) 해

야 한다. 그래도 연경(連耕) 2~3년이면 부득이 새로운 토지를 개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은 두 배 들지만, 수확은 적어 많은 백성이 곤란에 처해 있다.

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제주도에 속전(粟田) 경작에 있어 새로운 토지를 경

작할 때 우마를 구하여 전토를 답지(踏之)하는 농법이 파종 후 소나 말로 경토(耕土)를 

진압(鎭壓)하는 풍습24)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에 우마를 이용하는 농경풍습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삼국지한전(三國志韓傳)』에 우마에 관한 기록이 있는 점

으로 미루어 보아, 제주도에 일찍부터 말이 있었고 이를 이용해 왔다고 짐작할 수 있다. 

￭ 아무튼, 제주도 자연환경과 결부되어 나타난 이런 농경풍습은, 한라산 폭발에 의한 화산

회토 입자가 아주 미세하여 이곳 바람에 날리기 쉽고 수분 보전에도 부적당하여 좁 씨 

발아에 필요한 수분을 확보하기 위해 나타난 경토 진압 혹은 마필(馬匹) 이용이 경목교

체방식의 토지이용을 촉진 시켰다고 보고 있다25).   

￭ 『성종실록』 14권, 1472년 성종 3년 1월 30일 정묘 5번째 기사에, 

濟州點馬別監事目: "一 濟州四面濱海, 獨一漢拏山中峙, 如二連木, 安息香, 柚子, 榧子

木, 國用最切, 而皆出於此山 近來田夫厭舊務新, 斫而耕之, 實爲可慮 請令牧官親審, 定

限立標, 禁耕伐, 務令滋息 

제주점마별감의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제주는 사면이 해변이고 홀로 하나의 한라산만

이 가운데에 우뚝하여 두 개의 연한 나무(連木)와 같은데, 안식향(安息香)·유자(柚子)·비

자목(榧子木)은 국용(國用)에 가장 절요한 것으로, 모두 이 산에서 나옵니다. 근래에 들

어 농부(田夫)들이 옛일을(본래의 토지에서 농사짓기를) 싫어하고 새로운 일에(새로운 

토지를 만들려고) 힘써 나무를 베어내고 경작(개간)을 하니, 실로 염려할 만합니다. 청컨

대 목관으로 하여금 친히 살피어 한계를 정하여 표지를 세워 경작(개간)하고, 벌목하는 

일을 금하여 육림(滋息)에 힘쓰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다.

￭ 『영조실록』 13권, 영조 3년 10월 9일 신묘 4번째 기사에는,

지, 읍지, 풍속조에 외지인이 본 제주도 독특한 환경 및 풍습이 기록되어 있음.

24) 강우량이 적은 우리나라 관서 지방에서 봄철 가뭄 때에 관개시설 없이 행해지는 건조 농법, 보리나 조 등이 성장
을 시작하는 봄철 토양의 수분 증발을 최소화해서 작물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소나 말로, 혹은 사람이 끄는 섬피
로 땅을 밟아준다. 

25) 김상호(1979), 전게 논문, p.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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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武士洪鎭夏等上疏, 陳本州廢牧場起耕之請, 又陳本島人收用, 一如西北之例 又陳前

日試才文科李龜濟拔去之冤 又請申飭二軍門將官, 各一窠收用本島之人 批曰: "疏陳令該

曹稟處 李龜濟事, 疏請猥濫矣”

제주 무사 홍진하 등이 제주의 목장을 폐지하고 경작지로 개간할 것 등을 청하다. 제주

의 무사 홍진하(洪鎭夏) 등이 상소하여 본주(本州)의 목장을 폐지하고 경작지로 개간하

게 해 줄 것을 청하고, 또 진달 하기를, "본도 사람도 한결같이 서북 사람의 예에 따라 

수용할 것을 청합니다.”하고 있다.

￭ 이 내용은 한라산목장과 구목장을 풀어 농사짓도록 하자는 의미이다. 넓은 지역을 요구

하는 방목 중심으로 인하여 여말선초 제주도 인구가 포화상태에 놓이게 되자 농경지화 

정책, 경목교체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다. 

￭ 한편 이건필(李建弼)의 『제주목안핵장계등록(濟州牧按覈狀啓謄錄)』은 1862년(철종 13

년 2월), 임헌대(任憲大) 목사 부임하였는데, 이때 간교한 관원들이 화전세 과중하게 책

정하여 민생고가 어렵게 되었다. 이 때문에 동년 9월, 광청리 강제검(姜梯儉)과 봉개리

(奉蓋里) 김흥채(金興彩) 등이 난을 일으켰다. 이에 조정에서 부호군(副護軍)인 이건필

을 안핵 겸 찰리사로 파견하였다. 이 책은 그 사건의 전말을 공초(供招)26)한 기록이다.

  이건필 『제주목안핵장계등록』

罪人㫌義縣西歸里玄才得 年四十三 更推 白等 汝矣前招內 以初參見於火田民倡時亂之

意 納古是矣 以任順千 朴興悅 洪奉孝所招觀之 則汝矣或同謨助虐 或以罷黜 二字 倡言

於稠中 或以言 語納諂於悌儉之狀 己出於諸招 雖以汝矣所招言之 當初姜悌儉發通後 聞

洞任之言 越山入城之 隨往朝天里也 金旌義家舍 興船隻及浦主人夫壽彭倉吏宋信國家舍

燒火事 以汝矣主張 至於捉囚受棍之境 則如無干涉 豈有是理是称

1862년(철종 13년) 죄인 정의현 서귀리 현재득, 나이 43세, 다시 묻고 아뢰었습니다. 

“너희 지난번 공초 가운데 애초에 화전민들이 때에 난리를 창의하였는데,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고하여 아뢰었다. 임순천, 박홍열, 홍봉효의 공초로 본다면, 네가 조학

(助虐) 하는데, 같이 공모하였고 파출(罷黜) 두 글자로 여러 난민이 모인 속에 창언(倡

言)하였으며 홍봉효 말을 강제검에게 일러바쳤던 모습들이 이미 여러 공초에 나와 있다. 

비록 너의 공초로 말을 한다 해도 당초 강제검의 통문27) 발송 뒤에 동임(洞任)28)의 말

26) 조선 시대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또는 그 진술 

27) 여럿이 돌려 보는 통지문

28) 동네일을 맡아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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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고 한라산을 넘고서 제주 성을 들어왔다가 목사 행렬인 부수팽과 창고의 아전인 

송신국의 집들이 불태워진 일로 붙들리어 들어가 곤장을 맡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만

약 간섭함이 없었다고 하면 어찌 이와 같은 까닭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보면 화전세로 인하여 당시 화전민들과 제주 농민들이 고초를 겪었고 이로 인

해 민란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 예전부터 제주도 중간지대는 수목 생장에 기본이 되는 기온이나 땅의 습기로 보아 산간

지대 못지않은 지대인 만큼(산간지대 자연식생은 삼림지대), 중간지대 이하 역시 삼림지

대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 중간지대 초지화는 인위적으로 적어도 고려 충렬왕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이 인위적 초지화가 화전 농업 전개로부터 초래되었다.29).

￭ 한라산 기슭 구목장 지대 위로 올라가면 산간지대 화전지역이 있다. 여기에 예전 화전 

지대가 분포한다30). 구목장 설치 이전 중간지대, 산간지대를 통틀어 화전 개척이 진행

되어 윤경 초지대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중간목장지대가 설치되었고 산간지대에

서는 그대로 화전 농업이 반복해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자연히 중간, 산간, 해안

지대를 포함하여 제주도 개척은 화전 농업을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31).

￭ 이후 19세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중산간 지대의 목장전과 화전을 개간해 나갔다. 원래 

중산간 지대는 국마를 양성하는 목장으로 경작이 엄하게 금지되었으나 이 시기에 이르

러 공식적으로 목장전과 화전 경작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하여 19세기 중반 이후 화전

을 개간하러 중산간 지대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늘어갔고 이에 따라 화전동(火田洞)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뺷제주군읍지뺸｢제주지도｣, 1899)

￭ 제주 무어사(撫御使) 박천형(朴天衡) 『서계(書啓)』(1777~1794년) 49~53면에 의하면,

산둔(山屯) 삼장(場)은 둘레가 구십리이고 지세가 평탄하여 물은 여섯 군데에 있고 간간

이 숲이 있으나 백성들이(入耕者) 들어가 경작하는 곳도 많으니 마필이 살찌지 않고 수

가 줄어 육백여 필 밖에 안 된다. 목장 범경(犯境)은 국법으로 금하는바, 제멋대로 목장 

안에 들어가 경작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조정에 건의하고 있다. 

￭ 당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전 지역의 목장화로 인한 토지 부족과 그로 인한 농업생산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간 구목장 지대 토지를 불법적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목장 안에서 불법으로 경작하는 토지를 ‘목장전’, ‘장전(場田)’이

라 부르고 공한지나 황무지를 다시 개간, 경작하는 토지를 ‘가경전(加耕田)’이라 했다.

29) 김상호(1979), 전게 논문, p. 99.

30) 久間健一(1946), 전게서, pp. 455~456.

31) 김상호(1979), 전게 논문,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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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화전은 중산간 지대의 숲이나 나무를 불태워 경작하는 토지로 만약 매년 경

작하면 정규 전세 부과 대상이지만 부정기 경작을 할 때는, 경작할 때만 납세하는 수기

수세(隨起隨稅)의 대상이다. 이 세목이 바로 ‘목장세(牧場稅)’, ‘가경세(加耕稅)’, ‘화전세

(火田稅)’이다. 1894년 공마 제도가 폐지되면서 목장토 개간이 더욱 활발하여지면서 제

주도 전 중산간 지역에 띠 두르듯(이를 말발굽형이라고도 함) 화전이 확대되어 갔다.

￭ 실제로 1841년 제주 목사 이원조(李源祚), 1792~1871년)는 『탐라록(耽羅錄)』 삼천서

당폐장가획절목서(三泉書堂幣場加劃節目序)에서 당시 화전세를 받아 서당의 경비로 썼

다고 하였다. 이는 그 당시 제주도에서 화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 일제강점기초에도 화전이 계속되었다. 화전 면적은 1919년 2,004단보이었으며, 이후 

점차 감소해 1924년에는 1,413단보로 나타났다. 조선총독부가 1926년 발간한 공식 

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화전이 적어도 1924년까지는 행해졌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제주군 화전 면적 6개년 대조표

(단위 : 단보, 3000평)

제주군
대정13년말 대정12년말 대정11년말 대정10년말 대정9년말 대정8년말

1924 1923 1922 1921 1920 1919

면적 1,413단보 1,708단보 2,004단보 2,004단보 2,004단보 2,004단보

출처: 朝鮮總督府(1926), 뺷火田の現狀뺸, 대화상회인쇄소, p. 12.

￭ 구한 말(대한제국)과는 달리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대부터 일제는 전국에서 화

전을 일구는 행위에 대해 식민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통제했다. 일제는 조선의 

삼림 보호를 명목으로 관계 당국의 화입 허가를 받지 못하면 화전 경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빈민층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했다.

￭ 일제는 삼림령(1911) 제18호에 근거해 관할 경찰서에서 화입 허가증을 교부 하도록 했

으며, 화입자는 반드시 화입 허가증을 휴대하도록 명시했다. 화입 허가증에는 화입 기

간, 화입자 주소와 이름, 화입 장소의 행정구역, 허가 년 월일, 허가증 취급 관서를 기록

하도록 했다32).

□ 이치카와 상키(市川三喜)(1905)와 제주 화전

￭ 이치카와 상키(市川三喜)는 ｢濟州島紀行｣(1905년)에서 한라산 정상 등반길에 들른 능

32) 朝鮮總督府(1926), 뺷火田の現狀뺸, 대화상회인쇄소,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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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 화전민과 화전마을에 대한 방문기억을 기록했다.

1905년 9월 11일 맑음: 어제와는 다른 방면으로 산정을 행했다. 우리 천막이 있는 협

곡의 왼쪽으로 갔는데 잠시 삼림지대를 지나자 다시 조릿대가 깔린 고원으로 나온다. 

오후 능화동에 가서 감자 한 말을 샀다.

9월 12일 맑은 후 흐림: 능화동 쪽으로 채집 나갔다. 도중 숯 굽는 데가 몇 군데 있었

다. 아궁이 같은 것도 없고, 그저 땅바닥에 2間 정도의 움푹 패인 곳이 있을 뿐이다. 

9월 13일 맑음: 능화동 주민 중에서 안내자를 고용하려고 김씨로 하여금 교섭했다. 그

러나 그들은 모두 게을러 단 한 사람도 응해 오질 않았다. 그들은 ｢이 추위에 산꼭대기

에 올라갔다가는 얼어 죽는다｣고 말한다. 그들 게으르고 비활동적인 백성들은 일어나서 

일하기보다는 더러운 오막살이에 칩거하며 담배를 피워대고 노름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

비하는 것을 인생 최상의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다.

9월 18일 흐름: 감자를 사러 능화동으로 갔다.

9월 20일 흐린 후 맑음: 10시에 능화동에 도착하여 즉시 짐을 운반할 소를 준비토록 

했다. 한 마리의 소와 한 사람의 지게꾼을 빌고 나는 언제 나와 같이 담요를 짊어지고 

내려갔다33).

￭ 능화동은 능화오름(해발 971.7m) 북사면의 완경사지 해발 900m에 있던 화전마을로, 

제주도 내 화전마을 가운데 가장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다. 마을 동쪽에는 한천이 있

어서 화전민들은 이 하천에서 생활용수를 얻을 수 있었으나, 깊은 계곡이 발달한 하천

이어서 접근성이 어려워 능화동 화전민들은 생활공간에 웅덩이를 파서 빗물을 모아 생

활용수로 사용했다.

￭ 이치카와 상키는 1904년경 한라산 정상등반과 동물 채집에 필요한 물품을 구하기 위해 

한라산 정상 바로 밑에 있었던 능화동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일지에 나타난 능화동의 모

습을 보면, 첫째, 당시 능화동 화전민들은 화전에서 감자(지슬, 地實)을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발고도가 9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일사량이 부족해 보리 

재배가 불가능했고, 화전 면적이 작아 바로 먹을 수 없었던 메밀이나 피 대신 구우면 바

로 식용이 가능한 감자를 심었다.            

￭ 둘째, 능화동 화전 가옥은 아궁이가 별도로 없었고, 땅바닥을 움푹 파서 2間 정도(정지+

방)로 만든 집이며 “더러운 오막살이”에 해당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곳은 전체 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집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없었고, 또 아궁이 없는 정지(부엌)에서 취사하

33) 市川三喜(1905), ｢濟州島紀行｣, 뺷20世紀 前半의 濟州島뺸, 제주시 우당도서관(1997), pp. 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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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밤이 되면 정지와 연결된 방에서 잠을 자는 가옥구조였다.

￭ 셋째, 이치카와 상키 일행이 한라산 정상등반을 마치고 하산하는 길에 답사팀의 장비와 

짐을 운반할 소를 능화동에서 구했다는 사실에서 능화동 화전민들은 당시 농업에 필수

적이었던 소를 길렀음을 알 수 있다. 1900년대 초는 현재와 달리 능화오름 북사면 완

경사지에는 식생(나무숲)이 우거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를 방목시킬 공간이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 젠쇼에이스케(善生永助)(1929)와 제주 화전

￭ 善生永助(1929)는 첫째, 제주의 화전은 중산간 지대에 있으며, 이곳은 현재로부터 약 

30년 전(1899년경 즉 대한제국(1897.10.12.-1910.8.29.)까지만 해도 노수지(老樹

枝)들이 밀림을 이뤘지만, 화전민들이 이것을 불태워 없앤 다음, 거기에 메밀, 조, 산듸 

등을 2~3년 경작했다. 새로운 농경지 찾아 이동하는 화전 경작 때문에 중산간 지대 삼

림이 황폐해졌다는 결론 제시한다. 

￭ 둘째, 목장지대는 화전 지대 또는 경작지대와 접속된 부분에 형성되었다. 목장지대에서

는 돌담을 쌓아 우마의 도망을 막았고, 이곳에는 상장성과 하장성이라는 돌담이 존재했

다. 조선 시대 목장 제도가 부실해지면서 상장성과 하장성의 중간에 중장성이 등장한다. 

(제주도민들이) 중장성 하부 지대를 경작할 때는 우마들을 중장성 상부 지대에 방목했

고, 중장성의 상부에서 경작할 때는 우마들을 중잣성 하부에서 방목했다고 전해진다34).

￭ 셋째, 산간지대 역시 십수 년 전까지(1910년경) 화전민이 생활했던 장소였다. 1911년

까지는(화전 경작이 묵인됐던 당시) 일부 화전민이 존재했다. 산간지대의 땅은 척박하여 

화전민 숫자가 적었으며, 이곳에 터를 잡았던 소수의 화전민은 화전 농업 이외에도 부

업으로 땔감(나무) 팔기, 숯 굽기나 목축을 했다. 화전을 일구는 사람들이 살았던 민가

도 볼 수 있었다35).

□ 마쓰다 이치지(榤田一二)(1930년대)와 제주 화전

￭ 마쓰다 이치지는 첫째, 제주도의 해발 600m 이하는 화전으로 인해 불태워진 결과, 나

무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제주도 중산간의 농경지와 취락화는 지속적인 화전 경작

의 산물이라고 했다. 둘째, 산간지대에 살던 화전민들은 “머리에 개털로 만든 이상한 모

34) 이를 통해 중장성(중잣성)은 적어도 1929년 이전에 축조된 돌담이었고, 목장지대 중잣성의 출현은 곧 경목(耕牧) 
교체형 토지이용 방식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35) 市川三喜(1905), 상게서, pp. 13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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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두건을 쓰고, 개털 외투(外套)를 입었다. 모자는 쇠털을 풀로 고정하여 만들며, 차

양은 넓고, 두터우며, 무게는 아주 가볍지만, 탄환조차 관통하지 못할 정도로 강인하다

고 한다. 겨울철 화전민들은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개털로 만든 모자를 쓰고 개털 외투

를 입고 생활했다고 소개한다. 

￭ 셋째, 제주의 화전마을은 산촌(散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화전민들은 직접 불을 놓

아 개간한 장소에 오막살이를 만들어 살았기 때문에 가옥의 밀집도가 낮은 산촌에 해당

한다. 화전마을에서는 자급자족의 고립적 경제생활이 이루어졌고, 화전이 법적으로 금지

된 후에는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하며 원시적 생활을 유지했다. 

￭ 넷째, 화전마을 사례로는 중문면 관내 상문동(上文洞), 녹하지(鹿下旨) 그리고 애월면 관

내 우너동(院洞, 光濟院이 있었음) 18호, 상화전(上花田36)) 10호(공초왓), 어음리, 대정

면 고촌동(孤村洞), 한림면 상수동(上水洞)이 있었다. 화전마을 주민들은 점차 해안지대

로 이동함에 따라 잔류 농가들은 산거형태(散居形態)를 보인다37).

￭ 제주도 취락의 구심적 이동(해안→산간)과 화전을 보면, 해안지대 사람들은 농경지 확보

를 위해 중산간 삼림지대로 이동해 불을 놓아 화전을 만들었다. 이곳에서 개간 초에는 

막(幕) 또는 농막(農幕)에 거주하며 화전촌을 형성했다. 삼림지대로 인구 이동은 화전 

묵인되던 조선 말기까지이며, 한 일 합방 후 화전 개척 금지되면서 구심적 이동(한라산 

방향)은 거의 생기지 않았다. 

￭ 구심적 이동은 남제주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다. 안덕면 동광리(147호)와 마전동(麻田

洞)은 약 1백여 년 전 자단리 사람들이 원수악 남쪽 기슭 일대의 삼림을 개척해 농막을 

만들어 살면서 만든 마을이었다. 또 감산리로부터 파생된 상천리, 천서동 역시 같은 사

례이다. 조천면 교래리 중심으로 하는 감발래, 고영동, 길영동도 화전마을이다. 

￭ 취락의 원심적 이동(산간→해안)과 화전을 보면, 조선총독부가 해발 600~800m 이상에 

있었던 잔존림(殘存林)을 모두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으로 편입시킨 결과, 취락의 상승

이동 현상 즉, 화전 개척과 화전촌 형성이 중단되었다. 또 과거 화전 남벌로 수원 고갈

되고, 질 나쁜 봉천수(奉天水, 빗물)를 식수로 먹어야 했던 비위생적 환경에서 벗어나 

교통 편리하고 용천수 풍부해 물 걱정 없었던 해안 용천지대 향한 원심적 이동 이루어

졌다38).

36) 간혹‘화전’의 한자어를‘火田’이 아닌‘花田’으로 표기하여 화전마을의 이미지를 미화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다.

37) 榤田一二(1930년대), 뺷濟州島の地理的硏究뺸, 제주시우당도서관(1995), p. 132.

38) 榤田一二, 상게서, pp. 144~150; 1914년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해안 일주도로(新作路)가 완공되면서 중산간 마
을주민들과 화전민들로 해안지대를 향해 이동했다. 그 결과 화전촌은 해체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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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쯔야마 도시오(松山利夫)(1986)와 제주 화전

￭ 마쯔야마 도시오는 제주시 용강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용강리 주민들이 경험했던 

화전에 대한 기억을 정리했다. 제주의 화전은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거의 소멸해 버

렸으며, 화전민들은 피, 배추, 팥, 잎담배 등을 심었다. 실례로 해발 400m 지점에 있는 

용강리(제주시 용강동)에서는 1920년대 후반까지 화전을 했다. 그러다가 국마장(3 소장

에 해당)용으로 축성된 상잣과 하잣 사이에 중잣이 놓이면서 화전이 소멸했다. 1920년

대 상잣성 위쪽이 국유지로 편입되면서 상잣과 하잣 사이에 중잣(해발 300~400m)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봄~가을에는 중잣과 상잣 사이에서 방목했으며, 겨울에는 우마들

을 저지대로 이동시켜 하잣과 중잣 사이 방목했다39).

2. 제주도 화전농업

2-1. 제주도 농촌의 농업지대

￭ 일제 강점기 제주도 농촌과 농업을 조사한 久間健一(1946)에 의하면, 제주도는 식생과 

토지이용 기타 지리적, 자연환경 조건에 의해 해안에서 한라산으로 올라가며 해안지대, 

중간지대, 산간지대, 삼림지대로 나눌 수 있다40). 

<표 2-2> 제주도의 지대별 경지분포

(단위 : 정, 町) 

면적
지대

산간(山間)부 계곡(溪谷)부 평탄(平坦)부 합계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산간지대 8,087 50.7 2,569 16.1 5,289 33.2 15,944 16.9

중간지대 7,999 30.0 5,819 21.8 12,819 48.2 25,638 28.3

해안지대 5,487 10.6 9,758 18.9 36,127 70.5 51,399 54.8

합계 21,573 22.9 18,173 19.3 54,235 57.8 93.981 100.0

자료 : 久間健一(1946), 전게서, p. 457.

39) 松山利夫(1986), ｢濟州島の畑作農耕文化｣, 뺷山村の文化地理學的硏究뺸, 古今書院, pp. 309~322.

40) 久間健一(1946), 전게서, pp. 45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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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해안지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54.8%)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지대 28.3%, 산간지

대 16.9% 등과 같이 수직적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산간지대 중심으로 

1930년대만 해도 독특한 화전 농업이 행해지고 있었다.

￭ 久間健一(1946)에 의하면,

<산간지대>

삼림지대의 하부에 있고 다음에 말하는 중간까지에 약 2~3리 폭으로 둘러싸인 지대로

서 옛날의 화전 지대가 이에 해당한다. 경작지 면적 1만 6천 정보로 제주도 총 경지의 

약 16.9%를 차지한다. 그러나 그의 이용 상황은 극히 원시적으로 방목41), 또는 모초

(茅草) 채취에 이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작에 이용되는 면적은 근소하다. 작물은 주

로 피, 대두, 조, 보리 등인데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이 10년 3경, 심한 것은 10년 1

경, 보통 것이 10년 2경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표 2-3> 제주도 산간지대의 작부방식

작부
방식

이용률
(%)

1년차 2년차 3년차

하작 동작 하작 동작 하작 동작

1/1 66 피(稗) 休 메밀(蕎麥) 休 밭벼 休

2/3 100 감자(馬鈴薯) 休 休 休 메밀 休

2/3 100 밭벼(陸稻) 休 休 보리 콩(大豆) 休

3/3 400 조(粟) 休 休 보리 조 休

자료 : 久間健一(1946), 전게서, p. 458.

￭ 이 산간지대의 경작형태는 대개 1년 1작 또는 그 이하의 방식이다. 이 지대의 토지용은 

조방적으로, 동계는 대개 휴경하고 작물은 조, 피, 메밀, 콩과 같은 조방 작물이 작부 되

어 서북한의 산악지대 작부 형식과 유사하다.

<중간지대>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의 중간지역으로 한라 산록에 있는 폭 1~2리 위요지대(圍繞地帶)

이다. 경지면적 약 2만 7천 정보, 총 경지의 28.3% 차지하여 토지이용은 상당히 진행

되었으나 전 경지 5할 이상이 방목 또는 모초(茅草) 채취에 이용되고 있다. 기타 경지는 

5년에 2~3경 정도다. 경지에 돌 많고 땅 박하기 때문에 그 이용가치 적고 작물은 피, 

41) 여기에서 방목은 경목교체형의 가축 방사(放飼) 부분을 말하며 일반 방목과 다르다(김상호,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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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맥, 조, 대두, 밭벼류로 도민 일반이 가장 비료를 필요한 보리 재배는 거의 없었다. 

￭ 이 지대는 구목장 지대에 해당하여 돌담을 쌓아 소나 말의 도망을 막곤 했던 지역이다. 

상부는 옛날 화전 지대에 접하는 쪽의 돌담을 상잣성(上場城), 하부 돌담을 하잣성(下場

城), 이 중간을 중잣성(中場城)42)이라 하였다. 하부 경작할 때는 우마를 상부에, 상부 

경작할 때는 하부에 각각 방목했다(경목교체방식). 이로써 경목교체방식에 의해 중간, 

구목장 지대 농경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목교체방식이 나타난 배경

에는 제주도의 특수한 농경풍습이 작용하였다고 짐작된다. 

<표 2-4> 제주도 중간지대의 작부방식

작부방식
이용률
(%)

1년차 2년차 3년차

하작 동작 하작 동작 하작 동작

1/1 100 밭벼(陸稻) 休 조 休 콩 休

1/1 100 고구마(甘藷) 休 밭벼 休 콩 休

3/3 100 休 休 조 ペツチ 休 보리

4/3 133 메밀(蕎麥) 休 밭벼 휴 고구마 보리

4/3 133 조(粟) 休 고구마 보리 조 休

자료 : 久間健一(1946), 전게서, p. 459.

￭ 이상에서 보이듯이, 제주도 목장화로 인한 경지 확대책으로 개간과 개간지에 대한 휴한

과 윤경농업(輪耕農業)이 1930년대까지 제주도 화전의 주요한 형태였다.

￭ 善生永助(1919)에 의하면 제주 도내 화전 면적은 1919년 2,005단보(601,500평)에서 

1923년 1,708단보(512,400평), 1924년 1,413단보(423,900평)로 점차 축소되었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 내륙의 화전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층 분해로 화전민들이 

급격히 증가했다. 

￭ 일제는 산림 보호 명목으로 삼림령과 화전 억제 정책을 행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화전은 

다른 이유로 1930년대를 기점으로 축소되어 갔다. 이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한 농민층 

분해, 유랑민 증가 등의 이유로 화전민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과는 사뭇 다르다. 토지조

사사업으로 인해 한반도 내륙의 화전은 증가하였으나 이와 달리 제주지역의 화전은 급

격히 소멸했다. 

￭ 이는 한반도 내륙의 화전과 제주도 화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제주도 농

42) 중잣성 설치시기는 상잣성과 하잣성의 설치 이후인 일제 강점기 초반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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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사회의 노동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추측된다. 일제 강점기 일본이라는 소비시장의 

확대로 해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제주도 농촌의 노동력이 해안마을

로 집중되게 되었다. 또 1920년대 이후 제주도민의 급격한 도일(渡日)로 인해 노동 시

장 면에서 노동력 분포의 지각변동이 생겨났다. 

￭ 당시 제주도민 1/4 정도가 일본으로 돈 벌러 갔다. 이로 인해 제주 농촌에 노동력이 많

이 부족했는데 이를 화전지역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 이 이상 화전 농사를 짓지 않아도 

제주도 농촌에 경제활동기회가 많아졌고, 게다가 일본 노동 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생활방식이 변화한 데에서 기인한다.

￭ 한편 久間健一의 농업지대 분류 이후 최근에도 제주도는 표고별, 토지이용도, 사회적, 

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해발 200m를 기준으로 하여 3 혹은 4 지역으로 나눈다. 

가장 일반적인 구분은 해안지대, 중간지대, 중산간 지대, 산간지대이다. 제주도의 농사

는 지대별로 다양하게 달라지며 각 지대에 존재하는 마을 성격도 다양하다. 이 중산간 

지대와 산간지대의 농업활동에서 제주도 화전 농업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43).

￭ 중산간 지대는 비교적 토심이 깊고 띠(새, 茅)가 잘 자라 ‘새 밭’이라고 불렸다. 해발 

200m~400m 지역을 개간하여 농사짓는 ‘새 밭농사’와 잡초와 관목이 자라는 목장 밭

(해발 400~800m) 사이 지역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목장 밭농사’로 나눌 수 있다. 

￭ 개간할 때 밭 갈기는 토지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세고 순한 소 2마리를 종렬로 연

결하여 땅을 일구었다. 개간에 필요한 소가 없거나 주위에서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

간을 원하는 주민끼리 ‘수눌음’에 의해 돌아가며 빌려 사용하였다. 밭 갈기는 소 2마리

로 6회 갈면 약 70㎝ 정도 이랑이 만들어지고 이랑과 이랑 사이는 남겨두었다가 소 1

마리로 다시 간다. 땅을 간 다음 흙덩이는 풀뿌리와 얽혀있기 때문에 도끼를 사용하여 

숙치작업(熟治作業)을 한다.

￭ 1년 1작 식 작부를 취하였던 띠밭은 순환식 이동 농경이 특징이다. 일단 한 번 작부가 

끝나면 좌골을 재배하거나 ‘새(띠)’ 들인다.

￭ 좌골은 종자를 파종하였으나 ‘새’는 밭을 놔두면, 저절로 자란다. 좌골은 사료작물이었

으며 두류 작물로 지력 회복에 효과가 있다. ‘새’는 중요한 생활 작물이며 최소한 지력 

소모를 하지 않는 휴한 효과가 있다. 휴한기간 좌골인 경우 3년, 띠는 10년 정도 수확

하고 다시 개간한다. ‘목장 밭’이라 불리는 해발 400m~800m 지대는 토질이 척박하며 

원거리라는 점에서 농사에 불리하다. ‘새왓’에서처럼 좌골을 재배하거나 ‘새’ 수확이 불

리할 경우 장기간 방치되어 방목지로 사용된다. 

43) 남석진(1989), “제주도 전통사회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탐라문화』제9호, 탐라문화연구소, pp. 23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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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지화 작업이 종료된 이후 육도, 조, 피의 재배는 파종 시 진압작업, 육도와 조의 극히 

제한적인 제초, 수확을 위한 노동 외에는 노동 투입이 거의 필요 없다. 

￭ 이곳의 총 경지면적은 48만 평으로 제주도 전 경지면적의 16.9%에 해당한다. 그중 

50%는 산간부에 위치한다. 원시적 농경 성격이 많으며 방목을 주로 한다. 주요작물은 

피, 대두, 조, 메밀 10년 3경, 보통 10년 2경 정도이다. 토지이용 정도는 조방적이고 

동계는 대부분 휴한한다. 

￭ 해발 200~600m 지대의 경사도 15도 이상 지역은 삼림지대로, 해발 200m~800m 지

역을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즉, 해발 200m~400m 지대는 비교적 토질이 양호하여 ‘새’

가 잘 자라는 토양이 널리 분포한다. 이 지대는 전통적으로 ‘새 밭’을 개간해서 3~4년 

동안 식량 작물을 재배한다. 식량 작물 재배 후 3~4년 동안 좌골(차풀)을 재배하거나 

10여 년 동안 ‘새’를 채취한 다음, 다시 개간하여 식량 작물을 재차 재배하는 방식에 의

하여 농경이 이루어진다. 

￭ 해발 400m~800m 지대는 잡초와 관목, 방목지이다. 이 지대는 개간하여 3~4년 동안 

작물을 재배한 다음 다시 방목지로 놓아둔다. 이 지대에서는 나무를 불태워 만든 재를 

비료로 사용한다. 제초 작업으로 인한 인력 투입은 없다. 또 축력 및 농기구 사용이 없

다. 일종의 약탈식 농경 방식을 취한다. 제주에서는 원시적이고 조방적이어서 ‘친밭 농

사’라고 불리어 왔다. 

<표 2-5> 산간지대의 윤작 체계

유형별
제1년차 제2년차 제3년차

하작 동작 하작 동작 하작 동작

1 밭벼(陸稻) 休 休 麥 콩(大豆) 休

2 조(栗) 休 休 麥 조 休

3 피 休 메밀(蕎麥) 休 밭벼 休

4 감자 休 休 休 메밀 休

자료: 久間健一(1946), pp. 457~462. ; 제주도청(1939), pp. 86~88.

￭ 이처럼 산간지대 작부방식은 1년 1작 이하이다. 이 지대의 토지이용은 조방적으로 동계

는 휴경하고 조, 피, 교맥, 대두와 같은 조방 작물을 재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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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제주도의 지대별 경지 휴한 상황

지 대 휴한 연수 휴한 면적

산간지대 10년에서 8, 9년 전 경지 9할 이상

중간지대 5년에서 3년 단위 5할 이내

해안지대 5년 또는 3년에 1년 1할 이내

자료: 久問健一(1946), 전게서, p. 460.

￭ 이처럼 산간지대는 3년 돌려짓기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10년 돌려짓기도 

했다. 그러나 개간지나 산간(화전지역)에서는 낮은 토지 생산성으로 인해 윤작 연수가 

점점 길어졌다.

2-2. 화전 경작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화전’은 평야나 연해를 제외한 산야가 있는 전 지역에 행해지는 

농경 방식으로 일명 ‘화율전(火栗田)’이라 한다.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경작방법은44) 봄

(4, 5월경)에 눈 녹기를 기다렸다가 삼림을 벌채해 약 2주일간 땅을 말린 뒤 불 지르는 

평소(平燒)이다45). 수목이 큰 곳은 더욱 조방적으로 나무껍질을 벗겨 말린 뒤 잡초, 관

목을 벌채해 불태운다.

￭ 이렇게 해서 만든 화적지(火跡地)는 소 또는 인력을 이용해 일구고 농작물을 파종하는데 

그 방법에는 평파(平播)와 휴파(畦播)가 있다. 휴파는 소 1마리 또는 2마리를 사용한다. 

한번 개간한 곳은 3~4년간 계속해 농사지으며 가장 일찍 농산물을 수확한 곳은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곳에 화전을 행하는 데 7~12, 13년째 다시 하는 셈이다. 이

처럼 한국의 화전 농업은 열대 화전 농업과 경작 순서는 큰 차이 없지만, 소로 밭을 간

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46).

￭ 동남아시아 화전 농업은 1~3년간 경작하고 8~15년 정도 긴 휴경기간을 갖는다. 이에 

비해, 경작 기간이 긴 이유는 한국의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며 건기가 6개월 이

상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벌채하여 말린 후 불을 놓은 화적지를 쟁기나 축력을 이

44) 善生永助(1926), 「火田の現狀」,『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15집, pp. 5~48. 善生永助는 중국의 화경(火耕), 일본
의 야키바타(소전, 燒畑), 한국의 화전은 유래가 같다고 하였으며 일본의 소전(燒畑)이나 절체전(切替畑)과 경작방
법이 유사하다고 하였다. 

45) 만약 땔감이 부족할 경우 가을에 벌채해 놓고 다음 해 봄에 불을 지른다.

46) 옥한석(1985), 전게 논문,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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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갈아엎으면 휴경기간이 짧아진다. 간혹 3~4년 이상 계속해 농사지을 수 있다. 이

는 노동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시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カノ’ 

형과 비슷하다.

￭ 이에 미루어 보면, 한번 불을 질러 개간한 후 3~4년간 경작하고 5~6년간 휴경하는 방

식이 전국에 가장 많았다고 보아 진다. 이는 화입 후 식생이 회복될 때까지 7년 정도 

걸린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이 지역에 불을 놓은 다음 비가 한번 내린 후 가래(鍬)로 지

표를 간단히 파서 농작물을 파종하여 시비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잡초가 별로 자라지 

않아 제초도 하지 않은 채 작물을 수확하는 방식을 ‘부덱(火德)’이라고 한다. ‘부덱’이후 

2년째부터를 ‘화전’이라 한다.

￭ 경작을 몇 년 계속하면 점차 지력이 쇠퇴하여 휴경하게 된다. 이후 수년간 휴경으로 지

력이 회복되면 다시 불을 놓아 윤경 한다. 수년 휴경 후 하는 개간을 기경(起耕)이라 하

며 ‘부덱이’에서 다시 하는 경작을 신기화전(新起火田)이라고 한다. 또 신기화전을 하는 

해 또는 그다음 해 경작에 덜 다듬어진 지면의 나무뿌리를 가래로 캐내기도 하지만 2~3

년 후 그 나무뿌리가 썩게 되면, 우경이 시작된다고 한다.

￭ 소 두 마리를 이용하여 산허리를 수평으로 간다. 30도나 되는 급경사지도 능숙하게 간

다. 경작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잡초가 생겨 제초할 필요가 생겨난다. 운반이 편리한 곳

은 인분, 오줌, 또는 소나 돼지의 분뇨와 재의 혼합물을 뿌려 지력을 유지 시킨다. 산지 

촌락 가까이에 화전과 전지(田地)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산전(山田)이 있다. 한편 시비

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력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작물의 돌려짓기다. 작부

방식은 각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표 2-7> 한국화전 농업의 작부방식

경지 / 기간 제1년 제2년 제3년 제4년 제5년 제6년

부식지(腐植地) 감자 조 콩, 팥 귀리 메밀 -

옥토지(肥沃地) 조 팥 조, 옥수수 귀리,메밀 - -

보통지(普通地) 조 팥 조, 옥수수. 콩 메밀 -

박토지(薄土地) 귀리 메밀 귀리 - - -

자료 : 善生永助(1926), 『火田の現狀』, p. 51.

￭ 이중 감자와 옥수수는 18세기 이후에 한반도에 전래 되어 온 작물로 그 이전에는 주로 

조, 귀리, 메밀, 팥, 콩 등 잡곡을 재배했다. 이처럼 화본(禾本) 작물인 조, 메밀과 공중 

질소 고정작물인 콩을 매년 돌려짓기하는 방식이 한국화전 농업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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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1~2년 경작하여 밭벼, 잡곡, 근재 작물 등을 재배하는 동남아시아지역 화전 농민

의 윤재 방식과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가 있다. 

￭ 한편 제주시 용강동47)의 화전 조성을 조사한 松山利夫(1986)에 의하면48), ‘중잣성’이 

설치되기 이전 용강동 화전은 ‘상잣성’49) 내에 조성되었다. 당시 화전 조성지는 아무 곳

이나 가능하지 않아 관습적으로 조성할 만한 장소가 결정되어 있었다 한다. 그곳은 현

재 용강동 마을로부터 약 6km 이남에 있는 ‘장우리’라 불리는 곳으로, 해발 700m 전

후한 북향 산지 사면이다.

￭ 한라산 북사면은 이 정도 고도에 이르면, 식생이 조엽수림에서 온‧난대의 낙엽수림으

로 이행되어 마을 주변의 상전(上田) 경지나 ‘하잣성’ 내 상전 사이에 상당한 온도 차가 

생기게 된다. 이 때문에 용강동에서는 여름작물인 대맥과 조가 화전 밭에 재배되었다. 

화전소멸 직전 용강동 화전의 주요 재배작물은 피, 팥, 배추였다.

￭ 화전 조성 벌채 시기는 계절적으로 제한은 없었다. 노동력 여유가 있는 계절에 시기를 

가리지 않고, 관목과 잡초를 호미로 베낸다. 관목들은 벌채 후 5~6개월간 그대로 놔두

고 건조한다. 그 후에 화입(불 넣기)이 행해지기에 앞서 조성해야 할 경지 주위 흙을 제

외하고 폭 1m 정도 방화선을 설치했다. 화입 장소는 조성지가 비교적 완사면이면 좋으

나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 화입 시기는 처음 해 피를 재배하려는 경우 늦가을이나 혹은 이른 봄에 한다. 조성된 경

지에는 우마 출입을 막기 위해 나무 울타리를 중 가운데 쳐놓은 다음 파종 단계로 옮겨

간다. 초년도 작물인 피는 음력 6월 20일에서 24일까지 행하여지고 음력 10월 10일 

전후로 하여 수확한다. 이 피 밭의 윤작 체계는 초년도 피를 재배한 후 팥, 이어 3년째 

배추나 팥을 재배하여 4년째부터 경작을 그만둔다.

￭ 제주도 영평(寧坪) 마을50) 화전 농업은 일제 강점기 공토가 일본인이 관리하면서 사라

졌다. 다만 ‘제주 4.3’ 때까지 일반농가(중산간 마을에서)에서 부업 정도로 남아있었다. 

한라산 밀림에 불 지르면 한없이 번져 산야가 전부 타 버릴 거처럼 보이지만 밀림 속에 

매년 떨어진 낙엽 두텁게 있어 언제나 습기 남아있으므로 멀리 불이 번지지 않는다. 그

47) 이 조사에 의하면, 제주시 용강동의 화전은 1920년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제주도 전역에 설치된 목책(木
柵, 목장용 돌담) 중 상책(上柵, 상잣) 상부의 공유지였던 원야(原野) ‘상잣’이 국유지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상잣 내에서의 방목과 화전경영이 곤란하게 되었고, 민유지와 방목지를 나누는 하잣성과 상잣성 사이의 새
로운 중잣성(中柵)이 놓이면서부터 용강동의 화전도 소멸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처럼 상잣 내에서의 화전 조
성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새롭게 조성된 중잣성 아래에 개인 소유지 방목지인‘계’가 나타난다.

48) 松山利夫(1986), 『山村の文化地理學的硏究』, 古今書院, pp. 319~323.

49) 해발 600m 이상의 산지 사면

50) 제주대학교 박물관(1991), 『영평(寧坪)마을』, pp. 2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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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마음 놓고 불을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밀림이 아닌 산야에는 해충을 

죽여 부드러운 풀이 자라서 우마가 먹기 좋게 하려고 일부러 불 놓았다51)고 한다.

3. 제주도의 화전민

3-1. 화전민의 유형

￭ 화전민은 경작지와 경작자와의 권리․소유 관계, 소유지의 이용방법, 생활방식에 따라 여

러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52).

① 경영 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 : 순(純) 화전민과 겸(兼) 화전민53)

￭ 순 화전민은 화전만을 경작하여 의․식․주 등 생활 전부를 화전 지에만 의존하고 있는 자

를 말한다. 순 화전민인 정착 농과 표류농(漂流農)은 경작 기간 중 일시적으로 화전 소

재지에 거주하다가 지력이 소모되면 휴한 또는 폐경(廢耕)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화전민을 말한다. 

￭ 겸 화전민은 화전과 숙전을 병 경작(倂耕作)하는 자로 병작 화전민이라고도 한다. 그들

은 자기 소유의 토지만으로 생활할 수가 없어 국유림에서 화전식 경작하는 경우가 많다. 

순 화전민 경우, 만일 국유림에서의 경작이 금지되거나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당장 그 

생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서 볼 때 제주도 화전민은 겸 화전민이 많았지만 중

산간 지역 화전마을에는 순 화전민이 상당수 존재했다고 보아 진다. 1920년 말 제주지

역 화전민 수는 5,000명에 이른다(善生永助, 1926).

② 경작지 소재지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

￭ 이 분류는 화전민들이 경작하는 거주지의 소재지 여하에 따른 분류이다. 국유림 거주 화

전민과 민유림 거주 화전민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국유림에서 

경작하는 자는 순 화전민인 경우가 많다. 국유림의 화전은 순 화전민보다 겸 화전민 경

51) 194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입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 화입이란 음력 3월 초순 마소 떼에 빌붙어 사는 병충해
(섬역 또는 부그리)를 없애고 묵은 잡초를 태워 버린 후 새 풀을 돋게 하여 마소들의 먹이로 삼으려고 불을 놓는 
풍습을 말한다.

52) 宮塚利雄(1980), 전게 논문, pp. 280~283.

53) 강원도청(1974),『화전정리사업지침』,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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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면적이 넓다. 이는 자기 소유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없어 국유림에서 화전을 경작하

기 때문이다. 

￭ 국유림에 거주하는 화전민은 특히 북한 지방에 널리 분포하고 있었지만, 단속이 심해지

자 점차 감소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식량부족과 산림감시체제 미비 등으로 국유림에

서 화전 경작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제주도 화전의 경우 국영목장에서 경작하는 자가 많

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국유림 화전민이 다수였다고 보아 진다.

   

③ 생활 수준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54)

     가. 지주화전민 

￭ 이 계층에 속하는 화전민은 50~60일 경작55)이상 화전을 소유하고 있으며 수명의 고용

인을 고용하여 조, 감자, 귀리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경작지를 소작시키고 있다. 이

처럼 화전 소작을 줄 수 있는 비교적 부유한 화전민을 지주화전민이라 한다. 이 지주화

전민은 대부분 그 마을의 개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산 당시 풍부하고 비옥한 장소

를 일찍 선점하고 경작하여 매년 수확을 증대해 간다. 

￭ 경우 따라 평지에 가옥, 경작지, 자산 등 생활 근거가 있다. 재산 증식을 위해 화전식 

경작 시기만 전 가족 또는 일부가 국유림에 들어가서 적당한 경작지를 고른 후 농막56)을 

세워 화전식 경작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재산 증식을 도모하는 자도 있다. 화전민사

회에도 평지사회에서 볼 수 있는 부재지주나 기생 지주가 존재하고 있었다. 제주 농촌에

서는 지주나 소작보다 자작농 비율이 높았다고 생각된다. 이는 토지 생산성이 낮고 개간 

가능한 경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주화전민은 많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나. 자작 화전민

￭ 이 계층의 화전민은 평지 농민에 비유하면 자급자작민(自給自作民)에 해당한다. 그들은 

대개 입산 후 4~5년이 지난 자로 경작면적은 자기 가족 외에 고용인 한 사람을 고용하

는 정도이다. 수확량은 자가수지경제(自家收支經濟, 독립 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었다. 제주도가 원래 자작농 중심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작 화전민이 대부분이었

다고 보아 진다. 일반적으로 개간을 위해 소 2마리가 필요하다. 최소한 이 만큼의 축력

을 소유하거나 동원할 능력이 있으려면 자작농인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54) 林根周(1932), “朝鮮林政より見たゐ火田問題”,『수원고등학교창립25주년기념논문집』, p. 418.

55) 1일 경작은 평균 약 1,200평 수준임. 

56) 경작지 부근에 임시로 짓는 가주거(假住居)이며 농사막, 전직막(田直幕), 누게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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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소작화전민

￭ 이 계층 화전민의 일상생활 수준은 자급화전민 이상이다. 보통 다른 사람의 화전을 소작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개간한 화전만으로는 면적이 적어 자급자족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농촌 춘궁민은 봄이 되면 식량이 부족하여 고리대금업자 화전 지주에게 금전 

또는 곡물 빌려 생계 이은 다음, 다음 수확기 때 현금이나 곡물 이자 합산하여 갚는 상

황 매년 되풀이하였다. 

    라. 마을 구성 별 분류에 의한 화전민

￭ 이 분류에 따르면 집단거주 화전민과 독립거주 화전민으로 나눌 수 있다. 집단거주 화전

민은 수십 가(家) 또는 수십 호(戶)의 화전민이 작은 마을을 구성한 후 상부상조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에 속하는 화전민은 겸작 화전민이 많았다. 독주

(獨住) 화전민은57) 부득불 또는 고의로 마을 사람과 함께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외딴

집을 짓고 사는 자를 말한다. 그들은 대부분이 이동화전민 또는 국유림에 거주하는 순 

화전민이다.

3-2. 제주군읍지에 나타난 화전마을

￭ 제주도를 나타낸 고지도에는 ｢탐라순력도｣(1703), ｢탐라지도｣(1706), ｢탐라지도병서｣
(1709),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전반), ｢제주삼현도｣(18세기 중반), ｢대동여지도｣
(제주도지도, 1861), ｢제주삼읍전도｣(1872), 뺷제주군읍지뺸 「제주지도」(1899) 등이 있

다. 이들 지도에는 공통으로 중산간 지대에 국마장이 등장하고 있다. 국마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말을 골라 조정에 진상해야 하는 것이 제주 목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기 때문

에 제주도 국마장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지도에 나타냈다. 

￭ 1899년 5월, 전국 읍지 편찬으로 작성된 『제주군읍지』58) 중 「제주지도」에는 목장의 

57) 독주화전민의 발생 요인으로 원적이 상이한 자는 동일마을에서 거주가 허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단독 입산
하여 화전민이 되거나, 화전 적지를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구하여 개간하는 자는 다른 곳과 내왕하기가 어렵
기에 그 부근에서 혼자서 살거나, 화전마을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추출 당한 자, 범죄인으로 관리의 추적을 피하
기 위한 자 등이 있다.

58) ｢제주지도｣는 전래의 지도를 참조하면서 새로 변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대표적 읍지의 부도(附圖)이다. 지도에
는 1895년 행정구역이 모두 군(郡)으로 변경된 사실이 반영되어 있다. 읍지에 첨부된 지도지만 규격이나 수록된 
내용이 매우 자세하다. 전체 윤곽은 다소 왜곡되어 있으나 이는 책의 규격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인다. 여기서
도 이전 시기 독립된 형태의 제주도 지도처럼 남쪽을 지도 상단으로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전 지도에서 보이는 
24 방위표시나 외국 지명들과 남해안, 그리고 그사이 섬들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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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잣성’ 위쪽으로 아홉 군데 화전동 표시되어 있다. 아울러 지도 뒤 읍지 본문에 화전

세 수세 하던 기록 있다. 이 기록 통해 산장 있던 곳에 화전촌 형성되었으며 이들에게 

별도 세금 거두었다59). 즉, 제주에 마을 단위 집단거주 화전민이 상당수 존재했다.

￭ 이 지도에는 중앙부의 한라산은 풍수 지도인 산도(山圖)처럼 맥세(脈勢)를 강렬하게 표

현하면서도 독립된 형태의 오름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무엇보다 목장이었던 10 소장 

경계가 ‘상잣성’과 ‘하잣성’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그려진 점이 이전 지도와 다르다. 하천

도 상세하게 그렸고 군 경계와 구분 위해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해안에 도로만 그려져 

있고 해안선 표시 없다. 해안에 그려진 일부 섬 통해 해안선 윤곽 짐작할 수밖에 없다.

￭ 10 소장과 자목장(字牧場) 체제로 이어진 제주도 마정(馬政)은 1895년( 고종 32년) 지

나친 공마와 연이은 흉년으로 인해 공마제 혁파하고 돈으로 바꾸어 상납하도록 하는 조

치가 행해짐에 따라 국영목장 기능 상실하게 되었다. 지도에 표시된 화전동은 바로 이러

한 사회적 상황 반영하고 있으며 산마장부터 화전 개척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1> 뺷제주군읍지뺸 ｢제주지도｣(1899) 9개 화전동 

￭ 조선 후기 제주도 고지도에 ‘火田洞’이 등장한 지도는 ｢제주지도｣(1899)가 유일하다. 

이것은 1899년(광무 3년) 5월 대한제국 정부가 전국 읍지 편찬의 일환으로 발간한 뺷제

주군읍지(濟州郡邑誌)뺸 첫머리에 수록된 지도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전국 화전민을 대

상으로 화전세를 징수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전세 징수 대상인 화전민이 어디에 살

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해보려는 의도에서 화전동 위치를 표시했다.

￭ 당시 화전동은 국마장의 위쪽 경계선인 상잣성을 넘어 위치했다. ｢제주지도｣(1899)는 

대한제국기 제주도의 국마장과 산마장 분포 및 화전동 위치를 나타내 제주도의 목축문

화와 화전 문화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지도｣(1899)의 역사 문화적 가

5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1996), 『제주의 옛 지도』 도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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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 지도에는 상잣성 이상에 분포한 화전동이 9개 나타난다. 

국마장 상한선인 상잣성보다 높은 해발 300~600m 일대를 중심으로 화전이 이루어진 

결과 제주목 지역에 4개, 대정현 지역에 3개, 정의현 지역에 2개 화전동이 존재했다. 

(1) 산북지역(제주시) 화전동

① 일소장 위 산장 화전동 

￭ 이 화전동은 일소장(一所場)60) 상잣 북쪽의 넓은 산장(山場) 내에 위치한다. 성불오름 

(成佛岳)과 구두리오름(狗頭岳) 일대 펼쳐진 산장은 3개 산장(녹산장, 상장, 침장) 가운

데 상장(上場) 해당한다. 산장은 1659년(효종 10년)부터 등장한 특별목장으로, 숙종 연

간 녹산장, 상장, 침장으로 정비되었음. 현재 제주 경주마 육성목장과 제동목장 위치하

며 천미천 지류 통과한다. 산장에 있는 교래리에는 산마장 관리처 역할을 했던 객사(客

舍)(뺷탐라순력도뺸의 ｢산장구마｣(1703) 참조)가 있었다는 점에서 교래리는 산장 중심지

였다. 경사 완만한 지형환경 품은 교래리 자체도 화전으로 설촌 된 마을이었다. 

② 삼소장 위 삼의악 북쪽 화전동

￭ 이 화전동은 조선 시대 제주목 관할 국마장이던 삼소장61)에 있는 삼의악 북쪽 상잣 넘

어 위치했다. 조선 후기 3소장 서쪽 경계선은 ‘한천’이다. 화전동 동쪽 하천(현재 조천)

이 존재하며, 화전동 남쪽에는 용강리, 월평리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두 마을주민 가운

데 일부가 화전동 만든 주체일 수 있다. 현재 제주시 아라동 공동목장 위에 동서 방향으

로 길게 돌담이 남아있으며, 이 돌담 따라 화전 흔적과 집터들이 확인할 수 있다.

③ 사 소장 위 능화동 서쪽 화전동

￭ 이 화전동은 해발 900m 일대에 있는 제주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하늘 아래 첫 

동네’였다. 이곳은 두리봉[북](斗里峯: 큰두레왓, 1630.7m), 소두리봉[서](小斗里峯: 족

은 두레왓, 1343m), 능화봉(菱花峯, 971.7m)[동] 그리고 천산림[남](千山林)으로 둘러

60) 조선 후기 1 소장은 구좌읍 송당리~덕천리 중산간에 형성된 국마장 지대를 말한다. 뺷제주읍지뺸에 의하면, 1 소장
의 폭원(幅圓)은 55리였다. 이곳에는 마감 2명(동장과 서장 각 1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해 64명이 
878필을 관리했다. 뺷탐라고사뺸에 삽입된 ｢목장도형｣에는 1 소장 둘레가 동서 20리, 남북 18리였다. 1 소장에 
소속된 목자들은 덕천리와 송당리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61) 뺷제주읍지뺸에 의하면, 3 소장 둘레는 50리에 해당하며, 마감 2명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 합하여 42명이 429필
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뺷탐라고사뺸의 ｢목장도형｣에는 3 소장의 둘레가 동서 20리, 남북 15리로 기록되고 
있다. 3 소장 내에 위치한 하천명 중 ‘삼솟내’는 3 소장 남북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현재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
의 경계선에 해당한다. 3 소장 대표 오름인 삼의양오름 부근에 아라동 공동목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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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 분지(盆地) 모양의 지형환경에 위치한다.

￭ 해발 1500~1600m에 자리 잡은 두리봉(큰두레왓)은 인근 마을 주민(능화동 화전 주민 

등)들이 소와 말을 올려 목축했던 상산(上山) 방목지였다62). 그러나 이곳은 해발고도가 

높아 비바람과 눈이 많은 장소여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하여 이 지도에 표시된 화

전동은 현재 화전민 집터 흔적 남아있는 능화오름 아래 화전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  

  

④ 오소장 위 안천악 북쪽 화전동

￭ 이 화전동은 오소장(五所場)63) 상잣 북쪽 안천악(安川岳, 안천이오름, 해발 736m)과 

한대봉(閑大奉, 한대오름, 해발 914m) 사이에 펼쳐진 완경사지에 있다. 5 소장 내에는 

생천악(生泉岳, 산세미오름, 해발 652m), 대록고산(큰녹고메, 해발 837m), 소록고산

(족은 녹고메, 해발 775m)이 위치한다. 대록고산과 소록고산까지가 5 소장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화전동 남쪽 5 소장 아래에는 금덕리(애월읍 유수암리)와 유신동(애월읍 광

령리)이 위치해 두 마을 사람들의 일부가 이곳 화전동을 개척했다고 볼 수 있다. 

(2) 산남지역(서귀포시) 화전동

① 칠소장 위 대병악 동쪽 화전동

￭ 이 화전동은 칠소장(七所場)64) 상잣 위쪽 천서악과 대병악 사이에 위치한다. 행정구역

상 안덕면 동광리, 상천리, 광평리 그리고 서귀포시 색달동에 해당한다. 안덕면 광평리

와 상천리를 연결한 화전 지대에는 창고천이 통과하여 화전민들이 이용함. 강제검과 방

성칠이 민란을 일으켰던 무대였다.

￭ 팔소장(八所場)65) 상잣 위쪽 녹하악 서쪽에도 화전동이 위치한다. 1918년에 제작된 제

주도 지형도에는 모라이악(색달동 산16번지) 일대에 집들이 등장한다. 8소장 내에 있는 

오름(측화산) 아래의‘法河’는 오름 이름이 아니라 고려 시대 사찰인 법화사에 해당한다. 

이 오름은 하원동에 있는 구산봉이다.

62) 제주에서는 해발 14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방목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상산에 올린다”라고 했다. 상산
(1400~1950m)은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철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아 진드기 피해가 적은 곳이었다. 상산방목은 
한라산 산정부의 지형조건과 기후 및 식생 환경을 인식한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63) 오소장은 애월읍 광령리 외도천~금성리 금성천 중산간 목장지대에 해당한다. 5 소장 둘레는 뺷제주읍지뺸에 의하
면, 60리에 해당하며,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78명이 1,094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뺷탐라고사뺸의 ｢목장도형｣에 근거할 때, 5 소장의 공간 범위는 동서 25리, 남북 20리로 기록되고 있다.

64) 칠소장(七所場)은 안덕면 동광리부터 서귀포시 색달동 우보악까지이다. 뺷제주읍지뺸에는 7 소장의 주사면(周四面)
이 10리 그리고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28명이 440필을 방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65) 팔소장은 서귀포시 중문동~영남동~고근산까지였다.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중문동･대포동･회수동･하원동･도순동･
영남동 초지대가 해당한다. 목장면적이 작아 조선 후기 말 사육 필수가 중산간 10개 목장 중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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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소장 녹하지 동쪽에도 별개의 화전동이 있다. 1918년에 제작된 제주도 지형도에는 

화전마을인 ‘녹하지’가 실제로 존재한다. 조선 시대 7 소장 내에 형성된 화전마을인 상

천리(모록밭)와 8 소장 위의 녹하지(중문동 지경)를 연결하는 지대에 광범위한 화전 농

경지와 화전마을이 존재해 상호 연락망을 구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7 소장 내 상천리와 8 소장 위 녹하악 일대의 화전마을(1918)

② 구소장 위 처암 동쪽 화전동

￭ 구소장(九所場)66) 상잣 위쪽, 각씨바위(妻岩) 동쪽에 화전동이 있다. 이 화전마을 남쪽

에는 서홍리와 동홍리가 있다. 이곳 화전동은 두 개의 하천 사이에 있으며, 또한 화전동 

북쪽의 오름은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을 막는 역할을 했다. 바다로 흘러가는 두 개의 하

천은 하천의 실제 분포상황을 고려할 경우 좌측 하천은 연외천(솜반내), 우측 하천은 동

홍천일 가능성이 크다. 두 하천의 위치와 아랫마을 이름을 가지고 화전동을 비교하면 

서홍동의 생수동과 동홍동의 연자골 가능성이 크다.

③ 산장 위 두한봉 일대 화전동 

￭ 구소장(九所場)과 산장의 상잣 위쪽 두한봉(斗漢峰) 일대에 화전동이 등장한다. 구소장

과 산장(山場)의 경계선은 한남리에 있는 하천 즉, 현재의 서중천에 해당한다. 산장의 

상잣 위에는 마체봉(馬體峰, 머체오름), 거인악(巨仁岳, 거린오름), 두한봉(말한이오름, 

마은이), 보한봉(保漢峰) 등이 있다. 특히 거인악과 두한봉 동쪽의 완경사지에 화전동이 

66) 구소장은 서귀포시 호근동 고근산~남원읍 한남리 서중천까지의 중산간 목장지대를 말한다. 뺷제주읍지뺸에 의하면, 
9소장의 둘레는 70리로, 동서 길이가 가장 넓었던 국마장이었다. 마감 2명의 책임 아래, 군두와 목자를 합하여 
51명이 함께 514필을 방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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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다. 현재 이곳은 남원읍 수망리 산179번지 일대로, 마흐니오름(두한봉)과 물영아

리오름, 민오름, 거인악 사이 형성된 완경사지에 화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있다.

￭ 1918년 제작된 제주지형도(1:5,000)에는 물영아리오름과 민오름 서쪽 완경사지에 빗

르(上榧旨), 새빗르(新榧旨洞), 먹(墨旨)이라는 마을이 등장한다67). 민악산 북쪽

의 영  아악은 현재 물영아리오름에 해당한다68).

<그림 2-3>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서쪽 화전터

3-3. 화전민의 발생원인 

￭ 조선총독부(1928) 보고서는69) 화전민 발생원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 평지에서 자산 잃어도 쉽게 화전에 의해 경작지를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 

  ② 신규화전은 대부분 평지의 숙전 보다 비옥하다.

  ③ 대개 각종 세금, 공과금이 거의 부과되지 않으며 부과되더라도 극히 낮은 과세를 부

과한다.

  ④ 벽지 화전민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휘 감독 내지, 장려지도 기회가 적어서 안이하게,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회와 떨어져 생활하기 쉽다.

67) 남원읍 수망리(2017), 뺷수망리지뺸, p. 96. 

68) 1918년 지형도에 등장한 민악산 북쪽 영아악과 영아동의 위치는 실제와 다르다. 민악산과 인접한 오름은 실제로
는 영아악(영아리오름-분화구에 물이 없음)이 아니라 물영아리오름이다. 영아악은 물영아리오름과 떨어져 있으며, 
화전마을인 영아동도 마찬가지이다. 1918년 일제가 제작한 지형도에는 오류가 종종 확인되기 때문에 100% 신뢰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확한 현장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오름 이름이 부여된 사례들이 
많다.

69) 橋本傳左衛門(1928), 『화전 조사보고서』, 조선총독부, pp. 4~7.



Ⅱ. 제주도 화전의 역사적 변천

35

  ⑤ 점유한 화전 지력이 소모되면 다시 새로운 화전지로 이전하기가 쉽기에 지력 보전을 

위한 추비(堆肥), 금비 또는 토사 유출 및 토양보전을 애쓰지 않아도 된다.

  ⑥ 삼림령 기타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규정이 있지만 일단 입산하여 가옥

을 건축하고 토지를 개간하는 화전민에 대해 삼림 감독관이나 일반 경찰의 강제철거 

및 단속이 극히 곤란하다.

  ⑦ 화전민 생활이 대부분 빈곤하며 이른 봄이면 저장하였던 농산물을 거의 소비하여 없

어져 새로운 곡물 나올 때까지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자가 많다. 그들은 삼림법 및 

농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아 감옥 들어간다 해도 옥사의 식생활이 오히려 

자기 집보다 좋아 그 처벌이 화전민에게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다.

  ⑧ 화전모경(火田冒耕)에 의하여 형을 받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이를 문제 삼지 않으며 

자기 자신도 치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⑨ 국유림, 또는 공유림 내 화전 침간자(侵墾者)가 기소유예, 징계처분 혹은 벌금형 처

분을 받아도 자기가 침간 하였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자책하지 않는다. 자기가 받

는 벌은 그 토지가 자기 경작지로 공인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자기가 얼마를 정

부에 냈기 때문에 이 화전은 자기 화전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⑩ 화전민들은 동계 연료 문제는 식생활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 때문에 화전민이 산중

에서 마음대로 연료를 획득해도 이에 대한 죄책감이나 단속 우려가 없다.

  ⑪ 지방행정관이나 사법 관리 대부분은 화전민이 먹고살기 위하여 부득불 화전을 경작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화

전민들은 그들이 자신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리라 는 믿음을 가지고 태연하게 화

전을 모경(冒耕) 한다.

￭ 이를 토대로 하여 제주도 화전민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제주도 역시 쉽게 화전에 의하

여 경작지를 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보아 진다. 화전민에 대한 행정

관청의 지휘 감독 혹은 장려지도 등의 기회가 적어서, 안이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회와 격리되어 생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다. 또 점유한 화전 지력 

소모되면 다시 새로운 화전지로 이전하기 쉬워 지력 보전을 위한 추비나 금비 또는 토

사 유출 및 토양보전을 노력할 필요가 없다.

￭ 이외에 삼림령 기타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등 강력한 규정이 있지만 일단 입산하여 

가옥을 건축하고 토지를 개간하더라도 화전민에 대해서는 삼림감독관이나 일반 경찰의 

강제철거 및 단속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아울러 제주도 화전민들은 동계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 문화 조사연구

36

연료 문제는 식생활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 화전민이 산중에서 마음대로 연료 

획득에 대한 죄책감이나 단속 위험이 없다.

 

3-4. 제주의 화전민70) 

￭ 제주도에서 화전의 명칭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목안에서는 ‘캐운밧’이라 하고 정의

에서는 ‘남친밧’, ‘불빗’, 대정에서는 ‘친밧’, ‘멀왓’이라 불렀다. 목안에서 비교적 가까

운 해안동에서는 화전을 ‘캐운밧’이라 했다. 구한말에는 화전에도 세금을 받아간 때가 

있었다. 당시 감관(監官)이 나와서 화전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세곡(稅穀)을 매기면 동임

(洞任)71)이 받아 봉상 하였다. 신축년 난리 이전 콩 열 말밖에 안 난 화전에 콩 닷 말을 

내라고 하여 그 값 대신 ‘지다리(두더지) 감틔(모자)’를 바쳐 세곡을 면제받을 일도 있었

다. 그러다 신축년 난리(1901년 이재수의 난) 후 감관이 오지 아니하였다.

￭ 예전에는 대부분 생활이 어렵거나 무슨 연고가 있어 동네에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산

으로 올라가서 ‘외지둥에 청새로 인 막사리’를 지어 살았다. 화전민들의 반찬은 산나물

이나 들짐승 고기였고 신은‘끅 신’(칡 줄기로 엮은 신), 옷은‘가죽물체’ 입고 살았다. 그

리고 참기름은 약재로 이용되기에 반드시 있어야 했고 소금은 필수 양념이었다. 그래서 

화전민들은 창출과 같은 약재를 캐어 아랫마을에서 소금과 바꾸어 먹으며 살기도 했다.

￭ 화전민들은 보통 목자(태우리) 생활을 겸하기도 했다. 목자 노릇을 하며 틈틈이 화전 농

사를 하여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많았다. 화전민들은 산 앞(한라산 남쪽이라는 뜻)의 들

과 산을 아니 돌아다녔던 곳이 없었다. 그렇게 다니다가 오무룩한 땅72)이 있으면 거기

에 불을 질러 두었다가 봄 되면 콩 씨나 팥 씨를 몇 알 뿌려두었다. 

￭ 그러다 가을이 되어 다행히 열매가 달렸으면 따오고 안 달렸으면 부싯돌 닳아진 것만 

손해를 볼 뿐이라고 했다. 간혹 풍작이 될 때는 팥 대여섯 섬, 메밀 여남은 섬씩 싣고 

올 때 있었다. 그러나 길이 험해 소에 싣고 올 때 곡식 알맹이들이 나무에 걸려 떨어져 

흘려버리면 손해 볼 때도 왕왕 있었다.

￭ 화전은 다른 농사들에 공이 덜 들어서 좋다. 땅만 골라 불 질러 씨 뿌려둔다. 다행히 풍

작을 만나면 거둬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종자만 손해 보면 그만이다. 다만 나무를 베어내

70) 소농 선생은 한동(漢東), 상도(上道), 송당(松堂), 선흘(善屹), 해안(海安), 명도암(明道庵), 불그믓(造水2리), 상창
(上昌), 한남(漢南), 수망(水望), 삼달(三達), 고잡(高子: 水山2리) 등지의 촌로들에게 들었던 화전 농업에 관한 이
야기들을 정리하여 화전 경작의 형태를 살펴보려 했다. 그러한 소농 선생 논문 중 화전 농사에 대한 인터뷰기록을 
발췌하여 옮긴다.

71) 동네일을 맡아보는 사람

72) 조금 얕고 평평한 곳, 즉 화전에 적합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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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과 ‘곳(藪)’ 밖으로 곡식을 운반하는 일이 아주 고되었다.

￭ 구한말이전에는 아무 곳에서나 화전을 일궈도 관청에서 단속하는 일이 없었다. 넓은 천

하가 나라님 땅이고 땅 위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 임금님 신하73)이니 없는 백성이 나라

의 땅을 일구어 먹는데 관청에서 말릴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부터 화전

을 못하다가 해방된 뒤에 부업으로 조금씩 화전을 하였다. 

￭ 화전 농사는 씨를 뿌린 후 싹이 돋아서 땅에 뿌리가 붙을 때까지만 큰비가 내리지 않으

면 틀림없이 풍작이 된다. 땅에는 오랫동안 나뭇잎이 깔려 썩는 데다가 쌓인 나뭇잎을 

태운 재까지 흩어져 있어 땅이 기름지기 때문이다. 털끝만치라도 뿌리가 땅에 붙기 시작

하면 아주 잘 자라 팥이나 콩 한 나무에 한 되씩 수확할 때도 있었다. 예상외로 눈이 일

찍 내리는 날에는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 화전은 땅을 쟁기로 일구지 않아도 된다. 돌이 많이 박혀 있어 쟁기 따위로는 갈거나 일

굴 수도 없었다. 씨를 뿌린 후 따비로 띄엄띄엄 찍어낸 후 그 주위에 널려져 있는 나뭇

잎 썩은 흙을 뿌려두면 그만이다. 화전에는 원래 잡초 씨앗이 없어서 잡초가 나지 않는

다. 다. 그러나 삼 년이 지나면 잡초의 일종인 ‘방동사리(방동사니)’가 나기 시작하는데, 

해가 묵을수록 더 많이 난다. 방동사리가 나기 시작하면 토맥(土脈)이 거의 메말라가기 

마련이라 작물도 되지 않는다.

￭ 화전 하는 사람들은 초가을이 되면 화전으로 가서 추수한다. 화전은 고지에 위치하기 때

문에 가을이 일찍 오기 마련이다. 여러 날 묵어야 할 때 서 있는 나무의 가지를 쳐내고 

그 위에 나무를 얹어 임시 오두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며칠을 묵는다. 화전 곡식은 땅이 

기름졌기 때문에 늦게 익는다. 그러기 때문에 곡식을 베어 여러 날 말린 후 타작이 가능

하다. 타작할 때는 ‘띠(矛)’를 베어다가 두껍게 땅에 깔아 놓고 그 위에서 타작하면 땅으

로 곡식이 새어들지 않는다. 곡식이 많지 않은 경우는 ‘덕석(멍석)’을 깔고 그 위에 넓적

한 돌을 얹어 놓고 곡식을 자그마하게 묶어 단을 만들고 그 돌에 쳐 타작한다. 곡식을 

묶는 줄은 보통 ‘드름’ 넝쿨이나 ‘종갱이’ 줄을 이용하였다.

￭ 화전 농사에는 농기구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나무를 베어내는 데도 ‘뫼호미’74) 하나면 

족하다. 또 검질(잡초)을 매지 않으니 호미(골갱이)가 필요 없고 곡식을 벨 때도 뿌리가 

너무 굵어 낫(호미)으로는 베어내기 어려우면 ‘뫼호미’로 찍어 베어냈었다. 기유년 해방

되던 해, 콩 씨 반 되로 화전을 하였는데 그 해는 용케 잘되어서 콩 나무가 어린아이 팔

뚝만큼씩 살쪘다. 그 콩은 낫(호미)으로는 벨 수 없어 뫼호미로 베어야 했는데 깜박 잊

73) 普天下之下莫非王土率土之民幕非王臣

74) 뫼호미=미호미=메호미=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 나대=나타(なた, 鉈)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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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낫만을 가지고 갔다. 집으로 되돌아와서 뫼호미를 가지고 가다 보면 날이 저물겠으므

로 날쌘 돌멩이로 찍어 베었다. 강낭콩은 낫으로 베는 것보다 돌멩이로 베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 화전에서 많이 재배하는 곡식은 ‘두불콩’과 ‘강낭콩’이다. 한 발에 한 알씩만 심어두면 

거리고 퍼지고 하여 강낭콩 한 나무에 두 되가 열릴 때도 있다. 또 화전에서는 담배가 

잘된다. 한라산 가을 날씨는 가랑비(짐벵이)가 많이 오므로 곡식을 말리기가 어렵다. 그

래서 ‘엄막’(임시 건물)을 지어 말리기도 하였으나 여러 날 걸리기 때문에 불편을 느꼈

다. 화전 하는 사람은 ‘따빗밧’75)을 잘 갈아야 한다. ‘따빗밧’ 가는 사람은 하루에 ‘외

(웨)말치’76) 밥 거뜬히 먹어치웠다. ‘두 말띠기’77)밥 혼자 먹어 치우는 사람도 있었다. 

￭ 가끔 화전민들이 예상외로 횡재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추수하러 갔다가 평년과 다르게 

산에 눈이 일찍 내려, 오래 ‘엄막’에 머물러 있으면 노루도 눈을 피하여 ‘엄막’으로 들어

올 때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럴 때는 그 노루를 잡지 아니한다. 예부터 자기 스스로 울

안에 들어온 짐승은 잡지 않는다는 습속(習俗)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루가 추수할 

곡식을 먹어 버릴 때가 있다. 한번 먹고 나면 맛을 알아 자주 오기 때문에 이때는 덫을 

놓아 잡는다. 노루 고기는 산제(山祭)의 제물로 쓰고 피는 보신용으로 팔리기 때문에 노

루를 잡으면 횡재다.

￭ 어떤 때는 야우(野牛)를 잡을 수도 있다. 야우는 임자 없이 산속에서 야생하는 들소이

다. 일정한 곳에서 살지만, 동작이 빠르고 사람을 보면 날쌔게 달아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냥하는 개로 하여 소를 쫓게 하여 한나절을 지나면 야우

는 힘이 빠져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가 물을 마신다. 물을 마실 때 줄을 던져 잡는다. 만

약 줄을 던져도 잡지 못하면 개로 하여 또 쫓게 하여 야우가 힘이 다 빠져 버렸을 때 

쫓아가 잡는다.

￭ 예전 제주에는 대대로 화전만을 생업으로 하여 살아온 집도 있다. 특히 ‘콩 볼리는 목’

(송당리 대천동)에는 5~6대 동안이나 화전을 업으로 하여 살아온 화전민들이 있었다. 

화전민들의 사는 집은 눈이 많이 쌓인 때 노루 사냥꾼들이 머물다 가는 집이 되기도 하

였다. 또는 명당자리를 보러 다니는 논산객(論山客) 또는 약초 캐러 다니는 사람들의 하

룻밤쯤 묵어가는 곳이기도 했다. 화전민 집에서 밤을 묵는 사람들은 그 값으로 소금이나 

‘자리젓(자리돔 젓갈)’ 등을 주곤 했는데 화전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 원래 ‘리(橋來里)’는 동네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 ‘웃리’가 300여 호, 알도리가 

75) 따비로 일굴 수밖에 없는 밭

76) 한 말들이 솥

77) 두말들이 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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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리’는 3, 4호밖에 안 남았다. 옛날에는 산속에도 연가호(煙家戶)가 있었다. 그들은 

거의 화전을 일구면서 살았다.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계속 화전을 하다가 일제가 산이

나 들에 소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화전을 못하게 하였다. 교래리 사람들은 반은 ‘곶’에 

살고 반은 집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곶’에서는 양하(앙애)나 버섯(초기)을 따

다 반찬을 했다. 가끔 화전에서 피를 베어 우마에 싣고 오는 길에 ‘유름(으름)’이나 머루

를 한 움큼 따다 주면 집에 있던 아이들이 날듯이 기뻐했다. 간혹 가을에 피를 베어 쌓

아두면 밤에 싣고 가버리는 도둑도 있었다. 그래서 밤에 ‘핏 가리(눌)’ 옆에서 자며 지킬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조금 날씨가 풀려 눈이 녹으면 재빨리 피를 실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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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 화전과 화전마을 

￭ 제주도 화전에 관한 소농 오문복 선생의 연구에 의하면1), 제주에서 화전 명칭은 지방마

다 다르다. 목안(제주시 관내)에서는 ‘캐운밧’이라 하고 정의(서귀포시 동부)에서는 ‘남친

밧’, ‘불빗’, 대정(서귀포시 서부)에서는 ‘친밧’, ‘멀왓’이라 불렀다. 이외에 활쏘기 연

습장인 사장(射場)에서도 화전 농사를 지었으며 세금을 냈다. 다음은 도내 각 마을 지명 

중 이와 관련된 지명을 발췌하여 정리한 표이다2). 

<표 3-1> 화전 관련 제주 도내 마을 지명

1) 오문복(1987), 전게 논문.

2)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제주의 마을(https://jeju.go.kr/index.htm)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가시리

사장터
옛날 설촌 초기부터 여러 사람이 모여 활을 쏘던 자리로 ‘사장터’라 불
렸음.

참남밭못
참남밭 한 모퉁이에 인위적으로 우마 급수장으로 만든 못이어서 ‘참남
밭못’이라고 하였음. 

안좌름내
붉은오름 앞에서 발원하여 안좌동을 경유, 두리물 동네를 돌아 가시나
물 동쪽에서 구석물내와 합류, 안좌동에서는 안좌름내 두리물 동네에
서는 두리물내로 각각 호칭하고 있음.

신풍리 사장터 조선 시대 활쏘기 연습하던 터

성읍2리
뱃데기
산전

성읍2리 3164번지 북쪽, 이 마을의 배 부분에 해당하는 깊은 산 속 
밭(山田)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

창천리
사장밧,
사장밧동

안덕 농협 창천 지소 동쪽 지역, 옛날 궁사들이 무술 연마하며 활쏘기 
연습하던 곳, 이 일대 형성된 마을 이름을 ‘사장밧동’이라 함.

상창리 개낭산밧
상창리 685번지 일대, 예전 ‘개낭’이 많이 자생한 밭이라는 데서 연유
된 지명, ‘개낭’은 누리장나무, ‘산밧’은 산 밭의 제주어

Ⅲ. 제주도 화전과 화전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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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상천리

모록궤

옛날에 흰 사슴이 ‘모록궤’에 와서 새끼를 낳아 치므로 이에 연유한 이
름, 약 130년 전에 수해와 태풍이 겹쳐 아름드리나무까지 다 휩쓸릴 
정도로 피해가 커 바닷가 마을에 심한 흉년이 들자 몇몇 주민이 이 중
산간으로 올라와 화전 일구었음. 농사가 잘된다는 소문이 나자 조씨, 
김씨, 박씨 세 성이 입주하여 설촌 됐으며 콩, 피, 목축업으로 생활했
음. 이후 마을이 커지면서 ‘창천리’에서 합리하려 했으나 주민이 반대
하면서 독립 마을을 지키려고 이름을 지었는데 ‘백록리’라 했음. 한 일 
합방 이후에도 ‘하창리’에서 마을 합치려고 시도한 적 있는데 여전히 
독립하여 ‘창고내’ 위쪽 있다 하여 ‘상천리’로 바꿔 불렀음.

상잣궤
상천리 산 2번지 경, 이 지역이 국마장이었던 당시 이곳은 상잣에 해
당함. 즉, 상잣 궤 옆에 있는 집터임. ‘궤’는 위쪽은 큰 바위나 절벽 따
위로 가려지고 땅속 깊숙이 파인 곳을 말하는 제주어

문턱궤

상천리 600번지 경, 냇가 인근에 있는 ‘궤’인데 예전에 사람이 살면서 
이곳에 문을 달아 살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 1948년 발발한 ‘제주 
4.3’ 이전만 하더라도 이 인근에 촌락 이루어 사람이 살았으나 ‘제주 
4.3’으로 소개된 후 복구되지 않아 폐동 되었음. 

천망동
쳇망어음

상천리 15번지 일대, 이곳 지형이 가루를 쳐내거나 액체를 받아내는데 
쓰는 기구인 ‘체’와 닮았다는 데서 연유했다고도 하고, 약 150여 년 
전에 이 동네가 설촌 당시 한 풍수사가 지나다가 ‘이 동네는 저 냇물을 
바라보는 형이다’라고 한 데서 연유했다고도 함. 지금은 마소를 방목하
는 목장지대로 이용되고 있음. 상천리 17번지 일대 형성된 동네를 ‘쳇
망 웃동네’, 82번지 일대 동네를 중동네, 111번지 일대 이루어진 동네
를 ‘쳇망 알동네’라고 함. ‘쳇망’은 체의 망, ‘에움’은 ‘바위’와 더불어 
체의 테두리를 말하는 제주어임.

모록밭
백록리

상천리 옛 이름, 옛날에 흰 사슴이 ‘모록궤’에 와서 새끼를 낳아 치므
로 연유한 지명이라 함. 이 마을은 처음 화전민이 정착 설촌 하였으나 
마을이 커지면서 창천리에서 합치려 했으나 주민이 반대하면서 독립된 
마을로 지키려고 ‘백록리’라 했음. 

광평리

광평리

광평리는 조선 시대 목장과 화전지역으로 동광리에 속해 있었음. 이 
마을의 설촌은 지금부터 200여 년 전 현재 마을 동쪽 ‘조가위’에 조씨
가 살기 시작하면서 이뤄졌다 하며 그 후 ‘마통어귀’와 ‘감나물’, ‘모살
목’ 등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70여 세대를 이루었는데 1948년 ‘제
주 4.3’ 때 완전 폐동 되었다가 1963년 재건정책에 따라 다시 마을이 
형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가막세왓
광평리 파라다이스 골프장 남쪽 일대, 지형이 총 방아쇠와 비슷하므로 
그 형체를 따서 부르고 있으며, ‘방아쇠앗’이라 부르다 ‘가막세왓’으로 
어원이 변했음.

고백이
동산

‘고백’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하여 ‘고백이 동산’이라 불리며, 그 후손들
은 한 명도 거주하는 이가 없는데 그 당시 화전 생활로 인해 다른 곳
에 이주했다고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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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동
광평리 마을 동북쪽 500m 일대, 1750년경 조씨 성 가진 분이 설촌 
하였다 하여 ‘좌가위’, ‘조가궤’라고 부르며, 약 40세대 거주하였으나
‘제주 4·3’ 당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집터만 있음.

가시남궤
광평리 산 32번지 일대, 이돈이오름 서쪽 일대를 일컫는 지명, 이 지
역에 가시나무 숲이 있고 그 안에 천연동굴이 있어서 연유했음. ‘가시
남’은 가시나무를 말하는 제주어임.

고장친밭
광평리 289번지 일대, 왕이메오름 서남쪽, 예전에 이곳은 황무지였는
데 고씨 성 가진 사람이 개간하여 경작했다는 데서 연유했음.

조가궤
조가위
조개동

광평리 82번지 일대 지명, 설촌 터의 한곳이며, 1950년경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설촌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 이 마을에 약 40여 
세대가 거주하였으나 1948년 발발한 ‘제주 4·3’으로 당시 주민들이 
해안마을로 소개되었고 그 후 복구되지 않아 폐촌되어 지금은 집터만 
남아있음.

숯굳동산

광평리 산 40번지 산록도로 남쪽에 위치함. 예전에 이 일대에 숯 구덩
이를 만들어 숯을 굽던 터였던 데서 붙여진 지명임. 지금은 숯 구덩이
의 흔적이 전혀 없으며 이 지역 일부에 삼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숯 
굳’은 숯 구덩이의 제주어임.

동광리
삼밭구석, 
무동이왓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 만수동 지역에 임(任)씨가 정착하여 마을을 
이룬 후 1670년대 마전동(麻田洞) 지역으로 분산 이주하여 마을이 2
개로 나뉘었음. 1700년대 ‘무동이왓(舞童洞)” 에도 동네가 형성되었는
데 자단리(自丹里)에 속했다가 한때 광청리(廣淸里)로 불린 때도 있었
으며 1839년 동광리(東廣里)로 개칭했음. 
동광리 48번지 석교동 동쪽 일대, 약 170년 전 풍수사가 머물면서 이 
일대 지형 지세를 살핀 다음 말하길 “춤을 추는 어린이를 닮았다.” 한 
데서 연유한 이름, 이 마을 설촌 터로 지금도 대나무 등이 무성함. 이 
마을은 본디 식수원이 없어 마을 터로 적합하지 않았으나 화전 농사하
기에 매우 적당한 지대에서 바닷가에 살던 이들이 이주했으며 제주 양
씨가 이주해온 이후로 그때부터 마을이 점점 커지니 ‘자단리’에서 각 
마을이 독립해 나가고 이 지역을 포함하여 ‘광청리’라 했다가 다시 행
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동쪽에 있는 광청리란 뜻으로 ‘동광리’라 하게 되
었음.
이 마을은 제주의 서부 중산간 지대에 자리 잡고 있어 산남과 산북을 
잇는 지름길이 닦여 있어 일찍이 교통의 요지임. 무동이왓, 무동동(無
童洞), 동광리 48번지 일대, 석교동 동쪽 일대를 일컫는 지명, 무동이
왓, 무동동 이곳은 ‘제주 4.3’으로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고 초입에 ‘제
주 4.3’ 유적비만 있음.

서광동리 사장밧물
서광동리 929번지 경 있었던 물, 옛날 이 근처에 궁사들이 활쏘기했던 
밭 가까이 있는 연못에서 연유한 지명임. 지금은 마소의 급수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밧’은 ‘왓’과 더불어 밭을 말하는 제주어

서광 사장밧 서광서리 집하장 터, 무술을 연마하며 활을 쏘는 연습장으로 활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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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다고 하여 ‘사장밭’으로 불리며, 연못이 있었으나 3년 전 마을 공동소
득을 위한 집하장 시설로 매립되어 없어졌음.

거림숫꿋
서광서리 24번지에서 35번지 일대, 현재 채석장 위쪽을 말함. 예전에 
숯을 굽는 가마가 있는 세거리라는 데서 연유한 지명, ‘거림’은 거리를 
‘숫’은 숯을, ‘꿋’은 굽 또는 그루를 얘기하는 제주어

새장밧
서광서리 2167번지 일대, 현재 감협 선과장 부지를 이름. 조선 시대 
활쏘기 연습장이었다는 데서 붙여진 지명

신천리 하목장

신천 마장, 신천리에 있는 진상하던 말을 임시로 먹이던 목장, 조선 고
종 때 동암 오장헌의 효행과 덕행을 칭찬하여 이 목장을 두 번 하사 
하였으나 청렴한 그는 끝내 받지 않으므로 신천리에 사는 향리에게 하
사하였던 것인데 현재 마을 공동목장이 됨.

삼달2리 산전밧 미천이 미르 북쪽에 있는 두둑

수산2리 물막산전
수산2리 북쪽 200m 지역, 수산리 갑부 큰 가름 강 집에서 말을 목양
할 당시 우마 관리를 위해 막을 지었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 ‘밑막에
움’(말을 가두어 두는 곳)이라고도 함.

수산1리 화전동

양마산지(良馬産地): 『탐라지』에 보면 고려 충렬왕 3년(1227년) 원에
서 본도를 지배할 당시(1273~1368) 동서아막(東西阿幕)을 설치하고 
다루가치로 하여 몽고마 160필을 제주에서 감목(監牧)하게 하였는데, 
동아막(東阿幕)을 수산(首山)평에 설치하여 목양과 병참기지로 삼았다
고 함. 충렬왕 25년(1300년) 동서도(東西道)에다 10현을 설치했는데, 
동도에는 조천(朝天), 별방(別坊), 하도(下道), 돈의(敦義), 수산에 두어 
현감이 다스렸음. 그때 원의 기왕후(奇王后)가 탐라적(耽羅赤)으로 하
여금 소, 말, 노새, 양, 나귀 등을 실어와 수산평에 방목하고 목자를 두
어 감목하게 하였는데, 그중 말이 크게 번성하여 산야에 가득하였으니 
말을 명월포(明月浦)에서 원으로 반출, 이러한 원이 탐라를 지배하면서 
1276년 말 등을 수산평에서 방목할 당시 수산리에 마을이 형성되고 
연못 등이 시설되어 가축 방목할 만한 여건 조성되었을 것으로 믿어지
고, 수산 1, 2리 인근 지역에 방묘, 지석묘 등이 산재해 있으며 석기가 
발견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고촌(古村)임.

고성리

사창전
(사장밧)

고성리 2191번지 일대, 선비들이 활쏘기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예
비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던 훈련장

살쏜디왓
고성리 1045-2번지 일대, 관원과 선비들이 활을 쏘던 곳이며 관에서 
활쏘기 대회를 열어 합격자에게 선달 벼슬을 줬다고 함.

수망리 진산전
수망리 산 120, 156번지 일대 충혼묘지 서남쪽, 들판이 길고 습지라 
붙여진 이름. 지금은 조림지 및 초지로 이용되고 있음.

신도1리 사장밧
화살 터, 옛날 한량들이 궁술연습 하던 곳으로 현재 두 곳이 구전되고 
있음. 맨처남, 동쪽 200m 지점 등.

무릉1리 사장동
옛날 지역주민들의 활쏘기 연습장이던 곳으로 오늘날도 그 동네 이름
은 그대로 ‘사장동’이라 불리고 있음.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 문화 조사연구

44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쏠대왓
지금 무릉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는 자리를 ‘쏠대왓’이라 부르는데 옛날 
활쏘기 연습하는데 사장동에서 활을 쏘면 쏠대(과녁)에 맞도록 활쏘기 
연습을 했는데 그 쏠대가 있던 자리여서 붙여진 이름

사장밧 대정읍 무릉 1리 화살 터, 활쏘기 연습하던 곳

신평리

사장밧 
신평리 1148번지, 옛날 선비들이 이곳에서 무예를 연마하여 활을 쏘
던 데서 연유한 이름

황개친밧
신평리 산 21번지, 근처에 이 마을 설촌 터의 하나인 ‘새빈나리’가 있
는데 황씨 성을 가진 이의 소유였던 데서 연유한 이름

안성리 사장터

대정읍 안성리 일대, 현 안성리 사무소 북쪽에 위치, ‘사장’이란 ‘활터’
를 말하며 옛 대정현 군사들이 활을 쏘던 곳,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
력도』 제30도(圖)인 ‘대정강사’에 성안에 사수들이 활쏘기를 점검하는 
장면이 있음.

법환리
사장, 
소장왓

법환동 297번지 일대, 마을주민들이 활 쏘는 연습하기 위해 과녁을 세
웠던 장소이며, 과녁 있는 곳을 ‘사장밧’이라고도 함. 옛날 범섬을 점
거한 목호 소탕하기 위하여 최영 장군 이끄는 군사들이 ‘막숙’에 숙영
할 때 활쏘기 훈련하던 곳으로 지금도 ‘소장 앞’이라 불리고 있음.

서홍동

화전
야산 지대 내 위치, 1800년대 화전민들이 경작했던 밭이 있음. 덤불이
나 잡목 태우고 만들어진 밭, 야산 지대 밭의 총칭

생물도
태양 목장 북쪽 하천, 목축지 안 우마 먹는 물이 있는 냇도, 부근에 인
가가 있었음. 성안 봉아 오름에서 넘어온 진주 강씨가 처음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함.

볼래낭
산전

서홍동 2469번지, ‘볼래낭’은 보리수나무, 산전은 산에 있는 밭을 나
타냄. 

멀왓 서홍동 44~100번지 일대, ‘멀왓’은 화전의 제주어

상예동

친밧
예전 냇가 근처에 나무가 무성했는데 이 나무들을 다 쳐내고 화전으로 
일구어냈다고 해서 이 부근을 ‘친밧’이라 부름. 

가가동,
친밧당

상예동 5010번지, 예전 냇가 근처에 나무가 무성했는데, 이 나무들을 
다 쳐내고 화전 밭으로 일구어냈다고 해서 이 부근을 ‘친밧’이라 불리
었음. 

색달동
냇서왓,
내서왓
(川西洞)

천제연 북쪽, 네 서쪽에 있다 하여 ‘냇서왓’이라 함. 화전이 한참 성하
던 때는 농사도 잘돼 사람 살기 좋은 곳이라 하였음.     

호근동

원제왓
호근동 919-21번지 일대, 각수 바위 동쪽에 있던 마을, ‘제주 4.3’으
로 폐촌이 됨. ‘왓’은 밭의 제주어

호시니
마을

호근동 산 1번지, 일제 강점기 35가호 72명 살았음. 현 서귀포 ‘치유
의 숲’ 안에 거주지 흔적이 있음. 

동홍동 연저골/ 위치는 ‘솔오름’ 서북쪽 300m 지점에 있는 동홍동 2171번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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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골/
연자골

이곳 지형이 제비가 알을 푸는 현상으로 움푹 내려앉은 곳이라 하여 
‘연저골’ 또는 ‘연제골’, ‘연자골’이라 부름. 옛날 화전 농경시대 강(姜)
씨 및 김(金)씨 등 15가구가 살았으며 ‘넙작지’ 인근에도 고(高)씨 외 
2~3가구가 한 동네를 이루고 살다가 동홍동 ‘위셋동네’에, 그리고 서
홍동 및 서귀포 등지로 이주하였다고 함.

회수리

법정악
옛날 이 오름에 법정사(法井寺)라는 절이 있었다는데 연유하여 ‘법정
악’(法井岳), ‘법정이오름’이라 부르고 있음. 

거린사슴
‘거린사슴’은 오름인데, 오름이 두 개의 봉우리로 갈리어져 있어 ‘거리
다’는 ‘갈라지다’의 옛말이며, 사슴이 살았다고 해서, 이를 합해 ‘거린
사슴’이라 불리고 있음.

녹하지악
중문동 산 2번지 일대, 한라산 사슴들이 겨울이 되면 무리로 내려와 
살았다 하여 녹하지악이라 불림. 

도롱골왓
이 일대에는 메밀, 산도, 조 등을 경작하였다고 함. 이곳에 물이 있는 
자기가 있었는데 그 물통 모양이 ‘도롱이’처럼 둥글게 생겼다 하여 붙
여진 이름, '왓'은 밭의 제주어

하원리

법정악
하원동 산 1-1번지, 해발 760m 오름으로 그 어원이나 유래는 특이한 
지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법정사가 위치하여 법정이오름
이라고 함. 

너른도
너른냇도

하원동 산 66번지 일대, 하천이 생활용수와 산림이 인접하여 오래전부
터 화전민들이 살았었으나 ‘제주 4.3’으로 인하여 당시 하원마을로 이
주하였음. 

중문리

웃중문리

웃중문리(上文里)라는 이름은 대정군 고지(태종 16년, 1416년)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화전 밭 일구어 농사짓고 사냥하면서 
삶을 이어갔는데 화전은 원시적 농경법으로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르고 
그 자리에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데 녹하지 뒤쪽 일부 움텅밭 일부
와 섯단동산 일부에 섯단동산(사단동)이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땅이 기
름졌다고 함.
‘제주 4·3’ 전까지만 해도 수십 가호가 군데군데 모여 생활하였는데 
이 지역 통틀어 상문리라 불렀음. 그 중심은 섯단동산(사단동)인데 인
근에는 냇 줄기가 뻗어 있고 그 속에 많은 물이 고여 있어 이들의 생
활에 큰 도움을 주었음. 지금은 사단동 일부 지역만 경작하고 있고, 나
머지는 모두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고 그 속에 과거에 사람들의 주거지
역임을 말해주는 대나무가 자라고 울타리를 둘렀던 많은 돌담이 오랜 
역사 지켜주고 있음. 

박가밧
박애밧

너른냇도 동쪽에 있으며 중문동 459번지, 박씨 성 가진 사람이 이곳에 
살면서 땅을 개간하여 농사지으며 살았다고 붙여진 이름, ‘밧’은 밭의 
제주어

토평동
솔대왓
시장밧

토평동 2204번지, ‘솔대’는 활 쏘는 과녁으로 마을마다 일정한 장소에 
세워 군사훈련을 시켰음. 솔대를 길 좌우에 과녁으로 세워놓고 말을 
카고 지나가면서 화살을 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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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효동 사장밧 상효동 445번지, 옛날 활을 쏘았던 밭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곳

법호촌 상동

100여 년 전 상동 화전민 6세대, 하동 4세대 등 10여 세대 있었으나 
서귀포와 토평으로 이주하였고, 1948년경 연주 현 씨가 영천악 기슭
에 거주하였으나 ‘제주 4·3’ 당시 한라산 공비 소탕하기 위하여 전초
기지로 군경이 주둔하였으며, 1955년 귀농 정착 개척단이 보사부의 
허가 받아 이곳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을 형성의 시초임.

하효동

맛세밭 막 친 모양으로 높은 곳이라는 뜻

사장동
솔대 세워서 활 연습하던 곳으로 활쏘기 시험에 합격하면 천총(千摠)
벼슬 주었다 함.

하례2리 하례2리

9 소장은 서귀포 소장 관내의 국축마(國畜馬)와 사둔마(私屯馬) 점검
하는 곳이 바로 이곳 1656번지 중심으로 한 직사(直舍)땅 이었음. 원
래 이 마을 설촌은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조세진(趙世珍)이란 사
람이 단신으로 육지에서 들어와 지금 셈밑도 북측 금물과원(禁物果園)
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음. 한편 화전민들은 벵듸왓, 올난도, 어윅도, 밭
진루 등지에 모여들어 화전을 일구며 살아왔음. 그러다가 화전민들
이 점차 아랫마을로 내려와 직사, 돈드르, 두수오름(頭首岳) 북쪽에 정
착하기 시작하였음.

도순동

사장밧

도순동, 353번지, 활 연습하던 곳, 사장세 납부기록 있음. 도순에 약 
200년 전부터 ‘사장밧’이 있었는데, 지금의 도순초등학교 남쪽 실습지 
전부가 ‘사장밧’이라고 불리는 곳임. 동서 길이가 100여m이고 서쪽 
끝에 솔대 새워놓고 화살 쏘았음. 이곳에서 갈고 닦은 무예로 과거 치
렀으며 전주 이씨 형제와 장씨 가문에서 급제한 적이 있음.

쇠테왓
이 마을 서쪽에 있는데 옛날 우마 방목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이며 얼
마 전까지 여기에서 묵은 기왓장들이 나왔음.

덕수리 사장밧 활 연습을 하던 곳

용흥동 활오름

오름 정상 생김새가 활처럼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부른 이름, ‘제주 
4.3’ 전 오름 뒤에는 약 30여 호가 모여 사는 동네였으나 ‘제주 4.3’
으로 중산간 마을 소개령에 의해 용흥, 도순, 강정 등으로 연고 찾아 
이주하면서 마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

강정동 팔소장 

현 강정 공동목장 속칭 ‘참송이케’가 팔 소장 자리, 이곳은 옛날 나라
에 바칠 국마를 사육하던 곳, 예전부터 제주도에는 수많은 말과 소가 
사육하였음. 이원진『탐라지』(1653년)에 당시 제주목 마장이 7소 38
자, 6450필 말이 있었고, 정의현에 마장이 3장 17자, 2,383필 말, 대
정현에 마장이 1장 3자, 1,552필 말 있던 곳으로 기록되고 있음. 
김석익 『탐라기년』(1918년)에는 조선 숙종 30년 (1740년) 목사 송정
규(宋廷奎)가 조정에 계청(啓請)하여 목장을 축(築)함에 20소 60둔(屯)
을 합하여 10소로 정하였다고 기록되고 있음. 이로 미루어 보아 13세
기 후반 원나라 지배하에서 제주도에 우마가 방목되기 시작한 이래, 
17세기 전반 제주도 전역에 11개 목마장이, 그 후반에는 20개 목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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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 축장(築墻)된 목마장 10개소로 되었음. 
그중 1, 2, 3, 4, 5, 6소는 제주목에 속하게 하고 7, 8, 9, 10소는 대
정·정의 양현(兩縣)에 속하게 하였다는데, 팔 소장이 바로 현 강정 공
동목장 자리였다고 함. 당시 팔소장은 마감(馬監) 2인, 군두(群頭) 2
인, 목자 24명이었으며, 둔마수(屯馬數)는 190여 필

켓담 

예전부터 제주도 산간지역에서 많은 우마를 방목했음. 그런데 산간에 
방목되는 우마들이 가을과 겨울철에는 해안마을인 강정리까지 내려와 
마을주민들이 가꾸어 놓은 농작물들을 먹어버리는 등 방목한 우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심하여 마을주민들이 편히 살 수 없었음. 이러한 주
민들의 곤경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 180여 년 전 당시 경민장(현재 里
長)이던 윤신채(尹信彩)의 지혜와 지도로, 강정리 북쪽 지경 일선에 돌
담으로 축성하였음. 이를 속칭 강정 ‘켓담’이라 함.
방목 우마들이 마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이 ‘켓담’은 북서편
으로 월평리와의 경계선에서부터 북동편으로 난정이도까지 약 3㎞에 
이르는데 구명 물길, 말길, 난정이도라고 불리는 주요 삼통로에는 정주
목을 세워놓고 정낭을 놓았음. 이를 각각 서정도, 동정도, 난정이도라
고 불렀음. 그리고 이 켓담 안쪽에 주민들이 우마를 방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우마에 줄을 매어 기르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놋그릇, 식
기 등을 마을에 바치기로 향약으로 정한 후, 윤신채 스스로 가축을 야
간에 풀어 놓았다가 놋그릇을 마을에 내놓은 시범을 보였다고 함. 그 
후 강정 마을에서 가축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함. ‘제주 4·3’ 당시, ‘켓담’에 쌓아졌던 돌담들이 마을 방어 
축성 자재로 쓰이면서 ‘켓담’은 허물어졌고 서정도, 동정도, 난정이도
에 세워졌던 정주목도 포대 어귓돌로 사용하기 위해 옮겨져 버려 현재 
강정 ‘켓담’은 흔적도 없음. 

사장밧 활 연습을 하던 곳, 사장세 납부기록이 있음.

용당리 산전밭 옛날 잡초가 무성히 자라는 밭

판포리 사장밧 상동에 있는 밭 이름

함덕리 사장들 사장(射場)드르 

북촌리

사장밧,
새왓질 산전

‘한숨이’ 남쪽에 있는 밭, 사장(활터)이었음.

새왓질
산전

‘개구못’ 동쪽에 있던 밭, 길가 새(띠) 밭, ‘새왓질’에 있는 산전

하도리 솔대왓 대왓과 대동소이함. ‘솔’은 화살을 쏘는 목표임.  

세화리
사장, 
솔대왓

구좌 충혼묘지 동쪽 200m 지점에 북측은 사장터, 남쪽은 솔대왓터임. 
전자는 군관 사졸들이 궁술 연마하던 곳이고 후자는 깃(旗)대왓과 같은 
것이라 군사훈련 하던 곳임.

한동리 민둥이산전
‘진모살’ 서북쪽 길가 지경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들녘이라 뜻, 정수리
까지 벗어진 민머리를 제주도에서는 ‘민둥 대가리’,‘호박 대가리’라 하
는데, ‘민둥이산전’의 ‘민둥이’도 같은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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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2리 사장밭
‘보로미’ 동산 서북쪽 기슭, 지금 고성 주택단지 바로 북쪽 밭, 여기서 
활 쏘고 무예 익혔으리라 짐작됨. 고성리 주민이나 인근 마을 사람들
이 함께 이용했으리라 생각됨.

하귀1리 
사장밧,
활왓

사장밧(=밭)이란 활터를 일컫는 말

장전리 사장밭

현재 장전에 사장밭은 동·서 길이 300m, 남·북 길이 200m나 되는 
넓은 들판임. 김통정 장군의 지휘 아래 대몽항쟁 당시 군사적으로 훈
련하던 장소(밭)라는 데서 연유하여 붙여진 이름임. 이 밭이 사장밭으
로 지금까지 구전과 일치하고 있음.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당시 최초
로 장전마을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장전리에 촌락이 
형성된 후로 이 사장밭은 개인 소유, 당시 장전리 청년회에서는 이 밭
의 역사적 장소임을 고려하여 공금으로 일괄 사고, 공공의 장소로 활
용해 오다가 장전리에 교육기관 설립 필요성을 느껴 마을에 기증, 
1946년경 국가에 기부하였음. 이에 따라 장전리에서는 1946년 8월 
21일, 장전공립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고 배움의 터전으로 활용 중 
1948년 11월 ‘제주 4·3’으로 인하여 소개령에 따라 장전마을이 소개
되자 장전마을과 함께 학교가 전부 타버렸음. 

하가리 하가리 

고려 시대부터 화전민이 모여 살다가 1418년(조선 태종 18년) 현촌 
고내리에서 분리되어 가락리로 불리다 1448년(조선 세종 30년) 무진
년 판관 하담의 일설에 의하면, 이강이 재임 시 윗동네를 상가락, 아랫
동네를 하가락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음.
그 후 1798년(조선 정조 22년) 판관 김계보 재임 시 상가락을 상가리
로 하가락을 하가리로 개칭하였음. 지금 ‘더럭’으로 부르다가 ‘더할 가’
자의 ‘더’자와 ‘즐거울 락’자의 ‘락’자가 합하여 우리말로 ‘더럭’으로 부
르다 음운 변천 과정에서 ‘더럭’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함.

납읍리 사장터
옛 선조들이 사궁병법(射弓兵法) 연마하던 사궁장(射弓場)이 서쪽 약 
100m 거리에 있어서 그 일대를 속칭 ‘사장’이라 함. 

봉성동 화전동

1895년(조선 고종 33년) 도내산리를 어도리로 개명하여 58년간 불러
오다가 1953년 봉성리로 개명되었음. 봉성리는 최초에 일구, 이구로 
분리되어 있었음. 일구는 동개동, 서성동, 중화동, 구몰동, 화전동 등 
5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었음. 그 유래를 살펴보면 동동네, 석각
씨동으로 부르다가 2개 동을 합하여 동개동이라 불렀으며, 청경이동·
서근이동 2개의 동을 합하여 서성동이라 불렀으며, 중화동은 마파지동
이라 부르다가 관전동 앞 동네를 합하여 중화동으로 하였고, 구몰동은 
지세나못이 있는데 목과 지형 지세가 거북이가 진흙에 빠진 형이라 하
여 구몰니동이라 부르다 구몰동으로 하였으며, 화전동은 솔도동·공초
동이 합하여‘화전동’이라 하였음.

옹포리 사장밭
군사들이 활쏘기 연습도 하고 격식을 갖추지 않고 사람 시신을 임시 
매장 했던 곳

금악리 알곳 금악봉을 북쪽에 두고 서남쪽에 만조악이 있으며 남쪽에는 남송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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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火田)

널악이 보이고 동남쪽에 정수악과 당오름 등으로 둘러싸인 잡목지대를 
이룬 지역을 말함. 이곳은 원시적인 상록관목의 자생지로 잡목 숲을 
이룬 나무들이 뿌리 깊게 자가로 쌓인 틈에서 생육하고 있음. 자갈밭
의 특성상 건기에는 생기 없이 자라다가도 우기가 되면 초목이 무성하
고 잡목들 사이에는 야생초가 무수히 자라고 있음. 
* 상화전은 지금의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으로 추측됨.

활쏜동산 
솔대왓

솔대를 놓아 활쏘기 연습을 하던 터

월림리

백개산전 산전(山田)

월림리 

옛날 이곳에는 ‘움부리’란 습지 같은 큰 연못이 있었음. 지금부터 약 
270여 년 전 금능리에 살던 고혜한이란 사람이 집안 식구를 전부 데
리고 움부리물 아래쪽에 이사 와서 활집을 짓고 사냥을 하면서 살게 
되었고 잡은 짐승을 팔아 부자가 되자 말과 소를 기르며 주변 잡목이 
우거진 밀림지대를 개간하여 살기 시작했는데 그가 이 마을의 발상 시
조가 되며 그때부터 이 마을은 ‘움부리(音富里)’로 불렀음. 1953년 행
정구역 폐통합 당시 한경면 일부와 상명리 일부를 합쳐 월림(月林)리
로 이름을 고쳐 부르게 됨.

대림리 사장밭
대림 동쪽 863번지 일대, 구릉이 형성되어 남쪽 층이 약 15m 높고 
협곡이 길어서 지형지물을 이용한 활 쏘던 장소, 조선 초기 활터 

도련동
사장밧 사장밭

산쟁이왓 산전밭

유수암리

사장밧 
유수암리 2080-1번지, 어느 때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활 쏘는 연습을 
하였던 곳이라는 데서 붙여졌음.

상장털
(상장들)

유수암리 산 27번지, 유수암리 공동목장으로서 상장털은 ‘상장들’이 
‘상장틀’, ‘상장털’ 로 된소리화되었음. 서편 경계가 되는 하천에 웃신
구물, 셋신구물, 알신구물이 있음.

섯솔대왓
유수암리 443-2번지, 범미왓 동네를 중심으로 서남쪽에 솔대가 세워
졌던 밭이라는 말인 데서 연유한 지명

화생이
유수암리 2265번지 주변, 화생(火生, 불씨를 잘 이어 가는 사람)이 이
곳에 살면서 여러 사람에게 불씨를 전해주는 곳이었다는 데서 지명이 
되었음.

귀덕3리
멀왓
(馬屹洞,
馬田)

높은 지대에 말들이 많은 남쪽 동네라 하여 멀왓이라 불렀음.

오등동

오드싱마을, 
죽성, 
다시마을,
민밧(민밭)

민밧은 죽성에서 남동쪽으로 500m 정도 올라간 해발 300m 지점에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음. 1914년 세부측량 당시 이곳이 오등동의 시
초 기점이 됨으로써 오등동 1번지로 시작된 마을임. 이 마을 명칭은
‘민밧’ 또는 화전마을이라 했음. 설촌 연대는 역 100여 년 전으로 추
정하고 있음. 죽성에 살던 고 씨가 축산을 목적으로 옮겨 설촌 시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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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그 후 인근 마을에서 한두 가구씩 이전하여 10여 세대의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제주 4.3’ 소개령 이후 집터만 남아있음. 

월평동 사장밧

월평동 299번지 일대, 마을 중심지에서 동북쪽 450m 지점에 있으며, 
활을 쏘는 장소였다는 데서 연유했음. 옛날 한라산에 사슴과 멧돼지가 
서식하여서 수렵을 위한 활쏘기 연습과 무예 연마로 출세를 꿈꾸었던 
자리였음. 때로 인근 마을 청년들과 활쏘기 경기를 했던 곳으로도 알
려진 곳임. 

아라동

솔대왓 솔대를 놓아 활쏘기 연습을 하던 터

새산전내

아라1동 산 59번지와 산 62번지 사이를 흐르는 하천을 말함. 삼의양 
오름에서 남쪽으로 1㎞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내(川) 이름으로 예전 
이곳이 화전 지대이던 당시 새로 만든 화전에서 흐른다는 데서 연유했
음. ‘막은내’ 남쪽에 있음. 

숫르

아라2동 1018번지이며, 금산공원에서 서남서쪽으로 250m 떨어진 곳
에 있는 지경으로, 등성이가 졌다는 데서 연유한 지명, ‘숫’은 예전에 
연료로 사용했던 숯을, ‘르’는 ‘를 이 렝이’라고도 하는데 등
성이진 곳을 말하는 제주어

영평동

난전밧 난전(難田)밭

목장밭 목장밭

삼수장
(삼소장)

예전 제주의 중산간 지대는 목장지대, 1429년(세종 11년) 세종은 제
주 출신 고득종(高得宗)은 목초지 확보하고 농경지를 우마의 유린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라산 중턱 약 4식(120리) 되는 땅에 목장을 건설하
여 공사마(公私馬)를 들여보내 방목하게 목장 안에 사는 60호는 모두 
목장 밖으로 옮겨 그들이 소원하는 땅을 주어 살게 하도록” 건의하였
음.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한라산 중턱에 돌로 주위 165리의 담장 
쌓은 다음, 다음 해인 1430년(세종 12년) 2월 9일 목장을 설치하여 
10개 목장 기초를 확립하였음. 이때 아라동 전 지역이 삼소장에 해당
함. 특히 영평동과 월평동은 삼소장의 중심지, 이를 두고 이르는 지명
이며 ‘삼수장’이라고도 함.

솔대왓 각시물 동쪽에 있는 밭, 밭이 크고 길어서 붙어진 이름

네머리화전 예전 화전 농사를 했던 지역으로 추정됨.

성악이
친밧

영평동 김성악이라는 사람의 선조가 화전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던 
일대를 이름. 

손당친밧
영평동 출신으로 송당리에 장가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손당’은 바로 
그 사람의 다른 이름임. 그 사람이 화전을 일궈 농사를 지었던 일대를 
이름.

봉개동,
명도암

강서북
산전

봉개동 산78-1번지, 거친오름 남동쪽 평지 부근, 산전은 화전을 뜻함. 
강서북이라는 사람이 화전 일구었다는 데서 유래 

사장밭 봉개동 551번지, 활쏘기 연습하던 밭, 선황두(현황두) 전설과 관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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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전세와 마을 유래 

2-1. 화전세(火粟田)와 마을 유래 

￭ 1899년 봉세관(捧稅官) 강봉헌(姜鳳憲)이 화전세 징세 자료로 작성한『제주삼읍공토조

사성책, 州山場新起火田株』에 의하면, 영평(寧坪), 월평(越坪), 용강(龍崗), 명덕(明德, 

명도암), 교래(橋來), 교래경(橋來境), 안좌(安坐境, 가시리), 오등(吾等境), 어음(於音

境), 어도(於道境, 봉성리) 등 대략 10곳에서 화전세(火粟田)를 징수하였다 보아 진다.

寧坪二十人火粟田四斗落睹錢四十兩3)

마을명 지명 지명유래

목장밭, 화
전밭,산잣성

용강목장 내 상잣성 부근 화전밭, ‘’똥 태운 후 개간

회천

사장밭
사장질

회천동 2126번지 일대를 사장, 또는 사장밭이라 함. 조선 시대 마을마
다 활쏘기 연습하는 사장이 있었음. 이 마을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던 
곳임. 밭 모양이 남북으로 길게 나 있음. 

도련
목축지

회천동 497번지, 도련동 주민들이 목축지로 이용했던 밭 일대, 일제강
점기에 조성되었다고 추정됨.

사장밭
회천동 1413번지, 사장이었던 밭 이름, 새미 마을에서는 이곳에서 활
쏘기 연습하지 않으면 무관시험 붙을 수 없었다 함.

용강 사장밭 용강동 662-1번지, 활쏘기 훈련장, 동서로 길쭉함.

선흘1리

이만냉이친
밭

이만냉이라는 사람이 화전 일구어 농사짓고 살았던 지역, 흔적이 남아
있음.

철영이굴왓 철영이라는 사람이 개척하여 살던 곳

사장밭 활쏘기 연습하던 터

위미1리 사장동네 
옛날 활터가 설치되어서 마을 사람들이 활쏘기 통하여 심신 단련하던 
곳에서 유래된 지명, 이곳에서는 과녁을 주로 쏘았고 홀래동산에 ‘솔
대’가 있어 여기에서 활 솜씨를 겨루었음.

한남리
머체왓
동네

한남리 산76번지 일대로 현재 공동목장, 이 지역에 돌무더기가 많아 
붙여진 이름, 머채는 돌무더기 많은 밭을 뜻하는 제주어, 화전 농사를 
하는 주민들이 몇 가구 모여 동네 이루고 살았으나 ‘제주 4․3’ 당시 폐
동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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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坪六十五人火粟田十三斗落睹錢一百三十兩

龍崗二十人火粟田三斗三落升睹錢三十三兩

明德4)四十人火粟田十三斗一落升睹錢一百三十一兩

橋來五十人火粟田一石十三斗一升落睹錢二四百八十一兩

橋來境一百八十人稷田5)一石三斗七升七合落睹錢七十七兩

安坐6)境九人火粟田三斗二升落睹錢十一兩

三所吾等境三十八人火粟田七斗八升落睹錢七十八兩

六小四十八人火粟田十三斗三升落睹錢一百三十三兩

同於音境八人火粟田三斗八升落睹錢三十八兩

同於道7)境十人火粟田八斗三升落睹錢八十三兩

合錢 一千三十五兩

己上都合錢六千八百四十六兩七錢七分

加入一千八十兩 庖牛二百四十首稅 每首四兩五錢式

                                       合錢七千九百二十六兩七錢七分

 

① 영평동(寧坪洞)8)

￭ 지금으로부터 약 5백 년 전 진주 강씨 위량공(渭亮公)은 1459년(세종 4년) 기묘 9월 

19일 한양에서 출생, 학문과 덕업을 쌓아 어모장군 관직을 거쳐 정삼품 당상관 통정대

부에 올랐으나 연산군 10년 갑자사화에 연류 되어 관직을 버리고 한양을 떠나 피신하였

다. 이후 은거(隱居)의 모진 역경을 겪으며 안주할 곳 찾아 제주도로 입도하였다.

￭ 제주에 온 후 명당 찾아 한라산 정기 바른 제주시 영평동에 정착하였다. 이로써 이곳의 

3) 火粟田=火田, 落=마지기, 賭田=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해마다 내는 세금

4) 명덕=명도암

5) 稷=기장

6) 현 가시리 지경 안좌오름 부근 안좌마을

7) 현 봉성리

8) 아라동지편찬위원회(2008), 『아라동지』, pp. 95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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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촌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한편 학문과 덕업을 후세에 가르치며 

슬하에 7남 두었다. 큰아들 수의부위 어모장군 세평(世平)은 영평에 남아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며 6형제는 관직 따라 한양으로 갔다.

￭ 수의부위 어모장군 세평은 4남을 두었다. 큰아들 언웅(彦雄)은 삼양(감수동)으로 이주하

고 2남 권지 훈련원 선무랑 군자 감주부 언준(彦俊)은 영평에 거주하며 부모님을 모시

고 살았다. 학문과 덕업을 후세에 가르치다가 1555년 을묘왜변 때 갑사로 참가하여 왜

군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운 두 번째 사위 라주 김씨 위남(衛南)에게 집터를 물려주고 

명당을 찾아 현재 애월읍 봉성리로 이주하였다. 

￭ 현재 애월읍 봉성리는 진주 강씨 집성촌이다. 라주 김씨 갑사 위남은 학문과 덕업을 후

세에 가르치며 덕망과 학자로 집안이 번창하여 현재 라주 김씨 도 종손 16대손까지 옛 

집터에서 집성촌을 형성하여 살고 있다. 영평동에는 진주 강씨와 라주 김씨가 주로 살고 

있으며 자연마을이 형성되면서 여러 성씨가 정착하여 살았다.

￭ 설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곳은 ‘가시나물’로 불리고 있다. 옛 선조들은 이곳에서 자라

는 가시나무를 베어다 농기구 등 생활 필요한 용구 만들어 사용하거나 시장에 내다 팔

았다. 이렇게 가시나무로 만든 용구가 널리 알려져 이곳을 ‘가시나물’이라 불렀다 한다. 

￭ 지금 영평초등학교 동남쪽 약 700m 떨어진 곳에 ‘올리소’라는 봉천수가 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올리소’ 주변에 가시나무가 울창했다. 매년 겨울 천둥오리가 날아와 가시

나무 숲에 둥지 틀어 살았다 해서 그 봉천수를 ‘올리(오리)소(沼)’라 했다고 한다. 이처

럼 ‘동세미’와 그 주변 울창한 숲, 주위에 넓게 펼쳐진 들판 등이 설촌 입지조건으로 적

합하였기 때문에 ‘동새미’ 주변에 일찍부터 자연마을이 형성되었다. 한편 3 소장을 중심

으로 마소를 치던 ‘테우리’나 화전민들이 조선조 말 목장이 폐장되면서 자연히 이곳에 

정착했다. 이후 화순 오씨(和順 吳氏)ㆍ광산 김씨(光山 金氏)ㆍ경주 이씨(慶州 李氏)등

이 정착하기 시작하여 중산간에서 가장 큰 자연마을이 되었다. 

￭ 설촌 이후 이곳에는 많은 장인과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살았다. 영평 상동을 중심으로 

‘강비자’ 집터ㆍ‘오수원’ 집터ㆍ‘윤남마을’ㆍ‘외왓’ㆍ‘불미터’ㆍ‘감남밭’이라 불리는 곳들

이다. 그 중 ‘와앗’(瓦田)은 1882년(고종 19년) 관덕정 증수 때 이곳에서 기와를 구웠

다 하여 생긴 지명이며 ‘불미터’는 대장간이 있던 데서 유래했다. 

￭ 영평동은 영평 상동과 영평 하동으로 나뉜다. 영평 상동 옛 지명은 ‘가시나물’이라 하고, 

영평 하동은 원래 ‘전못’(前池, 앞 못)이라 불리는 곳 중심으로 마을 형성되어 ‘알무드

내’라 한다.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에 ‘영평’이라 기록되었다. 

￭ 이후 영평 하동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에 따라 거주지를 ‘새가름’으로 옮겼다. 사람이 살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 문화 조사연구

54

기 시작한 현 500번지 일대 지경이 남과 북이 높고 마을이 형성되었던 곳은 분지로 물

이 모이기만 하고 빠지지 않아 장애인이 많이 생기고 젊은이들이 단명하였다. 이 때문

에 마을 사람들은 걱정 태산이었다. 마침 어느 풍수사가 당시 마을 위쪽(남쪽)으로 이주

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손만대 부귀영화 누린다는 말에 ‘새가름’으로 이주했다 한다. 

이를 먼저 실행한 성씨는 부씨(夫氏)로 1754년 제주 부씨 『세보(世譜)』에 ‘제주부씨사

언영조무진생(濟州夫氏士彦英祖戊辰生)’이라는 기록 보면 약 250여 년 전이다.

￭ 조선 시대 ‘무드내’를 따라 마을이 형성됐다고 하여 ‘무드내마을(無等川村, 無等乃村)’이

라 했고 17세기 말까지만 해도 ‘알무드내 마을’과 ‘웃무드내 마을’(지금의 용강동)은 같

은 마을이었다. ‘전못’을 중심으로 ‘알무드네’ 마을이 형성됐고 ‘알무드내’ 윗동네(남서

쪽)에 ‘가시나물동네’와 ‘감남동네(枾木洞, 시목동)’, ‘구여를동네(九如旨洞)’가 이루어졌

다. ‘가시나물’을 조선 시대‘가시촌’(加時村), ‘가시마을’(嘉時洞)로 각 성씨 족보나 금석

문에 ‘가시촌’으로 기록되어 있다.

￭ 19세기 말부터 가시동(加時洞)으로 표기하여 행정구역상 영평리로 하였고 1955년, 제

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영평동으로 개칭되면서 영평 웃동네에 해당하여 영평 

상동이라 했다. 1962년 동 개편으로 행정구역상 아라동에 포함됐다.

￭ 18세기 초, ‘무드내마을’은 지금 용강동인 ‘웃무드내마을(上無等川村)’과 영평하동 ‘알무

드내마을(下無等川村)’로 나누어졌고 19세기, 표기 줄여 각각 상무리(上無里), 하무리

(下無里)라 했다. 일제 강점기, 하무리는 영평리 하무동(下武洞)으로 썼다. 19세기 말부

터 상무리는 용강리(龍崗里)로 하무리는 영평리(寧坪里)로 바뀌었다.

￭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하면서 1962년 1월,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용강동은 봉개동

(奉蓋洞), 영평동은 아라동으로 편입되었다. 오늘날 영평동은 영평 상동과 영평 하동으

로 나뉘는데 영평 상동은 ‘가시나물’이라 칭하고 영평 하동은 ‘알무드네’라 부르고 있다.

② 월평동(月坪洞)9)

￭ 월평동 옛 이름은 ‘다라쿳’으로 ‘다라’는 고구려어로 ‘높은 곳에 있는 숲 또는 덤불’ 이

란 뜻이다. 1702년 『탐라순력도』에는 ‘별라화(別羅花)’로, 1709년 『탐라지도』에는 ‘별

라화리(別羅花里)’로 표기되어있다. 이는 다라쿳의 한자 표기이다. 1904년 『삼군호구가

간총책』에 ‘월평(月坪)’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래 제주군 중면 지역으로 월평이라고 했

다가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월평리라고 하여 제주면에 편입되었다. 1955년, 제

주시에 편입되어 월평동이 되었고, 1962년에 아라동 지역이 되었다.

9) 아라동지편찬위원회(2008), 『아라동지』, pp. 9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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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동 설촌은 400여 년 전이다. 월평동에 처음 살기 시작한 사람은 영국원종공신(寧國

原從功臣), 훈련원 판관 강한종(姜翰宗)의 아버지 강인홍(姜仁弘)이다. 강한종10) 태어난 

해가 1605년이어서 400년으로 추정하고 있다.

￭ 월평동에는 ‘귀여물’이란 곳이 있는데 지형이 요(凹)형이다. 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

고, 수천 평으로 분지를 이루는 곳이다. 인근에 ‘레샘’이라는 샘물이 있어 사람이 거

주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춘 곳이다. 월평동 사람들은 이곳에 처음 사람이 살았다고 

추측하고 있다.

￭ 월평동 설촌 내력비를 보면 삼 소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월평동의 설촌은 조선조 제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고려 시대부터 우마를 사육하던 제

주 목마장을 1430년, 제주 출신 상호군(上護軍) 고득종의 상소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

월 9일, 목장을 설치하여 십소장으로 분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월평동

은 당시 삼소장에 속했으며 삼소장 둘레는 50리였다. 고지도에 의하면 삼소장 아래의 

마을은 별라화리(別羅花里, 다라곶마을), 인다라(仁多羅村, 인다라을), 삼매양촌(三每

陽村, 세미양을), 양다시촌(艮多時村, 다시을), 봉개악리(奉盖岳里, 봉개오름
을) 등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 별라화리가 처음 나타난 기록은 1703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발행한 『탐라순

력도』에서이다. 1485년 조선조 제9대 임금 성종은『경국대전』을 제작 반포했다. 이 책

에는 오호 작통(作統)이라 하여 오호를 묶어 일통, 오통을 일리라 했다. 이를 미루어 보

면 1600년대 말 다라쿳(別羅花里)에는 최소한 25호 이상이 상주했다고 할 수 있다.” 

￭ “월평동의 설촌을 요약해 보면 1400년대 중반부터 목자들이 살기 시작하여 약 400여 

년 전에 촌락이 형성되었다. 1900년대 초 상주인구가 391명, 1929년 470명이었다. 

이후 1948년 발발한 제주도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으로 인해 소실되었다가, 

1954년 가을 마을 중심부에 약 8,000여 평에 둘레 700여 미터, 높이 3미터, 폭 1미터 

성을 쌓고 피난 갔던 주민들이 귀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월평동 옛 이름은 ‘다라콧, 다라쿳, 다랏곶’이다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하여 제작된

『탐라순력도』「한라장촉」에 ‘별리화(別羅花)’, 1709년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幷序)』 중

「탐라지도」에 ‘별라화리(別羅花里)’, 1750년경 『해동지도(海東地圖)』 「제주삼현도(濟州

三縣圖)」에 ‘별라화촌(別羅花村)’이라 기록되어 있다.

10) 1906년(광무 10년)『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에 강한종에 관한 기록을 보면, “姜翰宗…晉州人司果仁祖朝丙戌湖西
賊伏誅參寧國原從二等功臣領原從錄券特賜不兆”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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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0년대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에 ‘별라화리(別羅花里)’, 1780년과 

1789년 정조대에 간행된 『제주읍지』에 ‘별라화리(別羅花里)’로 되었다. 1872년 『제주

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1899년 『제주군읍지』 중 제주읍지에 월평동(月坪洞)’로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摠冊)』에 ‘월평(月坪)’으로 나와 있다. 1919년 

50,000분의 1 지도에는 ‘월평리(月坪里)’로 표기되어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월평동 명

칭은 1700년대에는 ‘별라화리’, 혹은 ‘별라화촌’, 1800년대에 들어 ‘월평동’, ‘월평’, 

‘월평리’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 ‘사농친밧’은 월평동 산 6번지 서북쪽 ‘문또왓’ 남쪽에 있는 지경이다. 사냥을 위해 사람

들이 모여 계획을 세웠던 곳이라는 데서 연유했다. ‘사농치다’라는 말은 사냥하다 라는 

뜻의 제주어이다. 이곳에는 20여 평 남짓한 평지에 돌담으로 에워싼 곳이 있다. 옛사람

들은 사냥을 나갈 때는 이곳에 모여 사냥 계획 세우고 사냥을 시작했다. 즉 사냥꾼들이 

모였던 밭이란 뜻이다.

￭ 사장밧은 월평동 299번지 일대이다. 마을 중심지에서 동북쪽 450m 지점에 있으며, 활 

쏘는 장소였다는 데서 연유했다. 옛날 한라산에 사슴과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어 수렵을 

위한 활쏘기 연습과 무예 연마하며 출세를 꿈을 꾸던 자리이고, 때로 인근 마을 청년들

과 활쏘기 연습했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③ 용강(龍崗)11)

￭ 원래 ‘웃무드내’라고 불렀다. 한자 옛 지명 중 가장 발음이 가까운 ‘상무목천촌’(上無木

川村, 웃무드내을)이다. 이 마을에 ‘용’(비룡, 飛龍)이라는 언덕이 있어 이를 한자로 

표기해 ‘용강(龍崗)’이라 한다. 보통 ‘웃무드내’라고 부르는 마을로 ‘상무등천리(上無等

川里)’, ‘상무등천촌(上無等川村)’ 등으로 표기하여 오다 1904년(광무 8년) 『삼군호구가

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에 ‘용강(龍崗)’이라 하였다. 1914년 제주면에 속했으며, 

1931년 제주읍에 속했고, 1955년 제주시 관할구역이 되었으며 1962년 1월 동제 실시

에 따라 봉개동 지역이 되었다.

￭ 1592년(조선 선조 25년), 충주에 거주하던 병조 좌랑 안동 권씨 견(掔)이 제주에 건너

와 하북동 부록 마을에 기거했다. 1637년, 그의 손자 응서(應瑞)가 용강마을로 옮겨와 

살기 시작했다. 그다음 남양 홍씨가 권씨 가문에 장가들어 살았으며 제주 고씨 고병호 

11대조가 살기 시작했다.

￭ 1750년경 예조 좌랑 경주 김용(金埇)이 고씨 집안에 장가들어 살았으며 1776년, 여산 

1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20), 『봉개동 마을지』, pp. 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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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창윤(昌胤), 1779년 진주 강씨 의(懿)의 아들 세건(世健)이 이주하였다. 1824년, 

제주 부씨 대정 현감을 지낸 사민(士敏)이 들어와 살았다. 이후 남평 문씨와 연안 김씨

가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 1698~1703년 사이 제작된 『여지도(輿地圖)』에 ‘상무건촌’(上無巾村)이 나오며 1700년

대 전반 『제주지도』에 ‘상무등리’(上無等里), 1700년대 전라남북도 중 『제주지도』 ‘상

무등촌’(上無等村), 1700년대 『호남전도』 중 제주목 해설에 ‘상무등내촌’(上無等乃村), 

1750년 『해동지도』중 『제주삼현도』에 ‘상무목천촌’(上無木川村), 다른 『해동지도』 중

『제주삼현도』에 ‘상무등내촌’(上無等乃村), 1770년대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圖總

地圖)』에 ‘상무목천촌’(上無木川村), 1872년 『제주지도』에 ‘상무리’(上無里), 1899년

『제주군읍지』 「제주지도」에 ‘용강리’(龍崗里), 1914년 『탐라략도(耽羅略圖)』에 ‘용강’

(龍崗)이라고 표기되어있다.

￭ 일찍부터 농경과 목축을 하며 마을이 이루어졌으며 17세기 이르러 촌락이 형성되었다. 

본래 제주군 중면 지역으로 영평동 무드내 위쪽이라 ‘웃무드내’, ‘상무’, ‘상무동’이라 하

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강리’라 하여 제주면에 편입되었다. ‘펜안산전’은 용

강동 210번지 일대로 안쪽에 있는 산전이라는 의미이다. 산전은 화전을 말한다. 솔대

왓, 솟대왓은 용강동 763번지 일대이다.

④ 명덕(明德, 명도암)12)

￭ 예로부터 ‘멩도암’, ‘명도암’이라 불렀다. ‘멩도암’은 한자차용 표기로 ‘명도암(明道岩)’ 

또는 ‘명도암(明道菴)’으로 표기했다. 이곳에 있는 오름을 ‘명도악’(明道岳) 또는 ‘명도

암’으로 표기한 사실로 보아‘명도암’이 오름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추측된다. 조선 중기

부터 ‘명도암’, ‘멩도암’으로 부르고 ‘명도암’ 또는 ‘명도악’으로 표기하였다. ‘명도암’ 혹

은 ‘명도악’등으로 표기하기도 하며 오늘날 ‘명도암’(明道岩)13) 으로 부르고 있다.    

￭ ‘명도암(明道岩)’은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에 표기되어있다. 

이는 김진용 호인 ‘명도암’ 따 붙인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제주삼현도』 ‘명도악’(明道

岳)은 ‘바위암’ 대신 ‘악(岳)으로 대치되었다.

￭ 예전부터 ‘명도암’ 혹은 ‘명도암 오름’으로 불리는 오름과 ‘명도암 물’로 불리는 용천수 

일대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마을 이름을 ‘명도암’ 또는 ‘명도악’으로 

표기하였다고 한다. 

1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20), 『봉개동 마을지』, p. 137.

13) 명도암에서 나고 자란 김 씨 어르신(당시 86세)에 의하면 명도암리=명덕(明德)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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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마을 동쪽에 절이 세워져 스님들이 살았었다. 조선 

초기 들어 한성 판윤을 지낸 고득종 손자인 고이지(高以智)가 ‘당가름’에 기와집을 지어 

살게 됨에 따라 제주 고씨들이 살았다. 그 북동쪽으로 남양 홍씨와 고 씨가 함께 살았으

며, 고려 시대 절터 옆에 고이지의 아들, 경곤(景鵾)의 사위 광산 김씨 김진용 선생이 

정착하면서 이어 경주 김씨, 나주 김씨, 김해 김씨, 진주 강씨가 거주하였다.

￭ ‘높은 숭이’는 봉개동 87번지, 90번지 돌투성이 지형이라는 뜻이다. 주변보다 높은 지

역 형성된 돌투성이 지형으로 예전 화전민들이 불렀던 지명이다. 

￭ ‘사장밭’은 봉개동 551번지로 활쏘기 연습을 하던 밭이다. ‘안세미 오름’은 높이 

396.4m, 비고 91m, 둘레 1,718m, 면적 174,311㎡, 폭은 584m로 되어 있으며 말

굽형의 북동향을 하고 있다. 화구 방향의 오름 기슭 자락에 보호 시설이 잘 갖추어진 

‘조리새미’(명도암물)라는 맑은 샘이 있고 오름 기슭에 있는 마을 이름이 명도촌(明道村) 

이어서 ‘명도오름’이라 부른다. 이 마을에 은거했던 명도암 김진용을 추앙하는 후인들이 

그의 호 명도암에 연관 지어 명도암 오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 오름 기슭에 ‘조리새미’14), ‘조래천’(鳥來川)15), ‘명도천(明道川)’이라 부르는 샘이 있으

므로 인해 ‘조리새미오름’이라 불리고 있다. 또 이 샘을 중심으로 ‘안(內)과 밧(外)’를 구

분하여 안쪽은 ‘안새미오름’, 밧쪽은 ‘밧새미오름’이라 부르고 있다. 이 두 오름을 합쳐 

‘형제오름’ 또는 ‘형제봉’이라고 한다. 『제주군읍지』에 안새미오름은 ‘형봉(兄峰)’, 밧새

미 오름은 ‘제봉(弟峰)’으로 표기되어있다. 이는 안새미오름과 밧새미오름 높이를 비교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망동산’, ‘정자동산’, ‘밧새미오름’, ‘개오리오름’(견월악) 등지에 

목장 밭과 화전 밭이 있었다 한다. 

⑤ 교래(橋來)

￭ 교래의 옛 이름은 ‘도리’이며 ‘도리마을’이라 부른다. 마을 남서쪽에서부터 하동마을(뒷

숭물)에 이르는 약 1km의 빌레(암반지대)가 길게 다리 모양의 형체를 하고 있다 하여 

다리교(橋), 올래(來)를 써서 ‘교래리’로 불린다. 또는 예부터 다리가 많아 붙여진 이름

이라 전해진다. 한라산에서 흘러내리는 하천이 많아 다리 건너서 마을을 왕래하였다 하

여 ‘도리’라 불렀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교래’라 하였다.

￭ 『세종실록』과 『탐라방영총람』 방리 좌면에 ‘교래리(리을)’, 『탐라순력도』 ‘한라장촉

14) 쌀을 이는 데 쓰는 조리같이 생긴 샘

15) 깊은 산 속에 새가 와서 먹고 가는 옹달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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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拏壯囑)’에 ‘교래(리)’, 일제 강점기 2만 5천분의 1 지도에 ‘교래리’, ‘상동’, ‘하

동’, ‘길영동’(吉永洞), ‘고영동’(古永洞), ‘감발래(甘發來)’ 등으로 표기되었다. 『제주읍

지』 방리 좌면에 “리을은 제주 동남쪽 30리 거리에 있다. 민호는 86호, 남자는 

181명, 여자 125명 합하여 243명, 초가 179칸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

間總冊)』 제주군 신좌면에 “리 연가는 74호이다. 남자 118명과 여자 125명 합하여 

243명, 초가 179칸이다.” 라 기록되어 있다.

￭ 교래리에는 ‘상동’, ‘하동’, ‘길영동’(吉永洞), ‘고영동’(古永洞), ‘감발래’(甘發來) 자연마

을이 있다. ‘알동네’는 ‘알리’ 하동이다. ‘돔베오름’ 서쪽에 ‘백해굴왓’이 있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길영동’이라 하였다. ‘백해굴왓’ 북쪽에 고영이라는 곳이 있다. 마을 

동쪽에 ‘감발래’가 있다.

￭ 약 700여 년 전 화전민들이 평평한 땅을 개간하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금 교

래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감나무골, 뱀 죽은 물 등에 화전민이 살았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먹모르’ 화전 등 서너 군데의 화전민이 합쳐서 본리(本里)에 거주

했다고 한다.

￭ 제주도 전역을 10 소장으로 구분하고 한라산 동쪽 해발고도가 더 높은 지역에 산마장

(山馬場)을 설치했다. 그러자 제주도 전역 목장설치로 인해 농사지을 땅이 모자라 식량 

확보에 차질이 생기자 경작을 원하는 백성들의 탄원을 받아들여 목장 내 화전을 허락했

다. 산마장을 마장세(馬場稅) 징수 차원에서 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鹿山場)으

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 경작을 허용하는 지역과 금지하는 지역으로 나누

었다. 교래리는 그 중 ‘침장’이던 곳이다.

￭ 원래 제주군 신좌(조천)면 지역으로 교래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교

래리라 하여 1946년 북제주군에 편입되었다. ‘교래’라는 명칭은 1702년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교래대렵(橋來大獵)에 등장한다. 1702년(숙종 28년) 10월 11일 교래 지

경에서 진상을 위한 산짐승과 날짐승을 사냥하는 그림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700~800년 전부터 목자와 화전민이 기거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사냥에 참여한 관

원은 삼읍 수령과 감목관이며 사냥에 동원된 인원은 말을 타고 사냥하는 마군 200명, 

걸으며 짐승을 일정한 장소로 모는 보졸 400여 명, 포수 120명이며, 사냥을 통해 사슴 

177마리, 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꿩 22마리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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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좌(가시리)16)

￭ ‘가시리’는 가시오름(가세오름) 북쪽, 설오름 남쪽, 갑선이오름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중

산간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 ‘가마천’(加麻川), 마을 서쪽으로 ‘안좌천’(安坐川)이 흐른

다. 가시리는 700여 년 전 ‘안좌름’과 ‘와게우영’ 일대에 변 씨가 들어오고, 600여 년 

전 지금 가시리에 한 씨, 450여 년 전 군위 오 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그 

후 순흥 안씨, 신천 강씨 등이 들어왔다. 

￭ 가시리 옛 이름은 ‘가시오름을’ 또는 ‘가스름’이다. 가시오름 북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가시리 일대에서 확인되는 첫 마을은 17세기 말 『탐라도(耽羅圖)』에 보이는 ‘상

악촌’(橡岳村, 남오롬을)과 ‘안좌촌’(安坐村)이다. 그 후 18세기 중반 『제주삼읍도총

지도(濟州三邑圖總地圖)』에 상악촌과 안좌악촌(安坐岳村, 안좌오롬을)이 확인되고, 

18세기 말 『호구총수』(정의, 토산)와 『제주읍지』 정의현지, 방리, 중면에서 가시악리(加

時岳里, 가시오롬을)와 안좌악리(安坐岳里, 안좌오롬을)를 확인할 수 있다.

￭ ‘상악촌’은 확인이 어려운데, ‘남오롬을’의 한자차용 표기로 보이며, 지금 가시리의 전

신으로 보인다. 상악촌은 18세기 후반 가시악리로 표기되고, 19세기부터 가시리로 표기

되었다. 19세기 말, 가시리가 둘로 나뉘어 ‘동가시악리(동가시오롬을)’, ‘서가시악리

(서가시오롬을)’라 하였다. 전자를 동가시리(東加時里, 동가시오롬을) 동가리(東加

里)라 하고, 서가시리(西加時里, 서가시리을) 서가리(西加里)라 하였다. 서가시리는 

20세기 초반 가시리라고 하였다. 1905년 이후 동가시리를 통합하여 가시리라고 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안좌촌(安坐村)’은 안좌악(安坐岳, 屛花岳) 아래에 형성되었던 마을을 이른다. 안좌악촌

(安坐岳村, 안좌오롬을)과 안좌악리(安坐岳里, 안좌오롬을)로 표기되다가 18세기 

안좌리(안좌을)로 표기되었다. 안좌악(安佐岳, 安坐岳)은 ‘안좌오롬’의 한자차용 표기

이다. 민간에서는 ‘안좌롬’, ‘안좌오롬’이라 한다. ‘안좌오롬’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안

좌오롬을’이라 하고 한자로 안좌악촌, 안좌악리 또는 악(岳)을 생략하여 ‘안좌리’라 하

였다.

￭ 20세기 초까지는 독립된 마을이었으나 1914년부터 일부는 가시리, 일부는 수망리, 일

부는 신흥리로 병합되면서 안좌리라는 마을 이름이 사라졌다. 오늘날 ‘안좌동’은 가시리

의 한 자연마을로 남아있다. 

￭ 17세기 말 『탐라도』에는 오름 이름은 병화악(屛花岳), 마을 이름은 안좌촌으로 표기하

고 있다. 18세기 『삼읍도총지도』에 오름 이름은 병화악(벵꼿오롬), 마을 이름은 안좌악

16) 서귀포문화원(2009), 『우리 고장의 설촌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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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안좌오롬을)으로 표기했다. 장고동 또는 장구동은 수망리 1037번지 일대인 민오

름 북쪽에 위치하고 ‘제주 4.3’ 전에는 고씨와 조씨 등 예닐곱 가구가 화전촌을 이루고 

있었다. 이외에 묵지는 민오름 부근에, 영아동은 영아리오름 남쪽에, 신비지동은 물영아

리오름 북쪽 1.5km 지점에 화전을 일구며 거주했다.

￭ ‘가시악(加時岳)’은 ‘가시오름’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가사악(可沙岳, 加沙岳)’은 ‘가사

오름, 가세오름’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민간에서는 ‘가시오름’, ‘가세오름’, ‘가스름’이라

고 한다. 오름 형세가 ‘세’(가위의 제주어)와 같다는 데서 ‘가세오름’ 이라 하였다고 

한다. 가시오름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가시오름을’이라 하였다. 그러나 실제 마을은 

‘가시오름’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토산 1리와 세화 1리가 ‘가세오름’ 근처에 있다. 

￭ 가시리는 19세기 말 ‘동가시악리’와 ‘서가시악리’ 2개 마을로 나뉘었다. 이들은 각각 악

(岳)을 생략하여 표기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 동가시악리는 ‘동가리’라 하고, 서가시

악리는 ‘가시리’라 하였다. 동가리와 서가리는 1905년 이후 다시 가시리로 병합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동중면 가시리와 안좌리 일부 병합하여 ‘가시리’라 하여 오늘

에 이르고 있다.

￭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갑선낙(甲先岳, 갑선이오름) 바로 서쪽에 상악촌으로 표기한 마

을이 있다. 상악(橡岳)도 ‘가시오름’의 한자차용 표기이고, 상악촌도 ‘가시오름을’의 

한자차용 표기이다. ‘가시오름을’이 주로 가시악촌이나 가시악리로 표기하거나, 상악

촌으로 표기했다.

￭ 상(橡)은 ‘샹실이’ 상수리지만 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는 ‘남’, ‘낭’ 또는 ‘가시낭’이

다. 이 중 ‘가시낭’에 대응하는 훈독자 표기가 상이다. 곧 ‘가시낭’이 많은 오름이라는 

데서 ‘상악’이라 하고, 그 오름 가까이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상악촌’이라 하였다. 

18세기 중후반부터 가시악리로 표기하면서 상악촌이라는 마을 이름은 쓰지 않는다.

￭ 현재 가시리는 ‘중동’, ‘안좌동’, ‘두리동’, ‘폭남동’, ‘동상동’, ‘역지동’ 등 6개 자연마을

로 이루어져 있다. ‘중동’은 가시리 중심마을이다. ‘안좌동’은 ‘안좌오름’(병칭 ‘벵곶오

름’) 앞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을 이룬다. 옛 ‘안좌오름을’ 일대 형성된 동네다. 

‘두리동’은 ‘두이동’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서쪽에 있는 ‘두리물’ 일대 형성되어 있는 자

연마을이다. ‘동상동’은 웃동네 동쪽 동네를 이른다. ‘폭남동’은 중동 남쪽 ‘폭남’(팽나

무) 일대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이다. ‘역지동’은 가시리 동남쪽 ‘역르’일대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로 ‘영지동’이라고도 한다. ‘역지동’은 일제 강점기 ‘영지동(靈旨洞, 영
르동네)’으로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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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오등동(梧登洞)17)

￭ 오등동은 옛 이름인 ‘오드싱’과 ‘다시’ 마을로 이루어졌다. ‘오드싱’은 1783년 『제주읍

지』에 ‘오등생리(吾登生里)’라 표기되었다. ‘오드싱’이라 불리 운 것이 후에 한자 표기로 

‘오등’이라 칭하게 되어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에 ‘오등(梧登)’

이라 기록되어 있다.

￭ 1702년 『탐라순력도』에 ‘간다시(艮多時)’라 표기되었다. 이는 ‘다시’의 한자 표기로 ‘다

시’는 ‘같이’에서 온 말로 추측되며 오등의 한 마을인 ‘죽성’(竹城)은 대나무가 많다는 

데서 명칭이 유래하였다. 오드싱 마을은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제작된 『탐라순력

도』에 ‘오등생리’와 ‘간다시’ 등이 명기되었고 리 단위임을 고려할 때 최소 25가구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인다.

￭ 『오등동 향토지』18)에는 오등동의 설촌이 최소 400여 년 전 이뤄졌다고 하고 있다. 오

등동 일대는 농토가 비교적 비옥하고 논밭도 있다. ‘오등싱’ 마을 주변인 ‘무친골’과 ‘물

머리’ 주변 ‘총이밧’ 일대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 많이 남아있다. ‘총이밧’, ‘병문천’ 변에

는 연자방아 흔적 남아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오등동에는 제주에 목마장이 설치되기 

이전인 1200년대 초, 사람들이 들어와 농작물 재배하며 살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 또한 ‘제주 4·3’ 이전 ‘오드싱’ 마을 ‘서마을’ 세거리 도로 옆 밭 경계에 수령 500년 이

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한 그루가 벌채되었는데, 그 주위 사람이 살았던 ‘돔박낭우영’, 

‘장개우영’, ‘권달이우영’, ‘정댁이터’ 등 집터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1416년(태종 16년) 제주도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분치 되면서 외진 촌락은 난

적(亂賊) 피해 막기 위해 ‘오등생리’(오등 본동) 중심으로 이주하여 마을 형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오등동 향토지』에 의하면 ‘다시’마을은 오등동 1793번지에 있는 허문터(許文攄)19)

로 추측하고 있다. 허문터는 1665년(현종 6) 최진남(崔鎭南) 판관이 충암묘를 장수당 

남쪽으로 옮기어 사(祠)로 삼고 장수당(藏修堂)을 재(齋)로 삼아 개칭한 귤림서원(橘林

書院)에서 맡았다.

￭ 또, “동래 정씨 입도 조 8대손인 정희관 선생이 1680년(숙종 6년) 문과 별시에 병과로 

급제하고, 경상도 유곡 찰방을 지내던 중 제주 교수로 보임되어 귤림서원 원장 역임할 

당시 귤림서원 서책을 보관하기 위하여 오등동 1800번지(간다시)에 서재고 인 서재당

17) 아라동지편찬위원회(2008), 『아라동지』, pp. 959~961.

18) 오등동향토지편찬위원회(2007), 『梧登洞鄕土誌』.

19) 교육 장소를 훈도와 유학자들을 상대로 판관, 어사들이 강론하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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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건축한 곳이 지금의 간다시 서재 터이다. 이것이 바로 동래 정씨가 오등동에 거주하

게 된 동기이다.

￭ 오드싱의 동래 정씨 입향조는 입도 조 정질목(鄭秩睦)의 10세손 정석규(鄭錫珪)이다. 죽

성마을 설촌 유래는 1993년『제주도지』20)에서 찾을 수 있다. “김안보(金安寶)는 고려 

말 한림학사이었는데 고려가 망하자 제주에 들어와 거로(巨老)에 은거하니 이가 연안 김

씨 입도 조이다. 그 아들 복수(福壽)는 목축에 착안하여 고마장(古馬場)을 운영하였다고 

전한다”라 하였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주선현지(濟州先賢誌)』에서 보면 “김안보는 낙향 후 후학을 가

르치는 등 학문을 벗하여 여생을 보냈으나 그의 아들 복수는 제주 성 동문 밖에 거로촌

을 설촌하여 목축업 크게 하고 고마장 1천여 정보를 운영하는 등 개척자로서 왕성한 의

욕과 업적 남겼다. 이 고마장은 이후 4대 걸쳐 가업으로 전수되었는데, 선조 때 필마 용

도가 크게 인정됨에 따라 국마장으로 징용되었다. 입도 후 이 가문은 김복수 김석장, 김

세양, 김성두로 그 인맥이 이어지다가 이때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 김성두는 아들 형제를 두니 이가 곧 선의(善義)와 효의(孝義)이다. 둘째 김효의는 성남

(城南) 죽성(竹城)으로 옮겨 황무지 1천여 정보를 다시 개간 농사와 양축으로 가업의 바

탕을 열었다. 그러나 10대에 걸친 3백여 년 동안 위농위축(爲農爲畜)의 기반을 튼튼히 

다진 이는 김효의 큰아들 강(崗) 이다. 김강은 성 밖 15리 밖 죽성리에 있는 1천여 정

보의 광활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 여기서 농사와 가축을 기르고 남아도는 농․축산물을 어

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등 공공복리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남문 밖 여문댁(閭門宅, 

이문안집)’이라면 모를 사람 없을 정도로 그 명성이 높았다” 라고 했다.

￭ 오등동에 있는 김강의 묘비명도 이와 비슷하다. “……公之設村竹城仍居四代派分斯麟趾

長龍崗中竹城末月山仍居累代往在黃鼠之時天降哀亂大行殺戮名村古里蓋爲灰燼堂是時子

孫散之四方生活困難時運順還賞海善心(……공은 죽성을 설촌 하여 4대를 살았는데 파가 

나뉘어 장(長)은 용강(龍崗)에 중(中)은 죽성에 말(末)은 월산(月山)에 여러 대를 살아왔

으며, 옛날 족제비 같은 놈들이 난데없이 나타나 난리 피워서 명촌을 살육하니 묵은 마

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당시 자손들은 흩어져 생활하니 어려움이 대단하였다. 이를 시운

으로 생각하여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 했다.

￭ 위 내용을 보면 죽성은 1600년대 중반에 김효의에 의해 설촌 되었으며, 그의 큰아들 강

이 이 지역을 개척하여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 중심으로 한 이웃 마을인 ‘오

드싱’(梧登洞), ‘다시’(艮多時) 등이 ‘죽성’과 같은 시대 설촌 되었다 추측할 수 있다.

20) 제주도(1993), 『濟州道誌』第1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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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도(輿地圖)』중 제주목에 의하면 당시 아라동 관내 자연마을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艮多時村(다시촌), 三義壤村(삼의양촌), 我羅好村(아라촌), 永同音村(구호름촌), 五ホ

生里(오드승을), 竹城村(죽성촌), 下無ホ乃村(알무드내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마을은 대개 1600년대 전후해 설촌 되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촌'이나 ‘리'는 사람이 사

는 고을로 명시한 시기는 조선 시대인 1485년(성종 16년)에 간행된 『경국대전』 이후이

며 인보 조직으로 5가를 1통으로 묶고, 5통을 리나 촌으로 칭한 데서 비롯된다.

￭ 한편 ‘민밧’은 죽성에서 남동쪽으로 500m 정도 올라가면 해발 300m 지점에 있던 촌

락으로 1914년 세부측량 당시 이곳이 오등동의 시초 기점이 됨으로써 오등동 1번지로 

시작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민밧’ 또는 ‘화전마을’이라 했는데 설촌 연대는 약 100여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죽성에 살던 고씨가 축산을 목적으로 옮겨간 것이 설촌 시초

이다. 그 후 인근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한두 가구씩 이전하여 10여 세대가 되어 마을

이 형성되었으나 ‘제주 4·3’으로 소개되었으나 이후 재건되지 않아 지금은 잡초에 묻혀

있는 집터만 덩그렇게 남아있다.

⑧ 어음(於音)

￭ 어음 1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문씨 할아버지와 송씨 할머니가 맨 처음 이 마

을에 정착하여 설촌 하였다고 한다. 그곳이 ‘한동 거리’라는 곳이고 변방 우영에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땅 형국으로 보아 과원 동산으로 능선이 뻗쳐 북풍을 막아주고 앞

에 ‘어음봉’을 마주하여 사람 살기 아늑한 곳이다. 

￭ 이때부터 사람들이 모여 가구가 차차 늘고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처음 설촌한 문 

씨는 부부갈등으로 가출하고 홀로 남은 송씨 부인은 날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

으나 끝내 돌아오지 아니하자 한에 맺혀 세상을 떠났다. 평생소원은 남편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는 것이 애절한 소망이었다고 한다. 이래서 ‘부면이(夫面伊)’라는 이

름이 붙여졌다. 그 후 가구가 늘어 김해 김씨 집성촌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성씨도 많

이 입주하여 1930년대 180가구에 이르렀다.

￭ 어음 1리 옛 이름은 ‘부멘이’, ‘비멘이’이다. 18세기 말까지 독립된 행정마을이었으나 

19세기 초부터 행정상 ‘어름비’로 통합되었다. 1964년 옛 ‘부멘이’ 일대와 ‘우영(계

원동)’ 일대 합하여 어음 1리가 되었다. 

￭ ‘정자촌(正子村)’ 설촌 113년 후인 1616년 조선 광해군 당시 강씨 선조가 정착하였다. 

그 후 안씨, 양씨, 김씨 등의 선조가 정착하였으며 마을 이름을 ‘어음비리(於音非里)’라 

칭하였다. ‘어음비리’란 국가에서 조세를 감면코자‘리’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아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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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자를 썼다는 설과 파선 지형인바 고기 잡는 어부가 배를 파손되었기 때문에 돌아오

지 않는다는 뜻으로 ‘어옹비래’(於翁非來)라 칭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 후 발음 편의상 

‘어음비' 또는 ‘어름비'라 불리어 왔다고 추정된다. 비슷한 시대에 어음 1리는 문씨, 김

씨, 선조 등이 정착하여 리명을 ‘부면리(夫面里)’ 속칭 ‘비면리’라 하고 촌락을 이루어 

현재 어음 1리가 되었다.

￭ ‘고지(高旨)우영’은 본 마을에서 1.5㎞ 떨어진 곳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다. 동쪽에 고지 

동산이 있어 ‘고지우영’이라 한다. 여기에 설촌 한 사람은 양익태이다. 설촌은 약 200여 

년 전으로 추정되며 그 후 가구가 불어 20여 가구에 이르렀다. 양씨의 집성 마을이다. 

￭ 어음 2리 설촌 유래를 보면, 현재 어음 2리 서남방 약 1km 지점 하천 동측에 1504년

(조선 연산군) 갑자사화 당시 은산 부원군 후예인 홍문관 교리였던 정자 박후신(正子 朴

厚信)이 노복 30여 명 거느리고 유배되었다. 그 지점 일대에 비옥한 황무지를 개척하여 

자기 호 따라 ‘정자촌’(正字村)이라 칭하여 거주하였는데 바로 어음 2리 설촌 유래이다. 

￭ 정자 사후 그곳에 묻어 지금도 정자묘가 평지(平地)되어 있고, ‘박씨 문중회’에서는 입도 

선묘로 음력 3월 15일 묘제를 지내고 있다. 그 부근 일대를 ‘정자캐’라 하는데 지금도 

밭을 갈다 보면 옛날 기와 조각이 나온다. 하천은 금성리(錦城里)까지 따라가면서 정자

호 따라 ‘정자내’(川)이라 칭하다가 지금은 ‘정지촌’(鼎地川)이라 부르고 있다.

￭ 어음 2리 옛 이름은 ‘어름비’, ‘어림비’이다. 18세기 초 ‘부멘이’까지 한데 합하여 ‘어름

비’라 하였다. 1964년 옛 ‘부멘이’ 일대가 어음 1리로 분리되고 ‘어름비’와 ‘돌깍이’일

대를 합하여 현재 어음 2리가 되었다.

⑨ 어도(於道, 봉성리)

￭ 어도리는 1600년(조선 선조 33년)경 설촌 되었다고 추측된다. 처음에 마을 이름을 ‘어

음비도내산리’로 부르다 ‘도내산리’로 개명하였다. 어도리 유래는 속칭 ‘도노미’로 불리

는 데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도노미’라고 불리는 지역은 처음에는 ‘어음비도내산

리’로 불렀다고 생각된다. 한자표기 기록은 1211년(고려 희종 7년) 당시 ‘도내산리’로 

표기되었다. 그 후 1352년(고려 공민왕 원년)까지 140여 년간 봉수대 위치를 ‘도내리’

로 표기한 점으로 보아 ‘도노미’를 한자로 ‘도내산리’로 사용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 1895년(조선 고종 33년) ‘도내산리’를 ‘어도리’로 개명 58년간 불러오다가 1953년 봉

성리로 개명하였다. 봉성리는 1구, 2구로 분리되어 있었다. 1구 ‘동개동’, ‘서성동’, ‘중

화동’, ‘구몰동’, ‘화전동’ 등 5개 자연마을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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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래를 살펴보면, 처음 동동네 ‘석각씨동’으로 부르다가 2개 동을 합하여 ‘동개동’이

라고 불렀다. ‘청경이동’과 ‘서근이동’2개 동 합하여 ‘서성동’이라 불렀다. ‘중화동’은 

‘마파지동’이라 부르다가 ‘관전동’ 앞 동네를 합하여 ‘중화동’으로 하였다. ‘구몰동’은 

‘지세나못’이 있다. 목과 지형 지세가 거북이가 진흙에 빠진 형이라 하여 ‘구몰니동’이라 

부르다 ‘구몰동’으로 하였다. ‘화전동’은 ‘솔도동·공초동’이 합하여 ‘화전동’이라 하였다.

￭ 2구는 ‘자이동’, ‘고도동’, ‘마전동’, ‘상시동’, ‘마당이동’, ‘금천동’이다. 1948년 ‘제주 

4·3’으로 인해 각지로 소개되어 분산되었다가 택지를 택하여 집단으로 마을을 재건하였

다. 1950년 2구 행정이 1구로 합병하게 됨에 따라 동 이름을 ‘신명동’으로 호칭하고 5

개 동으로 형성되었다. 그 후 각 씨족이 도내 각처에서 전입하면서 집성촌 형성되었다.

￭ 1895년에 제작된 『제주삼읍전도』에는 ‘어도리’로 표기되어있는 점으로 보면 1895년(고

종 32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시 ‘도내산리’를 ‘어도리’로 개명하여 불러왔다고 보아 

진다. 현재 봉성리는 ‘어도리’라는 마을 이름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자주 생긴다 하여 

새롭게 만든 이름이다. ‘도노미’라는 오름이 마치 옥봉귀소형(玉鳳歸巢形)으로 봉황이 

성을 두른 듯이 마을을 감싸고 있다는 의미에서 ‘봉성리(鳳城里)’라고 개명했다. ‘제주 

4·3’ 이후 불안한 사회 환경에서 마을주민의 안녕과 화합은 물론 침체 일로에 있는 마

을 면모를 새롭게 혁신시키기 위하여 1953년, 지형과 지세 고려해 봉성리로 개명하였

다. 1993년 4월 북제주군 조례로 ‘어도리’를 ‘봉성리’로 바꿨다.

2-2. 공토세(公土稅)와 마을 유래

￭ 1899년 봉세관 강봉헌이 공토(公土) 집세(執稅)를 위해 작성한 『대정군각공토조사성책

(大靜郡各公土調査成冊)』를 보면, 상천(上川境), 광평(廣坪境), 광청(光淸境), 서광청(西

廣淸), 영남경(瀛南境)에서 목장세(牧場稅), 안성(安城), 덕수(德修), 도순(道順), 강정(江

汀)에서 사장(射場稅), 칠소폐장향교(七所廢場鄕校), 단산원향교(簞山員鄕校), 범질원향

교(犯叱員鄕校)에서 지세를 징수했음을 알 수 있다.

各場茅草田

七所

同火上川境 茅草一百四十五駄價錢七十二兩五錢

廣坪境茅草三百二十一駄價錢一百六十兩五錢

光淸境茅草六十三鈦價錢三十一兩五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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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廣淸境茅草六十六駄價錢三十三兩

瀛南境茅草六十一鈦價錢三十兩五錢

合錢七百十兩

各射場

安城射場牟田一石七斗五升落賭錢三十三兩七錢五分

庚子春郡守蔡龜錫以衙舍改造所人

德修射場粟田七升落賭錢七兩

道順射場粟田三升落賭錢三兩

江汀射場牟田七斗落賭錢十兩五錢

合錢五十四兩二錢五分

己上都合錢二千九百五兩九錢五分

加入三百六十兩

庖牛八十首稅

每秀四兩五錢式

辛丑爲始

七所廢場鄕校田稅粟三石七斗代錢三十一兩二錢

簞山員鄕校田稅牟一石五斗代錢十二兩

犯叱員鄕校沓米一石代錢三十兩

合錢二千八十一兩四錢五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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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천리21)

￭ 상천리(上川里)는 동쪽은 색달동(穡達洞), 서쪽은 동광리(東廣里), 남쪽은 상창리(上倉

里), 남동쪽은 상예동(上猊洞)과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영아리오름(靈阿利岳)이다. 구전

에 의하면 옛날에 흰 사슴(白鹿)이 상천마을에 있는 궤에 서식하며 새끼를 낳았으므로 

‘모록밧’ 또는 ‘백록동(白鹿洞)’으로 불렸다고 한다. 230여 년 전 조 씨, 박 씨, 김씨 등

이 ‘올리튼물 동네’, ‘비지남흘 동네’, ‘거머흘’, ‘쳇망에움’, ‘큰빗대기’ 집터 등에 정착하

여 목축과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된 이후 설촌 되었다.

￭ 1884년(고종 21년) 제주에 수해와 1885년 태풍이 연이어 겹쳐 큰 나무까지 다 휩쓸릴 

정도로 피해가 컸다. 이 때문에 바닷가 마을에 심한 흉년 들어 살기 어려워진 몇몇 주민

이 중산간으로 올라와 화전 일구었다. 다행히 농사가 잘되어, 조 씨, 김씨, 박 씨 등이 

뒤를 이어 입주하여 설촌 했다. 이후 마을이 커져 ‘창천리(倉川里)’와 합치려 했으나 주

민들이 반대하여 따로 독립된 마을을 지키려는 취지에서 이름을 ‘백록리(百鹿里)’라고 

이름 지었다. 한 일 합방 이후 ‘하창리(下倉里)’에서 마을을 합치려 시도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독립을 유지하다 ‘창고내’ 위쪽에 있다는 의미로 ‘상천리’로 바꿔 부르게 되었다.

￭ 이 상천리 옛 이름은‘모록밧’이다. 18세기 중엽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圖總地圖)』

에 ‘부연’(鳧淵, 올리소)으로, 1899년『대정군읍지』 「대정지도」와 『제주군읍지』 「제주지

도」 등에 ‘상천리’(웃내을)로 표기되었다. 이리하여 대정군 중면 상천리가 되었다. 

1910년 8월 28일 한 일 합방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이 제주군에 

통합되었다. 그래서 1915년 제주도 중면에 속하였다가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

칭 변경에 따라 중면이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가 되

었다. 1948년 ‘제주 4·3’이 발발하자 11월 13일 토벌대가 들이닥쳐 주택은 불에 타고 

마을은 초토화되었다. 그 후 11월 23일, 소개령이 내려지자 일부 주민은 해안마을로 내

려가고 일부 주민은 산야에 은신하며 헤매다가 희생을 당했다. 이 마을의 복구는 1954

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9월이다. 그러나 ‘올리튼물동네’, ‘비지남흘동네’, 

‘거미흘’은 영영 폐동되어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현재 상천리는 ‘모록밧’을 중심으로 

형성된 본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 ‘천망동(쳇망어음)’은 상천리 마을 동북쪽 일대로 지금부터 약 150년 전 설촌 된 마을이

며, 당시 한 풍수가 지나가다 ‘이 마을은 저 냇물을 바라보는 형’이라고 한데서 불리게 

되었다. 인근 마을에서 축우들을 이곳에 방목하는 목장지대로 활용되고 있다.

21) 서귀포문화원(2009), 전게서, pp. 29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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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평리22)

￭ 광평리는 조선 시대 목장과 화전이 있던 지역으로 동광리에 속했다. 광평리는 안덕면의 

가장 북쪽 위치하며 북동쪽은 애월읍 봉성리(鳳城里), 북서쪽은 한림읍 금악리(今岳里)

와 접하고 있다. 남동쪽은 상천리와 남서쪽은 동광리와 경계를 이룬다. 이 마을은 해발 

480m 높은 지대에 형성되어 있어 제주도에서 가장 높은 지역 있는 마을 중 하나이다.

￭ 1750년경, 현 위치에서 조금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조 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하여 

‘조가위’, ‘조가궤’, ‘조가동’의 이름이 있고 현재 지도에 ‘조가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광

평리 뒷동산은 ‘고백이’란 분이 살았다 하여 ‘고백이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후손은 광평리에 살고 있지 않다. 그 당시 이동화전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곳

에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론가 이주했다고 한다.

￭ 그 뒤 ‘통어귀(馬洞洞)’, ‘감남굴’, ‘모살목’ 일대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

졌다. 당시 조정에서 광평리 지역이 축산 적지라 하여 국마장을 개설, 운영하였다. 따라

서 광평리는 화전민들에 의해 처음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뒤에 국마장 설치로 마을 세가 

커지기 시작했다. 한편 한림읍 동명리 출신 정만석 훈장 행적을 보면 1900년(광무 4년)

과 1904년(광무 8년) 광평리에서 훈장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

시 이곳에 일정 수준 이상 사람이 살았다고 보아 진다.

￭ 광평리 옛 이름은 ‘넙은곳’, ‘넙은술’, ‘넙은드르’ 이다. 『제주삼읍도총지도』와 『제주읍

지』 대정현지 도로 등에 ‘광수’(廣薮, 넙은곶)로, 『제주군지도』와 『대정군지도』에 ‘광림

평’(廣林坪, 넓은곳드르)으로, 『대정군읍지』 방리에 ‘광평리’(넓은드르을)로, 일제 강

점기 50,000분의 1 지도에는 ‘광평리’, ‘마통동’(馬洞洞, 통동네), ‘조가동’(趙哥洞, 

조가웨동네) 등으로 표기되었다.

￭ 이 마을은 19세기 말 이전 ‘자단리’(自丹里, 동서광리)와 ‘광청리’(광쳉이)에 속해 있었

다. 1910년 8월 29일 한 일 합방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마통동’, ‘조가

동’, ‘조숙동’을 병합하여 ‘광평리’라 하였고 제주군 중면에 예속되었다. 1915년 제주도 

중면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

였다. 1945년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가 되었다.

￭ ‘제주 4·3’ 전 ‘조가동’에 40세대, ‘마통동’에 20세대, ‘감남물’에 4세대, ‘모살목’에 5세

대 정도 총 70여 세대가 살고 있어 큰 동네가 형성되었다. 그러다가 1948년 ‘제주 

4·3’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가 1955년 ‘통’ 어귀

인 고베기 동산 앞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

22) 서귀포문화원(2009), 상게서, pp.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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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은 본동 1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 ‘조가동’은 광평리 마을 동북쪽 500m 일대로 1750년경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설촌 

했다고 하여 ‘좌가위’, ‘조가궤’라고도 부른다. 약 40세대가 거주하였으나 ‘제주 4·3’ 당

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현재는 집터만 남아있다. 

￭ ‘고장친밧’은 광평리 289번지 일대로 ‘왕이메’오름 서남쪽이다. 예전에 이곳은 황무지였

는데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개간하여 경작했다는 데서 연유했다. 지금도 경작지로 이용

되고 있다.

￭ ‘조가궤’, ‘조가위’, ‘조개동’은 광평리 82번지 일대 지명이다. 설촌 터 한곳이며, 1950

년경 조씨 성 가진 사람이 설촌 하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 약 40여 세

대가 거주하였으나 1948년 ‘제주 4·3’으로 당시 주민들이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그 

후 복구되지 않아 지금 집터만 남아있다.

③ 광청(光淸, 동광리)23)

￭ 동광리는 동은 광평리와 상천리, 서쪽과 북쪽은 한림읍 금악리, 남쪽은 서광리 및 상창

리와 접하고 있다. 동광리는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 동광리 남쪽 1km 만주동(만주

골) 일대에 임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1670년(헌종 11년)경 마을 서부에 광산 김씨가 입주하여 삼(麻) 농사를 지었으므로 삼

밧구석(麻田洞)이라 하였다. 그 후 1700년대 제주 양씨, 진주 하씨 등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그 지형이 마치 어린아이가 춤을 추고 있는 형상과 같다 하는 ‘무동이왓(舞童

洞)’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더욱 커지기 시작하였다.

￭ 동광리는 원래 ‘자단리’(自丹里, 동광, 서광)에 속했다. 옛 이름은 ‘자단리’,‘광쳉이’, ‘동

광쳉’이다. 『대정군읍지』 「대정지도」에 ‘신청리’(新清里, 새광쳉이)로, 1872년 『제주삼

읍전도』 「대정군지도」에 ‘광청리’(광쳉이)로 표기되었다. 광청리는 원래 대정군 우면에 

속하였는데 1870년 중면 신설되자 중면 지역이 되었다.

￭ 1898년(광무 2년) 동광리는 광청리에서 분리하여 ‘신청리’(新清里, 새광쳉이)라 하였다. 

1904년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戸口家間摠冊)』 대정군 중면에 ‘동광청’(東光清)으로, 

일제 강점기 지도에 ‘동광리’, ‘무전동’(舞田洞, 무동이왓), ‘조숙개동’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1910년 한 일 합방 이후 1912년경 동광리(東光里)를 ‘동광리’(東廣里)로 개칭하

였다. 이때 광(光)이 광(廣)이 된 이유는 ‘광쳉이오름’이라 하는 광해악(廣蟹岳)의 광(廣)

23)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게서, pp. 28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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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래하였다고 보아 진다.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이 제주군으로 통합되었다. 이때 제주군 중면 동

광리가 되었으며 1915년 제주도 중면 관할에 들어갔다.

￭ 화전민들이 대다수였던 ‘무동이왓’은 관의 경제적 수탈에 항거 1862년 임술 농민 봉기

와 1898년 무술 농민봉기 진원지이다. 이 마을은 일제 강점기 ‘무동이왓’에 100여 가

구, ‘조수궤’에 10여 가구, ‘사장밭’에 3가구, ‘삼밧구석’에 40여 가구, ‘간장리’에 10여 

가구 등 합 160여 가구 살던 큰 마을이었다. 중산간 마을이지만 개화운동 일찍 일어나 

1925년경 이 마을주민 강위경(姜渭慶)씨가 ‘광선사숙(廣善私塾)’을 개설하여 숙장(塾

長)과 2명 선생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9년 ‘무동이왓’에 2년제 ‘동광간이학교’가 설

립되었다. 이는 감산리에 있던 ‘안덕공립보통학교’를 제외하고 이 지방에 유일한 교육기

관이었다. 그래서 부근 마을인 창천, 서광, 상천, 덕수, 색달 등지에서 이 학교 다녔다고 

한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

년 8월 15일 광복 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가 되었다.

￭ 1948년 ‘제주 4·3’이 일어난 후 11월 15일 위치적으로 해안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마을에 갑자기 토벌군이 들이닥쳤다. 그 즉시 마을은 파괴되었고 많은 주민이 처참히 

희생당했다. 그렇게 초토화된 이 마을이 폐동이 되었다가 1953년 ‘간장리’만 재건되었

고 ‘무동이왓’, ‘삼밧구석’, ‘조수궤’ 등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 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 지역으로 이동해 온 후 동광리에 신병 제1 숙영지와 

하사관 교육대 제2 숙영지가 설치되어 있었다.

￭ 1969년 중산간 개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소득증대 사업으로 ‘거새왓’에 양잠개척 단지

를 조성하여 33가구가 입주하였다. 현재 동광리는 본동과 양잠단지 등 2개의 자연마을

로 이루어졌다. 

￭ ‘활손동산’은 동광리 48번지 경이다. 옛날에 궁사들이 화를 쏘며 심신을 단련하던 동산

인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이곳에서 시행된 무술시합에서 우승한 궁사에게는 선달 벼슬

을 내렸다고 한다. 지금은 경작지로 변모하였다.

④ 서광청(西廣淸, 서광)24)

￭ 서광 서리는 동쪽은 서광동리와 동광리, 서쪽은 대정읍 구억리, 북쪽은 한림읍 금악리, 

북서쪽은 한경면 저지리, 남쪽 덕수리가 자리 잡고 있다. 안덕면 서쪽 끝 마을이며 중산

간 지역에 있다. 구전에 의하면 서광리는 700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때 중원 

24)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게서, pp. 28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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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은 이미 원이 장악하여 1231년(고려 고종 18년) 몽골군이 침입을 개시하였다. 전 

세계가 몽골군에 굴복하였지만 고려 무신정권 지배자인 최이(崔怡)는 이에 굴하지 않고 

1232년(고려 고종 19년) 6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장기 항전 각오를 다졌다. 그러

나 전 국토가 몽골군에 유린 되어 강토가 초토화되고 민생이 피폐해지자 하는 수 없이 

1270년(고려 원종 11년) 원에 굴복하고 개경 환도(還都)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삼별초

는 몽골에 굽힐 수 없다며 항거하여 진도를 거쳐 최후 거점 항파두리(缸坡頭里,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웅거(雄據)하였다. 이들은 제주도민을 동원하여 항파두리 내, 외성과

‘환해장성(環海長城)’을 쌓았다. 그 가혹한 노역에 견디다 못한 고씨, 김씨, 양씨가 탈출

하여 ‘자단이(自丹里)곶’ 일대에 숨어 살았다. 바로 서광리 설촌 유래이다.

￭ 서광리 옛 이름은 ‘자단리’, ‘광쳉이’, ‘서광쳉’이다. 1625년(인조 3년)경 동광리와 서광

리는 ‘자단리(自丹里)’로 불리다 1872년(고종 9년) ‘광청리’(光清里)가 되었다. 1898년

(광무 2년) 동광리는 광청리에서 분리하여 ‘신청리’(新清里)라 하였다. 1910년 한 일 

합방 이후 1912년 광청리를 ‘서광리’(西廣里)라 하였다. 

￭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정군 중면 동광리와 서광리는 각각 제주군 중면으로 

통합되었다. 1915년 제주도 중면이 됨과 동시에 서광리(서광서리 관전동)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가 1917년에 감산리로 이전하였다.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여 1938년 광해악을 중심으로 동쪽은 서광 1구, 서쪽은 

서광 2구로 분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제주

군 안덕면 서광 서리가 되었다. 

￭ 1948년 ‘제주 4·3’이 생겨난 후 11월 초순 군 토벌대가 서광리 관전동(官田洞)에 들이

닥쳐 불을 질렀다. 11월 20일경 소개령이 내리자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내려갔지만, 화

순리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당했다. 1949년 봄, 서광 1구(동리), 건곤동(乾坤洞)에 성을 

쌓고 서광, 동광 주민들이 올라와 움막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서광 2구(서리)는 1950

년 봄, 동광리는 1953년 4월 간장리(동광리 관내)로 재건하였다.

￭ 1951년 1월 22일 육군 제1 훈련소가 대정읍 모슬포 지역으로 이동해 온 후 광해악 앞 

서광리 983, 985번지, 서광리 741번지에 하사관 교육대 설치하여 부사관급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1963년 10월 ‘건곤동’ 일대를 ‘서광동리’로, ‘사수동’(蛇首洞), ‘진부동’(進

富洞), ‘응전동(應田洞)’ 일대를 ‘서광’서리로 분리하였다. 현재 서광 서리는 ‘사수동’, 

‘진부동’, ‘웅전동’ 등 4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서광 동리는 광해악 사이 두고 서쪽 

서광 서리와 나누어졌다. 동쪽 상창리, 남쪽 화순리, 남서쪽 덕수리, 북쪽은 동광리다. 

￭ 1948년 ‘제주 4·3’이 일어난 후 11월 초순 군 토벌대가 서광리 관전동에 들이닥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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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질렀다. 전전긍긍하던 주민들은 11월 20일경 소개령이 내리자 해안마을로 내려갔으

나 화순리에서 많은 주민이 희생당하였다. 1949년 봄, 서광 1구(동리), 건곤동에 성 쌓

고 서광, 동광 주민들이 올라와 움막생활을 하였다. 그러다가 서광 2구(서리)는 1950년 

봄, 동광리는 1953년 4월 간장리(동광리 관내)로 재건하였다.

￭ 1963년 10월, 건곤동 일대를 서광 동리로, 사수동(蛇首洞), 진부동(進富洞), 응전동(應

田洞) 일대를 서광 서리로 분리하였다. 현재 서광 동리는 건곤동 1개의 자연마을로 이

루어졌다.

⑤ 영남(瀛南)25)

￭ 영남동은 행정구역상 현재 강정동에 속해 있다. 하지만 토지 지번은 영남리로 되어 있어 

없어져 버린 마을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영남마을 안에서 보면서 남쪽은 도순 녹차 공

장, 북쪽으로 ‘어점이악’, 동남쪽으로 고근산이 있다. 그 고근산과 겹쳐져 멀리 범섬이 

보인다. 이 영남마을은 전 씨 노인 혼자 농사지으며 30여 년 살고 있었다. ‘제주 4·3’이 

있기 전 마을이 융성했을 때 50여 호 넘는 작지 않은 마을이었다. 영남마을 위쪽으로 

몇 호씩 흩어져 화전 일구어 살던 사람들이 세월 흐르면서 영남마을로 모여들었다.

￭ 영남마을은 1800년대 중반 설촌 되었다고 한다. 영남동이라는 지명은 대정현 있을 조

선 중엽 당시, 대정현에서 마을 이름 적어 올리라 하여 마을 촌로(村老) 중 한학 한 사

람이 ‘영남(瀛南)’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올렸다. 그 이후 기록에 ‘영남’이라 적고 있다. 

￭ 기록에 ‘영남동’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기록은 1898년에 있었던 ‘방성칠의 난’ 때다. 화

전민들이 많이 참여하였던 이 민란에 영남마을 사람도 참여했다. 일제 강점기 기록에 의

하면 영남동은 일제 강점기 초기 하나의 리로 인정받고 있었다고 보아 진다.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재판기록에도 영남리가 나온다. 특히 1928년 조선총독부가 발간

한 『생활상태조사』 제주도에 중문면을 11개 리로 나누면서 ‘영남’을 하나의 행정리로 

정리하고 있으며, 이 마을 이름은 일제 패망 때까지 변동 없이 통용되었다.

￭ ‘제주 4·3’ 당시 마을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이 마을을 떠나버려 1948년 8월경 16호 

인구 92명 정도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중산간 마을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영남동

은 곧바로 풍비박산이 났다. 1948년 음력 10월 20일경 마을이 불탔다. ‘제주 4·3’을 

거치면서 영남동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뿐 아니라 대부분 대가 끊긴 집안이 많다.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어린 아기나 아동들이라 고아로 자랐다. 겨우 목숨

을 부지한 사람들은 강정동이나 용흥, 도순, 법환 등지로 흩어져 살았다. 

25)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게서, pp. 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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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성(安城)26)

￭ 안성리 설촌은 대정현과 같다. 대정현 설치 이전 이 지역에 동헌(東軒) 터(현 보성초등

학교)를 중심으로 풍천 임씨 나주 정씨 여산 송씨 등이 거주하였으며 북문 밖 ‘수월이 

못’(水月池) 근처에 해주 오씨, 원주 원씨 등 삼백여 호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

￭ 1416년(태종 16년) 제주 목사 겸 도안무사 오식(吳湜)이 제주에 백성이 많아지면서 소

송이 끊이지 않았는데, 한라산 북쪽 한 곳만 관아가 있어 제주목 산남에 거주하는 백성

들이 관아 왕래가 불편할 뿐 아니라 토착세력들이 불법 약탈을 종종 일삼으므로 이 폐

단을 시정 하기 위하여 제주의 행정구역 개편이 불가피함을 조정에 호소했다. 마침 당시 

조선 조정은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지방통치를 위해 8도 체제에서 군현 정비를 시도하던 

때라 제주에 삼읍(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다. 

￭ 1416년(태종 16년) 대정현 설치하고 현감을 두었다. 행정구역은 동쪽으로 법환리, 서쪽

으로 판포리에 미쳤다. 그 후 법환리는 서귀면에 두모, 저지, 조수 판포리는 구우면에 

편입되었다. 대정은 남쪽으로 단산과 송악산, 우측에 모슬봉, 좌측에 산방산, 북쪽으로 

한라산 등지고 넓은 평원을 이루고 있으며 현 중심부에 위치하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 현청(縣廳) 소재지가 되었다.

￭ 대정현 설치 2년 후인 1418년(태종 18년), 대정 현감 유신(兪信) 때 1개월 만에 대정

현 성을 완성하였다. 성은 동서남북, 4문이 있었다. 선조 때 북문은 옹성(壅城)으로 쌓

았다가 후 폐쇄하였다. 성안에는 관아에 종사하는 사람과 일부 민가가 있었다.

￭ 『탐라기년』에 의하면 1300년(고려 충렬왕 25년)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하였을 당

시 귀일, 고내, 명월, 함덕, 김녕, 예래, 차귀(고산) 등과 같이 산방(山房)이라 불리었다. 

1416년(조선 태종 16년) 대정현 신설할 당시 풍천 임씨, 나주 정씨, 여산 송씨 등이 사

는 마을로 형성되었다.

￭ 현 설치 뒤 읍성이 축조되고 나자 주민들은 읍성을 중심으로 모여 읍성이 동서로 마을

이 발전하였다. 동쪽 마을은 동성리(東城里), 서쪽 마을은 서성리(西城里)라 하였다. 

1870년(고종 2년) 동성리는 다시 안성리(安城里)와 인성리(仁城里)로 개칭되면서 분리

되었다. 그 후 1887년(고종 24년) 서성리는 보성리(保城里)로 개칭되었다.

￭ 안성리는 조선 초기 대정현청이 이 일대에 설치된 후 성을 둘렀는데 그 시절부터 부르

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불리는 이름이다. 대정성은 1418년(조선 태종 18년)에 축조되었

다. 성축 둘레는 4,890척(2,092m), 높이는 17척 3촌(7.44m), 폭은 7척 4촌(3.16m)

26)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게서, pp. 115~117.



Ⅲ. 제주도 화전과 화전마을

75

이다. 처음에는 북문을 두어 동서남북 사대문이 있었다가 이후 북문을 폐쇄하여 나머지 

삼 문이 있었다.

￭ ‘사장터(射場)’는 대정읍 안성리 일대로 현 안성리 사무소 북쪽이다. ‘사장’은 옛 대정현 

군사들이 활을 쏘던 곳이다. 이형상 목사의『탐라순력도)』 대정강사(大靜講射)를 보면 성

안에서 사수(射手)들이 활쏘기를 점검하는 장면이 나온다. 

⑦ 덕수(德修)27)

￭ 덕수리는 안덕면 맨 서쪽에 위치하며 일주도로와 서부 관광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마을

이다. 동쪽은 화순리, 북동쪽 서광동리, 북서쪽 서광서리, 남쪽 사계리, 서북쪽 대정읍 

구억리, 서남쪽 대정읍 안성리와 접하고 있다.

￭ 1625년(인조 3년) 김해 김씨, 진주 강씨, 남평 문씨 등이 지금 ‘곳바구리’를 중심으로 

‘고분밭’ 근처에 목축과 농경을 하며 정착하였다. 그 뒤 송씨, 양씨, 이씨, 윤씨, 박씨, 

고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큰가름(東洞)’과 ‘덕수골(西洞)’로 마을이 커졌다. 1770년경 

‘도련동(道淵洞)’에 사람이 들어와 세 자연마을이 형성되었다.

￭ 덕수리 옛 이름은 ‘쇄당’ 혹은 ‘새당’이라 하였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쇄당촌(刷堂

村, 쇄당을)’, 18세기 말 고문서에 ‘쇄당(刷堂)’, 『탐라지초본』 권4 대정현, 과원과 

19세기 중반 『호적중초』에 ‘신당(新堂 새당)’, 『제주삼읍전도』와 『대정군지도』 및 『대

정읍지』에 덕수리, 일제 강점기 50,000분의 1 지도에 덕수리, 동동(동동네), 도이지동

(道伊沚洞, 도리못골) 등으로 표기되었다. 

￭ 이 ‘새당마을’은 1784년(정조 8년) ‘금물로리(今勿路里, 금을질을, 사계리)’에서 분리

되었다. ‘새당’은 ‘자단리(自丹里)’로 되었다가 1831년(순조 31년) 상동은 ‘자단리’로 남

고 하동은 다시 ‘새당’으로 변경되었다.

￭ 옛 덕수리 지역은 화전지역이다. 대정현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으로 인해 인구가 많아짐

에 따라 화전 경작이 늘어났다. 1831년, 신당리로 개칭하였다가 1840년(조선 헌종 6

년) ‘새당’이라는 호칭이 불길하다 하여 마을 사람 송문규(宋文奎)가 더욱 부촌이 되기

를 바라는 염원에서 ‘덕수리’로 마을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대정현 우면에 속했다가 

1870년경 중면이 신설되자 대정군 중면 덕수리로 되었다.

￭ 1910년 8월 28일, 한 일 합방 이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제주군 중면에 예속

되었다. 1915년, 제주도 중면에 속하였으나, 1935년 4월 1일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27)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게서, pp. 28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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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면을 안덕면으로 개칭하였다. 1945년 광복이 되자 1946년 8월 1일, 제주도 남

제주군 안덕면 덕수리가 되었다. 현재 덕수리는 동동, 서동, 도이연동(道伊淵洞, 道淵洞)

으로 나누어 있다.

⑧ 도순28)

￭ 도순동은 서귀포 시가지 8㎞ 서쪽에 있다. 동쪽 용흥동, 남쪽 강정동, 서남쪽 월평동, 

서쪽 하원동과 이웃하며 동쪽 옆으로 강정천이 흐르고 있다. 도순동 마을은 1402년(태

종 2년)에 이천 서씨와 전주 이씨, 고부 이씨 등에 의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1416년(태종 16년)에 제주도 삼현 통치 시기 대정현에 속하는 ‘석송리’였다. 마을 이름

을 ‘석송리’라 한 이유는 마을 인근에 돌 더미와 소나무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과 이 

마을에 석송이란 토호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 이 마을 서쪽에 속칭 ‘쇠테왓’이 있다. 옛날 우마 방목과 관련된 지명으로 보이는데 얼

마 전까지도 여기에서 오래된 기왓장들이 나왔다고 한다. 740여 년 전, 속칭 ‘쇠태왓’에

서 발견되는 기왓장이 고려 후기에 만든 기와로 추측되고 있다. 이 지역은 법화사에서 

사용한 기와 등을 구운 가마터로 추정되어 1269년(고려 원종 10년) 이후 도순마을이 

설촌 했다고 여겨지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 다른 구전에는 600여 년 전, ‘돌송이’ 일대에 이천 서씨, 전주 이씨, 고부 이씨 등이 들

어와 살면서 설촌 되었다고 한다. ‘정든슬 고지세’ 일대 사람이 살았다고 한다. 일찍

부터 ‘돌송이’ 또는 ‘돌생이’로 불려왔고 한자차용 표기로 석송(乭宋, 石宋, 돌송이) 등

으로 표기해 왔다.

￭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한라장촉에 ‘石宋(돌송이)’, 『대정읍지』 대정현지 좌면에 

‘石宋里(돌송이 을)’ 『탐라지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 등에 石宋村(돌송이 을), 

19세기 고문서와 주변 비석에 乭宋員(돌송이), 『제주삼읍전도』와 『제주군읍지』 「제주지

도」에 道順里(도순을), 일제 강점기 25,000분의 1 지도에 ‘道順里, 古旨洞(고지세) 

으로 표기되어있다.

￭ 『제주읍지』 대정현지 좌면에 “돌송이 을은 대정현 동쪽 45리 거리에 있다. 민호(民

戶)는 51호 남자는 90명 여자는 134명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總冊)』 

대정군 좌면 “도순 연가(煙家)는 123호이다. 남자 231명 여자 328명 합하여 559명이

고 초가 172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돌송이’ 한자 표기인 석송(石宋 乭宋) 표기가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19세기 중후반

28)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게서, pp.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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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에 이르러 부드러운 이름인 한자 도순(道順)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함풍 팔년 무자식 정월 일 대정현 도순리 호적 중초를 통해 알 수 있다. 1858년

(조선 고종 9년) 1월 이전 호적 중초에는 돌송리(乭宋里)로 표기하였지만 1858년 1월 

이후 호적 중초에는 도순리로 표기하고 있다. 월평마을은 오랫동안 도순마을에 속해 있

다가 1861년(철종 12년) 분리(分里)되었다.

￭ 이후 1896년, 군제 시행 당시 좌면 돌송리(일설에는 독송리 獨宋里)라고 이름을 바꿔 

불러오다가, 일제 강점기 지금처럼 도순리로 불리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나이 많은 노

인으로 향장, 부향장, 삼향장 등 삼위를 마을 행정자문위원으로 추대하는 경로사상이 지

켜져 내려오고 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

면서 도순동은 행정적으로 대천동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사장밧’은 도순동 353번지로 활 연습을 하던 곳이다. 1899년 사장세(射場稅) 징수 기

록이 있다. 약 200년 전부터 ‘사장밧’이 있었다. 지금 도순초등학교 남쪽 실습지 전부가 

‘사장밧’이라 불리는 곳이다. 동서 길이가 100여m이고 서쪽 끝에 솔대 새워놓고 화살 

쏘았다고 한다. 이곳에서 갈고 닦은 무예로 과거를 치렀으며 전주 이씨 형제와 장씨 가

문에서 급제한 적이 있다. 

⑨ 강정(江汀)29)

￭ 강정은 동쪽으로 법환, 서쪽으로 월평, 북쪽은 도순과 이웃하고 있다. 용천수가 많아 예

전부터 벼농사를 지었다. 강정동 설촌은 700여 년 전 또는 400여 년 전 ‘아끈내’ 상류

의 ‘소왕이물(沼旺水)’ 동쪽 ‘고상머들’ 또는 ‘더냇동네’ 일대에 김해 김씨, 제주 고씨, 

파평 윤씨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동네에 한때 서식병이 번

져 어느 한 사람이 기침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침을 하게 되는 정도에 이르러 결국 

‘고상머들’ 동네 살던 선인이 그 동네 떠나 지금 강정 마을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 강정 마을이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도 현재 강정동에 사람이 살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강정동이 ‘가래현’ 또는 ‘가래촌’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재 강정동 4264

번지는 예부터 속칭 ‘대궐터’라 불리고 있다. 이곳에는 지금도 옛 건물의 흔적으로 보이

는 기와 조각과 이 지방에서 나오지 않는 대리석 조각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강정동

이 ‘가래현’으로 불리었던 시대는 1300년(고려 충렬왕 26년) 이전으로 보인다. 속칭 

‘대궐터’에서 발견되는 유편들은 옛 가래현 청사 자취거나 아니면 옛 탐라 국왕(또는 성

주) 별관이 세워졌던 흔적으로 추측된다.

29) 서귀포시 문화원(2009), 상게서, pp. 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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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강씨, 조씨, 홍씨, 이씨 등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졌다. 강정 마을 주변 ‘정의논’ 

일대(마을 서남쪽)에 기원전 200년경 옛 마을이 들어서 있었다고 확인되는 유물이 있는 

점으로 보아, 옛 마을이 점차 ‘앞물’ 일대로 주거지역을 이동하였다고 보아 진다.

￭ 『대정현지』 방리조(坊里條)에 의하면, “좌면 강정 마을은 동쪽 거리가 47리이다. 민호는 

96가구이다. 남자 190명이고 여자 257명이다.” 『고지도』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並
書)』에 의하면, ‘소가래천’(小加來川), ‘대가래천’(大加來川) 동쪽에 ‘새수촌’(塞水村)이 

있으며, 북동쪽에 ‘고둔촌’(羔屯村)과 ‘고둔과원’(羔屯果園)이 있다. 그리고 ‘소가래천·대

가래천’ 서쪽 ‘강정포’(江汀浦)와 ‘강정촌(江汀村)’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주삼현도』에도 

『탐라지도병서』와 마찬가지로 ‘새수촌’, ‘고둔촌’, ‘고둔과원’, ‘소가래천’, ‘대가래천’, 

‘강정포’, ‘강정촌’이 나타나고 있다. 

￭ 보통, 리는 25호 이상일 때 붙이고 25호 미만일 때는 촌으로 부른다. 이로 보면 강정은 

그 이전에는 25호가 되지 않았다. 1709년 이전 강정촌으로 부르다가 25호 이상이 되

자 강정 마을로 바꿨다고 추측할 수 있다.

￭ 『제주삼읍전도』에 ‘소가래천’과 ‘대가래천’ 남서쪽에 강정 마을이 나타난다. ‘소가래천·

대가래천’의 동북쪽에 ‘고둔’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795년 5월 강정리 을묘식 호구

단자를 봐도 강정 마을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 조선 시대 17개 현촌(懸村)을 삼 읍에 분속 시켰으며 강정은 대정현 좌면에 속했다. 강

정 마을은 먼저 세종 21년(1439년) 동해 방호소(가내관방)가 설치되었다. 이 동해 방호

소에는 마, 보병 군인 56명 있었다. 이런 군사 방어시설인 동해 방호소 주위 촌락이 형

성되어 마을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동해 방호소는 1510년(중종 5

년)에 현 동쪽 45리인 ‘회수(廻水)’ 지경으로 옮겨졌다. 1709년 고지도에도 ‘새수촌’, 

‘고둔촌’, ‘강정촌’이 나타나고 있다. 

￭ ‘팔소장’은 현 강정 공동목장 속칭 ‘참송이케’가 자리에 있었다. 이곳은 옛날 나라에 바

칠 국마를 사육하던 곳이다. 이원진 『탐라지』에 당시 제주목에 마장이 7소 38자, 6450

필 말이 있었고, 정의현에 마장이 3장 17자, 2383필 말이 있었으며, 대정현에 마장이 

1장 3자, 1552필 말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김석익 『탐라기년』에는 1740년(숙종 30년) 목사 송정규가 조정에 계청(啓請)하여 목장

을 축(築)함에 20소 60둔을 합하여 10 소로 정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에서 미루어 

보면, 13세기 후반 원나라 지배하에서 제주도에 우마가 방목되기 시작한 이래, 17세기 

전반기 제주도 전역에 11개 목마장이, 후반기 20개 목마장이 있었다. 18세기 이르러 

축장(築墻)된 목마장이 10개소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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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1, 2, 3, 4, 5, 6 소는 제주목에 속하게 하고 7, 8, 9, 10 소는 대정·정의 두 현에 

속하였다. 8 소장이 바로 현 강정 공동목장 자리였다고 한다. 당시 8 소장은 주위 30

리, 마감(馬監) 2인, 군두(群頭) 2인, 목자 24명이었으며, 둔마수(屯馬數)는 190여 필이 

되었다. 한편 강정 마을에도 1899년 사장세를 징수한 기록이 있다.

3-3. 화전세와 제주도 민란

(1) 구한말 제주도의 지세제도30)

￭ 제주는 조선 시대 때부터 조세법이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토호들이 토지를 점유하여 빈

민에게 경작시켜 임의로 수확물을 징수하였으며 관에서는 조세를 거둬들이지 못하였다. 

1413년(태종 13년) 전라도 관찰사 건의에 따라 제주도 토지를 측량하여 관원에게 봉급

을 지급하고 남은 전지(田地)는 군자(軍資)에 붙여 조세를 거두어 두었다가 나중에 빈민 

구휼에 썼다.

“제주는 비록 바다의 섬이기는 하나 왕토(王土)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제(田

制)가 바로 서 있지 않아 토호들이 함부로 부모 조상의 전지라 하여 비옥한 땅을 널리 

점령하여 자가에서 경작하고 그 밖에 나머지 밭은 빈민에게 경작하도록 하여 임의로 조

세를 무겁게 받아들임이 끝이 없습니다. 섬 땅이 비록 척박하다 하나 편의에 따라서 측

량하여 관원의 봉급을 몇 번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 밭은 아울러 군자(軍資)에 붙여서 때

로 수세 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진휼하십시오.”

￭ 이후 태종 15년 도안무사 오식(吳湜)이 조세를 법대로 거둬들이도록 건의함에 따라 토

지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행하도록 하교가 내려졌지만, 실제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이 있었다. 이후 세종 조 들어 전분(田分) 육등법과 연분(年分) 구등법의 전제와 조

세법이 갖추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토지에 등급을 매기게 되었다. 

￭ 1419년(세종 원년) 내자시윤 김유성(金由性)과 사재감부정 오을제(吳乙濟)를 제주도에 

파견하여 토지를 측량하였다. 측량 결과 제주의 전지는 제주목 밭 3,977 결31), 논 31 

30) 김영순(2020),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제주도 지세제도 변화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1) 이 넓이가 농가 한 가구에 나누어 주기 위한 면적이었으므로‘목’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시대에서 고려 문종 때까지 
1 결의 넓이는, 장년 농부의 10지(指)를 기준한 지척(指尺)으로, 사방 640척이 차지한 정방형으로 15,447.5㎡가 
된다. 고려 문종 때부터는 전토(田土)를 3등급으로 나누어 옛 1 결은 하등전(下等田) 1 결이 되고, 중등전(中等
田) 1 결은 하등전의 9분의 6.25배, 상등전 1 결은 9분의 4배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삼등전 제도는 다시 
개혁되어 1444년(조선 세종 26년)부터는 6등급으로 나누게 되었는데, 1 등전 1 결의 넓이는 고려 때 하등전 1 
결의 3분의 2의 넓이로, 그 넓이는 주척 477.5척 사방의 정방형으로 하였다. 따라서 1 등전 1 결의 넓이는 
9,859.7㎡로 변했다. 임진왜란 이후 다시 변하여 1634년(인조 12년)부터 1 등전 1 결의 넓이는 10,809㎡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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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의현 밭 3,208 결, 대정현 밭 2,227 결, 논 85 결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리

적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며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공물 상납을 빼고 대부분은 

중앙 지휘를 받지 않고 지방관인 목사나 판관이 향리층이나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재정

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조선 시대 제주도 지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년) 9월 

11일 계축 7번째 기사에,

濟州子弟文忠德, 高得宗等上言

濟州邈在海中, 未有收租儲備之法, 故一遭水旱, 人無所資, 未免餓莩 今國家降從寬典, 

依兩界例量田, 欲立收租之法, 以備不虞 然濟州土地磽薄, 農人之家, 服勤南畝, 艱難辛

苦, 百倍其功, 而常有卒歲無食之嘆 因此, 不事農業, 而務行商賈者頗多 其打量之際, 山

田沙田, 雖依本朝田制, 悉降三甲, 然人心安於舊習, 猶以爲重, 收租之際, 不無愁嘆 傳》

曰: 因時制宜, 使合於人情, 而宜於土俗 伏望下令有司, 其沙田山田, 或降以五甲, 六甲

而打量, 以寬其稅, 則民心不駭, 而公私兩便矣 

上乃命隨宜打量, 使無怨咨

￭ 제주의 청년 문충덕(文忠德)32)과 고득종(高得宗)33) 등이 아뢰기를,

"제주도는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조세를 받아 저축하는 법이 없으므로, 한 번만 수

재(水災)나 한재(旱災)를 만나도 사람들이 자생(資生)할 길이 없어 굶어 죽음을 면치 못

하더니, 이제 국가에서 관대한 법전을 내리시어 양쪽 경계 근처에 전례(典例)에 의거하

여 토지를 측량하시고, 조세를 걷는 법을 실행하여 비상에 대비한다 하오나, 제주의 토

지는 본래 메말라 농사짓는 사람이 토지에서 부지런히 일하여, 애쓰고 힘써서 그 공력

을 백배나 들여도 항상 한 해 동안의 양식이 모자랄까 걱정하여, 농업을 하지 아니하고 

상업에만 힘쓰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측량할 적에 산전과 모래밭은 비록 본국의 옛 제도에 의거하여 모두 삼으로 강등하였으

나, 사람 마음은 구습에 젖어서 그래도 중하다고 생각하여 조세를 거둘 때 근심하고 탄

식하는 자 없지 않사옵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때를 따라 편의하게 제정하여 인정

에 맞게 하고, 토속에 적당하게 하라.’ 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유사에게 하명 하시어 모

래밭과 산전은 오등이나, 혹은 육등으로 내려 정하여 조세를 관대하게 하시면, 민심이 

었다가 1902년(광무 6년)부터는 1만㎡인 1㏊를 1 결로 제정하였다. 1등에서 6등으로 갈수록 1 결의 면적은 일
정한 비율로 넓어진다.

32) 탐라의 왕자, 문신보(文臣甫)의 아들이며 문충보(文忠甫)의 동생 

33) 본관은 제주, 조선전기 중추원부사, 동지중추원사,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문신, 1413년(태종 13년) 효행으로 
천거 받아 음직으로 직장(直長)이 되고, 이듬해 친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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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되지 아니하고 공사가 다 편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명하기를, "편의를 따

라 측량하여 원망이 없게 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33권, 세종 8년(1426년) 7월 8일 기해 4번째 기사에는,

傳旨戶曹 濟州田租, 於陸地田地例, 減半收之 

호조에 전지하기를, "제주 전조(田租)는 육지 전지의 예보다 반을 감하여 수납하라." 하

였다.

￭ 이를 근거로 제주지역은 1 결 2두를 수납하도록 하고 그 곡물은 제주 원회곡(元會穀)으

로 삼아 자체 지방재정에 사용하였다. 당시 제주 관아의 재정은 전정(田政)·군정(軍政)·

잡역(雜役)에 의존하고 있었다. 전정의 경우 세율도 낮았지만, 수취액이 매우 적어 지방

관아 경비로 충당되었다. 이는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토질과 토양이 척박하여 

농작물 경작이 불리한 탓에 기인하였다.

￭ 이원진의 『탐라지』 전결(田結)34)에,

“제주도의 옛 규식은 무릇 요역(徭役)에 있어서 정남(人丁)에게만 책임 지우고 토지 결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쓰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토호의 밭은 뚝(阡陌)으로 연결

되어 가난한 백성은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없다. 

가난한 백성들이 수공업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실로 여기에서 연유한다. 전(前) 목사가 

측량하여 고칠 것을 임금에게 정하자 밭이 많은 사람은 논밭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세

법을 적용할까 두려워 맞은 세율(脈道)을 달게 여겨 도리어 사정을 알지 못하게 하였다.

어사 또한 토호의 의논(浮議)에 움직여서 장계 개혁안을 정지하고 옛 법(古制)을 준수하

니 국법을 행할 기약이 없으므로 탄식할 만하다. 대개 이 섬은 땅이 척박하여 해마다 밭

을 갈아 씨를 뿌리지 못한다. 

옛날부터 척박한 토지는 번갈아 휴경하여 지력을 회복하는 농법을 답습했기 때문에 자

세히 조사하여 묶은 밭(陳田)을 내주어 농사를 지은 것에 따라 세금을 부과함이 마땅하

다.”라고 하였다.

이 섬은 지세가 산이 높아 풍재(風災)가 많고 골짜기가 깊어 수재(水災)가 많으며 토질

이 박하여 가뭄 피해가 잦은데 세 가지 재해가 함께 침범하여 해마다 흉년이 들 때가 

많으니 정규세법(영정법)에 의해 세금 거둬들이기를 책임 지우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

서 “연분(年分)은 재상(災傷)을 덜어내고 풍실 수에 따라 셈하여 몇 말의 쌀을 거두어들

34) 논밭에 매기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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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35)”고 하였다. 

￭ 조선전기 전세의 부과는 수전(水田) 1 결에 미(米) 4斗, 한전(旱田) 1 결에 태(太, 대두, 

황두) 4두로 세곡을 하고 세곡을 모두 호조에 상납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 수세는 정

률과세제(定率課稅制)에서 총액 세제로 변화했다. 총액세액이 결당 4∼6두로 정착되었

다.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결세에 대한 부과항목이 조선전기 전세에만 있었으나, 심수량

(三手糧), 결작(結作), 대동미(大同米) 등이 결세로 토지에 부과되는 등 토지를 직접 대

상으로 하는 세결 세목이 점차 늘어났다. 총액 세액제는 군현을 단위로 세액 정해놓고 

정해진 세액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국가 허락 없이 변경할 수 없었다. 이 방식은 조선 후

기까지 계속되었다.

￭ 제주 전안에 기재된 토지를 한전과 수전을 나누어 살펴보면, 원장부결수(元帳簿結數)의 

경우 제주목은 총 4,297 결 83부 9속이다. 이중 수전은 305 결 82부 9속, 한전은 

3,991 결 92부 9속, 정의현은 총 3,399 결 70부 3속으로 수전은 16 결 57부, 한전은 

3,383 결 13부 3속, 대정현은 2,427 결 94부 5속 중 수전 199 결 5부 2속, 한전은 

2,228 결 89부 3속이다. 한전과 수전을 합쳐 총 10,125 결 48부 70속이다.

￭ 지세 부과액도 원장부(元帳簿) 결복(結卜)에 따라 조세를 거두지 않고 농사 풍흉에 따라 

부과대상지를 상, 중, 하총(下摠)으로 정하여 연기가 나는 연호(煙戶)에서 거두어들였다. 

이때 징수액은 제주, 대정, 정의 모두 상총 해 환산하여 쌀 106석, 중총 해는 절미(折

米) 71석, 하총 해는 절미 23석 3두로 차등 징수하였다. 이에서 보면 원장부 기재된 결

수에 의한 부과체계 따르지 않고 그해 경작상황 따라 징수액 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수전의 경우 소유 주체에 따라 민답(民畓)과 관둔답(官屯沓)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민답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수세액은 미미했다. 관둔답(官屯田)은 자

경무세지(自耕無稅地)로 관아에 예속된 관노비 사역이 원칙이지만, 실제는 인근 농민이 

경작하여 관아 재정운영에 충당하였다. 이 역시 규모가 작아 18세기 중엽 호남 연해 저

치미(儲置米)를 환급받아 지방관아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 조세를 거둬들이면 이를 모두 “군자창(軍資倉)에 회록(會錄)되었고 제향(祭享) 및 장사

수료(將士須料)로 사용되어 실제 상부에 상납 세금은 없었다. 빈궁함으로 말미암아 가히 

‘유전무세’(有田無稅)”라고 기록되어 있다.

￭ 이처럼 제주지방의 경우 19세기 중반까지 전정인 토지세는 국가에 바치는 정규 조세가 

아니라 제주 삼읍의 지방관아 재정으로 충당되었다. 대동세(大同稅)도 토지 결수에 따라 

35) 이는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으로 풍흉에 따른 수확 손실을 열 등분하여 손실이 2이면 조(組)에서 2분을 감하여 
수세하며 수확이 8분 감(減) 할 때는 조(組) 전액을 면제하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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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米)ㆍ포(布)ㆍ전화(錢貨)로 수세 하는 방식이었지만, 제주의 경우 과세할 토지가 거의 

없어 결에 의하지 않고 인정(人丁)에 부과하였다. 장정마다 참깨(眞荏) 1되를 받았다. 

이외에 영문(營門)에 딸린 둔전에 매긴 조세로 영전세(營田稅)가 있다. 좁쌀 4섬의 수세

가 해마다 같지 않다고 하여, 원전(元田) 이외에 새로 일군 논밭에서 농사짓는 대로 세

금 거두어 제주목 관아 각종 비용으로 썼다.

￭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자체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공마를 키우는 목장 안에서 불법적으

로 경작하는 토지인 목장전에 부과하는 목장세와 공한지나 진폐(陳弊)된 토지를 개간하

여 경작한 토지에 부과하는 가경세, 중산간 지대 숲이나 나무를 불태워 경작하는 화전

에 화전세 등을 부과하였다. 이들 세금은 전안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경작

할 때마다 부과하는 세금들로 수기수세의 대상이다.

￭ 1794년(정조 18년) 각장범경처(各場犯耕處)에 대한 징수를 단행하여 이를 마감(馬監), 

목자의 료미(料米)로 대체하였다가 1799년(정조 23년) 공용, 즉 지방재정으로 전환하였

다. 19세기 공식적으로 목장 내 화전 경작이 허용되면서 화전은 범경처(犯耕處)가 아닌 

수세지로 인식되었다. 제주의 경우 중산간 지대 10 소장, 산장 3장(針場, 上場, 鹿山場) 

도합 13장 토지를 관할 하여 그 안의 목장전, 가경전, 화전으로부터 수기수세 하였다. 

목장전과 가경전은 명칭 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목장 안에 있고 수기수세

의 대상이라 구분이 힘들다. 그리고 화전은 개간과 경작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달라 별

도 세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들 중산간 지대 13장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이후 조선 말

기까지 제주의 중요한 세원이 되었다. 

￭ 이렇듯 지방재정에 충당하기 위해 관아는 기존 목자들에게 경작이 허용되던 장전(場田)

에 장세(場稅)를, 새로운 개간지 화전에 대해 화전세를 부과하였다. 이때 거두어들인 화

전세와 장세 총액은 1,330섬으로 삼읍의 지세 192석 3두에 비하여 아주 많았다. 한편 

1899년 『제주읍지』를 보면 대정과 정의의 전세에 대해 ‘전세즉장세(田稅卽場稅)’ 하여 

이 지역은 화전세를 전세로 간주, 징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36).

￭ 갑오재정개혁 이전 조선 재정은 왕실, 중앙 관아, 지방관아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중앙 

재무기관 난립은 농민수탈 강화되고 낭비와 횡령 조장하여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아간 

주요한 요인 되었다. 18∼19세기 사회경제구조 변화와 더불어 확대된 수취체계 파탄과 

삼정 문란은 19세기 중엽 이후 민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여 진주민란에 이은 갑오농민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재무기관 난립과 황실재정 및 국가재정 혼돈을 극복하기 위하

36) 오상학(2004), “조선 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탐라문화』24,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pp. 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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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갑오 재정개혁이 추진되었다. 조선 조정이 갑오 재정개혁 정책은 크게 중앙재정기구

에 대한 정비와 근대적 재정 이행을 위한 법제 마련을 들 수 있다. 이 재정개혁 목적으

로 징세 기구 정리를 통한 재정수지 일원화, 각종 조세 금납화, 회계법 제정과 예산제도 

수립 등을 들 수 있다.

￭ 이 갑오재정개혁에서 가장 실효를 거둔 정책으로 지세, 호세(戶稅), 삼세(蔘稅) 등을 개

혁하여 허다한 명목의 잡세 폐지와 함께 조세 금납화를 추진하여 현물세를 폐지한 일이

다. 특히 세제개혁 가운데 결가(結價)로 불리는 지세 개혁은 갑오 재정개혁의 핵심적 사

항이라 할 수 있다. 

￭ 조선전기 토지에 부과하는 지세는 전세뿐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한 토지에 전세 

이외에 삼수미ㆍ대동ㆍ결작ㆍ포량미 등 각종 세목의 조세가 부과되었다. 화전에 화세

(火稅), 로전(蘆田)에는 로세(蘆稅) 등을 부가하고 여기에 부가세 성격으로 작지(作紙)·

역가(役價)·잡비·선가(船價) 등이 더불어 부과되었다. 토지에 본세·부가세 이외 불법적으

로 징세하는 허다한 종목 규외 잡세가 부과되었다. 그리고 조세 금납화를 추진하여 재정

을 탁지부로 일원화한 다음 종래 미·포 중심 현물과 엽전으로 불리는 화폐로 수납하던 

각종 조세를 모두 화폐로 수납하였다.

￭ 1894∼1895년에 걸쳐 진행된 근대개혁은 중앙재정뿐 아니라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도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지방 관서에서 종래 각종 둔토(관유지)와 분급 징조지

가 혁파되었으며 지방재정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 대동유치미(大同留置米)가 없

어졌다. 그 밖에 지방 공물과 모든 잡세가 혁파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관서, 군문 등은 

자체 수입원을 모두 상실하고 경비 전적으로 중앙재정에 의존하였다. 1895년 4월부터 

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비를 내부에서 계상하여 해당 관서에 지급하였다. 이러

한 일련의 지방재정 개혁정책에 따라 제주도 재정정책도 일부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갑오개혁 이후 제주도 재정운영방식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당시 세입·세출 기록을 보

면 갑오재정개혁에 따른 재정 운영방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갑오개혁 이후 동포세(洞

布稅)를 부과하고 공마를 폐하여 전납(錢納)하였다. 기타 해세(海稅), 장세(場稅) 등을 

부과하여 동포세, 해세, 장세, 포세(布稅) 낙마세(烙馬稅), 관유지세(官有地稅), 원결세

(田結稅)로 구분하여 징세하였다. 

￭ 갑오 재정개혁으로 시행된 조세 금납화 조치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대전(代錢)하여 보

고하였다. 현물 대전가격은 지세미(地稅米)의 경우 매석에 8량, 관전세(官田稅)는 매석 

6냥, 답백미(沓白米)는 매석 18량, 장화세(場火稅)의 경우 매석 7량 2전으로 대전하고 

있다. 곡물 시가에 따라 대전가(代錢價)는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곡물도 세목에 따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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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 다른 지역 지세 부과는 결당 결가

를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제주에서는 현물 시가에 대한 가격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어 결에 의한 작부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

￭ 세목 중 가장 두드러진 장화세는 공마 대전과 더불어 제주도의 특수한 세로, 목장을 개

간하여 경작하는 곳을 징수하는 소작료 성격의 세금이다. 경작지 확대 따라 수기수세 하

던 세금 정규화하여 부과한 세금이다. 공마 대전은 공마 폐지하고 대신 세금으로 징수하

는 방식으로 따로 경리원에 냈기 때문에 이들 조세목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이들 경작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세로 가마련(加磨鍊)이라 하였다. 1906년 목장별로 거두

어들인 장세는 1년 7,000량, 공마 대전으로 5,000량 거둬들였다. 1898년부터 장화세 

명목으로 7,000량 정액 부과하여 상당 기간 정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징수한 조세는 모두 관아재정에 사용함으로써 실제 중앙에 상납한 금액은 없었다. 갑오 

재정개혁으로 징수한 모든 세금은 상납하고 지방비를 계상해버리면 이를 해당 중앙관서

에서 지급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시행되지 있지 않아 제

주도는 계속하여 독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 한편 19세기 후반 제주지역 화전이 확대되었다. 이들 화전민은 농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해안지대 토지를 팔고 산으로 들어간 빈민층들이었다. 이들에게 광활한 중

산간 목장지대는 개척 대상이었다. 법적으로 국가 소유지만 영구경작권을 인정받음으로

써 화전토는 “주인이 있는 공토”로 대대로 이어가며 경작 가능한 토지로 여겨왔다. 그런

데 이 화전에 대하여 관리들이 국유지라 정하고 지방관아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거나 집중적 수탈이 이루어졌다. 이는 ‘방성칠 난’의 발생원인이다. 이어 

1899년 화전과 목장전에 대하여 역둔토(驛屯土)를 황실 소속 내장원에 귀속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봉세관 강봉헌이 입도하여 이들 토지에 과도한 세금을 직접 남징(濫徵)하

다가 1901년 ‘이재수의 난’이 일어났다.

(2) 봉세관의 세폐(稅弊)와 화전세

￭ 제주도 경지는 공토로 둔전, 궁방전, 목장토 위주였다. 전답은 소유권이 없었으며 매매 

역시 사용권 매매에 불과하였다. 대부분 농민은 자신 소유 토지 없이 공토를 차경(借耕)

하였으므로 지세가 아닌 지대를 내는 국가소작인으로 존재하였다. 더욱이 제주도는 공

물 상납을 제외하고는 행정과 재정운영이 거의 독립 이루어졌다37). 광무 정부는 수취제

도의 근대적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재정을 전부 중앙재정에 편입시켜 일원화하였다. 

37) 김양식(1989), “1901년 제주 민란의 재검토”,『제주도 연구』 제6집, pp. 12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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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라 을미사변과 광무사검을 통해 국가 지주제를 강화하는 한편, 정도(定賭), 

가도(加賭), 양전(量田)을 통해 지대와 지세를 인상했다. 

￭ 또 부족한 재원 메꾸기 위해 호주세(戶主稅), 문검세(文檢稅), 관승(官繩索錢), 어장세

(漁場稅), 시장세(市場稅) 등 각종 세목 하에 잡세를 부과하였다. 광무 정부는 파원(派

員), 독쇄관(督刷官), 세감(稅監), 봉세관 등으로 불리는 세원(稅員)을 파견하여 세원조

사와 세금납부를 독촉하였다. 이 상황에서 1989년 왕실 재정 주관하는 내장원이 설치

되어 잡세를 주관하기 시작했고 1899~1900년 광무사검을 실시하였다38). 

￭ 1900년 봄 제주도에 강봉헌이 봉세관으로 파견되었다. 그는 지역 특수성을 아랑곳하지 

않고 공토 집세에만 치중하여 도민들로부터 많은 원성 샀다39). 그런데도 탁지부에서는 

강봉헌에게 도중(島中) 지세를 부과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 『고종실록』 고종 38년(1901년, 광무 5년) 2월 8일 조(條)에,

度支部大臣閔丙奭奏: “各道正供, 自有定章 而至於濟州牧, 一自更張以後, 各稅之收捧, 

莫知盈縮 其在率普同供之地, 宜其有調整之擧 內藏院捧稅官姜鳳憲, 調査委員差下, 使

之從實査櫛何如?”允之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정공(正供)은 원래 

정해진 법이 있는데, 제주목의 경우에 경장(更張) 이후 징수하는 각종 세금이 많은지 적

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온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바치는 것인 만큼 조정하는 조

치 있어야 하겠으니, 내장원 봉세관 강봉헌을 조사위원으로 차하(差下)하여 사실대로 철

저히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제주도는 원래 토지가 척박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조정에서 지세를 면제하여왔다. 하지

만 왕실 재정을 채워 넣기 위하여 새로 지세를 부과하라는 훈령을 내렸다. 봉세관은 탁

지부 훈령으로, 지세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내장원 훈령과 마패(馬牌)를 소

지하고 목사 이하 관리들의 치적, 장부(臧否), 향리 감독과 민간 득실까지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삼군의 공토, 공마잔장화세(貢馬盞場禾稅), 답백미(沓白米), 어장, 염분, 산림 

및 기타 삼군의 재산을 일일이 조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40). 이런 상황에

서 도민들은 수세는 왕실 재정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수긍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 모순에 대해 많은 불만을 지녔다.

38) 이혜경(1987), “1901년 제주 민란의 역사적 고찰”,『녹우회보』No 29,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 pp. 
19~36.

39) 김석익(1918), 『탐라기년(耽羅紀年)』.

40) 김윤식(1887년 5월 29일∼1921년 12월 31일),『속음청사(續陰晴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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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년(광무 5년) 6월 21일, 황성신문에서 그 폐단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어업세를 거두며 묘세(墓稅), 항수(巷樹), 원목(園木), 청초(靑草), 모초

(茅草)에 징세한 일로 임야를 가졌던 도민들이 산림을 일시에 작벌(斫伐)해 버린 일도 

있고 각 향리에 토속신봉(土俗信奉)의 유서 깊은 신당과 신목이 서 있는 공유지와 또 

목장지 기타 국유지 등을 일반민에게 분매(分賣)했는데, 그것을 사들이는 자가 주로 천

주교 신자였고 강봉헌이 집세할 때 마름은 모두 천주교 신자들을 전용하였는데 그들 중

에 무뢰한이 많았고 공사를 혼동하여 사색토전(士索討錢)하는 일 행했고 공토의 마름으

로 신자들을 전용하여서 억탈궁민(抑奪窮民)하여 선집(先執)의 전사(田事)를 행했고 각

포(角浦)의 소산잡물(所産雜物)을 교인 시켜서 집세하고 가격 정해서 도미하였고 화전으

로 오래된 땅을 새로 개척한 땅이라고 하고 다시 집세하여 토뇌징봉(討賂徵捧)했다41).

￭ 이처럼 제주에서 봉세관 전횡이 가능했던 이유는, 제주도는 대부분 토지가 국유지였으

므로 지대수취 강화, 농민들의 경작권, 사음권 등에 대한 자의적 탈취, 각종 산물에 대

한 집세가 쉬운 토지보유 구조를 가졌고 지방관을 감독할 수 있었으며 모든 조세 업무

를 장악하여 실질적으로 지방관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제주도민들은 이러한 봉세관 세폐와 아울러 교폐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 

단합하여 상무사(商務社)를 조직하고 이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민란 후 대정 군수 채구

석이 면직되고 봉세관이었던 강봉헌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자 민당(民黨)에서는 “차라리 

대포에 맞아 죽을망정 강봉헌 손에 죽지 않겠다. 라며 절규했다고 한다. 이를 목격한 김

윤식도 이에 대한 도민 저항은 필연적이라고 봤다.

￭ 실제로 민란의 대의명분을 쓴 글에서 “基一捧稅官之弊 基二敎弊 基三茂戌倡義之罪”라 

하여 봉세관의 세폐를 가장 으뜸으로 들었다. 이처럼 당시 제주지역에서 가장 심했던 

봉세관의 세폐는 화전세라고 할 수 있다. 

￭ ‘화전세’란 조선 후기 화전에 징수하던 조세이다. 화전은 산골짜기 궁핍한 주민들이 주

인 없는 산에 불을 질러서 밭으로 만들어 곡식을 재배하던 농경법이다. 화전세는 이러

한 밭에 징수하던 조세이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일찍부터 재앙의 섬, 천형(天刑)의 땅

으로 알려진 곳이다. 지층은 현무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표 토가 화산회 토가 덮여 

있어 농사에 부적합한 토양층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지표 수가 거의 없어 농사할 수 

없는 곳이라, 농민들은 메마른 땅에서 근근이 농사짓고 사는 형편이었다. 도내 화전을 

일구고 사는 사람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대정현에 더욱 많은 화전민이 모여 살았다.

41) 황성신문, 1901년(광무 5년) 6월 21일 자 기사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 문화 조사연구

88

￭ 제주도에 화전세가 언제 제정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841년(헌종 7년) 제주 목

사 이원조 『탐라록(耽羅錄)』 「삼천서당폐장가획절목서(三泉書堂幣場加劃節目序)」에는 

제주도에서 화전세를 받아 서당 경비로 썼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는 화전 관행이 인정되

었음을 입증하고 있어 조선 후기 화전세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 화전민들에게 해마다 목장 운영비로 장세가 부과되어 조를 거둬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색리(色吏)들은 장세를 부과하면서 여러 가지 손모분(損耗分)을 가산하는가 하면, 색리

에게 뇌물을 바친 사람들에게 세금을 면제시켜 주었다. 일반 농민들에게 그만큼 세금이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화전에 대한 과세는 소장별로 분담되고 있었다.

￭ 강제검의 난과 방성칠의 난, 두 민란은 모두 중산간 지역의 화전세 과다징수로 발생했

다. 동광 일대가 당시 중요한 화전촌이었던 까닭에 이곳 사람들은 민란 주축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들 화전동에 대한 화전세는 화전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어 생활 

근간을 흔들어 놓을 정도였다. 이로 인하여 민란이 발생했다. 방성칠 난을 주도한 남학

당(南學黨) 역시 동학농민운동 이후 제주도에 들어와 대정현 광청리 일대에서 화전을 

하며 포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3) 제주 민란

① 강제검란(姜悌儉亂, 1862년)

￭ 1862년 진주민란42) 영향을 받아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란으로 ‘제주 민란’이라고 하며 

‘강제검의 난’이라 부른다. 강제검(미상∼1863년) 본관은 진주이며 대정현 안덕면 서광

리 출신 화전민이다. 강제검은 같은 해 2월 진주에서 불이 붙어 삼남 지방으로 번졌던 

민란의 영향 받았다43). 그해 9월 대정현 강제검과 제주 봉개리 김흥채 등의 중심이 되

어 향리와 아전들에게 항거하였다. 1862년(철종 13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세 차

례 민란이 일어났다. 강제검은 2차와 3차 봉기 때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 조선 후기 제주도민들이 나라에 내는 세금은 중앙 정부에 올리지 않고 대부분 지방관아 

재정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본래 조세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관아재정 및 진상물 마련

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에 진상물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42) 1862년(철종 13년) 2월 18일, 경상도,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들의 반관숙정운동(反官肅正運動), 철종 때의 임술 
민란의 도화선이 되었다. 직접 동기는 경상도 우병사 백낙신(白樂莘)의 불법 탐학에 있었다. 이 민란은 비슷한 처
지에 놓여 있던 다른 지방 농민을 자극해 이 해 전국 30여 개 지역에서 농민이 봉기하였다.

43) 조선 시대 순조 이후 60여 년간 계속된 안동 김씨 세도정치는 철종 대 이르러 그 병폐가 더욱 극심해졌다. 왕권 
약화와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가운데, 지방관 수탈이 가중되었고, 결국 1862년(철종 13년) 2월, 경상도, 진주를 
효시로 삼남 지방 일대를 휩쓴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제주도에서 일어난 ‘강제검의 란’은 당시 전국 농민항쟁 가
운데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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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남자들을 대상으로 평역미(平役米)를 거두었다.

￭ 민란이 발생했던 1862년 당시 제주도 남자들은 평역미로 1년에 여섯 말을 봄, 가을로 

나누어 지방관아에 바쳐야 했다.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세금을 부담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부담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었다. 가난한 농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법으

로 개간이 허용되지 않는 목장에 들어가 목장토를 일구어 경작하였다. 지방관아에서는 

관아재정 확보를 위해 개간지에 대한 화전세와 목장세를 과도하게 징수하였다.

￭ 이 민란은 화전세 등의 조세 폐단 시정, 부패한 제주 목사 처단, 제주도 토호들이 주요 

독점을 통한 사리 추구 지적하고 이를 시정 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했다. 당시 정부에서 

파견한 수령보다 더 악랄한 방법으로 착취와 부역 부과하는 탐관오리들에 대해 분노 쌓

여 일어났으며 화전민 지지받아 확대되었다. 또 지나치게 조세 많이 거두었고 부역을 불

공평하게 매겼으며, 또 환곡에서 부정 많이 저질러졌다는 이유로 봉기가 발생하였다. 

￭ 1862년 9월 6일 대정현 덕수리에 거주하는 화전민 김석란이 광청리에 거주하는 김두일

에게 금년도 화전세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내용의 통문을 보내며 시작되었다. 그 해 9, 

10, 11월 3차례 봉기하였으며, 3차 봉기 때인 1863년 1월 제주 감영을 점령하고 제주

목 전체를 장악하기도 했다. 관아를 점령하고 잠시나마 장악했던 이 봉기는 1863년 1

월, 관군에 의해 진압되고 강제검, 김흥채 등은 체포되어 압송된 뒤 처형당하였다. 

가. 1차 봉기

￭ 9월 12일에 일어난 1차 봉기는 대정현 화전민들에 부과된 과다한 화전세 징수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민란은 대정현 자단리 조만송(趙萬松)과 장환(張煥) 등의 주도로 발생

하였다. 과다한 화전세 징수에 저항하는 대정현 화전민들이 거사에 참여한 민란이었다. 

추수기가 다가오자 지방관아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애당초 한 말로 정해진 

세금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네, 다섯 말을 징수하였다. 이에 대해 덕수리 김석란 등이 

부당한 화전세 징수에 저항하자는 취지의 사발통문을 돌리면서 모의가 시작되었다.

￭ 강제검은 평소에 의기투합하였던 김흥채(金興採)와 거사, 봉기를 결심하고 지역 유생인 

김석구(金錫九)의 자문받아 장환, 김석란(金錫蘭), 김두일(金斗日), 박흥열(朴興悅), 김연

홍(金蓮弘), 현재득(玄才得) 등의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이후 10월 6일을 거사 일로 하

자는 통문을 각 읍의 동임(洞任)에 보내어 거사 범위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시켰다. 

￭ 1862년 9월 12일, 화전민들과 함께 감관44)과 색리 처소로 몰려가 뇌물로 받아 둔 명

44) 감관(監官)이란 조선 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 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 정부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이다. 이러한 감관 자리는 항시 불안하였고 신분도 미천하였으므로, 감관은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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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목·남초(南草)45) 등의 재물과 화전세 수세 문서를 불태우고 색리를 구타하였다. 그

해 9월 13일, 화전민 1,000여 명이 중장도에 모여 답험 감관 진경로(秦京路)와 강위진

(姜謂鎭) 집을 때려 부수었다. 그해 9월 14일, 성문이 굳게 닫혀 주춤하였다가 9월 15

일, 아침 성문이 열리자 색리 정승우(鄭承宇)와 영이방(營吏房) 김종주(金鍾周)의 집을 

부수고 재물을 꺼내어 짓밟고, 제주 목사 임헌대(任憲大)에게 화전세 감세와 군포 폐단 

시정을 요구하였다. 봉기한 민중은 제주 목사에게 화전세를 재조사하고 모든 폐해를 제

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난 뒤 해산했다.

나. 2차 봉기

￭ 2차 봉기는 10월 6일부터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강제검과 현재득 주동으로 삼읍 도민 

1만여 명 참여로 전개되었다. 1만여 명이 넘는 봉기민들이 패랭이를 쓰고 몽둥이로 성

안을 급습하여, 1862년 10월 6일 백성의 원성을 사고 있던 제주목 장교와 아전들인 김

종주, 송인원, 송응환, 김석룡, 김현량 등 5명을 직접 처형하려 했다. 그리고 조천 등지

에서 제주지역 주요 산물인 미역, 양태 등을 독점하여 폭리를 챙기는 포구 주인과 제주 

토호 등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이들 집을 부수고 불태우며 재물을 빼앗았다. 

￭ 그러나 봉기민들은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전 5명을 직접 살해하려 했던 애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다만 제주 목사에게 그들을 국법에 따라 처형하겠다는 확답 받은 뒤 자

진 해산했다. 그런데 제주 목사는 봉기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대정현과 정

의현 봉기 참가자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 3차 봉기

￭ 3차 봉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어졌다. 2차 봉기 시 국법에 따라 부패 관

리를 처벌해주겠다던 목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봉기민들은 더는 목사와 타협할 수 없

다며 관아를 점거하였다. 이때 참여한 민중의 수는 수만 명이 넘었다.

￭ 강제검의 지휘 아래 김흥채(金興彩), 박흥열(朴興悅), 조만송 등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

다. 1862년 11월 15일, 삼읍(三邑)의 봉기민 수만 명이 동문 밖 연무정 앞에 집결하였

다. 강제검 등이 남문과 동문으로 들어가 제주 읍성을 장악하였다. 다음날인 11월 16일 

제주 읍성 밖에서 부호 집을 부수고 불태우며, 제주 목사 설득에 응하지 않았다. 그다음 

기 위하여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을 막론하고 재부 축적에 노력하여 산림 벌채, 벌꿀 업자들에 대한 수세 등의 행
위를 자행함으로써 조선 후기 백성들의 지탄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45)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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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 11월 17일, 이들이 제주 관아를 점거하자 겁에 질린 제주 목사는 화북포로 피신

하였다. 목사는 화북포로 피신 갔다가 11월 25일에 돌아왔다.

￭ 11월 19일 봉기민은 각종 민폐 시정에 착수하여 장부를 조사하고 11월 21일 『민폐시

정규칙(民弊施政規則)』 ‘구폐절목(舊弊節目)’을 제시했다. 그러다 11월 25일, 제주 목

사의 반격으로 강제검이 붙잡혔으나 수십 명 농민이 다시 그를 구출했다. 이후 봉기민들

은 12월 9일까지 모든 시정 자의적으로 처리하였다. 그 후 김석한(金錫翰), 김성수(金

性洙), 이일성(李日成), 김종주 등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김석룡은 자결하였다.

￭ 1862년 12월 14일, 조정에서 제주 목사 임헌대를 파직시키고 정기원(鄭岐源)46)을 파

견하였다. 제주 목사로 정기원이 부임한 지 7일, 삼 읍민 180여 명을 인솔한 강제검은

『민폐시정규칙』을 제주 목사에게 전해주며 실행을 요구하였다. 강제검은 시정규칙 이행

을 제주 목사에게 요구하기 위해 다시 거사가 필요하다는 통문을 전 지역에 띄웠다. 그

러나 제주 목사가 먼저 알고 처소 급습하여 강제검을 체포하였다.

￭ 1863년 2월 2일, 제주 목사 정기원은 강제검과 김흥채를 효수하고, 다른 봉기 가담자 

30여 명 체포한 후 안핵사를 기다렸다. 1863년 4월, 제주도에 도착한 제주 안핵 겸 찰

리사 이건필은 30명 체포자 중 주모자급인 11명을 정배(定配)했다. 조만송도 처형당했

으며 장환은 처형이 선고되었다. 관속 중 화전세 감관 강위진과 색리 정승우는 정배 되

었으며, 이전 제주 목사 임헌대는 함경도로 정배 되었다. 이때 처형된 자들은 관리 16

명, 강제검, 김흥채의 효수를 비롯한 봉기민 22명이었다. 부정 이서(吏書) 5인 중 김종

주, 김석룡과 그 밖에 김성수, 김석한, 이일성은 타살되었다. 

￭ 한편 『제주목안핵장계등록(濟州牧按覈狀啓謄錄)』은 강제검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조정

에서 파견한 안핵겸찰리사 부호군 이건필의 민란 전말 공초(供招)47) 기록이다.

￭ 이건필 『제주목안핵장계등록』

罪人㫌義縣西歸里玄才得 年四十三 更推 白等 汝矣前招內 以初參見於火田民倡時亂之

意 納古是矣 以任順千 朴興悅 洪奉孝所招觀之 則汝矣或同謨助虐 或以罷黜 二字 倡言

於稠中 或以言 語納諂於悌儉之狀 己出於諸招 雖以汝矣所招言之 當初姜悌儉發通後 聞

洞任之言 越山入城之 隨往朝天里也 金旌義家舍 興船隻及浦主人夫壽彭倉吏宋信國家舍

燒火事 以汝矣主張 至於捉囚受棍之境 則如無干涉 豈有是理是称

46)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에 정기원의 선정을 기리는‘목사정공기원선정비(牧使鄭公岐源善政碑)’가 있다. 비석 후면에 
“정기원은 재임 중 강제검, 김흥채 등의 난을 진압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였다. 또 세율을 개정하여 평역미(平役
米)를 감해 금전으로 배정하는 등 청렴 정직하고 매사에 위엄이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

47) 조선 시대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일, 또는 그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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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종 13년(1862년) 죄인 정의현 서귀리 현재득, 나이 43세, 다시 묻고 아뢰었습니다. 

“너희 지난번 공초 가운데 애초에 화전민들이 때에 난리를 창의하였는데, 참가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고하여 아뢰었다. 임순천, 박홍열, 홍봉효의 공초로 본다면, 네가 조학

(助虐)하는데, 같이 공모하였고 파출(罷黜) 두 글자로 여러 난민들이 모인 속에 창언(倡

言)하였으며 홍봉효의 말을 강제검에게 일러바쳤던 모습들이 이미 여러 공초에 나와 있

다. 비록 너의 공초로 말을 한다 해도 당초 강제검의 통문48) 발송 뒤에 동임(洞任)49)의 

말을 듣고 한라산을 넘고서 제주성을 들어왔다가 목사 행렬인 부수팽과 창고의 아전인 

송신국의 집들이 불태워진 일로 붙들리어 들어가 곤장을 맡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만

약 간섭함이 없었다고 하면 어찌 이와 같은 까닭이 있겠느냐?” 

￭ 이에서 보더라도 강제검의 난은 화전세로 인하여 고초를 겪던 당시 화전민들과 제주도

민이 함께 거사한 농민항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강제검의 난은 제

주도 농어민 기질과 제주도 특유 경제적 수탈 및 내륙지역 민란 영향 등이 합쳐져 발생

한 임술 민란의 대표적 농민항쟁으로 평가된다. 강제검은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하나로 

묶어 조직적 투쟁으로 발전시켰다. 이 민란은 지배계층의 경제적 수탈을 고발하고 징계

하여 농민들의 공감대를 이끈 점에서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 차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

다 할 수 있다.

② 방성칠란(房星七亂, 1898년)

￭ ‘방성칠의 난’은 제주 목사 이병휘(李秉輝)의 화전세, 목장세에 대한 과도한 수탈 때문에 

발생했다. 1896년 부임한 제주 목사 이병휘는 부임 초기부터 가렴주구를 일삼아 탐관

오리로 제주도민들에게 원성이 자자했다. 당시 제주 목사 이병휘가 수탈한 장화세(場火

稅)는 1897년, 제주읍 장부에 기재된 규정 집세액은 1,200석이었으나, 실제 도민들로

부터 집세한 액수는 1,838석이었다. 또 이 민란에 참여하였던 도민 중에 1896년 제주 

민란을 진압했던 대정 군수 채구석과 조천 김씨 등 제주도 토호세력에 대해 반감을 품

은 사람들도 많았다.

￭ 이 1898년 제주 민란은 전라남도 동복 출신으로 1891년, 제주도에 들어온 방성칠이50) 

주도하였다. 그는 친군(親軍)을 구성하고 통문을 돌려 민심을 고무하고 매 가호당 장정 

48) 여럿이 돌려 보는 통지문

49) 동네일을 맡아보는 사람

50) 전라도, 화순에서 태어난 동복군 사람으로 동학이 실패로 끝난 1894년에 방성칠은 강벽곡(姜辟穀)ㆍ정세마(鄭洗
馬) 등과 함께 남학당 교도 수백 명을 이끌고 전라도에서 제주도로 갔다. 지금의 제주시 오라 능화동에 거주하며 
화전 경작을 하였다. 이후 대정군 광청리로 이주하여 화전민을 주요 대상으로 포교하던 중 지방관아에 의한 화전
세 과다 집세에 저항하여 민란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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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씩 강압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각기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남자(南字)’

를 각인한 목봉을 들고 2월 28일 제주 성으로 향하였고, 29일 성내에 들어갔다. 이 ‘남

자’를 근거로 이 민란이 남학당이라는 종교 조직에서 주도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남학당 간부 방성칠, 강벽곡, 정세마 세 사람이 직접 장두가 되고, 강제평, 김안

일을 선군령(先軍領)으로, 양용이, 강명송을 후군령(後軍領)으로 정하고, 오을생과 방성

화(방성칠의 동생)는 장정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민군을 조직했다. 그리고 방성

칠의 심복 부대인 어남군(御南軍)은 200명으로 구성되었다. 

￭ 제주도로 유배를 와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김윤식(金允植)은 『속음청사(續陰晴史)』에 

“목사가 탐욕이 심하여 오랫동안 백성의 원망을 샀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다음은 『속

음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방성칠 난이 일어난 시기 기록이다.

￭ 2월 7일

제주 목사 이병휘가 탐욕스러워 오랫동안 백성의 원망을 샀는데 시골 사람들이 장차 억

울함으로 호소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2월 8일

촌민 수백 명이 관가에 모였는데 방(房)씨 성을 가진 사람이 화전세 및 마장세(馬場稅)

의 지나친 징수, 호포의 지나친 징수, 사환을 관에서 맘대로 조정하는 폐단을 고쳐줄 것 

요구했는데, 제주 목사 이병휘가 모두 들어주겠다 하여 해산했다 한다.

￭ 2월 20일

40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이승오와 함께 교동의 판관 김응빈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다음날 정병조 등도 풀려났고 정병조와 서주보는 김윤식의 거처 뒤에 거처하게 

되어 담장을 터서 왕래하였다. 또 앞에는 김순화가 거처하여 담장을 트고 왕래하였다.

￭ 2월 26일

유배객인 이용호, 김낙영, 장윤선 등이 와서 만났는데 민란이 일어나 흰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몽둥이를 쥐고 제주 성으로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2월 28일

방성칠이 목사에게 글을 보내 말하기를“우리는 반드시 성에 들어가지 않고 성 밖에 모

여 다만 물어볼 죄인이 있으니 호출하는 대로 내보내 주기만 하면 된다. 내일은 모두 성

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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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일

여러 사람이 와서 만났다. 들으니 민당(民黨) 수만 명이 성 밖에 모여 있고 장두는 방갑 

일명 진두 또는 일명 성칠 인데 동복 사람으로 몇 년 전에 섬에 들어온 자이다. 신체가 

장대하며 담력이 있고 술수를 좋아하여 강벽곡, 정선마와 더불어 산제를 몇 년 드렸으

며 세 노인이나 아이들이 모두 이인이라 칭했다. 

삼군에 통문을 보냈다. 그러나 화전민은 거의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라 수백 명을 뽑아 

친군을 삼아 스스로 호위하는 것이 매우 치밀하고 삼군에서 모여든 백성을 조종하고 단

속하는데 감히 이오함이 없고 호령도 자못 엄하였다. 아마도 지난달 등소 때에 주 목사

가 일일이 들어 주마고 했으나 한결같이 둔취 하고 있는데 소위 화전민이면서 모두 남

학당이다. 들고 있는 몽둥이에 모두 남자를 썼다.

방성칠 즉 이 유배 온 사람인 최영순, 김낙영을 불러다 같이 일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자 

최, 김이 모두 거짓 허락하자 방이 말하기를 제주는 방성 한참서 선회 서 참서 주보 벗 

김사찬, 이부위, 이태황 모두이다. 주인이 눈을 무릅쓰고 조천 김해미 응전 집으로 출발

했다. 정세마 병조 황감역 이병욱 역시 와서 모였다.

함께 마을 장정 천 명을 모아 창의하여 적을 치려 했는데 다음날 적병이 오자 마을 장

정들이 모두 도망가 흩어졌다. 나와 이 판서 및 나 배 양군 이부위는 어렵사리 도망쳐 

방역은 성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무리를 이끌고 화전이 있는 옛 소굴로 달아났다. 

성안은 구 목사 이병휘를 맞이하여 임시로 주무를 보고 있다.

￭ 3월 4일

방성칠이 유배 온 사람인 최영순, 김낙영에게 같이 일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자, 최영순

과 김낙영이 모두 거짓 허락하니 그가 말하기를 “오늘의 난은 하늘의 뜻이다. 지금 나라

의 운이 이미 쇠퇴하여 진인이 바다의 섬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또 제주에 적객이 많기

가 요즘과 같은 적이 없는데 이로써 문무가 모두 갖춰졌으니 이는 하늘이 나의 거사를 

돕는 것이다. 지금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다투고 조정에는 일이 많아 여기까지 파병할 

틈이 없다.” 하였다.

최영순을 말하기를 “만약 나를 이용하고 싶거든 꼭 내 말을 들어라. 반드시 약탈을 하거

나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며, 촌민을 줄여서 돌려보내고 적객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적

객은 모두 서울 사부이니 꼭 이용하려 해서 안 되고 다만 인명만 다치게 할 뿐이다.”하

니 방성칠이 자못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방성칠은 김낙영, 최영순을 각각 좌우 대장으로 

삼아 각 천명 배정하고 대장전령으로 삼군에 행하니 삼군이 휩쓸리지 않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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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5일

모두 피난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직 판관 김응빈만 민란에 분개하여 적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김응빈과 나를 비롯한 유배객들이 모여 방성칠의 난을 토벌할 일을 상의

하였다.

￭ 3월 6일

방성칠이 12시에 군사 2천 명으로 조천을 공격하러 온다는 전령을 듣고 사람들을 불러

내니,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라고는 모두가 한자 남짓의 채찍뿐이었다. 조천, 신촌의 사

람들을 모두 합치니 천 명 가까이 되었는데 조천진의 군기창 80자루를 나누어 주었더니 

그들이 모두 땅에 던져버렸다. 오후 4시에 난민의 무리가 가까워지자 모두 뿔뿔이 달아

나버렸다. 나는 이승오와 이태황과 함께 시흥리에 피신하였다.

￭ 3월 7일

일본 배를 빌려 타고 피난할 계획이었으나 방성칠이 이미 단속을 하여 배를 구하기 어

렵게 되었다.

￭ 3월 9일

김도여를 통하여 일본어선 한 척을 구해 목포에 도달하여 군대를 요청하거나 일본 영사

에게 말하여 상민을 보호할 병선을 파견하여 보내도록 하고, 아니면 일본 어민들에게 

알려 협력하여 적을 토벌하고 어업에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김도여

가 마을 사람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 3월 10일

유배인들과 함께 피난하려 했으나 6, 70여 리를 빙빙 돌아다녀도 몸을 맡길 곳이 없자 

위험을 무릅쓰고 성안으로 다시 모여들었다. 오직 이용호만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몰래 

최영순, 김낙영 두 사람과 약속을 하며, 겉으로는 방성칠에게 이용당하는 척하였으나 속 

내막은 형편을 살펴 도모하려는 것이었고 또 몰래 여러 유배인들을 보호하였다.

￭ 3월 14일

최영순이 방성칠에게 일본에 제주 삼군의 토지와 호구를 일본에 바치고 도주(島主)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유인하여 일본으로 가는 배편에서 방성칠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으

나, 풍랑으로 여의치 못하게 되었다. 이용호, 김사찬, 정병조 등이 성안 백성을 설득하

여 의병소를 설치하고 송두옥 등 7인이 성을 닫아걸고 방성칠이 성안으로 들어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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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았다. 방성칠의 난이 처음부터 김낙영이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어떤 사람이 그를 

발로 차서 성 아래로 떨어뜨리니 군중이 함께 그를 죽였다.

￭ 3월 15일

제주 창의군이 민병 천 명을 징발하여 방성칠의 뒤를 쫓아갔다. 방성칠은 달아나다가 

민가에 들어가니 성안의 병사들이 집을 둘러싸고 불을 지르자 방성칠은 나오며 피하려

다가 대중이 앞을 향해 달려들어 난자하니 모두 일곱 군데 창을 맞고 쓰러졌다고 한다. 

그의 나이 46세였고 일당 7명도 죽었다.

￭ 이상 내용을 종합해 보면, 1898년 2월 22일 장두 방성칠과 광청리 주민 수백여 명이 

화전세와 목장세, 호포, 환상의 지나친 징수를 시정 해 달라며 제주목 관아에 몰려와 소

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목사 이병휘는 시정 약속을 하였고 난민들은 자진 해산하였다. 

그러나 목사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목사는 시정조치는 안 하고 오히려 등소(等訴)

를 묵살 시키고자 했다. 그뿐 아니라 장정 육십 명을 시켜 관아에서 방성칠과 다른 주모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다. 

￭ 사실을 알게 된 방성칠과 그 일행들은 광청리를 중심으로 법정리 일대에서 삼군에 통문

을 돌려 집마다 한 명씩 참여하라고 호소한다. 수많은 사람이 봉기했다. 그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손에 몽둥이를 들고 제주 성 밖에 모였다. 그때 모인 사람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 그때 제주에 유배와 있던 김낙영(金洛榮), 최형순(崔亨淳)이 민란군 

지도부에 합류했다.

￭ 2월 28일 방성칠과 남학교들로 구성된 어남군 2백여 명이 앞장서, 도민들 수천 명이 뒤

를 따른다. 성을 점거한 도민들은 관아를 부수고, 공문서와 인장을 빼앗는 한, 관덕정 

뜰에 모여 탐관오리들의 비행을 성토하였다. 결국, 목사와 1896년 민란 진압의 장본인 

대정 군수 채구석을 구타하여 내쫓고 향리들 몇 명도 맞아 죽고, 나머지는 도망하였다. 

￭ 방성칠 일행은 모든 배를 뭍으로 끌어올려 묶어놓아 육지와의 연락을 막고, 도망간 향리

들을 수색하는 한편, 유배와 있던 적객 중에서 김낙영과 최형순을 끌어들여 지도부를 강

화하였다. 성난 민중들로부터 심한 몰매를 맞고서 중상을 입은 목사 이병휘는 밤 깊은 

뒤 당시 화북포에 정박해 있던 배를 얻어 타고 섬을 빠져나갔다. 성을 점령한 봉기민들

은 관아를 부수고 공문서를 불태운 다음, 목사의 비리를 낱낱이 밝혔다. 

￭ 3월 2일 민란지도부는 “제주·대정·정의의 세 군수를 혁파하고 환상을 절반으로 줄인다”

는 내용의 방문을 성안에 붙였다. 또 각 마을에 전령을 보내 도내의 모든 배를 뭍으로 

끌어올려 묶어놓아 육지와 연락을 두절시켰고, 호고(戶庫)를 열어 쌀을 풀고 무기고 창

과 검을 꺼내어 봉기민을 무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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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성안의 양반들은 5일 조천으로 도망하여 그곳 양반들과 합세하여 토벌군

을 구성하였지만, 방성칠 등의 선제공격을 받아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흩어졌다. 

이후 방성칠 등 지도부는 장기 전략을 모색하며 무너진 성과 무기를 보수하고 향후 전

투를 준비했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조천에서는 김가가 나서 조천, 신촌지역 천여 

명을 모았고, 이 소식을 들은 남학도들은 재빨리 조천으로 쳐들어갔는데, 그곳은 준비가 

덜 된 상태라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조천이 불타는 등 커다란 피해가 났다. 

￭ 방성칠은 제주 성을 장악한 뒤 별국(別國)을 세우려고 시도하였다. 처음에는 강벽곡이 

오등촌 고여송이란 인물을 주법(主法)으로 세우려 하였으나, 방성칠은 정감록(鄭鑑錄) 

참언(讖言)에 따라 유배인 정병조를 주법으로 삼으려고 구상했다. 그러나 정병조가 도피

하여 버림에 따라 결국 자신이 스스로 법사가 되어 독립 국가 건설을 시도하였다. 여기

에는『정감록』과 함께 ‘방성 분야’라는 천문지리 설이 동원되었다. 제주도는 방 씨 임금

이 태어날 방성의 땅이라는 게 핵심 내용으로 방성칠의 성을 별자리에 갖다 맞추었다.

￭ 방성칠은 이에 근거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민군의 독립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

였다. 당시 조선 조정은 외세에 정신없이 시달리는 상황이라 진압군 파견이 쉽지 않다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제주도에 유배된 중앙 정객들을 포섭함으로써 부족한 정당성을 

채울 수 있다 판단하였다. 그래서 방성칠은 유배인들로 하여금 육조를 구성케 하여 중

앙 정부와 같은 체제를 수립하려 하였다.

￭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았다. 정의 군수 지낸 홍재진(洪在晉)과 대정 군

수 지낸 송두옥이 지방 토착세력들과 당시 유배 와있던 이용호, 정병조, 김사찬과 협의

하여 창의군 일으켰다. 이에 호응한 사람들이 사오천 명에 이르렀다. 토착세력으로 구성

된 반군이 전열 정비하여 3월 13일 방성칠이 제주 성 비운 3월 14일, 성안으로 진입하

여 제주 성을 장악했다. 

￭ 민군에 합류한 유배인 최형순과 김낙영은 방성칠과 민란지도부를 교묘하게 설득했다. 

관군이 오면 승산이 없으니 일본에 찾아가 복속을 요청하자는 얘기였다. 그러면 최소한 

제주도의 자치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다. 이에 넘어간 방성칠은 일본으

로 가는 배를 구하기 위해 제주 성을 빠져나갔다. 방성칠은 당시 제주도에 머물며 고기

잡이하던 일본인들에게 도움을 청해 일본으로 들어가 민란을 일으킨 이유를 알리겠다고 

했다. 그렇게 산지포에서 배를 띄웠지만 심한 풍랑 때문에 실패했다. 이때 도민들 사이

에서 제주도가 일본에 복속된다는 소문이 나돌아 민군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다. 

게다가 남학당과 일반 도민 사이가 안 좋아 성안에서 토착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 정의 현감을 지냈던 홍재진과 송두옥이 가족과 하인 동원하여 성문 모두 닫아걸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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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 방성칠이 배에서 내려 입성하려 했지만, 도민 호응이 절대 부족하여 들어가지 못

했다. 한편 지도부로 참여했던 김낙영과 최형순이 성안으로 들어가 합세하자 방성칠 이

끄는 남학당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 반면 사기가 오른 반군은 서쪽으로 약 20리를 쫓아가 외도리 파군봉(현 동귀리) 방성칠 

민군과 접전을 벌였다. 수세에 몰린 남학당 군대는 결국 흩어졌다. 방성칠은 귀리(貴里, 

현 귀일리)의 농가로 들어가 숨었다. 이를 최형순, 오순영, 강시형, 조성오 등이 힘을 합

쳐 집에 불을 지른다. 그렇게 4월 4일 창의군은 민가에 숨어 있던 방성칠과 그 주모자

들을 찾아 처형하고, 유배인으로 동참했던 김낙인도 처형되면서 난이 진압되었다. 이렇

게 난이 일어난 지 약 한 달 만에 방성칠 난은 막을 내린다. 

￭ 이 민란은 3년 후 발생한 1901년 제주 민란, 즉 ‘이재수(李在秀)의 난’에 큰 영향을 미

쳤다. 방성칠 난, 초기에는 농민들이 적극적이었으나, 몇 가지 원인으로 인해 민란지도

부와 농민과의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 되었다. 특히 남학당은 농민들은 봉기 주체에서 소

외시켰다고 한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불신은 곧바로 도민 신뢰를 잃게 되어 민란이 실

패하게 되었다.

￭ 이 민란에 관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097책 고종 35년(1898년) 5월 5일 기사에,

議政府參政尹容善謹奏, 卽接內部大臣朴定陽照會, 則察理使兼濟州牧使朴用元報告內, 本

牧亂魁房星七作鬧時, 倡義諸人請施褒賞矣 前縣監洪在晉, 前縣監洪在深兄弟之倡義閉門, 

招民發討, 前縣監宋斗玉, 其子錫珍, 出身宋允玉父子兄弟, 閉門倡義, 出身金南胤之率民

接戰, 推還印信, 極爲嘉尙, 竝宜褒賞, 而係干恩典, 不敢擅便, 伏候聖裁 前主事金熙斗之

迎還牧使, 前僉使梁濟夏, 前主事金在鏞之守城, 前郞廳吳順泳, 前五衛將高在瑢, 前司果

姜時馨之或守城, 或發討, 竝令該牧, 從優施賞, 前判官金膺海, 前主事金膺斌, 但曰, 首先

倡義, 而未著實事, 軍校趙成五有曰, 銃鎗交加, 殲厥房賊, 第念交加之中, 何以的知成五

之殲厥, 姜辟穀之捉納, 是黃炳郁之家僮, 而以炳郁請賞, 未免爽實, 崔亨順·李容鎬俱是流

配罪人, 雖曰首先倡義, 不當遽論恩賞, 竝置之, 請賞有關事體, 不可仍置, 察理使朴用元, 

姑先譴責, 敢奏。奉旨, 依奏 洪在晉·宋斗玉·金南胤竝加資

의정부 참정 윤용선(尹容善)이 삼가 아뢰기를,

“방금 내부대신 박정양(朴定陽)의 조회(照會)를 보니, ‘찰리사(察理使) 겸 제주 목사 박

용원(朴用元)의 보고 내에, “본목(本牧)에서 변란을 일으킨 우두머리 방성칠이 소란을 

일으켰을 때, 창의(倡義)한 여러 사람에게 포상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현감 홍재진(洪在晉)과 전 현감 홍재심(洪在深) 형제는 창의하여 집안을 돌보지 않고 

백성을 불러 모아 역적을 토벌하였으며, 전 현감 송두옥(宋斗玉)과 그 아들 송석진(宋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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珍), 송윤옥(宋允玉)의 부자 형제는 집안을 돌보지 않고 창의하였으며, 출신 김남윤(金

南胤)은 백성을 이끌고 싸워 인신(印信)을 찾아왔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모두 포상해야 

하는데 은전(恩典)에 관계되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성상의 재결을 기다

립니다.’ 하였습니다.

전 주사(主事) 김희두(金熙斗)는 목사를 맞이하여 돌아왔으며, 전 첨사(僉使) 양제하(梁

濟夏)와 전 주사 김재용(金在鏞)은 성을 지켰으며, 전 낭청(郞廳) 오순영(吳順泳), 전 오

위장(五衛將) 고재용(高在瑢), 전 사과(司果) 강시형(姜時馨)은 성을 지키기도 하고 역적

을 토벌하기도 하였으니, 모두 해목(該牧)으로 하여금 넉넉하게 시상하도록 하소서. 그

러나 전 판관 김응해(金膺海)와 전 주사 김응빈(金膺斌)은 제일 먼저 창의하였다고는 하

지만 아직 드러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교(軍校) 조성오(趙成五)가 이르기를, 총과 창으로 접전하던 중에 괴수 방성칠

을 죽였다고 하였으나, 접전하던 중에 참으로 조성오가 그놈을 죽였는지를 어찌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벽곡(姜辟穀)을 붙잡아 들인 것은 황병욱(黃炳郁)의 가동

(家僮)이 한 일인데, 황병욱에게 상을 내리도록 청하였으니 이는 진실을 잃은 처사입니

다. 그리고 최형순(崔亨順)과 이용호(李容鎬)는 모두 유배된 죄인이므로 비록 앞장서서 

창의하였더라도 대번에 은상(恩賞)을 논해서는 안 되는데, 아울러 상을 내리도록 청하였

으니, 사체로 볼 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찰리사 박용원을 우선 견책하소서. 감

히 아룁니다.” 하였는데, 받든 칙지에, “아뢴 대로 하고, 홍재진, 송두옥, 김남윤에게는 

모두 가자(加資)하라.” 하였다.

③ 이재수의 난51)

￭ ‘이재수의 난’은 구한말 봉세관의 조세 수탈과 프랑스 선교사를 앞세운 천주교회의 폐단

에 맞선 민란이다. 신축민란(辛丑民亂), 제주 신축교난, 제주 교난(敎難)52)이라고도 한

다. 당시 ‘방성칠의 난’을 수습했던 제주 목사 박용원이 경질되고 탐관의 전형적 유형인 

이상규가 새로 부임하였다. 또 왕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용익의 심복인 강봉헌이 봉

세관으로 제주로 왔다.

51)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제주도 신축교난(濟州島辛丑敎難), 신축민란(辛丑民亂), 신축년 난리, 신축성교난(辛丑聖敎
亂), 제주 민란(濟州民亂), 제주교란(濟州敎亂), 신축교안(辛丑敎案), 이재수의 난으로 불린다. 천주교 측에서는 천
주교도가 처형됐다는 사실에 주목해 교난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당시 봉기한 민군이 외친 세폐(稅弊) 
시정(是正) 관점에서 ‘이재수의 난’으로 칭한다. 

52) 토착 신앙이 전통 종교이자 사상·정신의 토대였던 제주도 민중의, 횡포를 부리는 외래 종교인 천주교를 향한 반감
과 제주도 경제권을 둘러싼 토호세력과 중앙에서 파견한 봉세관 간의 갈등이 봉기 원인이다. 사건의 희생자가 많
았을 뿐 아니라 한 외래 종교의 횡포에 대한 민중의 반항으로 나타났으며, 또 외국 신부와 관련해 국제 문제로까
지 비화 되는 후유증을 치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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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년 겨울, 제주에 내려온 강봉헌은 1895년 면제했던 세금을 징수했을 뿐 아니라 

국, 공유지와 어장, 소금밭, 삼림, 특산물, 집 크기까지 조사하여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

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나무, 띠(茅), 갈대, 잡초, 어망, 소, 말, 닭, 개에게도 세금을 매

기자 ‘산천초목, 조수어별(鳥獸魚別)이 모두 난리를 만나 삼읍의 돈이 마르고 소와 말, 

밭 가격이, 떨어지니 어찌 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며 하늘을 보며 원망했다고 한다.

￭ 이와 함께 제주도민들은 1899년 제주에 들어온 천주교가 교세 확장 과정에서 프랑스 

신부의 치외법권 특권을 악용하는 교도의 교폐에 시달리고 있었다. 고종으로부터 ‘여아

대(如我待, 나와 같이 대하라)’라는 증명서를 지닌 프랑스 신부는 입교자에게 정치‧경

제적 이권을 부여하여 초기 10개월간 5명에 불과하던 교인을, 1901년 봄 900여 명으

로 증가시킬 만큼 교세 키웠다. 

￭ 이런 치외법권 권력을 등에 업은 일부 교인들은 천주교와 분쟁을 벌인 마을 유지를 교

당으로 끌고 가 사사로이 형벌을 가했지만, 면책받았으며, 심지어 옥에 갇힌 입교자를 

구하기 위해 옥문을 부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미 팔았던 토지와 가옥을 원가에 돌려받

거나, 다시 팔기, 반감 가진 이에게 폭력 행사하기 등으로 제주도민들에 많은 반감을 샀

다. 이와 더불어 ‘방성칠의 난’ 때 배신자 최선달이 프랑스 신부의 측근이 되어, 봉세관

과 결탁하여 천주교인들을 마름으로 고용하여 많은 세금을 강제로 거두었다. 또 수백 년 

묵은 신당의 수목을 함부로 베어버리며, 전통 신앙마저 억압하고 강제로 천주교에 입교

시키기까지 했다.

￭ 당시 봉기한 민군은 가장 먼저 세폐와 교폐의 시정을 요구했다. 민란 발발의 간접적 원

인은 1900년(광무 4년) 한성에서 제주로 파견된 봉세관 강봉헌의 극심한 작폐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세금이 과다하고 가혹한 징수에 있었다. 직접적 요인은 당시 프랑스에

서 온 신부 마르셀 라크루(한국명 구마슬)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치외법권적 권력과 이에 

편승한 천주교도들의 횡포에 있었다. 

￭ 중앙에서 파견된 강봉헌은 온갖 명목으로 세금을 물렸다.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었던 민

포(民布)를 다시 징수했고, 가옥, 수목, 가축, 어장, 어망, 염분, 노위 등의 세금은 물론, 

심지어 잡초에까지 세금 매겼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는데 천주교인들을 동원했다. 그

로 인하여 1890년 겨울, 정의 고을의 현유순과 오신락이 반기독교 격문을 내걸었다. 그

러나 천주교도들은 그 두 사람을 말꼬리에 매달아 잡아갔고 그 와중에 오신락 노인이 

죽었다. 이 죽음을 계기로 위기를 느낀 제주 유생들은 상무사를 조직하고, 3년 전 방성

칠의 난 때 활약했던 남학당 잔당들을 규합하였다.

￭ 오 노인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자 대정지역에서는 4월 7일, 자위 조직인 상무사를 



Ⅲ. 제주도 화전과 화전마을

101

구성하고 좌수 오대현을 장두로 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모색했다. 이어 제주 목사에게 호

소할 진정단(陳情團)과 도민 공론장인 민회소(民會所)를 설치하여 세폐 시정을 요구했

다. 이런 도민들의 거센 저항을 감지한 봉세관 강봉헌은 5월 10일, 육지로 도주해 버려 

공격의 화살은 자연히 봉세관의 마름 역할을 했던 천주교도들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천주교 측은 협상을 제기하여 5월 13일, 한림에 집결한 민회소를 급습, 장두인 오대현

(吳大鉉)을 사로잡고 다수의 도민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무력 충돌이라는 

극한대립으로 치닫게 되었다. 

￭ 이에 민회는 관노 출신인 이재수53)를 서진, 방성칠의 난에 참여했던 화전민 강우백(姜

愚伯)54)을 동진의 장두로 삼아 새로운 진용을 짠 후, 5월 16일 황사평에 집결했다. 이

들은 성안으로 진격하여 세폐와 교폐 혁파, 무술창의(戊戌倡義) 계승을 내걸고 제주 성

을 포위한 후 작폐가 심한 교인들을 내놓으라며 천주교도들을 압박했다. 

￭ 당시의 격문은 다음과 같다.

격(檄)! 

오호라! 오늘날 탐라 백성이 업을 잃고 도로와 산골에 방황하야 생계의 도를 자유치 못

하니, 그 민폐의 근원은 무엇이뇨! 이는 곧 살생과 폭행과 재물 늑탈을 일삼는 교도 무

리로 말미암은 것이니, 저들은 교도가 아니라 폭도요, 저들이 믿는 것은 교가 아니라 미

신이로다. 모여라! 모여라! 영웅 열사여! 

￭ 당시 민군이 호소한 세폐와 더불어 또 하나의 폐단이었던 교폐는 천주교도, 그들의 뒤에 

있었던 프랑스인 신부들이 있었다. 외국인으로 치외법권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당시 

황제 고종이 몸소 지급한 “여아대”라는 패(牌)를 가진 프랑스 신부들을 제주 목사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이들 프랑스 신부들을 등에 업은 천주교도들은 제주 도내에서 

마음대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허울뿐인 천주교도가 천주교를 내세워 염전에 나가 주

인 허락도 없이 멋대로 소금 한 섬을 짊어지고 나오는가 하면, 성당에 형틀을 갖춰 놓고 

천주교인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잡아다가 개인형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처벌

해야 할 관리들도 천주교도를 자칭하며 범법을 저지르고 성당에 숨어버리면 그들을 잡

을 수조차 없었다.

53) 이재수(李在守, 1877~1901)는 본관은 고부(古阜, 전북 정읍), 인성리 출신이다. 시준(時俊)과 송씨 사이 둘째 아
들, 관노, 마부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어려서부터 싸움과 장난을 잘하였고, 칼과 활 등 무예도 뛰어났다. 집안이 
어려워 대정군 관아의 노비로 있었고 오대현이 그의 총명함을 높이 사 특히 아꼈다고 전해진다. 갑오개혁으로 노
비제도가 타파된 이후 관아 급사로 일했다. 

54) 강우백은 하원리 출신으로 월평리 리강을 맡을 만큼 유력한 사람으로 1898년 방성칠의 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
던 인물, 화전민이라는 설이 있고 당시 화전민이 주를 이루었던 동진의 장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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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던 김윤식의 『속음청사』에, 1901년(광무 5년) 

3월 5일, 천주교 신도회장 박 토마스가 퇴임하려는 전임 목사 이상규에게 자신의 전 재

산을 뺏겼다며, 현직 목사가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10여 명을 인솔해 그 앞에서 

행패를 부렸고, 3월 18일, 라크루 신부가 구속되어있는 유배 죄인 중 이범수는 천주교

인이므로 풀려나야 한다고 강력하게 청하며 제주 목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기어이 

옥문을 부수고 이범수를 풀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뿐 아니라 제주도에 천주교도의 

불법행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찰리사 황기연의 보고서에도 이 같은 사례

를 찾을 수 있다.

￭ 심지어 살인, 부녀자 강간 및 강탈, 도둑질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사람을 죽여도 관가에

서 체포하지 못한다. 교도들을 비방하거나 언쟁을 벌인 사람들을 “천주교를 모독했다.”

라며 성당에 끌어다가 매를 치거나 가두고, 관에 체포된 사람을 천주교도라고 하여 도중

에 빼돌리거나 관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강권으로 풀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오

래된 신당을 파괴하는 등 토속 신앙을 유린시켰다.

￭ 이 같은 천주교도들의 불법행위를 보면서도 프랑스 신부는 방관하였다. 이는 차츰 한국 

자체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는 국면으로 발전하였다. 제주도는 천주교인들에 의한 무

법천지 지역으로 전락해 통치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일반 도민들은 천주교인들의 전횡으

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반천주교 의식은 

더욱 높아져 갔다. 

￭ 이러한 상황에서 탐관오리와 불량 교도들의 불법행위에 대항할 집단으로 대정군 유지들

이 모여 상무사를 조직하였다. 상무사 대표는 당시 대정 군수 채구석이 맡고 위원으로 

이성교, 송희수, 오대현, 강우백, 강백, 강철호 등이 맡았다. 설립 취지에 찬동한 대정 

군내 향색 선비와 백성이 상무사에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봉세관의 토색(討索)과 남징 

행위를 폭로하고 규탄하며, 교인들의 비행과 폭력에 대해 완력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는 

양측 마찰과 분쟁으로 이어졌다.

￭ 1901년(광무 5년), 대정군에서 천주교도 오달현, 오창우 등이 교인들을 이끌고 마을 유

지였던 훈장 현유순의 집을 습격해 현유순과 그 아버지 현규석, 그리고 동지인 장의 오

신락을 잡아다 교당에 가두고 고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신락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

데, 천주교인들은 그가 감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했다고 하고, 사망자의 두 아들은 천주교

도들에게 붙잡혀 매 맞아 죽었다 하며 증언이 서로 엇갈렸다.

￭ 대정 군수 채구석이 검시관으로 관노 이재수를 데리고 시신을 검시하고 범인을 잡고자 

하였으나 교당에 은신하여 잡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도민들을 자극했고, 도민들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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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대로 통문을 돌리는 등 교회와 담판하려 하였다. 이에 교도들도 대항할 준비 갖추기 

시작했다. 

￭ 4월 29일, 다시 대정군 신평리 상무사 위원 송희수의 집이 천주교도 수십 명에게 습격

당했다. 천주교도들은 송희수 머리를 말꼬리에 붙들어 매고 대정 읍내로 끌고 가려고 했

으나, 신평리 동민들의 항의로 간신히 저지되어 송희수는 겨우 빠져나왔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상무사 위원 강우백, 강희봉, 마찬삼 그리고 향장 오대현 등 수십 명이 작당하

여 대정 천주 교당을 습격하여 교당을 부수고 교인 몇 명을 폭행했다. 이 사건은 뮈텔

(한국명 민덕효) 주교를 통해 한성 주재 프랑스 공사에 보고되었으며 신축교란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 5월 6일, 상무사원들은 천주교도에 대한 성토 민중대회를 열었다. 오대현과 강우백이 

주도한 이 민중대회는 제주에서 민중의 지지와 힘을 얻어 교도들과 맞설 수 있다는 확

신을 얻고 무력봉기의 직접 계기를 마련했다. 민중대회를 주도한 두 사람은 천주교도의 

횡포, 봉세관과 결탁해 백성을 괴롭히는 만행을 폭로하고 규탄하며, 다시 이런 피해가 

없도록 주성으로 가서 목사에게 호소하자고 제창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도민이 찬성하

여 오대현이 장두로 뽑혔다55). 

￭ 한편 천주교도들도 상무사의 민중대회에 맞서 산방산 뒤에 따로 모여 대정성으로 들어

와 민중과 충돌, 부상자가 나오기는 했지만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온건적 성향이

던 오대현은 애초부터 무력이 아닌 평화적 호소에 그치려고 했다. 

￭ 이로부터 이틀 뒤 다시 상무사와 천주교도 사이에 충돌사건이 생겨났다. 천주교도였던 

대정군 관아 부이방 김옥돌이 향장 오대현의 기첩(妓妾)과 간음했다는 죄목으로 관에 고

발되자 대정 군수 채구석은 김옥돌을 유부녀 간음죄로 태형 30대를 때린 뒤 가두고, 교

인들의 항의를 무마하려 오대현도 태형 15대를 때리고 석방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천주교인 김진사가 무리 50여 명을 이끌고 군수 채구석에게 와서 천주교인을 때려 가둔 

연유를 성토하며 멋대로 옥문을 열어 김옥돌을 풀어준 뒤 상무사 회민(會民)을 잡아갔

다. 이에 맞서 상무사 회민들은 잡혀가던 회민을 길 위에서 구해내고, 김옥돌과 김진사 

두 사람을 빈사지경에 이를 정도로 구타했다. 

￭ 이때 오대현을 장두로 주성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진정단을 천주교 타도를 위해 난을 

일으킨 것으로 착각한 제주 천주교회는 마르셀 라크루와 무세(제주명 문제만) 신부가 각

각 화기로 무장한 교도 3백 명을 인솔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명월진에서 충돌하였다. 

이때 해산하지 않고 버티는 진정단에게 라크루 신부가 몇 발 위협 사격했다. 이로 진정

55) 이 민중대회가 있고 난 직후 강봉헌은 마침 제주에 정박한 화륜선을 얻어 타고 한성으로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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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잠시 해산한 틈 타 천주교도들이 오대현 및 진정 단원 다섯 명 납치해 주목으로 

넘겨버리고, 철수하는 진정단 쫓아 대정군으로 몰려와 군내 무기고를 탈취해 주민들을 

위협했다. 이때 천주교도들의 무차별 사격으로 신도리 주민 김봉년 즉사했다. 

￭ 장두가 없는 상태에서 대정군 관노 이재수가 나서서 강우백과 조사생, 오대헌(오대현의 

형)과 사후대책을 협의하고, ‘무력 없는 평화’에 의지하며 온건적이었던 오대현과 달리 

새로운 장두가 된 이재수는 비무장 도민에게까지 총을 쏘는 비겁한 짓 서슴지 않는 천

주교도들에 대해 무장봉기 결심하였다.

￭ 이재수는 각 리에 격문을 보내 장정을 모으고 동지를 소집하였다. 이에 이틀 만에 수천

에 달하는 장정이 대정에서 모였다 각 리에서도 40여 명, 포수들이 총포를 들고 참가하

였다. 5월 15일, 장두 이재수가 이끄는 민군은 각각 총, 검, 봉, 죽창 등 무기가 될 만

한 장비를 가지고 식량을 넣은 전대를 차고 척사기(斥邪旗)를 앞세워 주성으로 향했다. 

그들이 내세운 봉기 목표는 프랑스 신부와 교도들을 타도하고 다시는 악질 봉세관이 발

호하지 못하도록 모든 민원대상을 무력으로 발본색원함이다. 

￭ 민군은 동, 서 두 개의 진으로 나뉘어 동진은 강우백이 맡고, 서진은 이재수 본인이 맡

아 제주 섬을 동서로 돌아 주성으로 향했다. 민군은 진군 도중 교도들의 은거지 색출해 

소탕하며 진격했다. 이때 천주교도들의 횡포와 세금 남징에 치를 떨던 마을주민들은 가

는 곳마다 민군을 성원하였다. 

￭ 5월 16일, 이재수가 이끄는 서진 민군은 제주 성 가까이 도달하여 황사평에 진을 쳤다. 

동진의 강우백도 정의현을 거쳐 주성에 도달해 동서, 양 진이 제주 성을 포위했다. 양곡 

반입과 교통과 육지로 오가는 모든 왕래를 일체 봉쇄했다. 제주 성안 천주교인들도 군기

고와 탄약고에서 무기와 탄약 등을 탈취해 제주성의 세 성문을 모두 닫은 채 성벽 위에 

각종 포를 설치하고 민군에 맞섰다. 민군에서 동원된 포수들은 성안의 화기 공격에 응사

해 사격전이 이어졌다.

￭ 5월 23일, 제주 군수 김창수가 민군과 교도 사이 중재를 시도하였다. 그는 구마슬 신부

와 교섭하여 감금되었던 오대현을 풀어주며 민군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이재수가 이

끄는 민군은 군수의 정전제의를 거부했고, 풀려나온 오대현과 강우백이 각각 동, 서진의 

대장이 되어 전력을 강화했다. 

￭ 주성 안 주민들은 식량과 땔감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나날이 이어지는 공방전에 총

탄이 민가에 날아드는 지경에 이르자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황사평과 오라리에 집결

한 민군은 진용을 다시 짜서, 제주성 삼 문 바깥 1리 거리에서 성을 칠 듯 기세를 보이

며 성을 향해 통문을 보내거나, 성을 향해 외치며 주민에게 궐기 호소했다. 이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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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 민심 크게 동요했다. 

￭ 5월 25일, 김남혁이 주도하여 관덕정 광장에 주민들이(대부분 부녀자) 모여, 당장 성문

을 열어 민군을 성내로 들일 것을 요구했다. 라크루 신부는 사흘간 말미를 주면 성문을 

열겠다며 주민들을 해산시켰다. 이는 프랑스 함대 지원을 염두에 둔 농간이었다. 프랑스 

신부 마르셀 라크루는 적객으로 있던 장윤성을 몰래 목포로 보내 프랑스 공사관에 연락

을 넣어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본국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약속한 사흘까

지 신부가 기대하던 프랑스 군함은 오지 않았다56).

￭ 성내 주민들은 다시 프랑스 신부에게 몰려가 제주 성의 개방을 요구했다. 흰 수건을 머

리에 쓴 부녀자 1천 명이 성문 개방을 외치며 몽둥이를 들고 성으로 올라가, 성을 지키

던 교인들을 잡아다 묶고 총포를 모조리 내던진 뒤, 세 성문을 모두 열어 민군을 주성으

로 들어오게 했다. 마르셀 라크루 등 프랑스 신부들은 정의 군수 김희주의 도움으로 동

헌에 몸을 숨겨 간신히 살아남았다. 

￭ 이재수는 서문으로, 오대헌 형제와 강우백 등 동, 서진의 대장은 남문과 동문을 통해 각

각 입성했다. 입성할 때마다 공포 소리와 함성이 요란했다. 관덕정에 앉은 이재수는 사

태 해결을 위한 지시를 하나하나 하달하고, 천주교도들의 죄상을 신랄하게 열거하여 붙

들려 있거나 숨어 있었던 천주교도들을 색출해 처형했다. 

￭ 제주에 유배 중이던 천주교도 최형순도 붙들려 처형당했다. 그는 과거 봉세관 강봉헌 밑

에서 징세 실무를 맡았을 뿐 아니라 광양에서 민군을 향해 발포를 명했던 적이 있었다. 

민군이 주성에 입성한 5월 28일, 29일 양일간 3백 명의 천주교도가 피살되었다. 그해 

7월 작성된 『삼군평민교민물고성책(三郡平民敎民物故成冊)』을 보면, 물고(物故) 사망자

는 총 317명으로 천주교도 309명, 평민 8명, 성별로 남자 305명, 여자 12명이다.

￭ 5월 31일 프랑스 군함 두 척이 제주 앞바다에 정박한 뒤 제주 성으로 들어왔다. 이때 

프랑스 군함을 타고 한국 정부의 신임 제주 목사 이재호와 민군 진압을 위한 선발대로 

중대장 홍순명이 지휘하는 강화 진위대 1백 명, 궁내부 고문관을 맡고 있던 미국인 샌

드(W. Sand, 한국명 산도)와 번역 과장 고의경 등이 함께 들어왔다.

￭ 인천에서 일본 군함 제원호도 프랑스 군함을 따라 제주로 왔다. 제주 성에 프랑스 국기

를 내건 프랑스 해군은 천주교도를 학살한 민군에 대한 복수로 천주교도를 제외한 나머

지 제주도민은 모조리 죽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신임 제주 목사 이재호가 부당하다

며 이를 말려 중지되었다. 

56) 프랑스 군함은 5월 30일 제주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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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군함 왔다는 소식에 이재수는 일전 불사해 다시 궐기할 것 호소하여 다시 민군

이 몰려들었다. 가까스로 프랑스 해군과 한국 조정군 담판으로 프랑스 군함은 자국 신부

와 교도 40명을 데리고 귀환했다. 하지만 강화 진위대 중대장 홍순명은 “민란이 아직 

진압되지 않았다”라고 조정에 보고했다. 

￭ 한국조정은 임명해 두었던 박용원을 해임하고 다시 안핵사로 특진관 황기연을 제주 찰

리사, 제주 군수로 홍희를 임명하고 대정 군수는 강봉헌 대신 허철로 교체하였다. 아울

러 순검 13명에 강화 진위대 참령 윤철규가 1백 명을 이끌고 제주로 급파되었고, 이어 

수원 진위대 2백 명이 제주로 왔다. 

￭ 6월 10일, 제주에 도착한 찰리사 황기연은 도착 즉시, 교폐와 세폐 시정을 명한 황제의 

고유(告諭)가 담긴 방문을 붙여 민중을 달래고자 했다. 이에 이재수는 자발적으로 민군 

1만 명을 해산시킨 뒤 자수했다. 이어 강우백과 오대현 두 사람도 자수했다. 이들이 구

속된 6월 11일, 제주 유배객 가운데 천주교도로 지목된 이용호와 이범주, 장윤선, 대정 

군수 채구석과 전임 봉세관 강봉헌 구속했다. 제주도민들은 다시 모여들어 장두를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찰리사 황기연과 대대장 윤철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풀어

주겠다.” 약속한 채 세 장두를 한성으로 압송하였다. 

￭ 6월 13일, 수원 진위대 2백 명이 제주에 도착했다. 프랑스 군함과 궁내부 고문관 샌드, 

참리관 고의경도 한성으로 귀환했으며, 7월 10일, 김윤식 등 제주에 있던 유배인들에 

대한 다른 지역으로 이배(移配) 조치가 처해 졌다. 

￭ 7월 18일, 이재수 등 세 장두는 한성으로 압송되어 평리원(平理院)에서 열린 재판에 회

부 되었다. 재판 결과 사형이 언도 되어 10월 9일, 한성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해 졌다. 

가담자 김남혁, 조사성, 고영수, 이원방 등 11인은 외역형에 처해 졌고, 대정 군수 채구

석은 처음에는 사형이 구형되었다가 나중에 사면되었다. 강봉헌은 한성 압송된 뒤 석방

되어 고향 평북으로 낙향했으나, 무죄방면은 부당하다는 여론에 따라 다시 체포하여 의

법처리 하려 했지만, 다시 체포하지 못했다.

￭ 당시 25세의 장두 이재수는,

“한 번 교회에 들어가면 관에서도 다스릴 수 없고, 남의 재물을 뺏고 소송에 간여해도 

누구도 어찌할 수 없고, 심지어 인명을 살상해도 감옥에 가두지 못한다. 3군의 민인들

이 세폐를 견디지 못하여 일제히 모여 호소한 것이 어찌 교인들에게 관계되겠는가? 우

리들이 죽인 것은 역적인 것이요? 양민이 아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 최후 진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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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재수의 난을 ‘봉세관의 조세 수탈을 시정 하기 위하여 일어난 조세 항쟁’57)으

로 보는 견해도 있다. 당시 전제군주 체제 강화를 꾀하던 대한제국이 황실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내장원에서 제주에 내려보낸 봉세관 강봉헌이 공유지에 대해 무리한 징세를 하

였다. 심지어 어장, 그물, 소나무, 목초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겼다. 그는 지금까지 징

세를 담당하던 지방관·향임 세력들을 배제하고 독점적 징세를 함으로써 토착세력과 주

민들로부터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혔다. 그 과정에서 일부 천주교인들이 봉세관 강봉

헌의 중간 징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주민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잃어버린 화전마을

￭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자 중산간 마을 사람들 상당수는 살던 곳을 찾아 

돌아갔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간 주민들이 다시 농토를 개간하고 새로 집을 복구하고 살

기란 쉽지 않았다. 여전히 중산간 지역은 ‘공비 출몰지역’이라 하여 자주 소개(燒開) 대

상이 되었다. 게다가 ‘제주 4.3’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아픈 흔적이 오롯

이 남아있어, 많은 주민이 복귀하기를 꺼렸다. 그리고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해안지대로 소개되어 각지에 분산되어 정착한 주민들

도 있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웠다.

￭ 이런저런 사연으로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적극적인 복구사업 실시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재민의 절반에 가까운 주민들이 원래 거주지로의 복귀를 꺼렸다. 오히려 정부의 복구

사업으로 인해 육지에서 유입된 6·25 피난민들이 전쟁이 끝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

고 중산간 마을주민으로 자리 잡는 경우 많았다58).

￭ 결국 ‘제주 4·3’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원래 

마을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제는 폐허가 되어 버린 마을들이 제주 도내 곳곳에 생겨

났다. 바로 ‘잃어버린 마을’이다. 제주에서 ‘잃어버린 마을’이란 ‘제주 4·3’ 때 심한 피

해 마을 가운데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아 마을이 이전처럼 복원되지 못해 황폐화하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그 이상 마을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고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59). 

57) 이 민란의 성과는 6월 17일 세폐를 혁파하겠다는 약속인 ‘17개 혁파 조항’과 7월 2일 교폐 방지를 위한 12 조항
의‘교민 화의 약정’이라 할 수 있다.

58)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pp. 517~518.

59) 제주4·3사건 제50주년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사,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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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잃어버린 마을’에는 지자체와 마을에서 건립한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이 있다. 간혹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없는 자연마을에는 자체적으로 ‘흔적비’ 같은 

표석을 세워 사라져 가는 역사적 기억들을 각인시키고 있다60). 

￭ 2021년 ‘제주 4.3 연구소’의 추가진상 조사 결과61), 2019년 현재까지 제주 도내에서 

총 134개의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주읍이 34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애월면(29개), 조천면(15개), 남원면(12개), 안덕면(12개), 한림면(11개), 구좌

면(8개), 중문면(7개) 순이다. 이밖에 대정면, 표선면에 각각 2개, 성산면, 서귀면에 각

각 1개씩 잃어버린 자연마을이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는 제주 4·3 평화재단 제주 4.3 

아카이브(http://43archives.or.kr) 4.3 유적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

예 회복위원회(2003), 『제주 4.3 추가 진상보고서』, 제주 4.3 연구소(2021), 『제주 

4.3 유적』 등과 한라일보 연재물(2007년 4월 3일~2008년 12월 30일) ‘오승국62)의 

4.3 유적지를 찾아서’를 참고하여 잃어버린 134개 마을 중에서 40여 개의 중산간 화전

마을을 동선 별로 정리했다.

3-1. 가시리 새가름 마을

￭ 표선면 가시리 마을은 한라산 동남쪽으로 뻗은 지세가 원만한 사면을 이루며 표선 백사

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대지의 마을이다. 제동목장에서 가시리 마을로 이어지는 들판

에는 ‘따라비오름’, ‘대록산’, ‘모지오름’, ‘장자오름’, ‘새끼오름’ 등이 펼쳐져 있어 드넓

은 초원지대를 이루고 있다. ‘가시오름’에 둘러싸인 가시리 마을은 울창한 수목 속에 둘

러싸인 아름다운 마을이다.

￭ 가시리는 ‘가시오름(가세63)오름)’ 북쪽, ‘설오름’ 남쪽, ‘갑선이오름’ 서쪽에 형성되어 있

는 중산간 마을이다. 마을 동쪽으로 ‘가마천(加麻川)’, 마을 서쪽으로 ‘안좌천(安坐川)’이 

흐른다. 가시리는 700여 년 전 ‘안좌름’, ‘와게우영’ 일대에 변 씨가 들어오고, 600여 

년 전 지금 가시리에 한씨, 450여 년 전 군위 오 씨가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번성해졌

다. 그 후 순흥 안씨, 신천 강씨 등이 들어왔다.

￭ ‘제주 4·3’ 당시 가시리는 동상동, 중동, 동하동의 본동과 ‘안좌동’, ‘폭낭모루’, ‘용머리

왓’, ‘두리물’, ‘생기동’, ‘뒷뱅듸’, ‘새가름’ 등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이 중 ‘새가름’은 

60) 예를 들면 천서동‘흔적비’나 원동의‘원지석’이다.

61) 제주4·3평화재단(2020), 『제주4.3 추가 진상보고서』, p. 124.

62) 시인, 전 4.3트라우마센터 부센터장, 전 제주 4.3 평화재단 기업사업팀장, 전 제주 4.3 연구소 사무처장

63) 가세는 가위의 제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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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이후 복구되지 못해 지금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 ‘새가름’은 초토화 당시 모두 불타버려 여태껏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5백

여 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새가름’은 가시천 동쪽 일대에 형성됐던 마을이다. ‘제주 

4·3’ 당시 50여 호에 2백여 명이 살았던 이곳은, 1948년 11월 15일 초토화된 이후 아

직껏 복구되지 못한 채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 그 당시 가시리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스럽고 참혹한 과정을 고스란히 겪은 ‘새가름’ 주

민들은 25명이 희생당하는 등 많은 인명을 잃었다. 각지를 떠돌던 가시리 주민들은 ‘제

주 4·3’ 이후 본동(本洞)을 중심으로 재건 준비에 들어갔지만, 성 밖에 있던 ‘새가름’은 

이후에도 복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지금은 대부분 과수원이나 농경지로 변했으며, 

무성한 대나무 숲이 간간이 있어 옛 집터였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2002년 4월, 제주도

에서 세운 잃어버린 마을 표석이 ‘새가름’을 지키고 있다. 비문에는,

￭ 이곳은 1948년 11월 15일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표선면 가

시리 새가름 마을 터이다. 가시천 동쪽에 새로이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신설동이라 부르

기도 하였다. 320여 년 전에 오 씨가 설촌한 이래 20여 가호에 100여 명의 주민이 조, 

메밀, 콩 등 잡곡을 가꾸고 우마를 키우면서 살아가던 평화로운 중산간 마을이었다.

￭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에도 여지없이 불어 닥쳐 마을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었

고 주민들은 인근 마을 등 주변에 흩어져 연명하였다. 그 중 표선 국민학교에 수용되었

던 이 주민들 가운데 17명이 속칭 버들못 근처에서 목숨을 잃는 등 4.3사건을 거치면

서 25명이 희생되었다.

￭ 1949년 2월부터 가시리가 현재의 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재건되면서 2가호가 새가름으

로 다시 돌아왔으나 외로움에 못 이겨 또다시 떠나가 버려 끝내 예전의 마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억울하게 희생된 고혼들을 신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역

사적 비극이 재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상생의 염원을 모아 이 표석을 세운다. 

￭ 그리고 인근 수망리 장고동 혹은 장구동은 수망리 1037번지 일대인 민오름 북쪽에 위

치하고 ‘제주 4.3’ 전에는 고 씨와 조 씨 등 예닐곱 가구가 화전촌을 이루고 있었고, 묵

지는 수망리 1033-2번지로 장고못 동네 바로 남쪽, 민오름 인근에, 영아동은 영아리오

름 남쪽, 신비지동(새빗모르)은 수망리 산 202번지로 물영아리오름 북쪽 1.5km 지점에 

있던 마을로 화전 일구며 살았으나, ‘제주 4.3’ 때 폐동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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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래리 북받친밭(이덕구 산전)

￭ 예전 교래리에는 ‘상동’, ‘하동’, ‘길영동(吉永洞)’, ‘고영동(古永洞)’, ‘감발래(甘發來)’ 등

의 자연마을이 있었다. ‘알동네’는 ‘알리 하동’이다. ‘돔베오름’ 서쪽에 ‘백해굴왓’이 

있다. 이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길영동’이라 하였다. ‘백해굴왓’ 북쪽에 ‘고영이’라는 곳

이 있다. 이 마을 동쪽에 ‘감발래’가 있다.

￭ 약 700여 년 전 화전민들이 평평한 땅을 개간하여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금 교

래에서 4~5km 떨어진 곳에 있는 ‘감나무골’과 ‘뱀 죽은 물’에 화전민이 살았다는 얘기

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먹모르’ 화전 등 서너 군데의 화전민이 합쳐서 본리에 거주했

다고 한다64).

￭ 1948년 11월 20일, 제주읍 봉개리가 초토화되자 주민들은 인근 야산의 ‘궤’나 동굴 등

지로 피신하게 되었다. 낮에는 들에서 밤에는 불타버린 집을 의지해서 움막을 짓고 살았

다. 그러나 1949년 2월 4일, 동부 8리 대토벌을 계기로 많은 주민이 희생당하고 봉개

리에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주민들은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 주민들은 은신하기 좋은 곳을 찾아 헤매다 ‘거친오름’ 뒤편과 ‘대나오름’ 서남쪽의 ‘머흘

뿔’, ‘못밧’, ‘새머흘’ 등지 숲속에 임시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하지만 토벌이 강화될수

록 피난 간 주민들은 더욱더 깊숙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안모루’, ‘북받친

밧’, ‘밤남도왓’까지 가 은신 생활했다. 
￭ ‘북받친밭’은 난리를 피해 숨어들어온 주민들이 집단거주했다. 대부분의 피난 주민들이 

귀순한 1949년 봄 이후 무장대 사령부인 이덕구 부대가 잠시 주둔하기도 했었다. 그래

서 이곳 일대를 ‘이덕구 산전’이라 부른다.

￭ 조천읍 교래리 ‘북받친밭’은 제주시에서 제1 횡단 도로를 따라 서귀포로 가다가 교래 입

구에서 교래 쪽으로 1.1km를 내려가면 ‘검은오름’으로 향하는 시멘트 길이 있다. 그 시

멘트 길을 따라가서 1.8km 지점에 건천이 있다. 그 건천을 ‘밤남도왓내’라고 한다. 건

천 동쪽 편으로 농업용 차량이 다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700여m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나무에 표시가 있는데, 100m 정도 오른쪽으로 가면 ‘밤남도왓내’의 상류가 

있다. 상류는 두 개의 내 지류가 만나는 지점이다. 남쪽 내는 ‘밧삿모루내’, 북쪽은 ‘안

삿모루내’이다. 두 개의 내는 Y자 형태를 그리며 만난다. Y자의 가운데 부분이‘북받친 

64) 1899년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에는 교래 50인, 교래경 100인으로부터 화전세를 징수한 기록이 있다. 다른 마
을에 비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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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이덕구 산전)’이다. 
￭ 이 ‘북받친밭’을 중심으로 ‘밤남도왓내’ 하류 쪽으로 1948년 말부터 토벌대 학살을 피

해 피난 온 마을주민이 많았다. 그들은 봉개리, 용강리, 회천리, 도련리 등의 사람들이

었다. 마을별로 집단을 이뤄 살았다. ‘밤남도왓내’ 하류 쪽으로는 도련리 사람들이, ‘안

삿모루’와 ‘밧삿모루’가 만나는 지점 주변이 봉개리 사람들이 피난처였다. ‘북받친 밭’에

는 용강마을 사람이 많았다. 1948년 말부터 1949년 3월경까지 겨울을 수백여 명의 피

난민들이 ‘북받친밭’을 중심으로 지냈다. 이 겨울 동안 당시 무장대 주력부대였던 이덕

구 부대가 이곳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다. 

3-3. 금악리 웃동네, 일동이못, 오소록이, 동카름, 새카름

￭ 금악리는 한림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어 한림읍 마을 중 최고 높은 곳에 있다. 그러

나 마을 언덕에 올라서면 서쪽 멀리 비양도가 보이고, 마을 앞에 금악리를 지켜주는 ‘금

악오름’이 우뚝 솟아있다. 넓은 들판에 배부른 암소가 누워있는 형상의 금악오름은 마을 

지명 유래가 되었다. 금악을 중심으로 ‘정물오름’, ‘누운오름’, ‘세미소오름’, ‘당오름’이 

마을을 감싸 안아 제주 중산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 마을이다.

￭ ‘제주 4·3’ 전만 해도 집마다 소나 말 5마리가량 키우고 있었다. 대지가 넓어 소들이 많

았다. 오름 분화구에 물이 있어 금악에 숫소, 당오름에 암소 풀어 놓았다. 이 마을 목장

을 ‘금당 목장’이라 부르며 조합원이 백 명이라는 뜻에서 ‘백인목장’으로도 불렀다. ‘제

주 4·3’ 당시 금악마을은 본동(병대동), ‘동동’, ‘중동’, ‘웃동네’, ‘일동이못’ 등의 자연마

을로 이루어졌으며 한림읍 중산간 마을 중 가장 컸다. 그런 금악리는 ‘제주 4·3’을 겪으

면서 주민 100여 명 희생되었다. 많던 소와 말을 다 잃는 등 재산피해도 엄청났다. 특

히 ‘웃동네’와 ‘일동이못’ 마을은‘제주 4.3’ 이후 복구를 못해 지금은 사라져 버렸다.

￭ ‘제주 4·3’ 발발 직후부터 금악마을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1948년 

4월 8일, 경찰이 마을 일부 가옥을 방화한 후 1948년 5월 9일, 대부분 주민이 5·10 

단선을 피해 ‘정물오름’ 앞 속칭 ‘개역빌레 궤’나 그 인근으로 피신했다. 이후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금악리 주민들은 1949년 5월부터 ‘고림동’(명월 상동) 마을을 둘러 성을 

쌓고 임시 집을 지어 집단생활을 시작했다. 이때 ‘고림동’ 성안에 명월 상동 주민뿐 아

니라 상명과 금악 주민도 같이 기거했다. 상명리 주민들은 ‘고림동 성’에서 2년 정도 살

다 마을 복구하여 되돌아갔다. 그러나 계엄 당국에서 금악리 주민들의 마을 재건을 좀처

럼 허가해 주지 않았다. 한국전쟁 후에도 금악리를 계속 위험지구로 여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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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유로 마을 복구 과정에서 38가호가 살던 ‘웃동네’(금악 1281-1번지 일대)와 12

가호의 ‘일동이못’(금악 3048-3, 3049-4번지 일대)은 복구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마을

이 되었다. 주민들이 본동을 재건하고 거기에 그냥 눌러앉아 버려, 폐촌 되었다. ‘웃동

네’는 금악리를 떠받치는 ‘금오름’ 서남쪽에 옛 마을 터가 자리한다. 당시 집터였던 곳에 

대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있으며 군데군데 올레 흔적도 남아있다.

￭ 2003년 4월 3일, 금악리 1281-1번지 남쪽 팽나무 아래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세

워졌다. 비문에는,

여기는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웃동네 마을 터

이다. 4백여 년 전에 설촌된 유서 깊은 이 마을은 금악리 상동이라는 뜻에서 웃동네로 

불리었고, 이씨, 김씨, 송씨, 박씨, 등 38호에 141명의 주민이 밭농사와 우마를 키우며 

정겹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4.3사건은 이 마을에도 비극으로 다가왔으니 1948년 11월 21일경 소개령에 

의해 주민들은 정든 마을을 떠나 한림리 협재리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마을은 

전소되어 폐촌 되었고, 이 와중에 무고한 주민 8명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그 후 주민들

은 재건 명령에 따라 명월리 고림동에 잠시 거주하다가 다시 금악리 본 마을로 이주하

여 정착한 이후 웃동네는 그대로 방치되어 버렸다.

지금은 당시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고 아이들이 술래잡기하며 뛰놀던 팽나무와 그리고 

사려져 버린 집터 주변의 대나무만이 옛날에도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

을 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표석을 세운다.

￭ ‘일동이못’ 마을 옛터에 대나무들이 군데군데 무더기로 자라고 있어 옛 마을 터임을 알

게 해줄 뿐 다른 흔적은 없다. ‘오소록이’는 금악리 1445번지 일대이다. ‘오소록이’는 

‘구석지면서 아늑한 곳에 있다 해서 ‘오소록 허다’에서 마을 이름을 따왔다는 설과 ‘검은

매(오, 烏+소록이)가 사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다. ‘오소록’은 웃동네와 

함께 상동이다. 상동은 ‘제주 4.3’시기 38가호 정도 살고 있었다. 마을 남쪽에 ‘알곳’이

라는 곶자왈이 있다. 이 곶자왈은 한경면 저지리와 안덕면 서광리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어 당시 주민들은 위협을 느껴 이 ‘알곳’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 1948년 6월 7일 ‘오소록이’ 주민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웃동네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에서 길을 따라 남서쪽으로 약 400m 가면 금악리 ‘4.3길’, ‘오소록이’ 표지판이 있다. 

마을 터는 그곳부터 남쪽 일대에 펼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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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카름’은 금악리 1091번지, 2343-1번지 일대로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금악리 ‘동카름’은 본동에서 북동쪽으로 약 9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제주 4.3’ 이전 

50여 가호의 주민들이 살았던 큰 마을이다. ‘동카름’은 본동보다 지대가 높았고 마을에 

나무가 많았다. 본동에서 보면 경사면을 따라 나무들이 겹쳐 보이는 모양이 마치‘눌’과 

같다고 했다. 마을은 북쪽으로 ‘각생이내’까지 형성되어 있다. ‘동카름’ 북쪽에는 ‘새카

름’이 있다. ‘동카름’은 1948년 11월 20일, 금악리가 소개된 후 복구되지 못하고 지금

은 잃어버린 마을로 되어버렸다.

￭ ‘새카름’은 금악리 2377-1번지 일대로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금악리 본동에

서 북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주로 ‘동카름’에 살던 양씨들이 모여들

어 집성촌을 이루었던 마을이다. ‘제주 4.3’ 전에는 약 30가호 주민들이 살았다. 이곳 

주민들은 ‘새카름물’과 ‘각생이냇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1948년 금악리가 

소개된 이후 지금껏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마을 북서쪽 약 500m 떨어진 곳에 ‘처녀당

(아미당)’이 있다. 마을 흔적은 주로 ‘새카름내(각생이내)’ 남쪽에 남아있다. 주변 밭 담 

여기저기 지금도 대나무가 많다.

3-4. 다랑쉬 마을

￭ 구좌읍 세화리 중산간 지역에 있는 ‘다랑쉬’ 마을은 대략 100여 년 전 설촌 되었다. ‘다

랑쉬’라는 지명 유래에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중 마을 북사면을 차지하고 앉아 하늬바

람 막아주는 ‘다랑쉬오름(月郞峰)’,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게 보인다 하여 ‘다랑쉬’

라 붙여졌다는 설이 가장 친숙하다.

￭ ‘다랑쉬오름’을 등지고 따뜻한 남쪽 햇볕을 받아 안으며 자리하고 있던 이 마을은 해안

의 세화리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해발 170m 중산간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사라졌고, 사람도 집도 없이 황량함만 감도는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마을 중심에 

팽나무가 있고 폐촌임을 알려주는 대나무 숲이 10여 군데 있다. 말라버린 ‘쇠물먹이

못’(‘못’이라 불렀다), 식수로 쓰기 위해 빗물 받아 두던 식수 터 4곳, 그리고 곳곳에 

깨어진 사기그릇 파편들이 여기가 한때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었음을 말해준다. 
￭ 예전에는 농사지을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 중산간 

지역으로 옮겨 와 집도 짓고 피, 산듸, 메밀, 조 등을 농사지어 먹고 살았다. 그러다 토

지주인(목장 밭 주인)이 나타나면 그제 서야 사정 이야기를 하고 약간의 지대를 지불 했

다65). 남의 소나 말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테우리’66)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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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당시 이 마을주민들은 산듸, 피, 메밀, 조 등을 일구거나 우마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 60년이 흐른 지금도 팽나무 중심으로 연못 터가 여러 군데 남아있고, 옛집 터 

주변에 대나무들이 무성히 자라나 있어 당시 집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어렴풋이 짐작

하게 해준다.

￭ ‘다랑쉬’ 마을주민들은 일찍 세화리로 소개했기 때문에 ‘제주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오히려 해안마을인 종달리, 하도리 주민들이 당시 빈 들판이었던 이곳에 피신했

다가 토벌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67).

￭ 1949년 봄부터 중산간 마을로의 복귀가 조금씩 허용되었다. 하지만 ‘다랑쉬’ 마을은 

1950년대 중반 되어서야 하나둘 사람들이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1954년 9월, 한

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이후에도 대부분 원주민은 이미 피난지에 정착하여 살고 있어서 

정작 ‘다랑쉬’ 마을로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에 이 마을에 살지 않

았던 다른 마을주민들이‘다랑쉬’ 마을로 들어와 살면서 한때 가구 수가 10호가량 있었

다. 1962년 ‘제주 4.3’ 이재민 2차 복귀 사업이 추진되어, ‘다랑쉬’ 마을에 양철지붕 

집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들어 하나둘씩 떠나, 지금은 아무도 살

지 않는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3-5. 동광리 무등이왓, 삼밭구석, 조수궤

￭ 마을을 포근히 감싸 안은 ‘거린오름’과 ‘원물오름’, 그리고 멀리 ‘도너리오름’과 ‘병오름’ 

등으로 둘러싸인 동광리는 안덕면의 대표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 안덕면 중산간 한복판에 자리 잡은 동광리는 1670년대 임씨가 정착한 이래 ‘만수동’, 

‘마전동(麻田洞)’, ‘무동동(舞童洞)’, ‘자단동(自丹洞)’, ‘광청리(廣淸里)’ 등으로 불렸으며 

1839년 동광리로 개칭되었다. ‘제주 4·3’ 당시 ‘무등이왓’(무동이왓, 130여 호), ‘조수

궤’(10여 호), ‘사장밧’(3호), ‘간장리’(10여 호), ‘삼밧구석’(마전동, 45호) 등 5개 자연

마을, 약 200여 호 규모 전형적 중산간 마을이다.

￭ ‘동광리 무등이왓’은 조선 시대부터 끊임없는 관의 경제적 수탈에 항거해 일어난 농민봉

기인 1862년 임술 민란(강제검의 난)과 1898년 제주 민란(방성칠의 난)의 진원지이다. 

65) 이 같은 경우는 영평이나 월평, 용강 등지 어르신들의 경험담과 일치한다. 농작물을 약간을 지대로 지불 한다고 
해도 5년 미만이며 그 이후는 지력이 다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66) 주로 들에서 많은 수의 마소를 방목하여 기르는 사람

67) ‘다랑쉬굴’이 대표적이다. 제주시 북제주군 구좌읍 세화리 2608-6번지 일대에 소재한 다랑쉬굴은 ‘제주 4·3’ 당
시인 1948년 12월 18일, 하도리, 종달리 주민 11명이 피신해 살다가 굴이 발각되어 집단희생 당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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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제 강점기 일제 탄압에 반대하여 일어났던 1918년 보천교(普天敎) 사건과도 연관

이 있다.

￭ 일제 강점기 공출, 징용, 징병 등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수탈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동광리 사람들은 8·15해방을 맞으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자율적인 건국준비위원회와 인

민위원회를 만들어 일제가 남기고 간 가난과 정치적 공백을 신속하게 메꾸어나갔다. 그

러나 해방되자마자 바로 ‘공출이 없는 세상’이 되리라 기대했던 그들은 해방이 되어도 

일제 식민지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공출68)이 계속되자 당연히 저항했다.

￭ 동광리에서 ‘제주 4․3’이 발발하기 이전인 1947년 8월 8일, 보리수매 독려차 마을을 방

문했던 관리들이 마을 청년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소위뺳성출 반대 사건뺴이 발생

했다. 이 사건으로 미 군정 곡물 수집 정책에 반대하던 마을 청년 3명이 체포되어 실형

을 선고받았다. 그 후 동광리는 미 군정이 주목하는 마을이 되어 수시로 경찰이 들락거

렸고, 동광마을 청년들은 경찰을 피해 일본, 육지, 도내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 ‘무등이왓’과 ‘삼밭구석’ 은 ‘제주 4·3’ 당시 동광리의 가장 큰 중심마을이었다. 그러나 

‘제주 4·3’ 이후 마을 재건과정에서 가장 아랫마을인 ‘간장리’에 마을이 재건하다 보니 

이 두 마을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다.

￭ ‘무등이왓’은 300여 년 전에 설촌 된 마을로 주민들은 화전을 일구며 살았다. ‘무등이왓 

이라는 지명은 지형이 ‘춤을 추는 어린이(무동, 舞童)를 닮았다’라는 데서 유래했다. ‘무

등이왓(무동이왓)’은 대나무가 많아 탕건69), 망건70), 양태71), 차롱72) 등 제주의 대표적 

수공예품의 주산지였다.

￭ 1939년 무등이왓에 2년제인 동광간이학교가 건립되었다. 이 학교는 감산리에 있었던 

안덕 공립보통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 유일의 교육기관이었다. 그래서 창천, 서광, 

덕수, 상천 등지는 물론 중문면 색달리 학생들도 다녔다고 한다.

￭ 동광리는 ‘제주 4·3’ 당시 140여 가호(무등이왓 80여 호, 삼밭구석 40여 호, 조수궤 

10여 호, 간장리 10여 호)에 살던 주민 2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당했다. 1948년 11월 

중순 이후 중산간 마을에 대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이 이뤄지면서 마을은 거의 전소됐

고,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제주 4·3’ 이후 동광리는 동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간

장리에 마을이 복구되어 ‘무등이왓’과 ‘삼밭구석’, ‘조수궤’ 등의 마을은 사라져 버렸다.

68) 당시 제주에서는‘공출’(供出)을 ‘성출’(誠出)이라고 했음.

69) 조선 시대 벼슬아치들이 갓 아래 받쳐 쓰던 관

70) 상투 틀고 머리를 단정히 매던 머리띠처럼 생긴 그물망

71) 갓의 밑 둘레 밖으로 둥글넓적하게 된 부분

72) 음식을 보관하는 대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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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등이왓’은 마을 규모가 컸던 만큼 피해가 큰 마을이다. 여전히 대나무 숲과 팽나무들

이 남아있어 예전 마을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활 쏜 동산’ 초입에는 ‘제주 4·3’으

로 완전히 멸문된 양씨 가족묘지가 있다. 현재 이 마을 입구에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세

운 ‘4·3사건 위령비’가 있다. 마을 터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남아있다. 비문에,

여기는 4.3사건의 와중인 1948년 11월 21일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안덕

면 동광리 무둥이왓 터이다. 약 300년 전에 관의 침탈을 피해 숨어든 사람들이 화전을 

일궈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된 이래 4.3 당시 동광리에는 무등이왓 이외에도 

삼밭구석, 사장밭, 조수궤, 간장리의 5개 자연마을이 자리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주로 

조, 메밀, 콩 등을 재배했고, 교육열이 높아 일제 강점기 광신사숙과 2년제 동광간이학

교가 세워졌다.

4.3사건은 이 마을을 피해가지 않았다. 폐촌 후 주민들은 도너리오름 앞쪽의 큰 넓궤에 

숨어드는 것을 시작으로 눈 덮인 벌판을 헤매다 유명을 달리했다. 한 할머니는 그 후 맷

돌을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노래했다. “난 돼지 집에 숨언 살았수다. 살려 줍서, 살

려 줍서 허는 애기 놔두고 나만 혼자 살아 낫수다.”

4.3으로 무등이왓(130호)에서 약 100명, 삼밭구석(46호)에서 약 50명, 조수궤(6호)에

서 6명이 희생됐다. 인가가 자리했을 대숲을 지난 아이들이 뒤쳐 나올 듯한 올렛길을 

걸어보라. 시신 없는 헛묘도 찾아보고 유일하게 복구된 간장리 마을을 지난 큰넓궤로 발

길을 돌려보라. 평화를 기원하는 외침이 들려올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 상동에 있는 ‘조수궤’는 동광리 23번지 일대로 동광리 ‘원물오름’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무악(개오름)’에서 서북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제주 4.3’ 시기 

‘조수궤’에는 10여 호 주민이 살고 있었다. 토벌대는 1948년 11월 15일 간장리 초토

화를 시작으로 11월 21일, ‘무둥이왓’, ‘삼밧구석’, ‘조수궤’의 모든 가옥이 불에 탔다. 

현재 ‘조수궤’와 연결된 도로는 없다. 마을 옛터는 사람 손 미치지 않아 멀리서 보면 대

나무 숲처럼 보인다.

￭ ‘삼밧구석’은 동광리 1425번지 일대로 삼를 재배하던 마을이라서 ‘삼밧구석’이라 이름 

붙여졌다. ‘제주 4.3’시기 46가호 주민이 살고 있었다. 1948년 11월 21일, ‘삼밧구석’

이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되자 주민들은 은신처를 찾아 여기저기를 헤매다 12월경 ‘큰넓

궤’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이곳 생활도 잠시, 토벌대에 발각되자 주민들은 다시 영실 부

근 ‘볼레오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그마저 토벌대에 의해 발각되었다. 그 후 이곳 주

민들은 간장리에 성을 쌓고 정착하게 되면서 ‘삼밧구석’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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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터는 동광 육거리에서 서쪽 약 900m 떨어진 곳으로 이곳 큰길가 입구에 2005년 

4월 3일,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세워졌다. 비문에는,

여기는 4.3사건 때 마을이 전소되어 없어져 버린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삼밧구석 마

을 터이다. 300년 전 설촌된 이후 50여 호에 150여 명의 주민이 밭농사와 목축을 생

업으로 평화롭게 살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마을 이름은 삼을 재배하던 마을이라 하여 마전동(麻田洞)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이라고 비켜 가지 않았으니 1948년 11월 중순 토벌대에 의해 마

을이 방화된 후 주민들은 마을 부근 속칭 큰넓궤라는 굴에 숨었다가 다시 영실 부근 볼

레오름 지경까지 피신하였다. 이 와중에 50여 명의 주민이 마을 안 또는 서귀포 정방폭

포 등지에서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주민들이 간장리(동광리)에 성을 쌓고 살기 시작

한 이후 삼밭구석은 재건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개간된 밭들 사이로 드문드문 서 있는 

빈 집터의 대나무만이 지나간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을로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비를 세운다.

3-6. 봉성리 자리왓, 화전동 솔도

￭ 봉성리는 1600년(선조 33년)경 설촌 되었다고 추측된다. 구전에 의하면 최초 마을 이

름을 ‘어음비도내산리’로 부르다가 ‘도내산리’로 개명되었다고 여겨진다. 봉성리(鳳城里) 

옛 이름은 ‘도노미’이다. 조선 고종 이후 어도리(於道里)로 부르다가 1950년 봉성리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제주 4·3’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시 어도 2구는 

‘자리왓’(35가호), ‘열류왓’(15가호), ‘멀팟’(15가호), ‘고들리왓’(15가호), ‘지름기’(15가

호), ‘상시머름’(10가호), ‘솔도’ 등 7개 자연마을이 있었다.

￭ ‘자리왓’을 비롯한 어도 2구 주민들은 소개령이 내려지자 어도 1구로 내려와 살다가 현

재 ‘신명동’에 재건 마을을 형성한 후, 1구와 2구가 합병하면서 ‘봉성리’로 마을 이름을 

개칭하게 된다. 당시 마을개명추진위원회에서는 마을 앞에 있는 ‘어도봉’(도내봉)이 봉황

새 형상하고 있어 ‘봉성리’로 마을 이름을 개칭하였다고 한다.

￭ ‘자리왓’은 봉성리 1417-1번지 일대로 어도 2구의 중심마을이었다. ‘자리왓’은 1948년 

5월 10일, 단독선거 반대를 위해 전 주민이 ‘새별오름’ 앞에 있는 ‘자굴왓 굴’로 피신했

다가, 다음날 마을로 돌아오며 ‘제주 4·3’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된다. 토벌대 작전이 시

작되면서 ‘자리왓’에 1948년 11월 23~25일 3일간 소개 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곧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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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벌어진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마을이 폐허로 변해버렸다. 그 후 주민들이 마을에 

와보니 잿더미가 된 ‘자리왓’은 벌겋게 달구어진 붉은 땅이 되었다.

￭ 일제 강점기 초 ‘자리왓’ 마을 입구에 자리 잡았던 신명 서당이 세워졌다. 구학문을 가

르쳤으나 1940년대부터 학년제를 도입하여 신학문을 교육했다. ‘제주 4·3’ 당시 4학년

까지 재학 중이었으며, 어도 2구 학생은 물론 1구와 어음리 학생들까지 배우러 올 정도

로 명성이 자자했다.

￭ ‘신명동’은 봉성리 서남쪽에 있는‘제주 4·3’ 이후 재건 마을로 ‘자리왓’을 비롯한 어도 

2구 주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어도 2구 주민들은 소개 후 1구와 귀덕 등지에 흩어

져 살았다. 1구에 소개했던 2구 주민들은 약 2년 후 고향 마을 되돌아가기 어려워지자, 

회의 열어 1구 정착을 결정했다. 이들은 어도리 3147번지 일대 땅을 외상으로 사들여 

각자 터를 잡아 움막을 짓고 살았다. 이런 움직임에 그동안 남의 집에 세 들어 살거나 

귀덕 등지에 흩어졌던 주민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신명동’이라는 큰 동네가 탄생하게 되

었다. 한편 1962년, 마을 재건정책에 따라 10여 호 정도가 건축자재를 지원받아 ‘자리

왓’에 정착했으나 몇 년 후 다시 내려오고 말았다. 

￭ 어도 2구 주민들이 고향 마을을 복구하지 않은 이유는 ‘신명동’에 살면서도 농사짓기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마을 중심에 있는 애월읍 농협 봉성지점에서 남쪽(한라산 방향) 신

명동 쪽 대로로 들어서서 700m 정도 가면 마을 끝 지점에 첫 갈림길이 나온다. 남서쪽 

방향 시멘트 도로를 따라 2km 정도 올라가면 오른쪽 소로길에 큰 팽나무가 있는 곳이 

당시 마을 중심지였던 ‘왕돌 거리’이다. 2002년 4월 3일 이곳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

석을 세웠다. 비문에는,

이곳은 4.3의 와중에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 2구 자리왓 마

을 터이다. 250여 년 전 남평 문씨 일가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 이래 30여 가

호에 150여 주민들이 밭농사를 지으며 살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다. 마을 가운데 

신명 서당이 있어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뛰어난 인재가 많이 배출되었다. 주위

의 작은 규모의 자연마을인 지름기, 열류왓, 상수모를, 말밧, 고도리왓 등의 촌장들이 

자리왓 팽나무 아래 모여서 대소사를 의논하며 정겹게 살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들을 여지없이 세차게 뒤흔들어 놓았으니 1948년 11월 

중순경 소개령이 내려지고 주민들이 아랫마을로 이주한 후 마을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었고, 이 와중에 5명이 희생되었다. 주민들은 봉성리 입구 신명동에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한 이후 자리왓 등으로 전혀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곳을 지나는 길손들이여, 눈을 들

어 주위를 둘러보라. 저 바람에 스석 대는 대숲이 있던 집터와 밭 담 사이로 자그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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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올레, 그리고 마을의 역사와 더불어 살아온 저 팽나무를. 서러운 옛이야기가 

들리지 않는가.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서러운 역사가 재발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 이외에도 봉성리 1345번지 일대인 ‘지름기’, 봉성리 511번지 일대인 ‘몰팟(마전동, 馬

田洞)’, 봉성리 626번지 일대인 ‘고도리왓(고두리왓)’, 봉성리 1733번지 일대인 ‘열류

왓’, 봉성리 3825번지 일대, ‘상수모를’ 등이 1948년 11월 25일 소개된 이후 ‘잃어버

린 마을’로 변해버렸다. 

□ 화전동 솔도

￭ ‘어도리’는 1600년(조선 선조 33년) 설촌 되었다고 한다. 구전에 의하면 최초 마을 이

름을 ‘어음비도내산리’로 부르다가 ‘도내산리’로 개명하였다. 1895년(조선 고종 33년) 

‘도내산리’를 ‘어도리’로 개명하여 58년간 불러오다가 1953년 ‘봉성리’로 개명하였다. 

‘봉성리’는 최초에 1구, 2구로 분리되어 있었다. 1구는 ‘동개동’, ‘서성동’, ‘중화동’, ‘구

몰동’, ‘화전동’ 등 5개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솔도동’과 ‘공초동’이 합하여 ‘화전

동’이라 하였다.

￭ 화전동 ‘솔도’는 봉성리 산 23-10번지, 45번지 일대이다. 1948년 11월 13일, 토벌대 

군인들이 소개령 고지도 없이 ‘원동(院洞)’을 시작으로 갑자기 마을을 기습했다. 화전마

을 주민들은 당일 아침 7시, 아침 준비하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이 마을 불태우는 

바람에 주변 밀림지대로 숨어들었다.

￭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와 보니 남은 거 하나 없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이날 토벌대는 ‘원

동’을 시작으로 해서 ‘북케초남밧’, ‘화전동’, ‘광평’으로 이어지는 산간마을에서 초토화 

작전을 자행했다. 이날 작전은 보통 중산간 마을 초토화 작전이 계엄령이 시작되는 11

월 17일 이후 벌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빠른 편이다.

￭ 이날 ‘원동’은 마을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화

전동’은 인명피해가 없었다. 초토화 작전 후 여성들과 일부 몇 가호 주민을 제외한 대부

분 사람은 마을 근처 밀림지대인 ‘한대비케’에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중 50여 명은 다음 해 2~3월경 군․경․민 합동 대토벌 작전 때 ‘폭낭오름’ 굴에서 발각되

어 주정 공장 등지로 끌려갔다. 다른 사람들도 토벌대 피해 다니다가 잡혀 죽거나 행방

불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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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호수는 40여 호(하화전 20호, 상화전 20호) 정도였으며 ‘공초왓’에도 있었다. 현

재 ‘상화전’은 골프장이 들어서 있으며 ‘하화전’은 건물이 들어서 있다. 아직도 군데군데 

마을 흔적이 남아있다. 

3-7. 소길리 원동마을, 윤남비  
￭ ‘원동마을’은 조선 시대 제주목과 대정현을 잇는 ‘웃한질’ 중간지점으로 ‘제주 4·3’ 당시 

나그네가 쉬어 가는 주막이 있던 마을이다. 마을을 관통하는 하천을 경계로 동쪽은 소길

리, 서쪽은 상가리에 해당하지만, 전체 16가구 중 상가리 지경에는 약 5호 정도밖에 살

지 않아 보통 ‘소길리’로 여겨졌다. 주민들은 주막을 운영하던 1가구 외에 주로 메밀, 

산듸, 조, 콩 등을 경작하거나 마소를 키우며 생활하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 애월면 소길리 원동마을은 무차별 강경 진압 작전이 막 개시되던 1948년 11월 13일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원동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항상 토벌대의 주목을 받

았다. 1948년 11월 13일, 토벌대는 원동 주민들과 원동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무차별 

체포했다. 이날 토벌대는 주민 60여 명을 마을 중심인 속칭 ‘주막 번데기’에 모아 놓고 

총을 쏘아 학살한 후, 시신 위에 이불과 옷가지 등을 얹혀 휘발유로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 현재 원동마을 옛터는 대나무와 삼나무 등 갖가지 잡목이 무성하다. 대부분 집터는 그 

후 자라난 대나무 숲속에 덮여 있다. 게다가 평화로가 확장되면서 당시 학살 터, 집터가 

도로에 편입되어 버려 마을 흔적이 사라졌다. 원동마을 옛터는 제주경마장 서쪽 약 

2km 지점에 있다. 원동마을 들머리에는 고향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원지(院址)’라는 

표석이 있다. 그 비문에는,

“원동마을은 태종 16년에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3읍이 정립될 때 원(院)이란 마을이 

있었던 곳으로 당시 출장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의 편리를 주기 위하여 숙식소를 두게 하

였고, 이에 따라 5, 6채의 인가가 형성되어 농경과 목축업에 종사하던 지역민들이 이곳

을 지날 때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갈증을 풀었다.”

￭ ‘윤남비’라는 곳은 소길리 953번지 일대로 ‘제주 4.3’ 이전 목축업이 융성했던 자연마

을이다. 1948년 중순, 소개 당시 단지 3~4가호 주민만이 살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 큰 

‘윤남비 못’이 있어 주변에서 방목하던 마소에 물 먹이러 ‘테우리’ 들이 수시로 드나들었

다. ‘제주 4.3’ 이후 ‘윤남비’ 마을은 복구되지 못하고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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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윤남비’ 마을 ‘알녘동산’에는 1951년 봄 토벌대 주둔을 위해 경찰 주둔소를 쌓기

도 했다. 지금도 마을 터에 서면 당시 북적이던 ‘테우리’들과 마소를 연상케 하는 큰 못

(윤남비 못)과 팽나무, 그 주변에 식수로 쓰던 작은 못(윤남비 물)을 찾아볼 수 있다. 지

금도 못 주변에는 대나무가 듬성듬성 자라고 있으며 옛 집터들이 남아있다.

3-8. 영남마을

￭ 영남리 마을 설촌은 1800년대 중반으로 보인다. 이 일대의 북쪽 ‘어점이오름’ 앞에 있

는 ‘왕하리’와 ‘판관마을’, 영남리 동 동네 근처에 있었던 ‘틀낭밭’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

어 설촌 되었다. 마을이 융성했던 일제 강점기 중반 50여 가호가 살던 마을이다. 그러

나 일제 강점기 많은 주민이 경제 활동 기회 많은 해안마을로 옮겨가 해방 이후 20여 

호 정도만 남아있게 되었다.

￭ 1898년 ‘방성칠 난’과 1901년 ‘이재수 난’에 영남리 주민들이 참여한 기록이 있다. 특

히 일제 강점기에 일어난 법정사 항일운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기록이 있다. 당시 

법정기록에 이들 주소가 영남리로 표기된 점으로 보아, 일제 강점기 초기 마을조사 과정

에서 하나의 독립된 리(里)로 승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영남마을 사람들은 화전이 중요한 생활 수단이었다. 초기 화전을 일구어 다랑이 밭을 만

들고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였다. 주요작물은 고구마, 메밀, 콩, 산듸 등이다. 또 영남

리 주민들은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 마을 중심에 있는 김원희의 집에 서당을 세우고 

아이들 교육에 애썼다.

￭ 1948년 11월 18일쯤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에 따른 소개령이 내려지자 대부분 주민은

‘이 사태가 금방 끝나겠지’라며 단순하게 생각하여 해안마을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 대

신 마을 위쪽 ‘어점이악 왕하리’와, ‘내명궤’, ‘땅궤’ 등에 숨어 지내다가 토벌대에 잡혀 

학살되었다. 11월 20일, 영남리 마을은 토벌대에 의해 완전히 불에 타버렸다. 주민들은 

조상들이 살았던 ‘왕하리’ 냇가에 움막을 지어 피신 생활을 하던 중 1949년 1월, 2 연

대 1중대, 서귀포와 중문 경찰, 민보단 등의 합동 대토벌 때 거의 희생되었다. 

￭ ‘제주 4·3’을 거치면서 영남마을은 주민 70%가 희생되었으며, 마을은 완전히 폐촌 되

었다. 현재 마을 옛터에는 계단식 화전이 남아있으며, 올레길과 대나무가 무성한 집터, 

밭 담, 4곳의 우물터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즐겼던 ‘왕돌 빌레’

와 다섯 군데 ‘통시’ 자리가 남아있어 마을 옛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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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4·3’ 당시 많은 사람이 마을을 떠나버려 1948년 8월경 16호, 인구 92명 정도 만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마저 중산간 마을에 대한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영남동’은 곧바로 

풍비박산 났다. 1948년 음력 11월 18일 온 마을이 불탔다. ‘제주 4·3’ 거치면서 ‘영남

동’은 완전히 폐촌 되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도 대부분 대 끊긴 집안이 많다. 구사일

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어린 아기나 아동들이어서 고아로 자랐다. 겨우 목숨

을 부지한 사람들은 강정동이나 용흥, 도순, 법환 등지로 흩어져 살았다. 2001년 영남

동 마을 터(영남동 274번지)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새워졌다. 비문에는, 

여기는 4.3 와중인 1948년 11월 20일경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서귀포시 영남동 

영남마을 터이다. 이 마을에는 19세기 중반 무렵 생활이 어려웠던 제주도 각지의 사람

들이 모여들어 화전을 일구며 살아가기 시작한 이래 호수가 많을 때는 50여 호가 넘기

도 했다. 주민들은 감자, 메밀, 콩, 산듸(밭벼)를 주식으로 삼았고 목축을 하였으며 마을

에 서당이 있어 학동들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재수의 항쟁 등 여러 항쟁에 많은 주민이 참여했고 1918년 법정사 항일독립운동에 

참여한 주민 6명이 일제에 구속되기도 했다. 그중 옥사한 김두삼(당시 25세)은 독립유

공자로 추서되어 마을의 명예를 높여주고 있다.

4.3사건은 이 마을을 피해가지 않았다. 16가호의 주민 90여 명 중 피신하지 못한 50여 

명이 희생되는 불운을 맞았다. 주위로 눈을 돌려 화전 갈이 흔적이 뚜렷한 층계 밭을 보

라. 옛 우물터를 찾아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며 영남마을 주민들의 아팠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 이곳에 밝은 햇살이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며 이 표석을 세운다. 

3-9. 와흘리 궤뜨르와 물터진골

￭ 와흘리는 제주시 조천읍의 중산간 마을이다. 번영로와 남조로가 교차하는 경찰검문소 

사거리에서 북쪽으로 5백 미터 내려가면 ‘궤뜨르’ 마을 보인다. 거기서 서쪽 5백 미터

쯤 ‘물터진골’ 마을 있다. 궤가 많아 ‘궤뜨르’, 물 터져 ‘물터진골’이라 하다 ‘고평동(古

坪洞)’과 ‘수기동(水基洞)’이라는 한자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행정구역상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속한다. ‘제주 4·3’ 당시 두 마을은 조천면 와흘 2구 이루는 당당한 법정리였다.

￭ ‘제주 4·3’ 초기 와흘 2구는 중산간 마을이었다. 1948년 4월 3일, 마을 주변 ‘바늘오

름’과 ‘새미오름’에 봉화가 오르는 걸 주민들은 보았다고 한다. 5월 10일, 제헌 의원 선

거 때 선거관리위원들이 사표를 내고 잠적해버렸다. ‘궤뜨르’와 ‘물터진골’ 주민들은 밭

에서 일하거나 ‘바늘오름’과 ‘새미오름’ 근처에 잠시 피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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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와흘 2구는 약 40여 호에 2백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본 마을인 와흘 1구

는 이틀 전 마을 방화에도 불구하고 큰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와흘 2구는 이날 50여 명

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당시 ‘궤뜨르’에는 23가호가 살고 있었지만 그 날 희생자가 없는 

집이 거의 없다. ‘제주 4·3’ 동안 18가구 가족이 전멸했다. 3가구는 가족 중 일부가 죽

었다. 두 가구를 제외하곤 모두 피해당했다. 

￭ 그 후 ‘궤뜨르’와 ‘물터진골’의 와흘 2구 주민들은 대흘국민학교에 성을 쌓아 살았다. 일

부는 1957년 마을 재건과 함께 올라갔지만 대부분 다시 내려가 신촌, 대흘, 조천, 제주

시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 ‘고평동’과 ‘수기동’에는 지금도 ‘궷드르 당’, ‘버들못’, ‘실

곶궤’, ‘마을궤’, 올레와 밭 담, ‘상딋동산’, ‘새통우물터’ 등이 남아있다. 현재 ‘궤뜨르’에

는 살아남은 마을주민 혼자 동네를 지키고 있다. ‘물터진골’ 중심에 우석 목장이 들어서 

있다. 그 터에 2001년 4월 3일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을 세웠다. 비문에는, 

여기는 4.3의 와중인 1948년 11월 13일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의 한 자연마을 물터진골(水基洞)터이다. 그 이름이“바농오름에 모인 물이 이곳 

주민들의 식수였던 새통에 모였다 아래로 흘러간다”하여 붙여진 이 마을은 약 300년 전 

김명천이 남원읍 의귀리에서 이주하여 우마를 방목하고 화전을 일궈 살기 시작하면서 

형성됐다. 물터진골은 해방 후에도 12가호 50여 명 주민들이 공동체적 유습을 유지하

며 평화롭게 살고 있던 제주도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다.

그러나 4.3은 이 마을을 피해가지 않았다. 인근 궷드르(古坪洞)와 와흘리가 불에 타던 

그 날, 물터진골 주민들은 집을 잃은 설움에 겹쳐 주민 대다수인 40여 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날 인근 신촌에서 피난 왔던 여성 9명도 희생되었다. 마을 재건은 생

각할 수도 없었다. 아픈 기억이 항상 머릿속에서 굼틀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위로 눈을 돌려 삶의 흔적이 뚜렷이 묻어나는 대나무 숲을 보라. 옛 올레를 걸어 들어

가 주민들이 마셨을 새통터를 찾아보고 이들의 아팠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 다시

는 이 땅이 4.3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는 영원한 평화의 섬이기를 바라며 이 

표석을 세운다.         

    

3-10. 월평리 웃동네

￭ 월평동의 옛 이름은 ‘다라쿳’이다. ‘다라’는 고구려어로 높은 곳에 있는 숲 또는 덤불이

란 뜻이다. 1702년 『탐라순력도』에는 ‘별라화(別羅花)’로, 1709년 『탐라지도』에는 ‘별

라화리(別羅花里)’로 표기되어있다. 이는 ‘다라쿳’의 한자 표기이다. 1904년 『삼군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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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총책』에는 ‘월평(月坪)’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래 제주군 중면 지역으로 ‘월평’이라

고 했다.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월평리’라고 하여 제주면에 편입되었다. 1955

년 제주시에 편입되어 월평동이 되었고, 1962년 아라동 지역이 되었다.

￭ 월평동의 설촌은 400여 년 전이다. 월평동에 처음 살기 시작한 사람은 영국원종공신, 

훈련원 판관 강한종(姜翰宗)의 아버지 강인홍(姜仁弘)이다. 강한종73)이 태어난 해가 

1605년이어서 400년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월평리 ‘웃동네’는 제주시 월평동 880번지 일대이다. 이곳 ‘웃동네’는 ‘제주 4.3’ 당시 

10여 가호, 주민 50여 명이 살고 있었다. 월평리는 1948년 11월 11일, 마을 일부가 

토벌대의 방화로 전부 소실되었다. 며칠 후 나머지 가옥들도 모두 불태워져 초토화되었

다. 이때 ‘웃동네’도 불태워졌는데, 그 후 이곳에 주민이 아무도 돌아가지 않아 잃어버

린 마을이 되었다. 지금은 모두 밭이나 과수원으로 개간되었으나 옛 집터와 올레가 무

성하게 자란 대나무에 뒤덮인 채 두렷이 남아있다.

3-11. 와산리 종낭밭

￭ 와산리는 ‘눈뫼’라는 아름다운 지명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와산리에 있는 ‘당오름’의 형

상에서 유래한다. ‘당오름’은 신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름 형상이 누워있는 모

습이라 ‘누운산’에서 와산(瓦山)이란 지명이 생겼다. 와산리는 본동을 비롯하여 ‘종낭

밭’, ‘제비보리’, ‘웃동네’, ‘섯가름’ 등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1백30여 가호가 살았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다. 약 3백여 년 전 설촌된 이 마을은 목축업이 성행했고 넓은 

농토로 인해 비교적 잘사는 부촌이었다.

￭ ‘종낭밭’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431-1번지 일대로 조천읍 와산리 본동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당오름’ 정상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 4·3’ 당시 12가호 60명 내

외의 주민들이 농사와 축산에 종사하면서 살던 자연마을이다. 아래 동네인 ‘제비보리’와 

함께 한씨 집성촌이며, 한치홍, 한치명, 한달천, 양상길, 강시봉 등 조씨, 양씨, 김씨가 

모여 살았다.

￭ 1948년 11월 18일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면서 와산리는 군인 토벌

대에 의해 방화가 되어 폐허로 변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일부 

주민들은 함덕, 조천 등지 해안마을로 소개되어 생활하다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희생되

73) 1906년(광무10)『속수삼강록(續修三綱錄)』에 강한종에 관한 기록을 보면, “姜翰宗…晉州人司果仁祖朝丙戌湖西賊
伏誅參寧國原從二等功臣領原從錄券特賜不兆”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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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왕모루곶’,‘동산전’, ‘새미오름’등지에 피신했다가 토벌대에 발

각되어 총살되었다.

￭ ‘제주 4·3’ 와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1949년, 대흘국민학교에 성을 쌓아 대흘, 와흘, 

교래리 주민과 함께 임시 집에 집단생활하다가, 1952년, 와산 본동 돌아와 마을 재건했

다. 그러나 본동을 제외한 ‘종낭밭’, ‘제비보리’, ‘웃동네’ 등 자연마을은 그 후 사람 살

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 특히 ‘종낭밭’은 1948년 11월 18일, 군인 토벌대에 의해 소각된 이후 복구되지 않아, 

설촌 1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와산 본동에서 ‘선인

동’가는 길 5백 미터 지점에서 우측 시멘트 포장길로 ‘당오름’ 정상으로 1.2km 올라가

면 밀양 박씨 가족묘지가 보인다. 바로 그 뒤편 삼나무와 대나무로 우거진 곳에 ‘종낭

밭’ 옛터가 있다.

￭ ‘종낭밭’의 옛 집터들은 현재 대나무와 덤불 숲에 남아있으며 마을 길과 올레 등이 비교

적 뚜렷이 남아있다. ‘종낭밭’은 ‘제주 4·3’ 이후 지금까지 다른 마을에 비해 복구되지 

않았다. ‘종낭밭’ 옛터에는 집 세 채의 형상이 지붕이 걷어진 채 그대로 남아있다. 마당

으로 들어가는 올레와 외양간, 통시, 그리고 깨어진 옹기와 민구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잃어버린 마을’의 쓸쓸함을 달래고 있다. 이외에도 초토화 이전 주민들이 직접 조성하

여 이용했던 봉천수 우물 두 곳과 우마용 물통 한곳이 그대로 남아있다. ‘잃어버린 마

을’ 중 집 울타리 담이 남아있는 곳은 ‘종낭밭’이 유일하다.

￭ 종남 마을 1㎞ 남쪽에‘제주 4․3’ 당시 8호 정도 있었던 ‘제비동(제비보리)’이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다. 이곳 옛 집터는 대나무 숲에 덮여 있다. 2012년 10월, 세워진 ‘잃어

버린 마을’ 표지석 비문에는,

조천읍 와산리는‘눈뫼’라는 아름다운 옛 이름을 간직한 곳으로 ‘종남밭’은 와산리 본동

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당오름 뒤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제주 4.3 당시에 10호 

50여 명 주민이 농사와 축산을 하며 살아가던 조그만 자연마을이었다. 

1948년 11월 20일 토벌대들이 마을을 방화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소개

되어 생활하다가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희생되기도 하였으며 왕모루곶, 동산전, 새미오

름 등지에 피신했다가 토벌대에 발각되어 총살당하기도 하였다. 

이 비극의 와중에 살아남은 주민들은 1949년 대흘국민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다가 

1952년 본동으로 돌아와 마을을 재건하였으나 ‘종남밭’은 복구가 되지 않아 1백 년 역

사를 지닌 종남 마을은 사라지게 되었다.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 문화 조사연구

126

덤불과 대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올레와 우물 그리고 깨진 옹기 등이 비극적인 마을의 

역사를 묵묵히 전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4.3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표석을 

세운다.         

3-12. 오등리 죽성 마을(큰가름, 새가름, 새장밧, 선들목)

￭ 오등동은 최소 400여 년 전에 설촌 되었다고 한다. 오등동 일대는 농토가 비교적 비옥

하고 논밭도 있었다. ‘오등싱’ 마을 주변인 ‘무친골’과 ‘물머리’ 주변 ‘총이밧’ 일대에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총이밧’, ‘병문천’ 주변에 아직도 연자방아 흔적이 남

아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오등동에는 제주에 목마장이 설치되기 이전인 1200년대 초

에도, 사람들이 거주하며 화전 방식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며 살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 오등리 ‘죽성(竹城)’은 ‘큰가름’, ‘새가름’, ‘새장밭’, ‘큰담밭’, ‘선돌목’ 5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 ‘죽성’은 가호와 인구 면에서 오등리 중심마을이었으나 지금 ‘죽성’ 전체가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오등리는 ‘제주 4·3’ 이전만 해도 76가호의 ‘죽성’과 58

가호의 ‘오봉동’, 36가호의 ‘병다동’ 등 170여 가호가 농사와 목축에 종사하며 살던 중

산간 마을이다. 당시 제주읍에서 최고 높은 곳에 있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겪으며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 1948년 5월 8일, 무장대가 마을을 습격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대동 청년단의 가족 등

을 학살한 사건은 ‘제주 4·3’의 회오리에 휩싸이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서 ‘죽성’을 포함한 오등리는 초토화 작전이 벌어지기 훨씬 전인 5월경 이미 청년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해버렸다. 특히 6월 초순 11연대에 배속된 9연대 1대

대가 ‘죽성 설새미’에 주둔하게 되자 주민들은 마을 근처에 오기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 ‘모슬포 대대’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괄시받던 ‘죽성 부대’는 이곳 ‘설새미’에 주둔하게 

되면서 사실상 격리 되었다. ‘죽성 부대’는 모슬포 9연대 소속이었으나 일부 장병들이 

입산한 이후 미 군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죽성 주둔 부대는 기존 9연대의 제주병력으

로 이루어져 있어서 토벌 작전과 각종 보급 등에서 차별을 받으며 괄시받는 신세를 면

치 못했다. 그 후 1948년 11월 7일, 군인들은 오등리 전체 가옥에 불 지르기 시작하였

다. 젊은 사람들은 마을 인근 냇가나 궤에 숨었으며 더러 산속 깊은 곳으로 피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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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등리의 ‘제주 4·3’ 희생자는 110여 명에 이른다. ‘죽성’마을을 이루었던 ‘큰동네’(15

여 호), ‘새가름’(10여 호), ‘새장밭’(5여 호), ‘큰담밭’(6여 호), ‘민밭’(5여 호), ‘선들

목’(8여 호) 마을은 아라동의 많은 자연마을 중 유일하게 재건되지 못해 여태껏 ‘잃어버

린 마을’로 남아있다. 1951년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랫마을 ‘오드싱’을 중심으로 성을 

쌓아 마을을 재건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죽성’의 여러 자연마을은 복구의 손길이 미치

지 못하고 끝내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 군인들이 천막을 쳐 숙영했던 곳은 현재 삼나무 숲으로 뒤덮여 있다. 군인들의 음용수

(飮用水)로 이용했던 ‘설샘’은 아직도 남아있다. ‘제주 4·3’ 이전만 해도 융성했던 ‘죽

성’ 마을은 거의 밭으로 변해 있지만, 올레와 대나무 등이 남아있어 큰 마을 옛터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여기에 ‘잃어버린 마을’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았다. 죽성 덕흥사를 중

심으로 맞은편은 ‘큰가름’, 뒤편으로는 ‘새장밭’, ‘새가름’, ‘큰담밭’, ‘선돌목’ 마을 옛터

가 대나무 숲에 묻혀있다. 2014년 6월 30일, 덕흥사 앞 길가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

이 세워졌다. 비문에는, 

오등리 죽성마을은 4.3 당시 76여 가구 400명 내외의 주민들이 농․축산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던 마을로 큰동네(15가구), 새가름(10가구), 새장밧(5가구), 큰담밧(6가구), 민밧

(5가구), 선들목(5가구) 등 여섯 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오등리의 가장 큰 마을로 고지

대에 위치한 중산마을이란 이유로 초토화의 광풍을 피할 수 없었다.

1948년 11월 7일 군인들이 죽성을 포함한 오등리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킴에 따라 주

민들은 산에서의 피신이나 소개 생활 중 희생당하기도 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1951

년 아랫마을 오등싱을 중심으로 성을 쌓아 어려운 재건 생활을 했다. 하지만 죽성은 복

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끝내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현재 덕흥사 주변인 죽성

마을 옛터에는 올레와 대나무, 물통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잃어버린 마을의 쓸쓸함을 

달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 

표석을 세운다.

￭ ‘민밧’은 ‘죽성’에서 남동쪽으로 500m 정도 올라간 해발 300m 지점에 있던 마을이다. 

1914년, 세부측량 당시 이곳이 오등동의 시초 기점이라 하여 오등동 1번지로 시작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민밧’ 또는 ‘화전마을’이라 했다. 설촌 연대는 약 100여 년 전으

로 추정하고 있다. ‘죽성’에 살던 고 씨가 축산을 목적으로 옮겨간 계기가 설촌의 시초

이다. 그 후 인근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한두 가구씩 이전하여 10여 세대가 되어 마을

이 형성되었으나 ‘제주 4·3’으로 소개되었다. 이후 재건되지 못하고 지금은 잡초에 묻혀

있는 집터만 덩그렇게 남아있다.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 문화 조사연구

128

3-13. 회천동 드르생이, 새가름, 산물낭우영

￭ ‘야생동’이라 불리웠던 ‘드르생이’는 제주시 회천동 2694번지 일대이다. 서회천의 자연

마을로 ‘웃드르생이’(6가호)와 ‘알드르생이’(10가호)로 나누어졌다. 이 마을은 1948년 

11월 27일 군경 토벌대에 초토화되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화북, 삼양, 신촌 등지 해

안마을에서 소개 생활을 하다가 일부는 1949년 봄 재건과 더불어 봉개리로 올라갔다.

￭ 1953년 들어 회천리 재건이 허가되었다. 하지만 1차 재건된 동, 서 회천에 정착한 주민

들이 많아 ‘드르생이’라는 지역은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다. 현재 옛 마을 터는 대

부분 과수원으로 개간되었다. 물통이 세 군데나 있었지만, 이제는 메워지고 없다. 다만 

올레 터와 대나무 숲이 일부 남아있어 이곳에 마을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려주고 있다.

￭ ‘새가름’은 제주시 회천동 2255번지 일대이다. 서회천의 한 자연마을로 10여 가호의 

주민들이 거주했었다. 이 마을은 11월 27일 군경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그 후 

이웃 마을인 ‘드르생이’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동회천과 서

회천 중간에 있는 ‘새가름’에는 당시 삶의 흔적 안 남아있다. 현재 옛 마을 터는 모두 

감귤과수원으로 변해 있다. 

￭ ‘산물낭우영’은 제주시 회천동 2424-2번지 일대로 ‘제주 4.3’ 당시 7가호 주민들이 살

고 있었다. 이곳은 1948년 11월 27일,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초토화된 후 여태껏 재건

되지 않아 ‘드르생이’, ‘새가름’과 함께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예전 주민들이 살

았던 곳에는 지금도 대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있으며 민가로 이어지던 올레와 마을 안길

도 잘 보전되어 있다.

3-14. 선흘리 백화동(백해동), 새동네(장상동), 큰굴왓(큰동네), 봉냉이동산

￭ 마을에서는 ‘백해동’이라 불리는 ‘백화동’은 선흘리 403번지 일대로 선흘 2구에 속하며 

선인동 남동쪽 위, ‘우진제비’ 동쪽에 있다. 김씨, 안씨, 문씨 등 약 15가호 주민 80여 

명이 보리, 조, 산듸 같은 밭농사와 축산을 주업으로 살고 있었다. 마을 중심에 300여 

평 규모 ‘골연못’이 있어 주민들 식수와 우마용으로 사용했다.

￭ ‘백화동’은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본동과 함께 초토화되었다. 이 마을을 소개한다

는 말은 그 전부터 나돌았지만, 우마와 가을걷이 곡식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대다수 주민

은 마을 인근 야산에 몸 숨겨 생활했다. 군 토벌대 초토화 작전으로 삶의 터전이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는 광경 지켜본 주민들은 ‘윗마오름’ 인근 ‘벤벵듸굴’ 가서 선인동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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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이 굴은 며칠 지나지 않아 토벌대 발각되고 그곳에서 많은 주민

이 학살됐다. 

￭ 그 후 선흘리 본동과 ‘선인동’은 복구되었지만 ‘선인동’과 멀리 떨어진 ‘백화동’은 끝내 

재건되지 못해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현재 ‘백화동’에는 당시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던 ‘골연못’이 남아있으며 그 주변에는 아직도 대나무 숲이 무성하다.

￭ ‘장상동(새동네)’은 선흘리 203번지 일대로 ‘장상동(壯上洞)’, ‘장생동(長生洞)’이라 불리

었던 화전마을이다. ‘제주 4.3’ 이전 10여 가호 주민 50여 명이 조와 산듸를 재배하고 

우마 키우며 살았다. 마을 인근 ‘반못’이 있어 주민들의 식수와 가축 급수를 공급했다.

￭ 이곳은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도틀굴’(반못굴)과 ‘목시물굴’ 등지에 숨어들었다. 

그러나 곧 그 굴들이 발각되면서 많은 주민이 학살되었다. 1949년 들어 선흘리는 복구

되었지만, 본동과 멀리 떨어진 이곳 ‘새동네’ 지역은 복구하지 못하여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옛 마을 터 대부분이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다. 올레 군데군데 대나무 숲이 남

아있어 이곳이 예전에 마을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 ‘큰굴왓(큰동네)’는 선흘리 890번지 일대로 ‘선흘곶’ 서쪽을 끼고 ‘반못’ 서북쪽에 형성

되었던 마을이다. 약 20여 가호 주민 100여 명이 조, 산듸 같은 밭농사를 짓고 우마를 

키우며 살았다. 이곳은 설촌 연대가 650~700여 년 전으로 거슬러가는 유서 깊은 마을

이다. 인근 ‘반못’을 식수와 가축 급수로 사용했다.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본동과 

함께 초토화되었다. 이웃‘새동네’, ‘백화동’ 등과 같이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마

을 옛터 대부분은 과수원으로 개간되어 옛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올레와 군데

군데 대나무 숲이 있어 예전 이곳에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봉냉이동산’은 선흘리 3490번지 일대로 10가호 주민 50여 명이 조나 산듸 농사짓고 

우마 키우며 살던 마을이다. ‘낙선동’ 서북쪽에 있다. 지금은 올레나 대나무 숲 있어 이

곳이 옛 마을 터임을 짐작하게 해줄 뿐 동산 주변은 전부 감귤과수원으로 변해 있다. 

1948년 11월 21일 선흘리 본동과 함께 소개됐고 이웃 ‘큰굴왓’이나 ‘실물가름’과 같이 

‘잃어버린 마을’이 되어버렸다.

3-15. 덕천리 뒌밧(화전동)

￭ ‘뒌밧’은 덕천리 409번지 일대로 조선 시대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주민들이 화전을 

일구면서 옹기를 구워 생활했던 마을이다. 이곳 토질이 옹기 굽기에 적당해 옹기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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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당시 10여 가호 주민 50여 명이 살았다. 1948

년 11월 18일경 덕천리가 초토화된 후 ‘큰곳도’와 같이 재건되지 못해 현재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지금은 농가 주택 한 채가 있는 ‘뒌밧’이 나온다. 마을 터는 평평한 지

형으로 지금은 밭과 과수원으로 변해 있다. 올레 담과 대나무 숲 곳곳에 남아있다.

3-16. 명월리 빌레못 마을

￭ ‘빌레못’은 한림읍 명월리 1678번지 일대로 명월 상동에 속하는 마을이다. 고림동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있다. ‘빌레못’이 있다 해서 마을 이름도 ‘빌레못’이라 불렀다. 

1948년 11월 20일 토벌대의 소개 때 마을이 모두 불탔다. 다음 해인 1949년 봄 상동

이 복구되었을 때에도 ‘빌레못’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사람이 가서 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잃어버린 마을’처럼 주민들은 이미 인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

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 ‘빌레못’은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다.

￭ ‘빌레못’ 옛 마을 터 인근에 현재 가축을 기르는 축사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옛 자취가 

사라졌다. ‘빌레못’이라는 마을 이름을 탄생시킨 ‘빌레못’도 지금은 메꿔져 그 흔적이 안 

남아있다. 다만 올레와 집터들이 자리했던 곳에 대나무가 남아있다. 마을 입구(명월리 

164번지)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다. 비문에는, 

여기는 4.3의 와중에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북제주군 명월리 빌레못 마을 터이다. 

빌레못이란 돌빌레 위에 못이 형성된 곳으로 옛날에는 식수와 우마 먹이는 물로 사용되

었다. 

지금으로부터 180여 년 전 강씨, 홍씨, 양씨 세 가호가 설촌한 이래 25가호 130여 명

의 주민이 밭농사를 지으며 살던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었다. 

바람도 소리 없이 찾아들어 머물러 가던 이 마을에도 1948년 제주 전역을 휩쓴 4.3의 

광풍은 여지없이 몰아쳤다. 11월 20일경 소개령에 의해 가옥은 전소되어 잿더미가 되

고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어디 이뿐이랴. 20여 명의 고귀한 인명

이 희생되어 바람길 구름길에 떠도는 고혼이 되었구나. 

1949년 봄 명월리 고림동에 축성을 하고 가건물을 지어 살게 된 이후 주민들은 빌레못

으로 돌아오지 않아 지금은 연못터와 대나무만이 예전에 사람이 살았음을 증언하고 있

다. 다시는 이 땅에 4.3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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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어음리 고지우영, 뒷동네, 너산밧, 빌렛거리, 새동네, 동돌궤기

￭ 1504년 갑자사화 당시 은산 부원군 후예인 홍문관 교리였던 정자 박후신(正子 朴厚信)

이 노복 30여 명을 거느리고 어음(於音) 2리 서남쪽 약 1km 지점 하천 동쪽에 유배되

었다. 그는 그 지역 일대 황무지를 개척하여 자기 호를 따라 ‘정자촌(正字村)’이라 칭하

여 거주하였다. 바로 어음 2리 설촌의 시초이다. 

￭ ‘고지(高旨)우영’은 어음리 2881번지 일대로 본 마을에서 1.5㎞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

이다. 동쪽에 고지동산이 있어 ‘고지우영’이라 했다. 1948년 11월 21일, 어음리 주민들

은 토벌대 명령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당시 30여 가호 주민들이 살던 ‘고지우영’ 

마을은 이날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 옛 마을 터는 길 아래 낮은 곳이다. 밭 담을 따라 옛 집터임을 말해주는 대나무 숲과 

올레 터, 주춧돌, 그릇 파편이 여기저기 발견된다. ‘뒤예기못’과 ‘상마추왓 할망당’도 남

아있다. 길 왼편 역시 ‘잃어버린 마을’인 ‘사낭굴터’로 당시 10여 호의 집들이 있었다.

￭ ‘뒷동네’는 어음리 2032번지 일대로 1948년 11월 22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 명령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당시 30여 가호의 ‘뒷동네’는 이날 토벌대에 의해 폐허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로 남게 되었다.

￭ ‘너산밧’은 어음리 1999번지 일대로 1948년 11월 22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의 명

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당시 30여 가호의 ‘너산밧’은 이날 토벌대에 의해 폐

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다. ‘너산밧’ 마을 터는 넓은 지역에 

걸쳐 밭 담을 따라 대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10여 

호가 복귀하였으나, 5~6년 후 하나둘 다시 떠나버려 지금은 빈 집터만 남아있다. 이제

는 수백 년 된 팽나무만 예전 마을을 지키고 있다.

￭ ‘빌레거리’는 어음리 3112-1번지 일대로 1948년 11월 22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 

명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당시 15가호의 ‘빌레거리’ 라는 곳은 토벌대에 의

해 폐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여전히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다.

￭ ‘새동네’는 어음리 2088-1번지 일대로 1948년 11월 22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 명

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당시 10여 가호의 ‘새동네’는 이날 토벌대에 의해 폐

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게 되었다. 지금은 울창한 대나무 

숲과 옛 올레가 남아있다. 당시 집터에는 깨진 사기그릇 파편들이 널려있다. 

￭ ‘동돌궤기’라는 지역은 어음리 1052번지 일대로 1948년 11월 22일 어음리 주민들은 

토벌대 명령에 따라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원래 이곳은 물이 좋았다고 한다. 그중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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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궤기’못이 유명해 인근 마을에서도 이곳으로 물 길으러 왔다고 한다. 마을 입구에 있

는 ‘동돌궤기’ 못은 예전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물이 풍족하다. 당시 10여 가호 주민들

은 이날 토벌대에 의해 폐허가 된 후 복구되지 않아 ‘잃어버린 마을’로 남아있게 되었

다. 지금도 예전 마을 터 곳곳에 대나무 숲, 집터가 남아있다. 

3-18. 서홍동 생물도

￭ ‘생물도’ 마을은 서홍동 산1번지 일대로 1930년대 말 주민 이주로 폐촌된 화전마을이

다. 생물도 주둔지는 서홍동 옛‘생물도’ 마을에서 600m 위쪽에 있던 응원 경찰 주둔소

였다. ‘생물’은 마을 동쪽 서홍천 지류에서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을 지칭했다. ‘생물도’는 

서홍리 목장 우마가 산 위로 올라갈 때 이용했던 길이다. 

￭ ‘생물도’ 마을은 근처‘솔오름’ 기슭 ‘연제골’ 마을과 함께 서귀포 관내 대표적인 화전마

을이다. 하지만 남원읍 하례리 ‘평대진전’ 마을과 같이 1930년대 주민들이 해안마을로 

이주하면서 폐촌 되었다. ‘생물도’ 마을 옛터에 마을 흔적인 집터와 ‘방애’ 터, ‘통시’, 

‘사농바치’ 터, 돌담이 아직 남아있다.

  

3-19. 색달동 천서동 마을

￭ ‘천서동(川西洞)’은 내 서쪽에 있다 하여 ‘냇서왓’으로 불렸다. ‘천서동’은 ‘냇새왓슬’의 

한자어 표기이다. 이곳은 색달동 본동에서 북쪽으로 약 3.5km 떨어져 있었고 현재 마

을 북쪽으로 산록남로와 접해 있다. ‘제주 4.3’ 때 약 45가구, 120여 명 정도 주민이 

화전 농사와 목축을 하며 살고 있었다. ‘천서동’은 동동과 서동으로 나누어진 비교적 큰 

자연마을이었다. 주민들은 서동보다 동동에 많이 거주했다.

￭ ‘천서동’은 1948년 11월 중순 토벌대가 대낮에 마을을 방화하면서 대부분 집이 불에 

타 없어졌다. 이날 토벌대는 안덕면 서광리 쪽에서부터 마을을 불 지르며 강정리와 염

돈 방면으로 넘어가다가 ‘천서동’을 방화했다. 주민들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채 속수

무책이었다. 다행히 주민들은 서쪽에서 들어오는 토벌대를 보고 미리 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후 주민들은 색달리 본동으로 내려가거나 인근 안덕면이나 한림면

으로 소개했다. 일부는 근처 곶자왈에 숨어 지내다가 토벌대에 잡혀 희생되었다.

￭ 이듬해 색달리 본동이 재건되고 주민들이 올라오면서 ‘천서동’ 주민 일부가 마을로 돌아

왔다. 그러나 바로 ‘천서동’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본동에 머물렀다. 그 후 1962년 정부 

융자금으로 ‘천서동’ 마을이 재건되면서 원래 마을 터 아래쪽에 14세대 정도 돌아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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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러나 이들도 10여 년 뒤 생활고 때문에 모두 본동으로 이주하거나 각처로 흩어

져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다.

￭ 현재 ‘천서동’ 대부분은 롯데 스카이힐 제주 CC 부지로 편입되었고 거주하는 주민들은 

없다. 1962년 재건 당시 주민들이 입주했던 곳은 향교 땅이 무상으로 제공되어 조성된 

곳이다. 지금 옛터에는 집터 흔적은 안 남아있고 종을 매달았던 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아

있다. 2005년 이곳에 ‘냇서왓 흔적비(川西洞 痕迹碑)’가 새워졌다. 비문에는,

본동(本洞)은 해발 400고지 선상에 위치 동쪽으로는 속칭 감티동산 백만원케 서쪽은 서

동네 동산 북쪽은 모라리오름과 병풍석 남쪽은 앞동산, 마치 병풍처럼 둘러쌓인 곶 안에

는 1850년대 초부터 진주(晉州) 강(姜)씨, 양천(陽川) 허(許)씨, 청주(淸州) 한(韓)씨, 김

해(金海) 김(金)씨 등 40여 세대가 씨족을 이루어 윗빌래 서동네 동카름 등으로 호칭 삶

의 터전이던 곳

목축과 화전(火田)에 의존하여 주 작물로는 지슬, 메밀, 마시리조, 봉개시리조, 산듸(밭

벼), 팥 등 산성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 해변 마을과 쌀, 보리 등을 물물교환 양식하

였고 생활용수는 나누물 새물통 앞내창 만내꼴내창 큰올영 웅통물 등지에서 봉천수로 

먹었으나 극한 가뭄에는 동천전물을 이용하면서 한집안 식구처럼 살아오던 중 1948년 

제주 4.3사건이 발발하자 동년 음력 10월 11일 진압부대에 의해 전 가옥을 불 지르고 

강제 소개령을 발동 산산히 흩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62년도 5.16 혁명 정부 하에 

25세대가 융자금으로 재건 입주하였으나 차츰 소득이 떨어져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동

(波洞)되어 역사 속에 마을로만 부르게 되었다. 이에 마을의 역사를 이 비에 새겨 후손

들에게 알리고 냇서왓 火田마을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이 표석을 건립합니다.

3-20. 상창리 대난도 마을

￭ ‘대난도’ 마을은 상창리 117번지 일대이다. ‘대난도’는 ‘대낭도’, ‘대남도’로 불리는데 대

나무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마을은 중잣성 위쪽에 있으며 북쪽으로는 ‘대병악’

과 ‘소병악’이 있고 동쪽으로는 ‘창고천’이 흐른다. ‘대난도’는 상창리에서 약 3.1km 거

리지만 상천리는 약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제주 4.3’ 때 10여 가호 주민들이 1

개 1반을 이루고 화전 농사와 목축을 주업으로 삼아 살고 있었다.

￭ 1948년 12월 9일 토벌대가 상창리에 소개령을 내려 불에 탄 뒤 지금까지 복구되지 않

았다. 마을 남쪽 중잣성 부근, ‘창고천’ 주변에 1949년 봄 2 연대 3중대 병력이 안덕면 

청년들로 구성된 특공대와 함께 주둔하기도 했다. 현재 ‘대난도’는 대부분 임야이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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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천’ 주변 성 담 일부와 집터 흔적이 남아있다. 비포장도로 따라 약 600m 더 들어가

면 군데군데 대나무가 자라난 마을 옛터가 있다.

3-21. 상천리 모록밧, 오리튼물, 거마을, 비지남흘, 쳇망어음

□ 모록밧

￭ 상천리는 ‘모롯밧(무룩밧)’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목축에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춘 

중산간 화전마을이다. ‘제주 4.3’시기 상천리는 ‘오라튼물’(40여 호)을 중심으로 ‘거마

을’과 ‘비지남흘’, ‘쳇망어음’, ‘큰빅데기’ 같은 여러 자연마을이 합쳐 형성된 70여 호 

자연마을이다. 

￭ 1948년 11월 3일 토벌대는 상천리를 완전히 불태워 버렸다. 그때까지 다른 마을에는 

소개령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토벌대가 이 마을에 방화한 이유는 상천리가 애월

면 다른 화전마을처럼 산간마을에 가까운 마을이어서 무장대의 근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상천리 주민들은 집터 등지에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 그 후 다시 소개령이 내려진 것은 약 열흘 후인 11월 23일이다. 당시 주민 일부는 해안

마을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웃 동광마을 주민들처럼 내려가기 두려웠던 대다수 주민

은 눈 덮인 들판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 지냈다. 

￭ 마을 복구는 1954년에 이루어졌다. 소개 전 ‘오리튼물’이 상천리에 가장 큰 자연마을이

었다. 하지만 고만고만한 작은 자연마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이루어진 마을이었던 탓

에 상천리는 소개 이전 마을이 없던 현재의 신설마을 상천리를 세웠다. 당시 20여 호 

정도 주민들이 마을 둘러 성 쌓고 살았다.

□ 오리튼물

￭ ‘오리튼물’은 상천리 447번지 일대이다. 이곳에는 ‘제주 4.3’ 당시 40여 호의 주민들이 

화전과 목축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1948년 11월 23일 소개령이 내려지기 열흘 전 이

미 마을은 전소된 상태였다. ‘오리튼물’ 주민들은‘제주 4.3’으로 고향 마을을 잃어버렸

다. ‘오리튼물’은 지금도 옛 마을 흔적이 남아있다. 당시 집터는 대부분 밭으로 변해버렸

다. ‘오리튼물’은 지금도 오리가 날아갈 듯이 물이 맑다. 2004년 4월, ‘오리튼물’ 마을 

터(상천리 414번지)에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세워졌다. 비문에,

이곳은 4.3사건으로 마을이 전소되어 잃어버린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 속칭 오리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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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터이다. 오리튼물이라는 말은 오리가 날아와서 앉았던 물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고 한다. 2백여 년 전 설촌된 이 마을은 제주 4.3 사건 당시 40여 가호에 170여 명의 

주민이 우마 키우고 밭농사 지으며 넉넉하게 살던 중산간 마을이었다. 주위에 작은 규모

의 자연마을인 거마을, 비지남흘, 천망어음, 큰빗데기 등을 합쳐 약 70여 가호를 이루었

고, 일제 강점기 이전엔 백록(白鹿)마을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4.3의 광풍은 이 마을들을 여지없이 뒤흔들어 놓았으니, 1948년 12월 12일 마

을이 전소되고 12월 21일경 소개령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은 아랫마을로 내려가거나 산

중으로 은신하였고 토벌대에 의해 마을은 전소되고, 십여 명의 주민들은 유명을 달리하

기도 하였다. 흩어졌던 주민들은 이웃 상창리와 경계지점에 집을 다시 지어 살기 시작하

였고 국가의 지원으로 현재의 상천리에 정착한 뒤 다시는 오리튼물로는 돌아오지 않았

으니 지나는 길손들이여, 주위를 둘러보라! 병악과 영아리오름 사이에 자리 잡은 집터와 

밭 담 사이로 자그맣게 남아있는 올레, 그리고 저 집터마다 무더기 무더기로 자란 대숲

들이 마을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는 이 땅에 4.3사건과 같은 서러운 역

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 표석을 세운다.

□ 거마을

￭ ‘거마을’은 상천리 530번지 일대로 현재 산록남로와 병악로가 만나는 교차로 남쪽 일대

에 있던 마을이다. 소개 당시 10여 호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현재 예전 마을 터는 밭으

로 되었다. 밭에서는 깨진 사기그릇 등 생활 도구들이 발견된다.

□ 비지남흘

￭ ‘비지남흘’은 상천리 648번지 일대로‘무악(개오름)’ 동쪽 약 700m 지점에 있던 마을이

다. 1948년 11월 중순 마을이 전소될 당시 10여 가호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터 

대부분은 경작지로 바뀌었으나 주변에는 아직도 곳곳에 대나무가 무리지어 자라고 있

다. 마을 옛터 남쪽과 서쪽에 ‘무악(개오름)’과 ‘병악(대병악, 소병악)’이 병풍처럼 펼쳐

져 있다.

□ 쳇망어음

￭ ‘쳇망어음’은 상천리 산 31번지 일대이다. ‘쳇망’은 체와 망사리가 합쳐진 말로 한자로

는 ‘천망(天望)’으로 표기한다. ‘어음’은 바가지처럼 움푹 들어간 곳을 가리킨다. ‘쳇망어

음’ 지역은 ‘하늬오름’과 ‘용와이(영아리)오름’, ‘어오름’, ‘모라이오름(모라이악)’에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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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 체 주변보다 지형이 낮다. ‘쳇망어음’ 남쪽에 ‘천망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

에 5가구 정도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주 4.3’이후 두 가구만 복귀했다.

3-22. 광평리 모살목(모살동), 조가웨(조가궤, 조가동), 마통동(몰통어귀)

￭ 광평리는 조선 시대 목장과 화전이 있던 지역으로 동광리에 속했다. 광평리는 안덕면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북동쪽은 애월읍 봉성리, 북서쪽은 한림읍 금악리와 접하고 있다. 

남동쪽은 상천리와, 남서쪽은 동광리와 경계를 이룬다. 이 마을은 해발 480m 높은 지

대에 형성되어 있어 제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던 마을 중 하나이다.

￭ 1750년경 현 위치에서 조금 동쪽으로 떨어진 곳에 조 씨가 처음 들어와 살았다고 하여 

‘조가위’, ‘조가궤’, ‘조가동’의 이름이 남아있다. 현재 지도에 ‘조가동’으로 기록되어 있

다. 그 뒤 ‘몰통어귀(馬洞洞)’, ‘감남굴’, ‘모살목’ 일대에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 

￭ ‘제주 4·3’ 전 ‘조가동’에 40세대, ‘마통동’에 20세대, ‘감남물’에 4세대, ‘모살목’에 5세

대 정도 모두 70여 세대가 살아 큰 동네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1948년 ‘제주 

4·3’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주민들은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가 1955년 ‘통’어귀

인 ‘고베기 동산’ 앞에 사람들이 올라와 살면서 마을이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금은 본동(本洞) 1개의 자연마을만 남아있다. 

￭ ‘모살목(모살동)’은 광평리 123번지(서쪽), 147번지(동쪽) 일대 광평로 중심으로 동서로 

약 200m 거리 두고 둘로 나뉘어 있다. 모두 12가구 정도가 살았다. 현재 마을 터는 모

두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다. 서쪽 마을 터, 밭 경계선 대나무들이 무리 지어 자리 이전 

가옥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동쪽 마을 터는 지적도에 집터가 존재하지

만, 지금은 하나의 큰 농경지로 정비되어 있어 옛 마을 터 흔적 찾아볼 수 없다.   

￭ ‘조가궤’, ‘조가위’, ‘조개동’은 광평리 82번지 일대 지명이다. 설촌 터의 한 곳이며, 

1950년경 조씨 성 가진 사람이 설촌 하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에 약 40여 

세대 거주하였으나 1948년 ‘제주 4·3’으로 당시 주민들이 해안마을로 소개되었다. 그 

후 복구되지 않아 지금은 집터만 남아있다.

￭ ‘마통동(물통어귀)’는 광평리 247번지 일대로 조선 시대 조정에 올리는 진상마(進上馬)

를 기르던 국마장 있던 곳이다. 10~20여 호 정도 주민이 살았다. 북쪽으로 ‘왕이메오

름’이 있고 마을 터와 ‘왕이메오름’ 사이 목장과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다. 현재 마을 

터에 여기저기 대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Ⅳ. 제주도 화전 생활사

137

1. 제주도 목축문화

￭ 제주도의 전통적 목축문화는 지역주민들이 중산간 지역 자연초지대를 이용해서 목축 생

활을 하며 만들어 놓은 생활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축문화는 1년 동안 방목지에서 

이루어지는 목축력(牧畜曆)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4-1> 제주도의 목축력      

계절
월

(음력)
목축력 계절

월
(음력)

목축력

봄

1 축사에서 기르기(家飼)

가을

7
백중 마불림제
테우리 코

2
축사에서 기르기
공동목장 방애 놓기(火入)

8
공동목장 방목
진드기 구제

3    
 

축사에서 기르기
소, 말에 낙인(烙印) 하기
목장 돌담, 축사, 급수장 보수

9
월동사료 “촐”(꼴)베기
공동목장 종목(終牧)

여름

4
공동목장 방목하기(~9월)
-우마관리: 번치기(애월읍 소길리)”

겨울

10
소에 귀표(耳標) 하기
말에 낙인 하기
축사에서 기르기

5 공동목장 방목하기(~9월) 11 축사에서 기르기

6

소 상산(上山) 올리기(~9월)
공동목장 방목하기(~9월)
-방목형태 : 이목(移牧)
말에 낙인 하기

12 축사에서 기르기

￭ 공동목장의 방목기는 대체로 음력 3월(양력 4월)부터 음력 9(양력 10월)까지 그리고 겨

울과 봄철에 축사에서 기르는 가사기(家飼期)는 음력 10월부터 2월까지였다.

Ⅳ. 제주도 화전 생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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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방목

  (1) 중산간 지대의 방목

￭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었던 방법으로 해발 2~3백m에서 6백m(이 주변에 상잣이라 하

는 감목관 시대 목장 경계인 울타리가 있다)에 이르는 지역에서 방목하고 있으며, 농번

기에는 여러 가족이 연합하여 우마를 만들어 가족 교대로 책임 맡는다. 종일 감시자를 

둔다. 그러나 농번기가 지나면 감시의 책임은 각자 가족에게 돌아가지만 매일 항상 옆

에 붙어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 망보러 가는 정도이며, 우마는 자유롭게 방목한

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풀을 따라 한라산정 부근까지 올라갔던 우마들은 큰 눈 때문에 

움직이기 곤란하여 하사할 수 없으므로 마소들을 모아 좁은 휴한지에 몰아넣는 것이다.

  (2) 산간지대의 방목

￭ 이곳에서는 완전히 산악지대에 우마를 방목하여, 다만 때때로 살펴보는 정도로, 완전히 

우마의 자유에 맡겨두는 방식이다. 한적한 산중, 특히 상잣성 위에서 방목하는 우마는 

점점 산 위로 올라가 겨울에 큰 눈을 만나 죽지만, 늘 방목해오던 우마는 도리어 산정 

가까이 오르지 않으며 가을이 되면 스스로 내려와서 얼어 죽지 않도록 훈련되었다. 초지

도 경계도 나누지 않은 곳에서 방목하기 때문에 그 소유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우마에 

표시한다. 표시는 마을마다 다르지만, 소에는 표를 찍고 말에는 귀를 자르는 것이다. 이

를 낙인(烙印)과 귀패(耳)라 하였다.

  (3) 이목(移牧)

￭ 공동목장에서의 이루어지는 방목형태는 계절적 방목에 해당한다. 이것은 지리학적 의미

에서 이목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목이란 겨울철에는 저지(低地 : 해안마을)에서 목축하

다가, 여름이 되면 산지(중산간)로 이동해 가축을 사육하는 형태로, 제주도는 해안에서

부터 한라산 정상까지 수직적인 지형환경을 가지고 있게 때문에 겨울철에는 온난한 해

안 취락 지역(0~100m)에서 방목한 후 새로운 풀이 돋아나는 양력 4월부터는 다시 중

산간 지역(200~600m)의 공동목장으로 우마를 이동시켜 방목하는 것이다. 즉 일정 계

절(여름~가을) 동안 공동목장에서 방목한 후 추석을 지낸 후 한겨울을 지낼 ‘촐’(꼴)을 

베어 건초로 만든 다음 음력 9월경 공동목장의 우마들을 해안 저지대의 축사로 몰고 와

서 키우는 방목형태이다. 이러한 이목은 제주도의 기후와 지형환경이 만들어낸 전통적 

방목형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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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진 이목의 구체적인 형태로 일명 ‘번치기 목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

다. 여기서 번치기 목축이란 마을 사람들끼리 일정한 차례로 순번을 정하여 들과 산이나 

공동목장에서 방목시킨 우마를 관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한편 공동목장의 방목과 관련하여 ‘캐파장, 방둔, 간목, 번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

다는 점이 흥미를 끈다. 이는 애월읍 고성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고성리 

공동목장에서 우마의 사육방법을 보면, 음력 4월이 되면 ‘방둔’하고 9~10월쯤 되면 ‘간

목’하였다. 여기서 방둔은 우마를 공동목장으로 올려 여름 동안 방목하는 것이며 겨울이 

되어 우마가 공동목장의 야산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되면 마을로 이끌고 와서 사육하는 

것을 ‘간목’이라 하였다. 이때 우마의 수가 3~4마리인 경우에는 축사를 지어 간목 하지

만 그 수가 많을 때는 인근 자기 밭에 가둔 다음 “촐(건초)”를 주면서 사육하였다. 그리

고 공동목장에 방목 시에는 목감(牧監)을 두어 우마를 관리하게 하였고, 그 대신 목감

(캐파장)에게는 우마의 두수에 따라 보리쌀로 그 삯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번곡’이라 하

였다. 번곡은 탈곡한 보리로 하였는데 조합원인 경우, 넉 되(소두 한 말), 비조합원인 경

우는 여덟 되, 어린 송아지의 경우에는 그 절반을 받아 목감 급료로 주었다.

1-2. 낙인(烙印)

￭ 낙인은 자형(字型)이나 도형(圖形)이 새겨진 쇠붙이를 달구어 가축에 찍는 일종의 쇠도

장을 의미한다. 제주지방에서 낙인은 조선 시대의 십소장(十所場) 운영을 위한 마정(馬

政)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데 말의 생산, 사육,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관

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낙인의 자형과 도형 표시는 국마(國馬)와 사마(私馬)를 구별하

였고 국마를 사육하는 관설(국영)목장에는 천자문의 순서인 천(天), 지(地), 현(玄), 황

(黃) 등의 자형을 낙인으로 이용하였다.

￭ 낙인을 찍는 장소는 대부분 대퇴부다. 간혹 귀에 하는 경우가 있다. 말에는 대체로 귀를 

자르는 방식으로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표를 차용하기도 한다. 새로 태어난 

새끼를 자기 것으로 확인하는 일은 엉덩이에 낙인을 찍거나, 귀표를 해놓는 방법을 택했

다. 낙인은 무쇠를 가지고 자기의 성이나 정해진 약자를 만든 것인데, 이것을 불에 달구

어서 짐승의 네발을 묶고 넘어뜨린 다음 엉덩이를 지진다.

￭ 귀를 자르거나 표시하고 번호가 쓰인 니켈 귀표 하는 방법은 훨씬 그 후에 이루어진 방

법으로 귀를 ‘V'자나 'W'자로 잘라 내었으며 보통 시월 첫 子日에 제를 지낸 다음 시행

했다. 이와 같은 낙인찍는 작업은 비단 어린 새끼들만 한한 것이 아니었다. 해가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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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곶몰․곶쇠’뿐 아니라 상산이나 목장에 풀어놓기 위해 다 자

란 소도 낙인을 찍었다.

￭ 이처럼 낙인은 많은 우마가 공동으로 방목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거나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에 피해 입혔을 때 우마의 마을별, 개인별 소유 관계를 확실히 밝혀주기 위해 행

해진 것이다. 그래서 쇠꼬챙이 끝에 두 글자를 새긴 것과 한 글자를 새긴 것으로 나타난

다. 두 글자는 마을이나 단체별로 사용하는 자형으로 리명(里名)을 새기고 있다. 한 글

자를 새긴 것은 가문별, 개인별로 고유의 글자를 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마을 단위

의 낙인은 마을의 한자음을 그대로 쓰거나 상형화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을마다 

공동목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변에 방목하던 우마가 월장(越牆)하여 다른 목장으로 

이동해버릴 경우 이 가축 소유 관계 구별하는데 쉽기 때문이다. 

￭ 낙인은 글자의 획이 간명하면서도 표시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므로 획이 복잡한 

글자는 피하였다. 획이 많은 글자로 낙인을 했을 때 낙인찍힌 상처 부위가 더 많이 만들

어져 치유되는데,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는 낙인은 주로 

공동목장에 방목하기 전인 봄철이나 방목을 끝내고 집으로 몰고 오는 가을철에 행해졌

다. 낙인찍는 장소로는 목이 좁고 바닥 면적이 넓지 않아야 하며 담장이 높게 쌓아진 곳

을 택하였다.

1-3. 거세(불알․붕알까기)

￭ 제주도에서는 소와 돼지를 거세한다. 그러나 전체 우마에 대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위세 넘치는 소와 교배 후 수소나 돼지에 한하고 있다. 방법은 육지와 달리하고 있

다. 소는 다섯 살 무렵, 돼지는 교배 직후 이웃 사람들과 교대로 여럿의 남자가 대상 동

물을 앞뜰에 끌어다가 두 장의 목판에 고환을 짜내어 작은 칼로 외피를 열어 고환을 꺼

낸다. 수술 뒤에 재와 소금을 집어넣어 울타리를 높이 하여 그 안에 풀었다가 상처가 아

물 때까지 놔둔다. 그러나 악전(惡田)이면 상처에 농이 생긴다고 믿는다.

1-4. 방애(放火) 

￭ 공동목장에서 목야지 불 놓기를 ‘방애’라고 불렀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방애를 화입(火

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화입이라는 용어는 한글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 생겨

난 용어 즉 일본어 火入れ(ひぃれ)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목장이 일본 식민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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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통제로 들어가면서 전통적인 용어인 방애가 일본어인 화입으로 대체된 것이다.

￭ 이러한 방애는 매우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선인들은 오름이 많

아 좋은 경작지를 구하기 어렵고 우마의 사육을 방목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화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

례에 걸쳐 방애가 금지되긴 했으나, 실효를 얻지 못한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일인 會田

重吉이 뺷제주도의 산업구조뺸에서 화입을 “당 지방의 절대적 관습”이라 하였던 것도 이

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언급이다. 그러나 1968년 화전 정리법이 발효되면서 국지적으

로 남아있던 화전(火田)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제주도에서도 화학비료가 공급되

기 시작하면서 불을 놓아 밭을 일굴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방목을 위한 방애 만큼은 

여전히 효용성이 인정되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산림녹화 정책

과 초지 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방애의 전통은 사라지고 말았다.

￭ 방애는 경작을 목적으로 불을 놓아 밭을 일구거나 방목을 목적으로 불을 놓아 초지를 

개량하는 일을 말한다. 전자를 화전, 후자를 방애 혹은 ‘들불 놓기’라고 한다. 화전은 개

별적이며 소규모로 불을 놓아 밭을 일군다. 들불 놓기는 공동이며 대규모로 불을 놓아 

초지를 마련하다. 이 가운데 특히 들불 놓기는 제주도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문화 현상

이다. 들불 놓기는 오름이나 공동목장에서 이루어졌다. 많은 오름이 민둥산인 것도 이 

방애의 흔적일 것이라 한다. 또 산소에 담을 두른 것도 마소의 출입을 방비하기 위한 것

만이 아니라, 들불 놓기로 인해 분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방애는 이른 봄 들판에 쌓였던 눈이 녹아 마른 풀이 드러날 때 이루어졌다. 새 풀이 돋

아나면 마소를 방목해야 하기에 그 전에 들불 놓기를 해야 한다. 이때 들풀 놓기를 하면 

진드기 등 각종 해충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풀이 잘 돋아난다. 오늘날처럼 농약

이 있던 것도 아니고 대대적인 초지 조성작업을 벌일 형편도 못 되어, 마른 풀과 해충을 

한꺼번에 없애기 위해서는 들불 놓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셈이다. 그러니, 이와 같

은 들불 놓기는 마소를 방목하기 전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중행사의 하나였다.

￭ 공동목장에 들불 놓기를 하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적절한 날을 고르고 필요한 인원을 동원할 계획을 짠다. 들불 놓기를 하는 날이 되면, 

일기를 보아 바람의 방향과 그 변화 가능성을 잘 가늠하여 가며 불을 놓고 번짐을 방지

하였다. 어떤 마을에서는 들불 놓기 할 곳의 외곽에 물도랑을 쳐서 불이 번지는 것을 막

았다고 한다.

￭ 공동목장의 방애는 진드기 등 병해충 구제와 가시덤불, 잡목을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졌

다. 그 결과 양질의 목초 생산과 방목공간의 확대가 가능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공동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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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이루어진 방애 놓기 과정에 대해 전술한 명월 공동목장조합 자료를 토대로 기술

하면 다음과 같다.

￭ 진드기 구제 및 전년도 잔초(殘草) 소각을 위해 적당한 시기를 골라 화입을 하도록 정하

였다. 화입을 위해 먼저 목장 내에 남아있는 자갈을 일제히 제거하여 일정한 구석에 쌓

아두었다. 그리고 목장의 주위에 폭 오간(五間: 5×1.8m=9m) 이상 풀을 베어내고, 방

화선을 설치하여야 화입 출원을 할 수 있었다. 화입이 이루어질 각 부분에 관계 마을주

민들을 동원, 배치하여 화입을 한 다음, 다른 쪽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하

였다. 화입 허가원은 1월 말까지 읍면 공동목장연합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화입 시기

는 지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해안지대는 2월 하순, 중간지대는 2월 초순 그리고 산간

지대는 3월 중순이며, 온화한 날을 골라 실시하였다.

￭ 이러한 공동목장의 방애 놓기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제주시 영평동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 다음과 같다. 4․3 전까지만 해도 화입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 화입이란 음력 3월 

초순경 마소 떼에 기생하는 사는 병충해(섬역 또는 부그리)를 없애고 묵은 잡초를 태워 

버린 후 새 풀을 돋게 하여 마소들의 먹이로 삼으려고 불을 놓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다, 이때에는 상잣 담 밑으로 5~6m 간격을 남겨 놓고 그 폭을 반 팔 간격을 유지해가

면서 쟁기로 밭을 갈아나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그 간격으로 불을 붙인다. 이 일을 두고 

‘물도랑 친다’라고 한다. 이는 상잣으로 불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해

두고 나서 목장 안에도 불을 붙인다. 이 일을 할 때는 모든 목장 조합원이 동원된다. 

￭ 공동목장 지대에서 방애 놓기는 해마다 이른 봄철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가

시덤불과 잡목이 제거되어 2차 초지대가 형성되었다. 즉 제주도의 2차 초지대는 매년 

반복되는 방애 놓기에 의해 형성, 유지되었다. 

1-5. 테우리(牧者)

￭ 테우리는 목축에 종사하는 목자를 의미하는 제주어이다. 몽골어에서 유래한 용어라고도 

한다. 이들은 전문적인 목축기술을 가지고 광활한 목장 초지대를 누비며 우마를 방목하

면서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축 목화를 만들어낸 주체들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바다에 

해녀가 있다면 산에는 테우리가 있다. 이들 테우리들은 관리하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소 

테우리, 말 테우리라고 부른다. 테우리들은 자신의 우마를 키우는 경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우마들을 키우는 경우, 마을 공동목장에 고용되어 우마를 키우는 경

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공동목장의 고용 테우리는 일제 강점기 마을별로 설립된 목

장조합에 목감(牧監)으로 고용되어 등장한 이래 1970년대 이후 소 가격 파동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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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동목장의 이익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폐쇄위기에 놓이자 목축 대신에 농사일에만 

매달리게 된 목장계 꾼들에게 고용되면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 테우리들은 지역 차가 있으나 대체로 음력 3월 청명(淸明)에 우마를 공동목장에 올린 

다음 음력 9월 상강(霜降) 이후 하늬바람이 불어 공동목장에 풀이 마를 때까지 우마 관

리를 담당하였다. 인근의 해안마을이나 중산간 마을에 거주하면서 공동목장으로 올라가 

우마의 방목상태를 관찰하기도 하였으나 공동목장 내에 만들어진 ‘테우리 막’에 일시적

으로 거주하기도 하였다. 

￭ 테우리들은 우마에 먹일 적당한 풀과 물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지리적 

환경을 세세히 인지하는 사람들이었다. 방목지 내 위치한 오름과 하천, 동산의 이름 그

리고 우마의 이동로와 관련된 주요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또 바람을 막아줄 수 있

는 오름의 위치, 물을 먹일 수 있는 용천수나 하천의 위치 그리고 기름진 풀이 자라고 

있는 위치를 경험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테우리들이 방목지 내의 지리적 환경

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바로 방목 중 우마들의 생존과 관련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 한편 테우리들은 ‘테우리 코사’를 행하였다. 이것은 목축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목축의

례로 백중날(음력 7월)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가지고 목장 내에 있는 오름(우마들의 방

목상태를 관찰하는‘망 동산’ 또는 ‘테우리 동산’) 정상에 올라가 그들이 방목하는 지점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제사를 지냈다. 

1-6. 화전민 목축문화

(1) 동·서홍동 화전민 목축

￭ 연자동 화전민들은 아랫마을에서 올린 소와 말을 받아 미악산 근처에서 대신 길렀다. 이

렇게 품삯을 받고 길렀던 소를 ‘삯쉐’라고 했다. 위탁료는 보리쌀이나 돈으로 받아 생계

유지에 이용했다. 미악산 남사면은 미악산 북서풍을 막아주어 겨울철 따뜻한 날씨 보이

는 곳이어서 방목지로 적격이었다. 

○ 서홍동 강숙관씨(84세)의 목축 기억(2022.06.04.)

  남의 소를 대신 맡아 길러 준 대가로 두당 보리 2~3말을 받아 생계에 활용했다. 마을에

서 올린 100여 두를 대신 길렀다. 따로 테우리 고사(백중제)를 지내지 않았다. 목장 밭을 

쉐 2개로 갈아 농사지었다. 서홍동 공동목장에서는 1년에 1회씩 방앳불 놓기를 했다. 캐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 문화 조사연구

144

파장이 공동목장을 관리했으며, 4월 공동목장에 소를 올렸다. 여름철 더워지면 소들이 한

라산까지 올라갔다. 부친이셨던 강원범씨도 여름철 3년 정도 캐파장을 맡았다(당시 70세). 

말은 힘이 없는 가축이어서 기르지 않았다. 밭갈이할 때 소가 힘들어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꺼렸다. 촐은 놉(일손)을 빌어 장만했다. 이 밖에 화전민들은 사냥도 했고, 

약초(엉겅퀴, 한라산 상부지역 하천 절벽에서 약초를 채취해 팔거나 먹었음)를 캤으며. 상

산에 쇠를 올리기도 했다. 

(2) 애월읍 봉성리 솔도 화전민 목축

￭ 솔도의 화전민 목축에 대해 뺷제주생활사뺸(2016)에 따르면, 첫째, 한림읍과 애월읍 해변 

마을 사람들이 여름 농사가 끝난 후 농우(農牛)들을 솔도 마을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솔도 주민들은 빈네오름 일대에서 대체로 대서(大暑, 7월 23일)부터 추분(秋分, 9

월 23일)까지 일정한 삯 받고 두 지역에서 올라온 수소 맡아 길렀다. 셋째, 농경수단이 

농우에서 경운기로 교체되면서 해변 마을에서 그 이상 삯쉐 올라오지 않았다1).

○ 한림읍 귀덕3리 강시병씨(67세)의 솔도 목축 기억

  부친이 솔도에 살았기 때문에 수시로 솔도를 다녔으며, 부인도 솔도 출신이어서 솔도의 

내부사정을 보고 들어서 훤히 알고 있었다. 화전동은 폭낭오름(북, 646m), 빈네오름(동, 

660m), 왕이메(서, 612m)가 바람을 막아주는 장소에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이들 오름에 

발달한 초지를 찾아 삯쉐(수소)를 길렀다. 식수와 생활용수는 빈네오름에서 시작된 소하천

이 마을과 만나는 지점에 존재하는 “펭풍물”을 이용했다. 솔도는 기후 관계로 보리농사가 

되지 못해 감자(지슬) 농사만 했다. 그래서 보리쌀이 모자라 늘 걱정했다.

  말~8말을 삯으로 받아 식량으로 충당했다. 애월읍 봉성리, 한립읍 귀덕1, 2리 등 거의 

모든 마을에서 밭갈쉐를 솔도 주민들에게 맡겼다. 한림과 애월 사람들은 여름에 부종(농

사)이 끝나면, 소를 몰아 솔도로 이동했다. 당시 솔도에서는 집마다 소를 받아 대신 길러

주고 보리를 받았다. 본인 소유의 소도 길렀다. 빈네오름 일대가 방목지였으며, 겨울에는 

쉐막에서 길렀다. 부친은 솔도에 살면서 쉐를 2달 정도 길러주고 받은 보리쌀로 생계를 유

지했다. 해안마을에서는 보리를 재배했으나, 솔도에서는 평균기온이 낮은 등 기후가 맞지 

않아 보리 재배가 불가능했다2).

1) 고광민(2016), 뺷제주생활사뺸, pp. 261~265. 

2) 제보자: 한림읍 귀덕3리 중산간 서로 5075, 강시병씨, 2022년 9월 2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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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덕면 상천리 목축

○ 안덕면 상천리(2021:90)에 등장한 목축문화

  상천리는 본래 조선 후기 국마장이었던 칠소장(七所場) 내에 거주하던 화전민들이 탄생

시킨 마을이다. 1800년대 후반 7 소장에 화전을 하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들이 정착해 상

천리를 형성했다. 1860년대 화전촌으로 출발했던 상천리의 모습은 ‘소씨 영감 전설’에 등

장한다. 초기 화전민들은 오리튼물, 비지나물, 거머흘, 쳇망어음, 문덕궤, 큰빗데기에 분산

되어 자신이 개간한 땅에 집을 짓고 거주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던(40여 호) 오리큰

물 동네는 4⦁3으로 폐동되었으며, 현재 옛집 터 흔적으로는 대나무 숲이 남아있다.

  주민들은 밭 갈기 위해 소 길렀으나, 소 가진 집이 드물어 남의 소 빌려 밭을 가는 경우

가 많았다. 소를 빌려 밭을 갈면 품 삵으로 소 주인 밭에 가 김(검질)을 매주거나 밭일 무

상으로 해주었다. 집마다 밭갈 쇠, 짐 싣는 쇠 등 소 한두 마리 씩 있었음. 동네 사람들은 

소 관리를 위해 번(番)을 정해 돌아가면서 소를 먹였음. 이런 소를 ‘번쇠’라고 했으며, 번

쇠 관리를 위해 가두리 밭(바령밭에 해당)을 만들어 밤에는 가두고, 낮에는 몰아다 먹이는 

것을 반복했다.

  안덕, 대정지역의 사람들이 초지가 많은 상천리 주민들에게 소 또는 말을 위탁했다. 그

러면 상천리 테우리들은 마리당 수탁료를 받아 생활했다. 박영희 노인회장은 50~150마리

를 관리했던 경험이 있다. 일반 주민은 소와 말들을 곶자왈, 병악 뒤편에 놓아 길렀다. 수

놈 하나가 20~30마리를 거느리고 다니는 특성 있어 테우리들은 한 사람이나 둘 정도면 

많은 소 관리할 수 있었다.

  야우(野牛)의 경우 겨울에는 집마다 준비한 촐을 방목지로 운반해 먹였다. 소 한 마리가 

6개월 정도 먹는 양은 30~40바리(1바리는 40단)였다. 촐은 음력 8월 하늬바람 불 때 베

기 시작해 추석 명절에도 촐 묶으러 다녔다. 야우가 사라진 이유는 인근 마을인 동광리에 

양잠단지가 생기면서부터다3). 1970년대 초 우마들이 양잠단지의 뽕나무 뽕잎을 먹어버리

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배상문제로 야우 키우기를 포기했다4).

3) 안덕면 동광리 양잠단지는 남제주군이 1969년에 수립한 ｢개척단지 조성계획｣에 근거해 등장했다. 해발 400~ 
600m 일대를 중심으로 1969년부터 형성된 이곳 개척단지는 정부가 추진한 중산간 개발정책 가운데 주로 ‘양잠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을 선택해 동광리 74번지를 중심으로 탄생했다. 1969년 15호, 1970년에 15호 총 30호가 입
주했으며, 주민들은 90ha의 농경지를 활용해 축산, 양돈, 양잠, 고구마, 기타 중산간에 적합한 농작물을 재배했다
(남제주군, 1969, ｢개척단지 조성계획｣). 현재 양잠단지 주변에는 평화로, 원물오름, 족은 대비악, 병악, 무등이왓
이 있다. 4각형 모양으로 가로가 배치됐으며, 중심부에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이 조성됐다.

4) 안덕면 상천리 마을회(2021), 뺷안덕면 상천리뺸, 제일인쇄출판, p.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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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천리 박창부씨(83세)의 목축 기억

  상천리는 밭에 풀들이 잘 자라 일 년에 70회 이상은 김(검질)을 매야 밭농사를 할 수 

있었다. 또는 암 쉐나 수소를 이용해 밭을 갈았고, 밭 갈쉐가 없었던 ‘홀 어멍’들은 빌려 

밭을 갈았다. ‘제주 4⦁3’ 이후 세상이 무법천지로 변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안덕

면 12개 마을주민이 돌오름(866.4m) 일대 해발 800m 부근에서 소들을 집단으로 방목했

다. 이곳에 방목했던 소들이 내려오면서 팥이 자라던 농경지에 침범해 해당 소 주인과 밭 

주인의 팥 변상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었다. 겨울 건초용 촐(띠)을 장만할 때 촐 밭 경계

돌담을 잘 쌓아야 우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었다. 공동목장을 매각한 후 대금을 큰아들에

게만 물려주어 둘째와 셋째 아들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가족 간에 분란이 생긴 사례도 

있었다.

  숯을 일부 굽기도 했으나, 판매 목적으로 숯을 굽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광평리와 솔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숯을 생산해 모슬포에 가서 판매했다. 말도 많이 키웠으나, 대설로 

인해 지붕 위로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는 1963년 12월(1963년 12월 7일, 강수량 

13.6mm), 먹이를 구하지 못한 말들이 배고파서 많이 죽었다. 동백 언덕(카멜리아 힐) 밑

에 하잣, 어린이 놀이터(뽀로로파크) 일대에 중잣, 병악오름 부근에 상잣이 있었다. 하잣 

아래에서는 곡식을 심었고, 중잣 부근 촐을 베었으며, 상잣 이상의 초지대에서는 소를 방

목했다5).

  

2. 제주도 화전민의 숯 굽기 

￭ 숯에는 흑 탄과 백탄의 두 종류가 있다. 흑 탄은 600∼700℃로 정련한 뒤 숯가마 안에 

2∼3일간 두었다가 100℃ 정도가 되었을 때 꺼낸 것을 말하며, 백탄은 800∼1300℃

의 높은 온도로 정련한 뒤 꺼내어 흙·재·탄불을 혼합한 소분을 덮어 빠른 속도로 불기를 

꺼버린 것을 말한다. 백탄은 흑 탄보다 탄화온도가 높기에 탄소함유비율도 흑 탄의 

75.2%에 비하여 83.3%로 높다. 흑 탄을 굽는 가마는 주로 흙으로 만들고 백탄을 굽는 

가마는 돌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흙 가마·돌 가마라고 하는데 숯가마의 크기나 모양

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가마에서 막 꺼내 활활 타고 있는 것을 숯덩이를 마사 토를 덥

고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백탄이 된다.

5) 제보자: 박창부, 83세, 상천리 병악로 401,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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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오래전 숯을 구워왔다. 일반적인 용도인 연료용에서부터 취사 난방용, 건조, 

탈취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왔다. 제주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라산에서부터 해

안마을까지 판매용 혹은 자급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숯이 구워졌다. 제주의 숯 생산량은 

1981년까지 통계에 기록되고 있다.

￭ 『제주도지』에 따르면 제주의 목탄생산은 지난 1981년 32톤으로 마지막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숯, 즉 목탄 생산량 통계를 보면 1957년부터 집계됐는데 1957년 49톤에 

196만 원으로 기록된 것을 시작으로 1958년 56톤, 1959년 28톤이고 이후 1963년 

연간 최고기록인 800톤이 생산돼 금액 규모가 1억 9천 76만 원에 이르렀다. 이후 

1977년 100톤을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 감소해 연간 100톤 미만으로 떨어지다가 연탄

과 석유의 보급이 보편화하면서, 목탄생산은 그 자취를 감추었다.

￭ 泉晴一(1966)에 의하면 한라산 숯 굽기는 겨울철 부업으로서 삼림에서 잘려 나온 활엽

수를 길이 1척 정도로 잘라서 모양이 반듯하고 별로 굵지 않은 (직경 3-10cm) 것으로 

조종(弔鐘) 모양의 외곽을 쌓고 (직경 1.8m, 높이 1.5m) 그 속에 되도록 규칙적으로 

바르게 통나무를 쌓아 올려서 물로 반죽한 찰흙을 밑으로 발라오려 정상부에 직경 

30cm 정도의 굴뚝과 하부에 60cm에 30cm 정도의 화입구를 열어 거기에 점화한다. 

연기 나오는 것을 점검하여 우선 정상부의 굴뚝을 다음에는 화입구를 진흙으로 막아 하

루 정도 놔두고 흙의 벽을 부순다. 그들은 고정된 숯 굽기 아궁이를 만들지 않고 수시로 

이와 같은 숯 굽기 아궁이를 만든다.

￭ 일반적으로 보리, 조 수확 또는 촐 베기가 끝나고 숯을 만든다. 숯을 만드는 일을 ‘숯을 

굽는다’, 또는 ‘숯 묻는다’라고 한다. 숯 묻을 철이 되면 산에 오른다. 작은 솥이나 냄비 

등 간단한 취사도구를 가지고 가서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며 산에서 노숙하는 기간은 

대개 1박 2일이다.

￭ ‘숯 굽기’는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 낀 날이 좋다. 연기 나는 것을 숨겨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낮에는 나무를 준비해 두었다가 밤에 숯가마에 불을 지폈다. 숯을 굽는 절차

는 먼저 숯 굽는데 필요한 나무를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숯의 재료는 낭과 밤나

무, 쿤낭, 가시낭, 틀낭, 서어낭, 볼레낭, 소리낭 등이 쓰였다. 숯 굽는 나무는 목질이 질

긴 것이 최상이다. 숯불 기운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숯 묻을 나무가 준비되면 본격적인 

숯 굽기 작업에 들어간다. 숯은 숯가마를 이용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지만 대체로 공기

가 차단된 숯가마에서 구워낸다.

￭ 제주도 숯 굽기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시홍, 1998). 맨 먼저 가마터 고른다. 

숯가마를 만들 평지를 물색하여 평평하게 터 고르는 작업을 한다. 그런 다음 땅바닥에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 문화 조사연구

148

나뭇잎이나 자잘한 나뭇가지를 깐다. 이것은 숯 추려낼 때, 숯과 땅바닥을 구분하는 역

할도 한다. 다음에 덧돌을 만든다. 숯 구울 가마터 면적을 가늠하여 그것에 맞게 네 군

데에 ‘덕돌’을 만든다. 숯가마에 불을 지피는 구멍을 ‘덕돌(화덕)’ 또는 ‘숨골’이라 한다. 

‘덕돌’은 솥 덕에 앞쪽처럼 양쪽에 두 개 돌을 세우는데 이를 ‘어귓돌’이라 한다. 그리고 

‘어귓돌’ 위에 가로 얹는 돌을 ‘덮돌’이라 한다. 하나의 숯가마에 보통 4개 ‘덕돌’을 만

드는데, 가마가 아주 큰 경우 5~6개 ‘덕돌’을 만들기도 했다.

￭ 그다음에는 숯 굽기 위해 마련해 둔 나무를 ‘덕돌’을 경계로 한 가마터에 쌓는다. 나무 

쌓는 형식에 따라 숯 굽는 방식을 ‘누운 숯(곰 숯)’, ‘눌 숯’, ‘선 숯’으로 구분한다. 첫째 

‘누운 숯’ 또는 ‘곰 숯’은 숯 나무를 가마터 바닥에 눕혀 뜀틀처럼 쌓아 올려 흙을 덮는 

형식을 말한다. 초보자들이 사용하는 숯 굽기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숯을 많이 만들 수 

없고 ‘냉발이’6)가 많이 나온다. 둘째 ‘눌 숯’은 숯 나무를 ‘눌을 눌 듯이’ 피라미드형으

로 쌓아 흙을 덮는 방식이다. 숯 많이 구워낼 수 있다. 셋째 ‘선 숯’은 숯 나무를 지면에

서 수직으로 곧추세워 쌓아 흙을 덮는 방식이다. 이는 가장 고급기술이며 상설 숯가마에

서 만드는 숯은 모두 ‘선 숯’이다. 숯 나무를 가장 많이 쌓을 수 있고 ‘냉발이’가 가장 

적어 많은 숯을 얻을 수 있다.

￭ 나무 쌓을 때 숯 나무를 쌓은 겉면에 나뭇잎을 덮어 흙 스밈을 방지한다. 그리고 ‘눌 숯’

이나 ‘선 숯’인 경우에 숯 나무가 무너지지 않게 덩굴로 나무를 빙빙 둘러 감은 다음 흙 

덮는다. 이 과정을 통하여 숯 나무를 쌓고 흙을 덮으면 돔 모양의 숯가마 완성된다.

￭ 그러고 나서 숯 나무 위에 흙을 덮어 숯가마가 만들어 지면 덕돌 구멍으로 불을 지핀다. 

불길이 한꺼번에 골고루 돌아야 숯이 잘 된다. 불길이 숯가마에 골고루 돌았다고 판단되

면 덕돌을 빼내 ‘숨골(입구)’을 흙으로 막아 공기 완전히 차단한다. 불길이 덜 돈 때 화

덕 막으면 ‘냉발이’가 많이 생긴다.

￭ 이렇게 1박 2일 동안 산에서 노숙하며 숯 굽는 작업이 끝나면 귀가한다. 숯 구우러 다

닐 때 사람 눈 피해서 한적한 길 이용한다. 2~3일 정도 지나서 숯가마를 해체하고 숯을 

골라낸다. 가마를 허물어 숯 골라내는 일은 밤에 한다. ‘숯 굴(숯가마)’을 세는 단위는 

‘눌’ 혹은 ‘구뎅이(구덩이)’다. ‘숯 굴’ 한 눌에 2인 1조, 3인 1조로 숯을 굽는다. 숯 생

산량을 나타내는 단위는 ‘멩탱이(가마니)’ 이다. 다른 사람과 한 조가 되어 숯을 만들었

을 때 ‘멩탱이’로 나눈다. 한 눌(노적가리)에서 생산되는 숯의 양은 대중없다. 나무 쌓아 

불 지피고 공기 차단하는 시간 등 기술적 요소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6) 탄화가 덜 된 숯, 숯이 되다만 숯 나무를 ‘냉발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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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홍동 연자동 숯 굽기

￭ 연자동 화전민들은 부업으로 숯을 굽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허가를 받고 사들인 

나무만을 가지고 숯을 구웠다. 연자동 주위에는 초기(버섯) 밭을 운영하는 일본사람들도 

몇 있었다. 이들은 하치마키(도로)를 만들고 한라산을 둘러싸는 담을 쌓고 초기 밭을 운

영하였음. 숯 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땅을 파서 숯 굴을 만들었다. 숯 구울 나무는 

일본인에게 샀다(나무마다 도장 찍음). 숯 굽기는 여러 사람이 한 번에 숯 구웠다(보통 

백탄). 땅 위에 흙 쌓고 흙 위에 담을 쌓아(숯가마) 흑 탄을 굽기도 하였다7).

2-2. 도순동 화전민 숯 굽기

￭ 숯 생산은 1970년대까지 국유림 지대에서 행해졌다. 마을주민들은 숯을 국림(國林)에서 

서어나무, 참나무를 이용해 구웠다. 국가 림은 공동목장 동북쪽에 있다. 숯 굽기에는 화

전민과 일반 주민 100여 명도 참여했다. 공무원 제외하고 마을에서 ‘공부 안 하는 남자’

들은 모두 숯을 구웠다. 숯은 판매보다는 겨울철 화로(화리) 난방용으로 이용되었다.

￭ 숯을 만들기 위해 서어나무 등을 일정 크기로 자른 다음, 불을 지피기 위해 구덩이를 

1m 정도 깊이로 팠다. 구덩이 아래에 나무에 불 잘 붙도록 하려고 바싹 마른 가지들을 

채웠다. 구덩이에 자른 나무를 세운 다음, 그 위에 흙을 덮고 동시에 연기가 잘 빠져나

갈 수 있도록 연기 통을 만들었다. 세운 나무속으로 불을 붙이고, 나무가 불에 타면 저

절로 내려앉는다. 숯불은 국림 단속원 피해 밤에 붙였으며. 숯을 완성하면 밤에 마을로 

운반해 왔다. 숯을 굽다가 불꽃이 번져 산불이 나기도 했다8).

3. 제주도 화전민의 생활과 문화 

￭ 제주지역 화전민들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면서도 농경에 필수적이었던 소 또는 말을 직

접 또는 타인의 우마를 대신 맡아 길렀다. 겨울철에는 꿩과 노루 사냥하기, 숯 굽기 그

리고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약초 캐기 등을 부업으로 수입 올렸다9).

7)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2022), 뺷동홍동역사문화지뺸, pp. 489-493.

8) 제보자: 김수철, 2021.3.13. 17:30, 도순마을회관.

9) 김찬흡 편저(2014), 뺷제주향토문화사전뺸, 금성문화사, p.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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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화전민 가옥문화

(1) 동홍동 연자동 화전민 가옥

￭ 제주도 화전민 가옥은 강원도와 달리 돌을 이용해 만든 집이었다. 서홍동 ‘추억의 숲길’

을 따라 올라가면 현재 사유지로 변한 생기동 화전마을 터 근처에 화전민 가옥의 흔적

과 화전민 올레를 복원해 놓았다.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돌들을 이용해 집 벽과 

올레길을 만들었으며, 특히 야생 동물들(멧돼지 등)이 마을과 화전 경작지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계돌담을 쌓았다.

￭ 연자동의 화전민 가옥은 주로 삼 칸으로 된 초가집이었다. 초가는 보통 큰방(안쪽에 고

팡), 마루(마루에 부섭[돌화로]), 작은방(작은방 안쪽에는 정지)으로 이루어졌다. 벽은 돌

로 쌓고(한 단 쌓고 흙으로 덮고 다시 한 단 올리는 식) 부드러운 흙으로 마무리하였다. 

마당은 농사 수확물을 쌓아 놓는 곳이기 때문에 200~300평 정도로 큰 편이었다10).

￭ 작은방 옆쪽에는 ‘돗통’(돼지우리)이 있었다. 돗통에는 돼지 1~2마리가 사육되었고, ‘돗

거름’이 생산됐다. 집 안쪽의 ‘쉐막’(외양간)은 크기가 컸다. 이 쉐막에는 본인 소유의 

소와 아랫마을에서 맡아 키우던 10여 마리 소가 있었다. 쉐막 한쪽엔 방 꾸며 찾아오는 

손님이나 소 돌보는 사람이 머물렀다.

(2) 능화동 화전민 가옥

￭ 이치카와 상키(市川三喜)가 ｢濟州島紀行｣(1905년)에 기록한 능화동 화전 가옥에는 아

궁이가 별도로 없었다. 땅바닥을 움푹 파서 2間 정도(정지+방)로 만든 ‘더러운’ 오막살

이 구조였다. 능화동은 면적이 적어 집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없어 화전 가옥은 아궁이 

없는 정지(부엌)에서 감저를 구워 먹고 바로 정지와 연결된 방에서 잠을 자는 구조였다.

(3) 봉성리 솔도 화전민 가옥

￭ 1960년대 솔도에는 20여 가구가 있었으며 대부분 초가였다. 벽 재료는 돌이었으며, 2

칸 집 또는 3칸 집이 있었다. 취사용 정지(부엌)와 취침용 방은 필수 공간이었고, 상방

(마루)과 고팡은 3칸 집에서 볼 수 있었다.

10)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전게서, p.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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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전민의 사냥 문화

￭ 뺷제주도의 전통문화뺸(제주도교육청, 1996)를 보면, 화전민들은 단백질 섭취와 털가죽을 

얻기 위해 틈틈이 사냥했음을 알 수 있다. 사냥꾼을 달리 “사농바치”, “산쟁이”, “산포

수”라고 불렀다. 사농바치들은 산속의 지리, 날씨 변화, 산짐승의 서식지와 속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 화전민들은 혼자서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총이나 올가미, 덫, 창 등의 도구

를 이용해 사냥했다. 총과 올가미(코)는 노루, 꿩을 잡을 때 이용했다. 겨울이 되면 화전

민들은 꿩코나 노리코를 만들어 꿩과 노루가 잘 다니는 길목에 설치했다. 족제비는 족덕

(족제비 덫)을 이용해 잡았다. 지다리(오소리) 잡을 때는 창을 이용했다. 지다리는 주로 

땅굴을 파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굴속에 있는 것을 찔러 잡을 때 창을 사용했다.

￭ 화전민들은 노루사냥 할 때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가죽 감티’를 머리에 썼다. 가죽 감

티는 지다리 가죽(최상의 재료), 개가죽, 노루 가죽을 이용해 만들었다. 가죽 조각을 가

죽으로 만든 끈이나 말총으로 만든 가죽 두루마기 입고 사냥을 하기도 했다. 가죽 재료

는 개가죽, 쇠가죽, 노루 가죽, 토끼 털, 지다리 가죽이었다. 가볍고 보온성이 컸으며 쉽

게 구할 수 있었던 개가죽을 주로 활용해 가죽 두루마기를 제작했다. 가죽 발레는 허벅

다리까지 끼게 만든 일종의 가죽 각반으로, 사냥꾼의 하의 차림으로 가죽 발레를 착용했

다. 가죽 버선은 털을 제거한 소가죽, 개가죽으로 만들었다. 약도리(약돌기)는 노끈으로 

만든 동고량 주머니이며, 이것은 대나무로 제작한 도시락 차롱을 말한다11).

11) 고광민(1996), “제5장 수렵기술”, 뺷제주도의 전통문화뺸, 제주도교육청, pp. 3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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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전에 대한 역사적 의미 찾기

￭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부딪치며 자신이 사는 곳에 ‘주거’의 의미를 담는다. 문화자

원은 그러한 ‘주거’ 과정에서 삶의 본질을 찾는다. 이는 그 지역의 역사성을 보여주게 

된다. 나아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소속감을 심어주는 공동체적 역할

을 한다. 그런 문화자원이 보존되고 가치 있는 상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주에 사는 대부분

은 제주 화전과 화전민, 화전마을에 대한 아무런 역사적 지식이나 사소한 관심조차 미

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소농 선생은 다음과 같이 화전, 화전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제주인은 화전민의 후예인 셈이요, 또 화전민의 피가 우리의 핏줄 한 가닥에 흐르

고 있다고 봐도 망언이 아닐 것이다. 화전이야말로 아무런 꺼릴 것도 구애받을 일도 없

는 순박하고 무구한 착하디착한 자연인 그대로의 삶이었다.

무엇을 얻기를 바라서 하였다가 얻지 못하면 근심거리가 되고 얻어지지 않기를 바라다

가 얻어지면 또 근심거리가 됨을 화전농에서 배울 수가 있다.”

￭ 이에서 보면 제주지역의 화전과 화전민은 부인할 수 없는 제주 사회와 제주도민의 역사

적 DNA라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모르는 척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제주 근

현대사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제주 화전에 대한 체계적 정리와 그에 대한 역사적 

인식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의 화전은 중산간의 국마장 지대 내 또는 국

마장과 한라산 밀림지대의 경계부에 축조되었던 상잣성 이상 지역에 대한 개척사이면서 

산간지대 생활사를 구명(究明)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이다. 따라서 제주 화전에 관한 체

계적 연구와 조사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이를 위한 기초단계인 제주도 화전 문화 발굴과 적용은 화전마을과 화전민의 삶을 기반

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제주 화전 문화를 기초로 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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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개발과 활용,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등을 통해 제주 화전과 화전민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나아가 잃어버린 역사의 파편들을 되찾아 제대로 된 제주 근현대사 

체계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그 역사적 기억 찾기에 모두 나서야 하겠다.

2. 제주도 화전 문화콘텐츠 발굴 

￭ 그동안 제주지역 화전과 화전마을, 화전민에 대한 사회적․학문적 관심이 아주 낮은 편이

다. 이에는 구한말 몇 차례의 제주 민란과 ‘제주 4.3’ 등으로 인해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왜곡된 개인적 악몽들이 한몫하고 있다. 이와 달리 화전이 있었던 다른 지역, 특히 강원

도, 경상도, 충청도 산간지역 시, 군 지자체에서는 화전민 생활이나 문화를 포함해 화전

민의 여러 면을 다시 부각하여 화전마을로 복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그곳에서는 화전

민의 생활상과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한편 조상의 지혜와 슬기, 여유와 애환 등, 조상들

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을 역사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기획하

여 실행하고 있다.

￭ 현재 제주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상황이지만, 화전에는 과거에 

화전 밭을 경작했던 화전민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주거, 생산도구 등을 통해 화전마을 

주민들이 협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적 모습, 화전지역에서 생긴 독특한 노동협동 체제, 

제주지역 특유의 농사와 목축의 교체 생산방식을 근간으로 하는 생활문화 등을 엿볼 수 

있다(정연학, 2006).

￭ 나아가 화전 농업의 기술실천 과정에는 고대적인 이동 농경 중심의 자연적응과 자연이

용 지식이 숙전지(熟田地) 농업기술과 다른 체계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영농지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사회․경제적 조건이 열악했던 농민들 사이에서 경험적으로 축적되면서 

전승되어왔다. 화전 농업에는 수렵이나 채집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이행한 초기 집단적 

인력노동 위주의 농업문화와 기술, 지식이 잘 남아 있다(배영동, 2013).

￭ 이같이 다양한 면에서 화전과 화전민을 고찰하고 이를 활용하여 화전마을을 복원한다

면1) 이들 복원된 화전마을을 다양하고 효율적인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화전, 화전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

는 계기 마련할 수 있다(윤석산, 2009).

1) 이러한 작업은 메타버스, 홀로그램 같은 가상현실로도 구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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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충청북도 단양군은 지난 2010년 “소백산 화전체험 테마 숲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고2) 옛 화전민의 삶과 애환을 체험해볼 수 있는 화전민촌을 복원했다. 현재 소백

산 화전민촌 화전 민가 9동, 정감록 명당 체험 마을 15동, 소백산 자연휴양림 산림문화 

휴양관 2동 15실과 숲속의 집 10동으로 모두 49개 객실의 산림휴양 시설을 운영 중이

다. 소백산 화전민촌은 39∼78㎡의 너와집 5동과 초가집 3동, 기와집 1동 등 모두 9

동이 있으며 탈곡기와 디딜방아, 물지게 등 책에서 보던 옛 농기구가 있다. 화전민들이 

살았던 옛터를 복원하고 정리해 관광객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숙소로 탈바꿈한 화전민촌

은 옛 화전민의 삶을 느끼며 일반 숙소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 할 수 있다.

￭ 아울러 경상북도 영양군에서는 영양군 입암면에 <영양 산촌 생활박물관>3)을 조성하여 

화전, 화전 경작, 화전 역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곳에 전통생활체험관을 만들어 굴피

집, 농사, 쟁기질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

고 있는 화전마을 복원사업은 이제 그 지역의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이 같은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에 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화전민이 지녔던 

여러 면모를 고려하여 화전민 복원에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

육이 될 수 있다(단양군청, 2010).

① 화전민들이 행하였던 특이한 농사방법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가 지닌 

특성이나 면모를 설명한다.

② 화전민이 살던 다양한 집, 또는 화전민이 사용하던 농기구나 생활용품을 복원하여 

전시한다.

③ 화전민이 행하던 민속신앙을 복원한다. 예를 들면 마을 당이나 신목 등을 복원시켜 

마을 입구에 전시한다.

④ 화전민들에게서 취재한 민속자료, 민요나 전설 등을 복원한다.

⑤ 산속 들어와 화전민 된 자들에 대한 사상이나 가치를 부각할 수 있다.

⑥ 역사적 사실로 보아 부패한 관료의 횡포나 외세 침략 등, 혼란과 전쟁으로 인하여 산

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화전민이 되었다.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화전, 화전민

을 통하여 우리가 지닌 슬픔과 아픔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 민란과의 연관성을 고찰함으로써 화전민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근대 사회경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단양군청 홈페이지(https://www.danyang.go.kr)

3) 영양 산촌 생활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yyg.go.kr/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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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제주지역 화전과 화전민을 바탕으로 하는 제주 화전 문화의 발굴과 적용은 역사와 

문화, 문화자원과 IT 기술,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등을 융합한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광산업은 그 중심에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런 의미에서 제주도 화전 문화 발굴과 활용은 크게 문화콘텐츠 발굴과 다크 투어리즘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문화콘텐츠란 곧 문화 원형 또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형성, 잠

재성, 활용성 같은 가치를 찾아내어 매체와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 창조과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지역의 역사문화로 생각할 수 있는 자원은 지역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민의 생활을 잘 

나타내거나 지역민의 가치를 잘 담아내고 있어야 한다.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문화콘

텐츠로 재탄생 시키려는 노력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보편화시킬 수 있

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으로 여길 수 있는 역사, 역사적 인물, 전설이나 설화 등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특색있는 문화유산을 가치 있는 문화로 만들려는 전략

이 필요하다. 이는 곧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백은영, 2020).

￭ 문화자원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환경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과 맞춰 살아가는 

고유한 방식이다. 즉 사람들은 환경과 만나고 부딪치며 자신이 사는 곳에 ‘거주’의 의미

를 담는다. 문화자원은 그러한 ‘거주’의 과정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더 높은 가

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지역 역사성

을 보여준다. 나아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긍지와 소속감을 심어주는 공동체

적 역할도 수행한다. 

￭ 그리고 문화자원은 그 지역에 남아있는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과 같이 본래 존재하던 역

사의 흔적들과 그 흔적들을 활용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

양한 형태의 소재와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문화자원이 보존되고 가치 

있는 상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를 제대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야 한다. 또 한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자원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미한 문화적 요소의 

체화과정을 통해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경제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주지역에 적용한다면 제주 화전과 화전마을을 고유한 제주의 역사자원으로 가치 매김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이렇듯 제주 화전과 화전마을을 제주의 고유한 역사자원으로 삼아 문화콘텐츠를 발굴하

기 위해서는 우선 화전마을 복원이나 화전(농경)체험관 설치, 화전 문화 축제 등이 시급

하다. 이를 통하여 화전 문화와 화전 농경을 체험할 수 있다4). 구체적으로 보면, 화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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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살던 농막 같은 주거 생활, 메밀 등 식생활, 테우리, 방애, 숯 굽기, 사농바치, 약

초 캐기 같은 부업활동 등을 체험함으로써 제주 화전과 화전 문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

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제주 근현대사의 어그러진 조각과 파편들을 다시 모아 새로 맞추

고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같은 시도는 IT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에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 플렛폼

을 활용한 가상공간 구축이다. 옛 화전마을과 화전길, 숯가마, 계단식 밭 등을 드론 혹

은 3D나 4D 입체 촬영하고, 거기에 이전 촬영된 시대별 항공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첨가

하면 화전마을의 역사적 변화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화전 문화를 스토리

텔링한 콘텐츠 기반 가상공간에서 화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가상공간

의 체험은 오프라인 방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

2-1. 화전민 문화콘텐츠 제작

￭ 화전 개척 방식과 농업문화 콘텐츠 자료: A. 화전 농업의 5단계- ① 화전 장소 선정하

기, ② 삼림 제거하기, ③ 화입 하기, ④ 농작물 심기, ⑤ 휴경하기, B. 화전농작물: 보

리와 감자(지슬), 콩, 팥, 피 재배법

￭ 화전민 목축문화 콘텐츠 자료: A. 삯쉐 기르기-여름철 농경이 끝난 후 해안마을 주민들

의 소와 말을 위탁관리, 우마 1두당 보리 2~3말 받아 생계유지. B. 밭갈이에 필수적인 

소 기르기: 목장에 방목 또는 번쉐 이용. C. 상산 방목하기-해발 1400m 이상의 상산

인 큰 두레왓, 백록담 등으로 소나 말 올려 방목하기  

￭ 화전민 숯 굽기 문화콘텐츠 자료: 화전민 거주지가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여서 집 

난방용, 음식 조리용으로 숯 굽기가 행해졌음. 애월읍 봉성리 솔도와 안덕면 광평리 주

민들은 숯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인구가 많았던 모슬포에서 판매해 수익을 올렸음. 숯을 

굽는 절차, 숯 굽기 용 목재, 숯 굽는 주민과 국립공원 산림감시원 간의 갈등 존재

￭ 화전민 약초 문화콘텐츠 자료: 약초는 건강관리, 질병 치료제로 이용되어 화전민들은 한

가한 시간을 이용해 약초를 캐어 말렸다가 판매했다. 오름이나 한라산 정상부 그리고 하

천 변에 자생하던 약초를 채취했다. 엉겅퀴, 칡뿌리, 구지뽕 나무뿌리, 오미자 등을 채취

해 팔았다.

4) 제주 민예총에서는 무등이왓에서 동네 주민들로부터 ‘제주 4.3’ 당시 집터를 빌려, 그곳에 조를 심어 키웠다. 동광
마을 주민들과 함께 씨도 뿌리고 검질도 매며 조를 거뒀다. 그 수확물로 빚은 술은 제주 4.3 평화재단에 전달해 
‘제주 4.3’ 때 돌아가신 삼만 영혼 영신님 신전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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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전민 촌락과 가옥문화 콘텐츠 자료: 1800년대 말 뺷제주군읍지뺸 「제주지도」(1899)에 

등장한 9개 화전동(제주목 4개, 대정현 3개, 정의현 2개)의 위치 특성, 능화동과 솔도의 

화전민 가옥특성과 내부 공간구조, 강원도 화전민 가옥과 제주도 화전민 가옥 비교, 화

전민 가옥의 벽과 지붕 재료

￭ 화전민 음식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들의 보리, 콩, 메밀, 감자 등을 활용한 음식 레시

피 개발

￭ 화전민 복식문화 콘텐츠 자료: 화전민들의 일상생활과 사냥용 복장(개털로 만든 모자와 

외투 등), 가죽 감티, 가죽 발래 

2-2. 화전민 생활사 스토리텔링 자료개발

￭ 제주지역 화전민, 화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설(이야기 등)이 비교적 적으나, 일부 

남아있는 전설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화전민의 생활사를 밝히는 콘텐츠로 만

들 필요가 있다.

화전민(1): 화전민은 산에 가서 아무데나 임자 없는 밭인 된밧을 일구면서 사는 사람들

인데. 옛날 방애오름 앞에 화전 하는 이 서방네 친척들 서너 집이 모여서 살았다. 이 사

람들은 삼사 대가 되어가도 집들이 불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아니하여서 하였는데. 다시 

정의고을 신효리 월라산(월라봉) 앞에도 화전민 서너 가호가 있어서 사는데. 차차 가호

가 불어나니까 아랫마을로 내려와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

면 이 화전민들은 사돈도 자기네끼리만 하면서 사니까 이 두 화전 동네는 모두 가지 사

돈(겹사돈)들이니까 명질 때가 다가와서 추렴을 하게 되어도 이 두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같이 어울려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동네에서는 봄에 잡은 소고기나 말고기도 여

름까지 두어서도 절대 썩거나 쉬지 않아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화전민에게 없는 것이라고는 소금과 무명 베인데 이러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있는 말

가죽, 소가죽을 말려서 가서 바꿔다가 쓰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예법 차림이 

없이 그냥 평장으로 묻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네 할아버지 묘도 잃어버리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말하기를 선묘에 소분 안 하는 불효한 놈들 보면 “화전 백성 닮

은 놈”이라고 말합니다(구술자: 1960.1.20. 성산면 성산리 71세, 남 김두옥).5)

￭ 내용분석: ① 화전민은 산에 가서 아무 곳에나 임자 없는 밭을 일구면서 사는 사람들이

5) 진성기(2018), 뺷제주 토속적 옛말뺸(제주대학교박물관문화총서 3), 제주대학교박물관, pp. 369-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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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 ② 화전을 달리‘된밧’이라고 불렀다. ③ 방애오름(동홍동 해발 1699m, 제보자가 

오름 이름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음)과 신효동 월라봉 앞에 각각 화전 하는 집이 3~4

호 정도 있었다. ④ 두 화전마을 주민들은 자기네끼리 혼인 관계를 형성하여 모두 가지 

사돈들이 되어 명절 때 추렴도 같이했다. ⑤ 봄에 잡은 소고기나 말고기도 여름까지 두

어서도 썩거나 쉬지 않았다는 점은 두 화전마을이 해발고도가 높은 장소에 있기에 기온

이 낮아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⑥ 화전민에게는 생활에 필수적인 

소금과 무명베가 없어서 말린 소가죽과 말가죽으로 바꿔다가 썼다. ⑦ 화전민들은 죽으

면 예법을 차리지 않고 평장(平葬)을 한 결과 조상 묘를 잃어버려 조상에게“불효한 놈”

이라고 욕먹는 경우가 있었다.

화전민(2): 옛날 정의 직세(남원읍 하례2리 학림동) 위 선돌에 화전 하는 사람이 살았다

(선돌앞'은 '평대진전(坪垈陳田)/벵듸진밧에 해당, 오늘날은 '입석동'(立石洞). 염돈(용흥

동) 위 방애오름 앞에 화전 하는 사람 살았습니다.

이 두 화전 하는 사람들끼리는 두 집 사이가 아주 멀어서 여섯 참이나 되는 먼 거리지만 

어떻게나 좋은지 아주 가까운 이웃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화전 하면서 어려운 살림에

도 가끔 맛있는 음식을 하면 서로 맛보라고 가져다주었으며, 오가다 노루나 멧돼지라도 

사냥하여 져서 먹게 되면 서로 나눠 먹고 다시 어떤 길 잃은 송아지나 망아지가 있으면 

주워 다가 같이 나눠 기르고 하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바빠서 놀지를 못해도 그렇게 하

다가도 가끔 밤이 심심하고 야심할 때 서로 놀러도 다니는데 그 두 집 거리가 멀어서 

두 시간이나 걸어가고 오곤 하였습니다. 이때 두 집에서는 서로 밤길에 놀다 갈 땐 그 

가는 친구 전송으로 절반 갈 때까지는 데려다주곤 하면서 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

다가도 사삼 사태를 당하니까 모두 이주시켜서 아랫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사태가 먼지 

사람 사는 정까지도 갈라버린 것입니다(구술자: 1962.7.22. 남원면 공천포, 76세 남, 

김대옥)6)

￭ 내용분석: ① 화전동은 직세(남원읍 하례2리 학림동) 위 선돌앞(坪垈陳田, 立石洞)과 염

돈(용흥동) 위 방애오름(위치 오류, 실제는 弓山(활오름)에 해당)에 있었다. ② 두 화전

마을은 거리가 아주 멀어서 여섯 참이나 되지만 그래도 매우 가까운 이웃같이 친하게 

지냈으며, 화전 하면서 어려운 살림에도 가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져다주며 맞보게 

했다. ③ 오가다 노루나 멧돼지라도 사냥하여져서 먹게 되면 서로 나눠 먹고 다시 길 잃

은 송아지나 망아지가 있으면 같이 나눠 길렀다. 화전민들 간에서는 상호 의지하고 연락

하며 지내는 등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6) 진성기(2018), 상게서, pp. 53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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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전세와 민란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제작

￭ 19세기 후반 제주지역에도 화전이 확대되면서 정부에서는 지방관아 재정을 메우기 위해 

화전세(火田稅)를 징수했다. 당시 화전민들이 중산간 목장지대에 들어가 개척한 토지는 

국가 소유였지만 영구경작권을 인정받아 생활할 수 있었다. 정부의 과도한 화전세 징수

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던 제주의 민란으로는 강제검의 난(1862)과 방성칠의 난(1898)

이 대표적이다. 제주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었던 민란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을 영화나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로 제작할 경우 제주역사 이해에 매우 유용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

￭ 강제검(姜悌儉)의 난(1862) 콘텐츠 자료: ① 진주민란(1862) ② 등장인물-대정현 자단

리 조만송(趙萬松), 장환(張煥), 덕수리 김석란, 광청리 김두일, 대정현 강제검과 제주목 

봉개리 출신 김흥채, 박흥렬 등, 제주 목사 임헌대(任憲大)와 정기원, 제주안핵겸찰리사 

이건필 ③ 민란 처리문서(제주목안핵장계등록) ④ 발생원인-목장토를 개간한 빈곤층에

게 화전세와 목장세 과다징수

￭ 방성칠(房星七)의 난(1898) 콘텐츠 자료: ① 발생원인-1898년 2~3월 제주 목사 이병

휘(李秉輝)의 화전세, 마장세, 목장세 수탈 ② 주동자: 전남 동복 출신 방성칠, 남학당

(南學黨) 간부 강벽곡, 정세마, 강제평, 김안일 등 ③ 민란기록 문헌-김윤식의 뺷속음청

사뺸, 뺷승정원일기뺸 ④ 성격-새로운 조세개혁을 위한 조세저항 운동

2-4. 화전민 목축문화 콘텐츠제작

￭ 19세기 후반 제주지역 화전민의 개척 무대는 조선 시대 국마장(國馬場)과 산마장(山馬

場)이었으며, 뺷제주군읍지뺸｢제주지도｣(1899)에 나타난 9개 화전동은 모두 상잣성 이상 

지역에 있다. 화전민들은 보리나 감자를 재배하기 위해 밭갈이가 중요했기 때문에 집마

다 소 1두 이상을 길렀다. 또 해변 마을 또는 하잣성 아래 위치했던 큰 마을주민들이 

위탁관리를 맡겼던 우마들을 대상으로 위탁료를 받아 생계에 이용했다. 화전민 목축문

화 콘텐츠 자료에는 국마장, 산마장, 잣성, 밭갈쉐, 번쉐, 삵쉐 등이 있었다.

￭ 국마장과 화전 콘텐츠 자료: ① 형성원인-조선 시대 제주도 국마장은 고려말 몽골(원제

국)이 설치해 100년 가까이 운영했던 탐라목장을 계승했다. 1429년 제주도 출신 고득

종이 세종에게 제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안지대 목초 부족 문제, 명나라 제주마 진

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마장 설치를 건의 ② 국마장 정비-16세기~19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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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빙기가 계속되면서 기온이 내려가 국마장에서 말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국마 수가 감

소하는 등 국마장 운영이 사실상 방치상태에서 부임한 이형상과 송정규 목사가 국마장

에 대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③ 1704년 송정규 목사는 제주도 국마장을 10개로 통합

해 운영하겠다고 조정해 건의하여 윤허를 받은 후 1705년부터 국마장을 10개로 통폐

합하여 십소장(十所場, 10개 대규모 목장을 지칭)였다. 제주목에는 1소부터 6소까지, 

대정현에는 7소와 8소, 정의현에는 9소와 10소를 배치했다. ④ 국마장 운영-제주 판관

(1소~6소 감목), 대정 현감(7소, 8소 감목), 정의 현감(9소, 10소)이 감목관을 맡았으

며, 감목관 밑에는 1개의 소장을 책임질 마감(1명 또는 2명)을 두었음. 1명의 마감 밑

에는 군두, 군부, 목자(牧子)들이 있었다. ⑤ 공마-국마장에서 생산된 우수한 말들은 주

기적으로 어승마, 정조마, 차비마, 전마 등으로 공마되었다.

￭ 산마장과 화전 콘텐츠 자료: ① 형성배경-산마장은 1659년(효종 10) 제주 목사 이괴가 

임금의 윤허를 받아 설치한 특별목장으로, 헌마 공신 김만일 후손들이 길렀던 우수한 말

들을 사들여 조성한 것이다. 제주 동남부 중산간 지역에 자리 잡았던 산마장은 숙종 연

간에 녹산장(鹿山場), 상장(上場), 침장(針場)으로 구분되었다. ② ｢산마목장신정절목｣
(1794)과 목장토 화전: 18세기 말에도 제주도민들은 국마장 지대에서 목장토를 개간해 

경작했음이 1794년 심낙수 어사가 작성한 ｢산마목장신정절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각기 목장마다 허경(許耕) 구역이 있었고, 특히 녹산장을 그린 지도에는 목장

토를 활용한 농경 흔적인 ‘구경당금(舊耕當禁)’과 ‘신정허경(新定許耕)’, 갑마장(甲馬場) 

그리고 산마장 내 구분 돌담인 간장(間墻)이 등장한다. 구경당금 구역은 한때 경작이 이

루어졌으나 경작을 금하여 목축했던 장소이며, 신정허경 구역은 새롭게 경작지로 허용

된 장소를 의미한다. ③ 주민들이 산마장 내 있던 목장토를 활용해 농사짓는 것을 허용

한 대신에 세금(場火稅, 牧場稅)을 징수해 목장 운영비로 쓰도록 했음. 목장토의 개척은 

바로 목장 내 화전 통한 농경지화를 의미한다.

￭ 상잣성과 화전 콘텐츠 자료: ① 조선 시대 제주도 국영목장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현존하

는 유적(물)으로 가장 대표적 잣성은 국마장 즉 십소장(十所場)의 상, 하 경계선 나타내

는 목축역사유적임. 본래 ‘잣’이란 성(城)을 의미하는 주민들은 ‘잣담’이라고 불렀으며, 

잣성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 지형도에 등장했다. ② 잣성을 기록한 뺷제주계록뺸
(1846~1884)에는 잣성을 ‘장원(牆垣)’으로 기록했다. 여기에 ‘上下牆垣’이 등장해 당시

까지 중잣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잣성은 위치에 따라 해발 150m~250m 일

대 하잣성, 해발 450m~600m 일대 상잣성 해발 350m~400m 일대 중잣성으로 구분

되었으며, 목마장 관리하는 해당 감목 관처에서 마을주민 동원하여 잣성을 새로 쌓거나 

보수했음. 19세기 제주 화전동은 상잣 위쪽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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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산장절목(1774)에 등장한 녹산장과 갑마장  

￭ 밭갈쉐, 번쉐, 삯쉐 콘텐츠 자료: ① 화전민들도 보리와 감자 농사를 위해 밭을 갈아야 

했기 때문에 ‘밭갈쉐’(耕牛)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 암소도 밭갈이에 투입했으나, 

대부분 힘이 강한 수소가 자갈과 억새 뿌리가 많았던 토양환경에서 적격이었다. ② ‘번

쉐’는 이웃끼리 순번을 정해 참여 농가의 소를 몰아다가 방목지에서 먹이던 소였다. ‘조 

리기’가 끝나면, 소를 농사에 이용할 일이 없어지므로, 이웃끼리 ‘번쉐’를 하였다. ③ 

삯쉐는 해안마을의 소들을 목축지가 있던 중산간 마을(화전마을)에 위탁 관리했던 소를 

의미한다. 애월읍 봉성리 솔도 화전동과 안덕면 상천리, 서귀포시 서홍동과 동홍동 화전

마을에서도 삯쉐 목축이 행해졌다. 두당 보리 2~3말을 위탁료 받아 생계 유지했다. 특

히 기후로 인해 보리 재배가 불가능했던 봉성리 화전동(솔도) 주민들은 소 위탁료 보리

쌀로 받아 식량문제 해결했다.

￭ 상산 방목 콘텐츠 자료: 제주지역에서는 해발 14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방목 이루

어졌으며, 이를 “상산에 올린다”라고 했다. 이것을 상산 방목이라고 했으며, 주로 여름

철 행해졌다. 상산(1400~1950m)은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철 기온 낮고 바람 많아 진

드기 피해가 적은 곳이다. 상산 방목은 한라산 산정부 지형과 기후 및 식생 환경을 인식

한 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화전민도 자신 거주지 이상 큰 두레왓 등 상산으로 소 올

려 방목했다7).

7) 강만익(2013), “근현대 한라산 상산방목의 목축 민속과 소멸”, 뺷탐라문화뺸 43호, pp. 13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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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화전 고문서 아카이빙 구축 

(1) 화전 매매 고문서 활용 

￭ 화전동과 화전 매매에 대한 고문서들을 수집해 디지털화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한 후 화

전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 동홍동에는 화전 토지매매문서가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디. 1911년(명치 44년)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매도인, 보증인, 이장 실

명이 등장하며 토지거래 내력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 가치 인정

되는 고문서에 해당한다.

<그림 5-2> 동홍동 화전토지 매매문서(1911)

 

土地賣買契約書

右契約은 所有土地 賣主가 賣買代金 全額을 領收고 自今으로부터 買主

의 永久所有者되을 契約
右契約에 正確을 保證기 爲야 保證人이 玆에 捺印
明治 四十四年 陰十月十四日

全羅南道 旌義郡 右面 東烘里 賣渡人 吳有邦(수결)

                仝面 仝里 □火田洞 買收人 金致寶

                仝面 西烘里 保證人 邊義成(수결)

右間

一 地表示 :  一五七五□ 五□九平

一 本據地 : 旌義郡 右面 東烘□

一 地番은 □□田員

一 種目 : 火田

一 面積 : 牟種 肆斗落  四標 東 康應三田 西 吳勝榵田 南 康哥田 北吳一

封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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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土地賣買契約書｣는 1911년(명치 44년) 음력 10월 14일에 작성된 문서로, 전라남

도 정의군 우면 동홍리 매도인 오유방(吳有邦)과 동홍리 화전동 매수인 김치보(金致寶)

간의 토지매매 상황을 기록했다.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토지매매 보증인은 서홍리(西烘

里) 변의성(邊義成)씨 였다. 구체적인 토지매매 대상 종목이‘火田’으로 나타나 화전도 매

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면적은 모종(牟種: 보리씨) 4두락(斗落) 즉 4마지기로, 이것은 보리 씨앗을 파종하는 

1200평(1마지기, 약 밭 300평) 정도를 의미한다. 매매가 이루어진 화전의 위치는 당시

는 토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사표(四標)을 이용해 위

치를 표현한바, 해당 밭의 동쪽에는 康應三田, 서쪽에는 吳勝榵田, 남쪽에는 康哥田, 

북쪽은 吳一封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디. 대매대금은 20엔이었으며, 수료금은 50전이

었다.

(2) 화전세 영수증 활용

￭ 서귀포시 도순마을 주민들은 조선 후기 8소장 내외에서 화전을 개척했다. 조선 말기 조

정에서는 화전민들에게 국마장에서 화전 경작을 허용한 대가로 화전세를 부과했다. 도

순마을에 남아있는 화세(火稅) 영수증을 보면, 양원해(梁元海)가 1910년 12월 영수원

(領收員)이었던 강필호(姜弼鎬)에게 팔소장 화세로 19원 영수증과 16원 72전 2리를 납

부했다. 관아에서는 팔소장 이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화전에 대해서도 장화세(場火稅)를 

징수했다. ｢領收證納高永伯一金肆拾壹円伍拾捌錢右道順場火稅領收홈 明治四十四年 十

一月二十八日 領收員 任啓興｣ 문서는 고영백이 장화세로 1911년 11월 징수원 임계흥

에게 41원 58전을 납부했음을 보여준다.

一 賣買代金 : 貳拾円也

一 認證 : 第   号

一 認證
一 手料金 : 五十錢也

一 帳簿記載所

明治 四十四年 陰十月十四日

全羅南道 旌義郡 右面 東烘里 里長 吳容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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領收證 一金 拾玖圓也 右는 道順里八所場
火稅領收홈 明治四十三年十二月 十三日 納
人 梁元海 領收員 姜弼鎬

<그림 5-3> 화세 영수증(1910.12.13.)

 

領收證 一金 拾陸圓 柒拾貳錢貳里也 右
는 道順里八所場火稅領收홈 明治四十三
年十二月 十五日 納人 梁元海 領收員 
姜弼鎬

<그림 5-4> 화세 영수증(1910.12.15.)

(3) 화전에 대한 도전(賭錢) 징수 문서 활용 

￭ 1900년 왕실의 보물·세전(世傳)·장원(莊園) 등의 재산을 관리하던 내장원(內藏院)이 제

주도에 파견한 봉쇄관 강봉헌이 작성한 ｢濟州郡各公土調査成冊｣(光武四年, 1900, 규

장각도서 도서번호: 2067)에는 제주군의 산장(山場) 지역에서 인근 마을주민들이 새롭

게 개간한 화전을 조사해 세금(도전)을 부과했던 기록이 등장한다.

<그림 5-5> ｢濟州郡各公土調査成冊｣(1900)에 기록된 화전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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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군에서 화전 개척이 이루어졌던 지역(화전민 수/도전(賭錢: 공토를 이용해 농사를 

지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영평(20명/40냥), 월평(65명/130냥), 용강(20명

/33냥), 명덕(명도암, 40명/131냥), 교래(50명/281냥), 교래경(100명/77냥), 안좌경

(9명/11냥), 삼소장의 오등경(38명/78냥), 육소장(48명/133냥), 육소장의 어음경(8명

/38냥)과 어도경(봉성리, 10명/83냥)이 있었다. 11개 장소에서 화전을 일군 408명에

게 총 1,035냥을 부과해 징수했다(1냥=10전, 1전=10푼).

￭ 삼소와 육소는 조선 후기 제주목이 관할 했던 국마장이었다는 점에서 이 자료를 통해 

화전이 국마장에서도 행해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 3 소장에서는 오등리 화전민 38명 그

리고 6소장에서는 어음리 8명과 어도리 10명, 6 소장 인근 마을주민 또는 다른 지역 

출신 48명 등 총 66명이 화전 했다는 점은 1900년 당시 3 소장과 6 소장은 사실상 

폐장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 화전에는 대부분 조(粟)을 파종했으나, 교래리 근처 화전에는 기장(稷)을 심기도 했다. 

화전 면적은 산출량 단위인 섬(石:1石=10斗)>말(斗:1斗=10升)>되(升:1升=10合)>홉

(合)으로 나타냈다. 두락(斗落)은 한말(1斗)의 종자를 파종할 만한 면적으로, 달리 ‘마지

기’라고 부른다(섬지기: 1석 파종면적, 되지기: 1승 파종면적).

             

3. 화전 문화체험과 잃어버린 화전마을 탐방 프로그램 발굴

￭ 제주도 화전 문화의 발굴과 활용은 크게 문화콘텐츠와 다크 투어리즘으로 나눌 수 있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전쟁·학살 등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

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봄으로써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이다. 다크 투

어리즘은 죽음에 관한 사색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한 기억, 그에 

따른 유물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을 상품화한다는 점에서 유산관광의 속성을 지

니고 있다. 유산관광은 그곳에서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 수 있는 특별함이 있기에 

유산의 교육적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재미와 교육적 체험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김명혜, 2020).

￭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제주 4.3’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도입한 정근식 교수는 2006년 ‘4.3 진

상규명 운동, 제도화의 문화 자원화’를 발표하면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

다. 그는 다크 투어리즘이 넓은 시각에서 일종의 문화유산산업 또는 역사유산산업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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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유산 산업이 기억의 보전을 근거로 형성되며 여기에는 정치적 

동기 이외에 경제적 동기와 교육적 동기가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장윤식(2007)은 이재수의 난과 일본군 유적지, 4.3 유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역사문화관광을 토대로 한국의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평화까지 모색하는 다크 투어리즘

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발판으로 삼아 실제로 2021년 6월 신축 항쟁 120주년을 맞아 도

민들을 아우르는 ‘범제주기념사업회’가 출범했다. 신축 항쟁 120주년 기념사업회는 신

축 항쟁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신축 항쟁 기념 조형물과 표석 제작, 학술토론회, 장

두 추모굿 등 기념행사, 교육 및 출판,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명 찾지 못했으나 2001년 신축 항쟁 

100주년 맞아 천주교와 화해 선언 이뤄지며 신축 항쟁의 역사적 의미 새롭게 조명됐다.

￭ 본문에서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1948년 11월부터 9연대에 의해 이루어진 ‘초토화 작

전’으로 제주지역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제주 

4.3’으로 인해 전부 파괴됐거나 소실된 마을공동체는 300여 자연마을, 2만여 호, 4만

여 채이다. ‘잃어버린 마을’은 ‘제주 4·3’ 때 집중적인 피해 마을 가운데 일부로서, 주민

들이 돌아와 마을을 이전처럼 복원하지 못해 버려지거나 단순 농경지로 바뀌면서 이 이

상 마을로 형성되지 않고 사라진 경우를 말한다.

￭ 1954년 9월,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자 중산간 마을 사람들 상당수는 살던 곳을 찾아 

돌아갔다. 그러나 마을로 돌아간 주민들이 다시 농토를 개간하고 새로 집을 복구하고 살

기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제주 4.3’ 과정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아픈 흔적이 

오롯이 남아있어 주민이 복귀하기를 꺼렸다.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 중에는 이미 사망

한 사람 많았으며, 해안지대로 소개되어 각지 분산되어 정착한 주민들이 다시 고향 마을

로 돌아가기 어려웠다(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 결국 ‘제주 4·3’ 이후 오랜 기간에 걸친 난민정착 복구사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원래 

마을주민들이 복귀하지 않아 이제는 폐허가 되어 버린 마을들이 제주 도내 곳곳에 생겨

났다. 바로 ‘잃어버린 마을’이다(제주4·3사건 제50주년 학술·문화사업추진위원회(1998).

￭ 2021년 ‘제주 4.3 연구소’의 추가진상 조사 결과, 2019년 현재까지 제주 도내에서 총 

134개 잃어버린 자연마을 확인되었다. 지역별로 제주읍이 34개로 가장 많고, 다음 애

월면(29개), 조천면(15개), 남원면(12개), 안덕면(12개), 한림면(11개), 구좌면(8개), 중

문면(7개) 순이다. 이밖에 대정면, 표선면 각각 2개, 성산면, 서귀면 각각 1개씩 잃어버

린 자연마을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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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9년 봉세관 강봉헌이 화전세 징세 자료로 작성한 『제주삼읍공토조사성책, 州山場新

起火田株』에 의하면, 영평(寧坪), 월평(越坪), 용강(龍崗), 명덕(明德, 명도암), 교래(橋

來), 교래경(橋來境), 안좌(安坐境, 가시리), 오등(吾等境), 어음(於音境), 어도(於道境, 

봉성리) 등 대략 10곳에서 화전세(火粟田)를 징수하였다.

￭ 아울러 1899년 강봉헌이 공토(公土) 집세(執稅)를 위해 작성한 『대정군각공토조사성책, 

大靜郡各公土調査成冊』를 보면, 상천(上川境), 광평(廣坪境), 광청(光淸境), 서광청(西廣

淸), 영남경(瀛南境)에서 목장세(牧場稅)를 징수했음을 알 수 있다8).

￭ 이를 토대로 보면 잃어버린 134개 마을 중에서 40여 개의 중산간 마을이 화전마을이라

고 할 수 있다. 그 자연마을에는 4~5곳의 소규모 화전민 거주지 있다9). 그리고 중간지

대 마을이라도 이동형 화전 농사를 지었던 마을이 다수 있다10).

￭ 대부분의 ‘잃어버린 마을’에는 지자체와 마을에서 건립한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

다. 현재 리생이, 드르구릉, 어우눌, 죽성, 웃인다, 물터진골, 종남밭, 장기동, 다랑쉬, 

다랑쉬굴, 새가름, 버너리굴, 빌레가름, 곤을동, 범미왓, 원동, 고지우영, 자리왓, 빌레

못, 웃동네, 하늬굴, 하동, 새나무골, 관전, 삼밭구석, 무등이왓, 오리튼물, 하논, 영남동 

등의 ‘잃어버린 마을’에는 지자체와 마을에서 건립한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있다. 간

혹 ‘잃어버린 마을’ 표지석이 없는 원동이나 천서동(냇서왓) 같은 자연마을에는 자체적

으로 ‘흔적비’ 같은 표석을 세워 사라져 가는 역사적 기억들을 각인시키고 있다.

￭ 이곳 중산간 마을 표지석과 흔적비 비문에는 과거 그곳이 화전마을이었으며 주민들이 

화전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는 내용이 많다. 따라서 이 잃어버린 화전마을을 단순히 추

모하고 기억하는 수준이 아니라 다크 투어리즘 성지로 승화시키는 노력 필요한 때이다.

￭ 이와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4.3’ 현장을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4.3길’을 조성하여 역사현장을 찾아 교훈 삼는 도내․외 탐방객에게 ‘제주 4.3’의 역사

를 알리고 있다. 현재 지금까지 조성된 ‘4.3길’은 6곳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동광마을, 의귀마을, 북촌마을, 금악마을, 가시마을, 오라 마을에 만들어졌다. 이

들 마을 중 북촌마을을 뺀 나머지 동광마을, 의귀마을, 금악마을, 가시마을, 오라 마을 

등은 대표적 잃어버린 화전마을이기도 하다. 2022년 제주도는 도내·외 탐방객들에게 

4.3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4.3길’ 추가 개통 필요성이 제기돼 애월읍 소길리와 아라

동, 2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8) 그리고 안성(安城), 덕수(德修), 도순(道順), 강정(江汀)에서 사장(射場稅), 칠소폐장향교(七所廢場鄕校), 단산원향교
(簞山員鄕校), 범질원향교(犯叱員鄕校)에서 지세를 징수했다.

9) 예를 들면 광평리에는 조가동, 고장친밭, 조가웨, 조개동, 숯굳동산 등이 있었다.

10) 예를 들면 덕수, 도순, 덕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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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주 4‧3 연구소에서는 매년 ‘도민과 함께 걷는 제주 4·3 역사기행’을 마련하

여 참가자와 함께 4‧3사건과 관련 유적지 걸으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역사 인식 바로 

세우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국내에서 제주가 다크 투어리즘 성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 한편 2019년 1월 28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산림청으

로부터 제주지역 숲길센터로 지정된 한라산 둘레길11) 역시 하천과 목장을 끼고 있으며 

제주의 문화와 제주인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

이다. 이 둘레길을 걷다 보면 계단식 밭, 상잣성, 밭 담, 숯가마 터 등을 쉽게 볼 수 있

으며 코스마다 옛 화전마을 터가 멀지 않은 주변에 산재해 있다.

￭ 이를 발판으로 삼아 제주지역의 화전과 화전민, 화전마을이라는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

로 ‘잃어버린 화전마을’을 복원하고 ‘제주 화전길’을 조성하여 제주 화전의 역사와 문화

를 널리 알리고 근현대 제주역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때다.

<그림 5-6> 도내 잃어버린 화전마을 분포도

11) 한라산 둘레길은 일제 강점기 병참로(일명 : 하치마키)와 임도, 표고버섯 재배지 운송로 등을 활용하여 2010년부
터 조성 시작했으며, 전체구간 80km 중 60.8km 구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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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about culture of

slash-and-burn cultivation in Jeju.

Gwan-Hun Jin, Man-ik K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over and utilize the cultural contents of 
slash-and-burn cultivation in Jeju. The study of modern history in the Jeju should 
stem from the study of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the study of slash-and-burn 
cultivation‧farmer are key heritage that can reveal the reality of Jeju's modern 
history. However, research of Jeju’s slash-and-burn fields and social interest are 
low. Few basic surveys and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how Korean 
slash-and-burn cultivation agriculture, which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from 
the Silla Dynasty, has adapted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natural conditions,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agricultural technology of Jeju Island, 
and what its original form is now.

Therefore, we should systematically examine various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farm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ased on this, we should study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process, cultivation method, and lifestyle, culture, and 
folklore of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er in Jeju Island.

The basic step for this, "Discovery and Utilization of Jeju-do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can be carried out in various forms based on the lives of 
slash-and-burn cultivation village and people.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produce cultural contents for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er using the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of Jeju Island. For example, slash-and-burn 
cultivation farming method, house, charcoal baking and hunting, and herbal 
digging can be important key words for understanding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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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sh-and-burn cultivation and farmer through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various cultural contents based on Jeju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and 
activation of dark tourism.

To this end, this paper will first examine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slash-and-burn cultivation, and then summarize the lives and culture of the 
slash-and-burn cultivation people in Jeju.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for the discovery and utilization of Jeju slash-and-burn cultivation 
culture; cultural content production and dark tourism.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진 관 훈

공 동 연 구 강 만 일

제주학연구 78

제주 화전마을의 화전문화 조사연구

발행인 ∥ 김 순 자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

TEL.(064)726-5623  FAX.(064)747-6140

www.jst.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9-11-977601-5-0 9306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Gray Gamma 2.2)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BGR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
    /DAN <>
    /DEU <>
    /ESP <>
    /ETI <>
    /FRA <>
    /GRE <>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
    /ITA <>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LTH <>
    /LVI <>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OL <>
    /PTB <>
    /RUM <>
    /RUS <>
    /SKY <>
    /SLV <>
    /SUO <>
    /SVE <>
    /TUR <>
    /UKR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